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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 자생하는 산채 유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연중 생산체계, 유통기술 
개발, 상품화를 위하여 수해되었음. 여러 베이비 산채를 대상으로 채종 및 발아력, 재배 
등의 연구를 거쳐 유망작목 4종(기능성-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 방향성-곤달비)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6종의 베이비 산채의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율 등 수확 후 생
리 조사 및 MAP포장조건, cold plasma, ClO2 가스의 살균 효과 구명하여 저장 
유통 기간을 20% 연장하였음. 또한 7종 산채의 기능성 물질과 주요 방향성 물질 
분석 결과, 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의 기능성 유지 효과 및 곤달비의 방향
성 essential oil 유지조건을 구명하였음. 기존 샐러드의 주 재료인 양상추의 유통
기간이 3일인데 반해, 베이비 산채는 6일로 200%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구명 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발아력 향상기술 개발, 연중생산 기술 농가실증 
및 매뉴얼, 그리고 베이비산채 저장유통 매뉴얼 작성하여 기술 이전하였음. 또한 베
이비 산채 원료를 사용한 샐러드 제품 8건을 출시하여 최초 상품화를 완료하였으
며, 2~5월 테스트판매 기간동안 8,950천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연구개발성과를 
현장에서 활용 시 베이비 산채 및 종자생산 농가 육성 및 소득창출 : 50농가 3,000천
원/10a, 베이비 산채생산 농가 육성 및 소득창출 : 2업체 21,000천원/10a/년, 산채 종
자생산 농가 육성 및 소득창출 : 5농가 3,000～5,000천원/10a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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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w 베이비 산채 생산 적합 작목 선발 및 기능성 탐색

w 유망 베이비 산채 발아특성 구명 및 채종 ․ 저장기술 개발

w 베이비 산채 안정생산 기술 개발

w 베이비 산채 유통 및 저장 기술 개발 

w 베이비 산채 상품성 제고 기술 개발

연구개발성과

w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최초 상품화: 5건

- 베이비 산채 원료를 사용한 샐러드 제품 8건을 출시 완료하였으며, 2019년 2~5

월 테스트판매 기간동안 8,950천원 매출 달성

w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연중생산체계 확립: 매뉴얼 작성

-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유망작목 선정 완료 : 4종

-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연중생산 기술 농가실증 및 매뉴얼 작

성 완료

- 베이비 산채 유망 산채(4종) 채종기술 농가실증 및 매뉴얼 작성 완료

- 베이비 산채 유망 산채(4종) 베이비산채 저장유통 매뉴얼 작성 완료

- 베이비 산채 유망 산채(4종) 발아력 향상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3건)

w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안전유통체계 확립: 저장 유통기간 20%연장

- 6종의 베이비 산채의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율 등 수확 후 생리 조사 및 MAP포

장조건 구명

- OTR필름을 활용한 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의 기능성 유지효과 구명

- 방향성이 우수한 곤달비의 essential oil 유지조건 구명(OTR 13,000cc)

- 베이비 산채의 cold plasma, ClO2 가스의 살균 효과 구명

- 7종 산채의 기능성물질과, 주요 방향성 물질 분석

- 기존 제품대비 200%의 유통기간 연장이 가능(양상추 3일 vs 베이비 산채 6일) 

양상추를 제외한 제품대비 20%의 연장이 가능

w 베이비 산채 및 종자생산 농가 육성 및 소득창출 : 50농가 3,000천원/10a

- 베이비 산채생산 농가 육성 및 소득창출 : 2업체 21,000천원/10a/년

- 산채 종자생산 농가 육성 및 소득창출 : 5농가 3,000～5,000천원/10a

-  특허 출원 2건, 등록 2건, 기술이전 5건, 제품화 8건, 고용창출 10명, SCI 급 논

문 2건, 비SCI 논문 6건, 학술발표 18건, 교육지도 17건, 인력양성 4건, 홍보

전시 10건, 기타(정책활용 등) 9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w 국내 자생 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상품화로 신산업 창출
w 서양의 샐러드(어린잎) 문화와 한국 토종산채의 융합으로 베이비 산채 시장 확대
w 베이비 산채 다양화 및 고급화 
w 국내 베이비 산채 종자 자급화로 수입대체 및 종자산업 육성베이비 산채 상품화를 통한 

소비자 욕구 충족 및 농가소득 창출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산채 베이비 채소 안정생산 채종 상품화

영문핵심어
(5개 이내)

Wild vegetable Baby vegetable
Year round 
production

Seed gathering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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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국내 자생하는 산채 유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연중 생산체계 확립, 

유통기술 개발, 상품화 

○ 생산단계 니즈 : 귀중한 산채 자원이 단순 채취, 단기 출하, 기성세대 선호 식품에 머무르고 있음

○ 유통단계 니즈 : 품목 다양화, ‘혼밥러’를 위한 식품, 수입 농자재(종자)대체할 국산 농자재 개발 필요

○ 소비자 니즈 : 먹거리의 건강 기능성, 안전성이 강화된 식품, 소포장, 간편식, 새로운 상품 선호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베이비 산채 생산 적합 작목 선정 및 기능성 탐색 : 국내 200여종의 자생 산채 중 1차 선발한 

30여종의 작목 중 어린잎 생산이 가능한 작목을 선정하고, 기능성을 탐색

    - 유망 베이비 산채 발아특성 구명 및 채종기술 : 유망 베이비 산채의 발아특성을 구명하고, 발아

력 향상기술을 개발하며, 베이비 산채 종자 안정수급을 위한 채종 기술 개발

    - 베이비 산채 연중생산 기술 : 선발 산채

    - 베이비 산채 유통 및 저장 기술 : 산업의 발달, 생활수준 및 소득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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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성장 등 식품에 대한 소비 패턴과 기호도에 변화가 생기며, 웰빙 트랜드에 맞추

어 단순 먹거리 중심에서 건강 중심의 먹거리로 변모하고 있음

   - 식품으로 이용하는 채소류는 신선도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어린 잎채소는 신선가공품(fresh cut product)로 이용되고 있는 데, 즉 샐러드 크기의 

채소를 수확 당시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가공, 포장, 유통되어 좋은 품질을 소

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군임

   - 어린 잎채소는 신선가공품(fresh cut product)로 이용되고 있는 데, 즉 샐러드 크기의 

채소를 수확 당시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가공, 포장, 유통되어 좋은 품질을 소

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군임

   -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켄탈로프(Cantalope) 멜론에 의한 사망, 포장 농산물에서의 살

모넬라균 등이 검출로 인한 리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한 방식으

로 채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림. 엽채류 저장 온도별 호흡율(좌)와 수확 크기에 다른 저장 수명(우)  

  - 어린 잎채소와 같이 수확 후 품질저하가 심한 농산물은 반드시 cold chain을 통해 유통

되어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유통 중 cold chain이 34~40℉

(1.1~4.4℃)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수거하여 폐기함

  - 이러한 일시적인 온도 관리 미흡이 농산물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기도 하는데, 신선편이의 

경우 5도 저장 후 22도에서 5시간만 노출시켜도, 세균, 효모, 곰팡이, Pseudomonas 등

이 크게 증가함.

  - 현재의 어린 잎채소는 단순히 샐러드용으로 생산되는 몇 가지 주요 엽채류를 혼합하여 생

산된 것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포장된 제품은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품군에 속

하게 됨.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영양성분의 보고와 함께 기능성 성분이 충족됨을 알려 소비

자 선호에 맞춤

  - 기능성 성분의 양액 내 투여를 통한 인위적인 기능성 강화 어린 잎채소의 생산은 이들이 

가지는 일부 기능성을 보다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소비자의 선호를 이끌게 됨. 그러나 기

능성 성분의 강제 투여는 채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관리 주의하여하므로 이들의 

적정 투여 시기와 농도, 공급량의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조건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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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에서는 생산품목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phytonutient를 분석해서 영양소와 효

능을 표시함으로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을 유발시켜 소비촉진이 가

능하며, 농가 판매 신장효과가 가능하며, 기능성 물질 표시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

한 수입농산물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산채는 현재 제한된 생산시기, 상품 종류의 한계 등으로 그 가치에 비해 국민 건강 증진

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어, 산채를 이용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종자생산, 재배, 수확후 관

리, 상품화의 기술개발은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 그리고 관련산업의 발전

을 위해 요구됨

   - 산채의 경우 야생성이 강하여 상품화가 어려움. 특히 베이비 산채 상품화를 위해서는 발

아율이 균일한 다량의 종자가 필요하므로 종자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이 시급함

   - 고기능성의 국내 자생 산채는 불시수확으로 연중 공급이 어려워 시장 확대가 어려움. 이

에 연중 생산이 가능한 수경재배 기술을 산채류에 적용하여 품목의 고급화를 성취하고자 

함

   - 성체에 비해 높은 생리활동을 보이는 베이비 채소류는 세심한 수확 후 관리가 요구되며, 

간편식으로 주로 상품화 되면서 안전성을 위한 처리 기술 개발이 반듯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상품화할 어린 산채에 대한 수확 후 생리 및 유통 저장 기술 개발이 요구됨

   - 산채는 일반 채소에 비해 높은 기능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이

러한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베이비 산채의 상품화에 요구조건임

   - 작물에 함유된 고유한 기능성분은 환경, 재배 시기, 재배 방법 등에 영향을 받아 품질 

안정화가 어려워 환경 조절을 활용한 적정 환경요인, 재배 방법, 기능성분의 유지 및 증가

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최적 조건 구명이 절심함. 특히 산채의 경우 노지 환경

으로 품질이 달라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통

한 기능성 물질 표시를 통한 농산물의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 경제산업적 측면

   - 산채 및 자생허브 식물을 어린잎채소로 적용하는 경우, 베이비 산채 생산시 가장 큰 비

용을 차지하는 종자값을 일부 국내 종자로 전환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산채 및 자생허브종자의 대량 소비에 의해 연관산업인 종자생산업체의 소득 증대로 연결

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산채 작목의 연중 생산 유통 판매 기술 개발로 재배 농가의 안정적 수입과 소득 증대가 

가능함

  - 답보 상태에 있는 어린잎 채소 시장에 소비자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로 

관련 산업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됨

  - 산채 및 자생허브 식물을 어린잎채소 소재로 사용하여 베이비 산채 생산시 가장 큰 비용

을 차지하는 종자값을 일부 국내 종자로 전환하여 수입대체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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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용으로서의 가치도 큰 산채류 및 일부 자생 허브류의 상품화로 다양한 기능성 부가 가

능성과 함께 판매 및 소비 다양화의 측면에서 우수함

  ○ 사회문화적 측면

  - ‘혼밥러’들의 소비트랜드(샐러드문화)와 부합하는 베이비 산채 연중공급을 통한 소비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

  - 산채류 및 일부 자생 허브류는 본래 약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기능성 부가 가능성과 함께 판매 및 소비 다양화의 측면에서 우수함

  - 국내 자생자원 상품화로 사라져가는 고유 식물 자원의 식품 소재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국민 식생활 소재로 확대함으로써 자생 유전자원 유지 가능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식 시장(5년동안 51%의 증가)에 건강식을 찾는 기성세대까지 

흡수 하여 그 시장의 규모는 확대에 공헌할 수 있음(일본의 혼합 시장 연 5조 규모임)

 

 ○ 정부지원의 필요성

  - 어린잎 채소는 일부 대기업군에서 생산보급하고 있으나, 포장 및 가공에 있어 기존 생산

자 조합등에서도 충분한 보급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이하의 업체들은 제품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따라서 중소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군

의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함

 1-3. 연구개발 범위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국내 어린잎 채소 생산에 대한 연구는 2004년부터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여

러기관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상용화되고 있고, 기업체에서는 풀무원을 중심으

로 제품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자생 유전자원인 산채를 이용한 베이비 산채에 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본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인 산채연구소에서 몇가지 산채(더덕, 만삼, 큰다닥냉이)의 베이

비 산채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작목선

정, 연중생산체계 확립 및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임

   - 어린잎 채소는 이미 다양한 엽채소를 활용하여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여러 생산업체가 

차별화 요인이 부족하고 부가적인 기능성 부여 등 고급화, 다양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산채류의 기능성 또는 기호성에 관한 연구는 성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생

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어린잎 상태에서의 기능성 또는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자료는 매

우 부족한 실정임

   - 산채류는 소비자의 연령, 방향성 등에 따라 기호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지역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향과 맛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최적의 산채 또는 방향 

베이비 산채의 선발, 혼합 비율 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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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허브(herb)채소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으며, 대표적 서양 

허브채소인 바질(basil)과 루꼴라(Rucola)의 국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수입 등을 통한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시장현황

   - 일명 ‘베이비채소’ 라고도 불리는 어린 잎채소 시장은 몇 년 사이 소비자의 요구가 꾸

준히 늘면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지에선 어린잎 채소류 

판매를 위한 별도의 전용 매대 등장함

   - 어린 잎채소는 신선가공품(fresh cut product)로 이용되고 있는 데, 즉 샐러드 크기의 

채소를 수확 당시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가공, 포장, 유통되어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군임

   - 시중 유통되는 어린 잎채소로는 상추류인 로메인, 롤로로사, oak leaf, salad bowl과 tat 

soi, 비트, 적근대, 교나, 겨자, 엔디브 등임(Meyerowitz, 1997). 

   - 어린 잎채소는 새싹채소와 함께 기능성이 뛰어난 채소로 알려져 비타민, 미네랄 등유효 

영양성분이 일반 채소보다 최고 4배 이상 많으며, 어린잎 상태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짧고 농약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주목받고 있음(박 등, 2008)  

   - 어린잎채소 전문유통업체 (주)온샘 이○○대표는 “어린잎 채소는 하루에 10톤정도가 

소비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연간 300-500억원대로 추산될 만큼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

다”고 함.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잎 채소 종류 중 허브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생

산채 품목 개발 요구함

   - 새싹류가 비빔밥의 재료 등 용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는 반면, 어린잎 채소류는 일반 

가정은 물론 뷔페식당 등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샐러드 등의 재료로 활발히 쓰이며 소비

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새싹 및 어린잎채소 생산을 위한 종자는 전량 수입(약 24,136천$)하고 있어, 

국내 자생하는 산채를 이용한다면 소비자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종자 자급화를 통해 

종자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산채를 비롯한 약용식물들이 채소화 되어 민간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특

히 쌈밥용 채소 생산, 봄철 산채 소비, 방향성 및 기능성인 명이나물 등 과거 소비되지 

않았던 다양한 산채가 채소로서 소비되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성과 기능성, 또는 한국적인 

고급화에 산채를 활용하는 것은 시장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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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채는 산지에서 자생하는 풀이나 나무의 싹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지칭하며, 국내에 

자생하는 식용가능 한 산채종류는 480여종으로 알려져 있음(※ 출처: 산채연구소)

   -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산채의 작목 수는 30여 종으로, 더덕, 고사리, 취나물 등 상위 10

개 품목이 전체 재배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농촌진흥청, 2010)

   - 국내 산채 재배면적은 2010년 기준 11,049ha로 2006년 6,915ha보다 4,134ha(60%)

가 증가하고 있음. 이중 강원지역은 3125㏊(2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차

지했고, 그 뒤를 이어 전남(1815㏊), 경남(1560㏊), 경북(1123㏊)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출처: 농촌진흥청, 2010)

   - 대부분 산채는 다년생작물로 생육기간이 길고, 수확기간이 봄철(4~5월)로 제한적이라 

생체보다는 건나물로 가공하여 소비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산채 소비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소비확대를 위한 샐러드용 산채 연중 생산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경쟁기관현황

   - 국내 단일 산채연구기관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산하 산채연구소(강원 평창군)가 유일하며, 

국립산림개발원 산하 산림약용자원연구소(경북 영주시)에서는 두릅 등 산림자원의 증식 

및 품종육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어린잎 채소 적합 작목선정, 생산시스템 개발, 기능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경기도농

업기술원에서 이루어져왔고, 풀무원 등 기업에서도 어린잎 생산 및 유통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어린잎채소 수확후 품질관리 체계 확립연구를 수행하였음

   - 또한 최근에는 당귀, 도라지 등 한방 약초를 이용한 어린잎채소 개발을 산청한방약초연

구소에서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 잎채소 현황: 대형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기관의 어린 잎

채소의 경우 치커리, 비타비아 레드, 비타비아 그린, 비타민, 적근대가 혼합되어 있는 

‘어린잎 패밀리팩’과 바티비아 그린, 적청경채, 경수채, 비타민, 치커리가 혼합되어 있

는 ‘어린잎 아메리칸 샐러드’가 판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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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적양무, 아마란스, 비타민, 비타민, 비트가 혼합된 ‘친환경 어린잎채소’와 비타민, 

비트, 청경채가 혼합된 ‘어린잎 채소믹스’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생 산채의 어

린잎 채소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현재 없음

  ○ 지식재산권현황

   - 어린잎 채소 관련 특허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어린잎 추출물 제조방법, 개똥쑥, 

다채 등의 어린잎을 이용한 발효음료 및 쿠키 제조 등이 있음

   - 어린잎으로 개발하기 위한 산채 품종으로 산채연구소에서 개발한 왕고들빼기‘선향’, 

‘고담’, 곰취는 ‘진향’ 등 3종이 품종 등록되어 있음

   

  ○ 표준화현황

   - 국내 어린잎 채소에 대한 농산물 표준규격은 재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화가 시급함

   - 특히 산채를 이용한 베이비 산채 생산 시 생산규격 표준화 및 재배기술, 수확후 관리 표

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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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잎 채소의 규격 비교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어린잎 채소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오랜기간 동안 많은 연구(작목선정, 품종육성, 대

량 생산기술, 채종기술, 기능성분석 등)가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LED를 이용한 폐쇄

형 식물공장에서 연중생산과 기능성 항산화함량 증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특히 일본에서는 판매 중인 농업 펀드 상품 중에는 JA(농림중앙금고)그룹은 지원 기구와 

총액 100억 엔(각각 50억 엔)짜리 펀드가 있는데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새로운 포장 

방법을 연구 중인 회사에 2000만 엔을 출자하였고 ‘미라이’로 불리는 농업 법인이 설

립한 자회사로, 기존의 채소 포장을 수분 유지가 가능하고 직립 진열이 가능하도록 변신시

켜 출자를 얻어냈음

  - 일본 농업 펀드 중 민간 업체 독자 펀드는 많지 않는데, 그 중  1호 투자는 구마모토에서 

유기농 어린잎(채소)을 생산하는 농업회사이며, 정보기술(IT)화에 힘입은 비용 절감과 생

산관리가 주목받고 있음

  - 하지만 산채(wild vegetables)를 이용한 베이비 산채생산 연구는 거의 없고, 이용 가능한 

야생 잎채소(wild leafy vegetables)의 소비자 기호도 및 기능성 분석 등의 연구가 전부임

그림. 이탈리아 지역 특산 산채(좌),일본 야마가다현 산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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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현황

  - 어린잎 채소는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어린잎 채소는 과거 엽채류에서 근채류 뿐 만 아니라 건과류 및 건조과일까지 포함하고 

최근에는 허브류 (silantro;고수, dill) 를 포함하는 베이비채소 까지 등장하여 다양성 및 

고급화 그리고 고객 맞춤형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음

고급화제품허브향을 첨가한 소스를 포함하는 
고급화 제품

허브(silantro; 고수)로 기호성을 강화한 고객 
맞춤형 제품

  ○ 경쟁기관현황

  - 국내 자생 자원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 산채 연중·안전 생산과 상품화 한 사례는 없음

  ○ 지식재산권현황

  - 해당없음

  ○ 표준화현황

   - 국제표준화기구 ISO를 통해 ‘Quality management’, ‘Food safety management’ 

등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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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 품종 천립중(g)

영아자 수집종 Asyneuma japonicum (Miq.) Briq. 0.15

비름 수집종 Amaranthus mangostanus L. 0.16

이고들빼기 수집종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0.18

눈개승마 수집종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0.26

잔대 수집종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0.27

왕고들빼기 선향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O. Kuntze) Hara 0.71

으뜸도라지 으뜸(4n)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0.81

흰민들레 수집종 Taraxacum coreanum Nakai 0.82

두릅 대아 Aralia elata (Miq.) Seem. 0.83

서양민들레 수집종 Taraxacum officinale Weber 0.92

도라지 수집종(2n)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1.08

땅두릅 백미향 Aralia cordata Thunb. 1.28

큰다닥냉이 수집종 Lepidium sativum L. 1.38

참산부추 수집종 Allium sacculiferum Maxim. 1.45

참취 수집종 Aster scaber Thunb. 1.56

2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최종 선발 베이비 산채 작목 종자생산성 및 발아력 향상

 [제 1협동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서현택]

 1. 어린잎 이용 가능 유망 산채 작목 발아특성 구명

 가.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시재료는 2016년 8 ~ 10월 산채연구소 (평창)내 유전자원포에서 채종

한 잔대, 산마늘, 참산부추, 두메부추, 비름, 땅두릅, 두릅, 눈개승마, 참취, 영아자, 곤드레, 이

고들빼기, 어수리, 왕고들빼기, 큰다닥냉이, 곰취, 곤달비, 갯기름나물, 으뜸도라지, 도라지, 삼

잎국화, 수리취, 흰민들레 그리고 서양민들레 등 24종의 산채를 이용하였다. 채취된 산채 종자

는 -10℃에서 저장 후, 2017년 2 ~ 5월에 걸쳐 산채연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발아력 

실험을 위해 암조건과 광조건 (8h:16h)에서 각각 10% NaOCl 50ppm 15분간 침지처리 후 

증류수로 헹구고, 헹군종자 100립을 여과지를 놓은 페트리디쉬에 치상 후 마르지 않게 10mL 

증류수를 주어 15℃ 환경하에서 16일 동안 발아율 측정하였다. 저온습윤처리를 위해 2℃에서 

50일간 종자를 처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천립중,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등을 조

사하였다.

 나. 연구결과

 표 1-1-1. 산채 작목별 천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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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 수집종 Cirsium setidens (Dunn) Nakai 3.38

삼잎국화 수집종 Rudbeckia laciniata L. 3.56

두메부추 수집종 Allium senescens L. 3.63

곰취 수집종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3.71

갯기름나물 수집종 Peucedanum japonicum Thunb. 4.53

수리취 수집종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5.87

어수리 수집종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6.84

곤달비 수집종(흑산도) Ligularia stenocephala (Maxim.) Matsum. & Koidz. 7.21

산마늘 수집종(울릉산) Allium microdictyon Prokh. 14.5

  국내에 자생하는 산채 24종 중 종자 천립중은 0.15g ~ 14.5g 수준으로 산마늘이 14.5g으

로 가장 무거운 반면 영아자는 0.15g으로 가장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 암조건에서 산채작목별 종자 발아율

  암조건(15℃)에서 발아율이 50% 이상인 작목은 도라지, 큰다닥냉이, 왕고들빼기 등 3종으로 나

타났고, 다른 작목들은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소립 광발아성 종자인 눈개승마

는 1.5%로 발아율이 낮게 나타났고, 산마늘, 어수리, 두릅, 땅두릅, 흰민들레는 발아가 되지 못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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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큰다닥냉이] [왕고들빼기] [으뜸도라지]

[비름] [참산부추] [수리취] [이고들빼기]
그림 1-1-2. 암조건에서 산채 작목별 발아 사진(파종후 15일차)

표 1-1-2. 암조건에서 산채작목별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작목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큰다닥냉이 2.7 23.5

왕고들빼기 4.5 11.1

비름 5.7 5.7

참산부추 6.7 4.8

수리취 6.8 4.1

곤달비 7.7 4.1

두메부추 8.4 1.3

도라지 8.8 7.4

으뜸도라지 9.1 5.1

이고들빼기 9.2 2.2

서양민들레 9.8 0.3

곰취 10.8 0.3

잔대 11.3 1.2

곤드레 12.1 0.3

영아자 12.1 0.2

참취 12.8 0.3

삼잎국화 15.0 0.1

갯기름나물 15.1 0.1

눈개승마 15.2 0.1

산마늘 - -

어수리 - -

두릅 - -

땅두릅 - -

흰민들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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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조건에서 큰다닥냉이, 왕고들빼기, 비름, 참산부추, 수리취, 곤달비, 두메부추, 도라지, 으뜸

도라지, 이고들빼기, 서양민들레 등 11작목 평균발아일수 10일 이내로 빠르게 나타났다(표 

1-1-2). 특히 큰다닥냉이와 왕고들빼기는 평균발아일수가 각각 2.7, 4.5로 5일 이내에 발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1-2).

그림 1-1-3. 광조건에서 산채작목별 종자 발아율

  광조건(8h:16h, 15℃)에서 발아율이 50% 이상인 작목은 큰다닥냉이, 도라지, 왕고들빼기, 수리

취, 곤드레, 참산부추, 으뜸도라지 등 7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큰다닥냉이와 도라지는 90% 이상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고, 왕고들빼기와 참산부추도 각각 89.5%, 80%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1-2). 반

면 곰취, 영아자, 서양민들레, 삼잎국화는 10% 이하의 낮은 발아율을 보였고, 암조건에서와 동일하게 

산마늘, 어수리, 두릅, 땅두릅, 흰민들레는 발아가 되지 못했다(그림 1-1-3).

[큰다닥냉이] [도라지] [왕고들빼기] [수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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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 [참산부추] [참취] [두메부추]

그림 1-1-4. 광조건에서 산채 작목별 발아 사진(파종후 15일차)

표 1-1-3. 광조건에서 산채작목별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작목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큰다닥냉이 1.4 67.1

왕고들빼기 5.6 15.9

비름 6.6 2.4

서양민들레 7.2 0.4

곤드레 7.8 7.1

곤달비 8.4 4.1

수리취 9.1 6.9

으뜸도라지 10.1 7.8

이고들빼기 11.1 3.7

도라지 11.2 8.0

곰취 11.2 0.5

참산부추 11.4 7.0

참취 11.5 3.9

두메부추 12.1 3.4

갯기름나물 13.2 1.1

눈개승마 13.3 2.5

잔대 13.9 1.0

영아자 14.0 0.2

삼잎국화 15.0 0.1

산마늘 - -

어수리 - -

참두릅 - -

땅두릅 - -

흰민들레 - -

  광조건에서 큰다닥냉이, 왕고들빼기, 비름, 서양민들레, 곤드레, 곤달비, 수리취 등 7작목 평

균발아일수 10일 이내로 빠르게 나타났다(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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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저온습윤처리 후 광조건에서 산채작목별 종자 발아율

  저온습윤처리(2 ℃, 50일) 후 발아율이 향상된 산채종류는 수리취, 삼잎국화, 곤드레, 잔대, 

참취, 영아자, 곤달비, 곰취, 갯기름나물, 땅두릅 등 10종으로 나타났다(그림 1-1-5).

[수리취] [삼잎국화] [곤드레] [잔대]

[참취] [영아자] [곤달비] [갯기름나물] 

그림 1-1-6. 저온습윤처리 후 광조건에서 산채 작목별 발아 사진(파종후 1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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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저온습윤처리 후 광조건에서 산채작목별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작목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곰취 1.7 22.1

곤드레 3.5 22.6

서양민들레 5.0 0.1

삼잎국화 5.0 17.6

수리취 5.1 18.4

두메부추 5.1 10.9

왕고들빼기 5.2 14.0

갯기름나물 5.3 6.4

이고들빼기 5.3 11.4

참산부추 5.3 11.0

참취 5.3 10.3

곤달비 5.4 12.0

눈개승마 5.4 10.2

도라지 5.7 13.9

잔대 5.7 10.5

으뜸도라지 7.0 12.1

비름 7.1 6.3

땅두릅 8.0 3.1

영아자 9.0 4.5

흰민들레 9.0 0.03

산마늘 - -

어수리 - -

참두릅 - -

큰다닥냉이 - -

  저온습윤처리 후 광조건(8h:16h, 15℃)에서 곰취, 곤드레, 서양민들레, 삼잎국화, 수리취, 

두메부추, 왕고들빼기, 큰다닥냉이, 왕고들빼기, 갯기름나물 등 모든 작목에서 평균발아일수 

10일 이내로 나타났다. 표 3의 광조건에서의 평균발아일수와 표 4의 저온처리 후 평균발아일

수를 비교한 결과, 삼잎국화, 곰취, 곤달비, 갯기름나물, 잔대, 참취, 영아자, 곤드레, 수리취, 

땅두릅 등 10종은 종자 저온습윤처리를 통해 평균발아일을 4~10일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1-3, 표 1-1-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 자생하는 산채 24종의 발아조건별 발아특성을 조사

한 결과, 광조건에서는 도라지, 왕고들빼기, 참산부추, 수리취, 곤드레 등의 발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저온습윤처리 후 발아율이 향상된 종은 삼잎국화, 곰취, 곤달비, 갯기름나물, 잔대, 참

취, 영아자, 곤드레, 수리취, 땅두릅 등 10종으로 나타났고, 평균발아일수도 약 4 ~ 10일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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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잎 이용 가능 산채작목 생산성 비교

 가.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시재료는 시험1에서 비교적 발아율이 높고, 어린잎 생산이 가능한 잔대, 

비름, 섬쑥부쟁이, 참취, 개미취, 영아자, 곤드레, 이고들빼기, 왕고들빼기, 곰취, 곤달비, 갯기

름나물, 질경이, 삼잎국화 그리고 수리취 등 15종의 산채를 이용하였다. 채취된 산채 종자는 

-10℃에서 저장 후, 2017년 2 ~ 11월에 걸쳐 산채연구소 온실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산

성 실험을 위해 원예상토를 충진한 105공 트레이에 종자를 파종한 후 휴면타파가 필요한 6작

목 (곰취, 수리취, 갯기름나물, 영아자, 잔대, 삼잎국화)은 2℃에서 30일간 미리 저온습윤처리

하였다. 온실에서 30일 동안의 발아율,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 생체중, 수량 등을 조사

하였다.

[곤드레 파종 후 10일]

 

[곤드레 파종 후 30일]

그림 1-2-1. 어린잎 산채 생산성 비교시험 전경(온실)

 나. 연구결과

그림 1-2-2. 온실 내 산채작목별 발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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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1의 연구결과 발아율이 높은 산채 15종의 어린잎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온실 내에

서 트레이에 파종하여 30일 동안의 발아율을 비교한 결과, 30일 후 발아율이 가장 높은 종은 

왕고들빼기, 곤달비, 삼잎국화로 발아율은 각각 96.2%, 91.7%, 91.1%로 90% 이상 높게 나

타났다(그림 1-2-2). 또한 수리취, 갯기름나물, 곤드레의 발아율도 각각 82.2%, 81%, 

80.6%로 8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섬쑥부쟁이, 개미취, 참취, 영아자, 질경이는 50% 

이하로 낮은 발아율을 보였다.

  

        

 

그림 1-2-3. 온실 내 산채작목별 어린잎 생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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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 후 30일 동안의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상품성 있는 어린잎 채소의 조건인 초장 6 

~ 10cm를 충족하는 종은 왕고들빼기, 수리취, 갯기름나물, 곤드레로 각각 6.4cm, 7.2cm, 

7.7cm, 7.9cm로 나타났고, 잔대, 섬쑥부쟁이, 영아자 등은 4cm 이하로 초장이 다소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1-2-3).

[왕고들빼기] [참취] [곤달비] [곤드레]
 

그림 1-2-4. 파종 10일 후 온실 내 어린잎 생육 사진

[왕고들빼기] [참취] [곤달비] [곤드레]

그림 1-2-5. 파종 30일 후 온실 내 어린잎 생육 사진

그림 1-2-6. 산채작목별 어린잎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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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후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트레이 (54cm×28cm×5cm)당 어린잎 채소 수량을 비

교한 결과, 삼잎국화 (131.6g) < 곤드레 (131.4g) < 수리취 (102.3g) < 곤달비 (73.3g) < 

왕고들빼기 (66.6g) < 곰취 (52.5g) < 갯기름나물 (41.7g) < 개미취 (33.1g) < 참취 

(28.9g) < 질경이 (27.8g) < 비름 (21.0g) < 섬쑥부쟁이 (13.0g) < 잔대 (8.9g) < 이고들

빼기 (6.1g) < 영아자 (5.3g)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2-6).

[참취] [갯기름나물] [곤드레] 

[곤달비] [곰취] [삼잎국화]

그림 1-2-7. 온실 내 어린잎 생육 사진

[참취] [갯기름나물] [곤드레]

[곤달비] [곰취] [삼잎국화]

그림 1-2-8. 온실 내 어린잎 생육 사진[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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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 자생하는 산채 15종 중 상품성 있는 어린잎 채소의 

조건인 초장 6 ~ 10cm를 충족하는 종은 왕고들빼기, 수리취, 갯기름나물, 곤드레로 나타났고, 

생산성은 삼잎국화, 곤드레, 수리취, 곤달비, 왕고들빼기, 곰취, 갯기름나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3. 어린잎 유망 산채 작목 1차 선발

 가. 연구방법

  본 시험은 어린잎 유망 산채작목 1차 선발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시험 2에서 조사된 어린잎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 채종난이도 등 추가로 조사하여 어린잎 유망 산채작목을 1

차로 선발하였다. 소비자 선호도는 2017년 8월 30일 산채연구소에서 주부 및 대학생 20명의 

샘플시식 후 1(매우나쁨)~9(매우좋음)까지 등급을 달리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채종난이도는 

조사 작목별 채종소요기간, 채종량 등을 고려하여, 1(매우어려움)~5(매우쉬움)까지 등급을 달

리하여 채종농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결정지수는 어린잎생산성(20%) × 소비자선

호도(60%) × 채종난이도(20%) 등 가중치를 달리하여 지수가 높은 작목을 1차 선발하였다.

    [왕고들빼기]       [곤달비]         [곤드레]       [갯기름나물]        [참취]

그림 1-3-1. 소비자 선호도 조사용 어린잎 샘플

 나. 연구결과

        ※ 소비자선호도 : 1(매우나쁨), 3(나쁨), 5(보통), 7(좋음), 9(매우좋음)

그림 1-3-2. 산채작목별 어린잎 소비자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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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목
(품 종)

종자 
발아율(%)

어린잎
생산성

(g/tray)

소비자 
선호도z

채종
난이도y 결정지수x 순위 비고

왕고들빼기
(선향) 96.2 66.6 8.8 5 70.3 1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91.7 73.3 8.8 3 46.4 2

곤드레

(수집종)
80.6 131.4 2.0 5 31.5 3

갯기름나물

(수집종)
81.0 41.7 8.8 3 26.4 4

참취
(수집종) 31.7 28.9 8.6 3 17.9 5

  어린잎 산채 소비자 선호도는 주부 및 대학생 20명의 샘플시식 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 등 3종이 8.8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취, 영아자, 잔대 등 3종도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3-2). 반면 곰취는 쓴맛이 

강해 다소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곤드레, 수리취 등은 잎에 가시가 발생하여 선호도

가 각각 2.0, 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종난이도 : 1(매우어려움), 2(어려움), 3(보통), 4(쉬움), 5(매우쉬움)    

그림 1-3-3. 산채작목별 채종난이도

  산채 작목별 채종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당해년도에 채종이 가능한 왕고들빼기, 곤드레, 비

름, 이고들빼기 등 4종이 5.0으로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났고, 곰취, 잔대 등 채종소요기간이 

다소 긴 작목은 2.0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3).

표 1-3-1. 산채 작목별 종자 발아율, 어린잎 생산성 및 소비자 선호도 비교(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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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취

(수집종)
10.2 52.5 6.9 2 17.4 6

비름
(수집종) 73.0 21.0 6.4 5 16.1 7

개미취
(수집종) 47.0 33.1 4.4 4 14.0 8

수리취
(수집종) 82.2 102.3 1.8 3 13.3 9

질경이
(수집종) 13.0 27.8 4.2 4 11.2 10

섬쑥부쟁이
(수집종) 49.2 13.0 5.8 3 5.4 11

잔대
(수집종) 66.3 8.9 8.0 2 3.4 12

영아자
(수집종) 43.2 5.3 8.4 3 3.2 13

이고들빼기
(수집종) 53.3 6.1 4.3 5 3.1 14

삼잎국화
(수집종) 91.1 131.6 6.4 3 60.6 15 식용

불가
※ z : 소비자선호도 : 1(매우나쁨), 3(나쁨), 5(보통), 7(좋음), 9(매우좋음)

   y : 채종난이도 : 1(매우어려움), 2(어려움), 3(보통), 4(쉬움), 5(매우쉬움)    

   x : 결정지수 : 어린잎생산성(20%) × 소비자선호도(60%) × 채종난이도(20%)

  시험 2에서 조사된 어린잎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 채종난이도 등 고려하여 어린

잎 유망 산채작목을 1차로 선발하기 위해여 지표별 가중치를 달리하여 결정지수를 산정한 결

과, 왕고들빼기가 70.3으로 가장 높았고, 곤달비 > 곤드레 > 갯기름나물 > 참취 > 곰취 > 비

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삼잎국화는 131.6g/tray 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았지만, 아직 식약

청에 식용허가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유망작목 선발 시 배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린잎 산채 생산이 유망한 작목은 어린잎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채종난이도가 쉬운 왕고들빼기, 곤달비, 곤드레, 갯기름나물, 참취 등 

5작목을 1차 선발하였다.

4. 1차 선발작목 종자 생산성 비교

 가. 연구방법

  1차 선발 어린잎 생산 유망 작목들의 종자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산채연구소 (평창)내 

유전자원채종포에 식재된 왕고들빼기(1년생), 참취(2년생), 곤드레(1년생), 갯기름나물(2년

생), 곤달비(2년생)  등 5종의 종자 생산성을 조사하였다. 채종은 2017년 10월~11월 작목별 

채종시기에 맞추어 식물체를 수확 후 종자 탈곡, 정선하였다. 정선된 종자는 20일간 자연 건

조 후 천립중, 채종무게, 부피를 측정하여 채종면적당 종자생산량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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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포]

   
[개화기]

   
[정선] 

그림 1-4-1. 채종 단계(곤드레)

 나. 연구결과

표 1-4-1. 1차 선발된 산채 작목별 종자 생산성 비교

작 목
(품 종)

채종량
(g/3.3㎡)

채종량
(kg/10a)

채종량
(L/10a)

W/Vz

(%)
천립중

(g)
채종립수

(천립/10a) 순위

왕고들빼기
(선향) 49.2 14.7 57.6 25.6 0.71 20,771 1

참취
(수집종) 49.9 15.0 29.4 50.9 1.56 9,594 2

곤드레

(수집종)
50.6 15.2 24.2 62.7 3.38 4,487 3

갯기름나물

(수집종)
61.5 18.4 67.5 27.3 4.53 4,070 4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41.7 12.5 29.3 42.7 4.68 2,673 5

※ z : W/V : 종자부피 대비 종자무게의 비율

  1차 선발된 5작목의 종자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10a당 채종량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게기

준으로 갯기름나물(18.4kg) > 곤드레(15.2kg) > 참취(15.0kg) > 왕고들빼기(14.7kg) > 곤

달비(12.5kg) 순으로 나타났다(표 6). 부피기준으로는 종자형태에 따라 W/V(부피대비 무게)

가 상대적으로 작은 갯기름나물, 왕고들빼기가 각각 67.5L/10a, 57.6L/10a로 채종량이 높게 나

타났다. 채종립수 기준으로는 천립중이 0.71g으로 가장 작은 왕고들빼기가 20,771립/10a으로 

가장 많았으며, 참취(9,595립/10a) > 곤드레(4,487/10a) > 갯기름나물(4,070/10a) > 곤달

비(2,673/10a)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4-2. 채종 종자 사진(왼쪽부터 왕고들빼기, 참취, 곤드레, 갯기름나물, 곤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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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성 분석 및 최종작목 선발

 가. 연구방법

  본 시험은 어린잎 유망 산채작목 최종 선발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어린잎 생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잎 생산용 육묘판(60cm×30cm×3cm)에 원예상토 3.7ℓ를 충진 후 1차 생산성 

조사보다 파종량을 2배로 하여, 30일간 온실에서 재배 후 수량을 조사하였다. 바이어 선호도

는 2017년 11월 21일 경기도 소재 유통업체 4곳에서 업체대표 및 바이어 10명의 샘플시식 

후 1(매우나쁨)~9(매우좋음)까지 등급을 달리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나. 연구결과

표 1-5-1. 1차 선발된 산채 작목별 어린잎 생산성 및 바이어 선호도 비교

작 목
(품 종)

파종량
(g/tray)

어린잎 생산성z

(g/tray) 바이어 선호도y

왕고들빼기
(선향) 1.69 131.5 6.7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5.03 233.9 7.8

곤드레
(수집종) 3.11 166 4.3

갯기름나물
(수집종) 4.32 205.2 5.8

참취
(수집종) 2.86 105.7 5.4

※ z : 어린잎 생산성 : 1차 생산성 조사보다 파종량을 2배로 하여 30일 후 수량조사

   y : 바이어선호도 : 1(매우나쁨), 3(나쁨), 5(보통), 7(좋음), 9(매우좋음)   

  산채 작목별 어린잎 생산성 2차 조사에서는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1차 생산성 조사보다 

파종량을 2배로 증가하였다.  어린잎 생산성은 곤달비(233.9g/tray) > 갯기름나물

(205.2g/tray) > 곤드레(166g/tray) > 왕고들빼기(131.5g/tray) > 참취(105.7g/tray) 순으

로 나타났다(표 1-5-1).

  바이어 선호도는 유통업체 4곳의 바이어 10명의 샘플시식 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작목은 곤달비(흑산도수집종)로 선호도가 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

호이유로는 모양과 향이 좋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의 바이어 선호도는 6.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갯기름나물(5.8) > 참취(5.4) > 곤드레(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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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바이어 선호도 조사 샘플(왼쪽부터 산채어린잎 시제품, 기존제품A, 기존제품B)

표 1-5-2. 1차 선발된 어린잎 유망 산채작목 경제성 분석

작 목
(품 종)

파종량
(g/tray)

어린잎 생산성
(g/tray)

생산성
증가율z(배)

경쟁력 비고

왕고들빼기
(선향)

1.69 131.5 77.8 1

곤드레
(수집종)

3.11 166 53.4 2

갯기름나물
(수집종)

4.32 205.2 47.5 3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5.03 233.9 46.5 4

참취
(수집종)

2.86 105.7 37.0 5

※ z : 생산성 증가율 : 파종량 대비 어린잎 수량의 비율

  어린잎 유망 작목을 최종선발하기 위하여, 1차 선발된 5작목의 생산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파종량 대비 어린잎 수량을 비교하여 생산성 증가율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어린잎 채소들은 종자 1kg을 파종하여 어린잎을 약 

30~40kg(30~40배)정도 수확하고 있으며, 수확소요기간은 20~45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채의 종자가격 및 어린잎 산채 출하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 두가지 요인을 배제하

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인 생산성 증가율이 왕고들빼기가 77.8배로 가장 

높았고, 곤드레(53.4배) > 갯기름나물(47.5배) > 곤달비(46.5배) > 참취(37배)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종자소모량이 적고 어린잎 수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왕

고들빼기, 곤드레, 갯기름나물, 곤달비 등 4작목을 최종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왕고들빼기와 

곤드레는 향이 없는 반면, 갯기름나물과 곤달비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화 추진 시 소비자 

기호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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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종 선발 베이비 산채 작목의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식방법 개발

  가. 연구방법

  1차년도에 어린잎 유망 작목으로 최종선발된 왕고들빼기, 곤드레, 갯기름나물, 곤달비 등 4

작목의 재식방법별 종자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노지 및 비가림하우스 내 각각 퇴비 

2ton/10a, N:P:K=17:11:15kg/10a로 시비한 후 정식 2년차부터 채종이 가능한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과 곤달비(흑산도수집종)는 2017년 10월 30일~31일 3년생 종묘를 굴취하여 균

일한 크기의 종묘를 재식밀도 처리별로 7,400주/10a(90×15㎝), 5,500주/10a(90×20㎝), 

3,700주/10a(90×30㎝), 2,700주/10a(90×40㎝)로 정식하였고, 정식한 당해연도에 채종이 

가능한 왕고들빼기(선향), 곤드레(영월 수집종) 등 2작목은 70일간 육묘한 어린묘를 2018년 

5월 8일 재식밀도별로 정식하였다. 정식 후 비가림하우스는 1 ~ 2주 간격으로 관수를 하였

고, 병해충 방제 등 그밖의 재배관리는 산채연구소 표준영농기술에 따랐다. 작목별 채종을 위

해 왕고들빼기, 곤드레는 개화일을 기준으로 30일 후에 채종하였고, 곤달비는 45일, 갯기름나

물은 60일 후에 각각 채종하여 20일간 건조시설에서 음건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개

화일, 식물체 생체중, 초장, 엽장, 엽폭, 엽수, 화수, 총종자수량, 상품종자수량, 비상품종자수

량, 발아율 등을 조사하였다.

 나. 연구결과

표 1-6-1.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2,700 126.0 26.2 11.0 119.9 15.1

3,700 142.8 24.5 10.7 115.0 14.6

5,500 174.9 24.0 10.7 101.7 13.2

7,400 185.8 23.3 9.8 77.9 12.6

비가림

2,700 164.5 32.0 14.2 86.7 15.0

3,700 177.6 30.7 13.1 76.7 14.9

5,500 173.4 30.2 12.8 64.3 13.9

7,400 185.5 28.4 12.8 52.4 13.3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재식밀도

가 증가할수록 초장이 증가하고, 엽장, 엽폭, 엽수, 경경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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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주/10a)

2,700 3,700 5,500 7,400

비가림
(주/10a)

2,700 3,700 5,500 7,400

그림 1-6-1.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식물체 사진(2018, 평창)

표 1-6-2.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개화일
(월.일)

화수
(개/주)

화경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노지

2,700 9.10 87.9 6.0 0.0 1.52

3,700 9.11 66.5 4.6 0.0 3.17

5,500 9.12 58.2 4.6 0.0 3.03

7,400 9.12 45.0 3.5 0.0 4.76

비가림

2,700 9.11 62.7 2.9 0.0 28.3

3,700 9.12 56.4 2.9 0.0 23.7

5,500 9.12 45.2 2.8 0.0 25.7

7,400 9.12 36.3 2.6 0.0 26.1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재식밀도가 증가할수록 화수와 화경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흰가루병에 의한 이병율은 

노지보다 비가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3.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2,700 4.1 3.3 0.8  8.9

3,700 3.4 2.4 1.1  8.8

5,500 2.8 2.1 0.7 11.6

7,400 1.4 1.0 0.4  7.7

비가림

2,700 4.7 3.9 0.8 10.6

3,700 4.5 4.0 0.5 14.7

5,500 3.9 3.5 0.4 19.1

7,400 2.1 1.7 0.3 12.8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재식밀도

가 증가할수록 주당 총 채종량과 상품 채종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노지재배 10a당 상

품 채종량은 5,500주(11.6kg) > 2,700주(8.9kg) > 3,700주(8.8kg) > 7,400주(7.7kg)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가림재배에서는 5,500주(19.1kg) > 3,700주(14.7kg) > 7,4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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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kg) > 2,700주(10.6kg) 순으로 노지재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6-4. 곤드레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2,700 106.9 25.3 15.9 51.4 14.9

3,700 101.4 22.7 15.1 51.8 12.9

5,500 109.3 24.1 15.1 51.8 13.0

7,400 126.8 22.3 14.5 48.9 12.3

비가림

2,700 98.7 26.3 16.6 62.7 14.1

3,700 106.2 26.8 16.5 52.1 12.9

5,500 105.7 25.8 16.3 45.7 12.6

7,400 108.0 22.7 14.3 42.7 12.9

  곤드레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 비교한 결과, 노지재배에서는 가장 밀식한 7,400

주/10a 처리구에서 초장이 가장 크고, 엽폭, 엽수, 경경이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

으며, 비가림재배에서는 가장 소식한 2,700주/10a 처리구에서 초장이 가장 작고, 엽수가 많

고, 경경이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
(주/10a)

2,700 3,700 5,500 7,400

비가림
(주/10a)

2,700 3,700 5,500 7,400

그림 1-6-2. 곤드레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식물체 사진(2018, 평창)

표 1-6-5. 곤드레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개화일
(월.일)

화수
(개/주)

화경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노지

2,700 9.17 212.3 2.3 2.0 12.9

3,700 9.18 125.8 1.9 3.8 15.7

5,500 9.16 128.0 2.1 3.4 29.8

7,400 9.13 119.6 2.0 3.0 27.0

비가림

2,700 9.18 177.6 2.2 0.0 15.5

3,700 9.15 148.7 1.9 2.0 16.0

5,500 9.16 140.1 1.7 0.0 21.2

7,400 9.14 139.4 1.4 1.1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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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드레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재

식밀도가 증가할수록 화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사율은 노지가 비가림에 비해 높게 나

타났으며, 이병율은 재식밀도가 증가할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6-6. 곤드레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2,700 3.6 3.3 0.3  8.8

3,700 3.2 2.6 0.5  9.4

5,500 3.2 3.0 0.2 15.7

7,400 2.2 1.8 0.4 13.0

비가림

2,700 5.1 4.7 0.4 12.7

3,700 5.3 4.9 0.5 17.6

5,500 5.4 4.8 0.6 26.4

7,400 2.9 2.6 0.3 19.2

  곤드레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가장 밀식한 

7,400주/10a 처리구에서 총 채종량과 상품 채종량이 감소하였고, 노지재배 10a당 상품 채종

량은 5,500주(15.7kg) > 7,400주(13.0kg) > 3,700주(9.4kg) > 2,700주(8.8kg)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비가림재배에서는 5,500주(26.4kg) > 7,400주(19.2kg) > 3,700주(17.6kg) > 

2,700주(12.7kg) 순으로 노지재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6-7. 곤달비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2,700 75.9 20.2 19.0 34.6 5.9

3,700 71.9 20.5 19.1 32.0 5.7

5,500 66.9 16.5 17.0 23.6 5.1

7,400 62.4 16.3 16.1 20.8 4.4

비가림

2,700 74.6 19.3 17.8 30.0 5.7

3,700 71.0 17.1 15.1 22.2 5.3

5,500 59.6 16.6 16.0 19.1 5.3

7,400 52.6 16.5 15.1 19.8 4.8

  곤달비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재식밀도가 

증가할수록 초장, 엽장, 엽폭, 엽수, 경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31 -

노지
(주/10a)

2,700 3,700 5,500 7,400

비가림
(주/10a)

2,700 3,700 5,500 7,400

그림 1-6-3. 곤달비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식물체 사진(2018, 평창)

표 1-6-8. 곤달비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개화일
(월.일)

화수
(개/주)

화경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노지

2,700 8.26 201.9 3.9  0.0 26.7

3,700 8.27 219.9 4.0  0.0 27.5

5,500 8.27 137.4 2.9  0.0 24.0

7,400 8.27 101.4 2.2 12.6 47.9

비가림

2,700 8.25 224.0 4.5  2.2 17.8

3,700 8.25 165.8 3.7  2.0 17.9

5,500 8.24 118.3 2.4  2.5 17.9

7,400 8.24 75.0 2.3  4.5 19.2

  곤달비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재

식밀도가 증가할수록 화수와 화경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사율은 노지 7,400주 처리

구에서 12.6%로 높게 나타났다. 이병율은 비가림보다 노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9. 곤달비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2,700 4.6 3.9 0.7 10.6

3,700 4.4 4.1 0.3 15.1

5,500 3.6 3.2 0.4 17.4

7,400 3.2 3.1 0.1 20.2

비가림

2,700 5.6 4.9 0.6 13.0

3,700 5.7 5.3 0.4 19.4

5,500 5.0 4.7 0.3 25.3

7,400 3.4 3.2 0.1 22.7

  곤달비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3,700주/10a 

이상으로 밀식한 처리구에서 총 채종량과 상품 채종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노지재배 

10a당 상품 채종량은 7,400주(20.2kg) > 5,500주(17.4kg) > 3,700주(15.1kg) > 2,7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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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k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가림재배에서는 5,500주(25.3kg) > 7,400주(22.7kg) > 

3,700주(19.4kg) > 2,700주(13.0kg) 순으로 노지재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6-10.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2,700 62.4 16.8 21.5 13.1 11.6

3,700 57.1 13.3 17.3 7.3 10.5

5,500 57.8 13.3 17.0 6.9 8.8

7,400 57.4 12.6 17.0 6.8 8.3

비가림

2,700 50.1 13.1 16.8 7.2 10.6

3,700 59.5 14.1 18.8 7.6 10.4

5,500 63.4 13.1 16.5 6.1 8.6

7,400 49.5 12.0 15.1 5.8 8.5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생육특성 비교한 결과, 노지재배에서는 가장 소식한 

2,700주/10a 처리구에서 초장, 엽장, 엽폭, 엽수, 경경이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

며, 비가림재배에서는 가장 밀식한 7,400주/10a 처리구에서 초장, 엽장, 엽폭, 엽수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노지
(주/10a)

2,700 3,700 5,500 7,400

비가림
(주/10a)

2,700 3,700 5,500 7,400

그림 1-6-4.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식물체 사진(2018, 평창)

표 1-6-11.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개화일
(월.일)

화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도복율
(%) 

노지

2,700 7.20 109.5 2.4 15.0 11.0

3,700 7.21 64.9 5.2 17.6 7.1

5,500 7.24 49.3 5.2 25.1 22.4

7,400 7.26 41.6 7.3 30.3 30.4

비가림

2,700 7.19 102.4 0.0 5.0 3.4

3,700 7.20 104.4 0.0 7.8 1.9

5,500 7.23 105.2 1.0 3.5 5.4

7,400 7.25 77.1 0.0 4.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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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에서는 재식밀

도가 증가할수록 화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가림에서는 가장 밀식한 7,400주/10a 처

리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복율, 이병율, 고사율은 비가림보다 노지에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표 1-6-12.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재식밀도
(주/10a)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2,700 12.1  8.9 3.2 23.3

3,700 11.0 10.0 1.0 35.2

5,500 8.1  6.3 1.8 32.9

7,400 6.6  5.2 1.4 35.9

비가림

2,700 12.5 10.2 2.2 27.6

3,700 15.1 13.3 1.8 49.1

5,500 10.8  9.3 1.6 50.5

7,400 10.1  7.9 2.2 58.5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재식밀도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3,700주

/10a 이상 밀식한 처리구에서 상품채종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노지재배 10a당 상품 채

종량은 7,400주(35.9kg) > 3,700주(35.2kg) > 5,500주(32.9kg) > 2,700주(23.3kg)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비가림재배에서는 7,400주(58.5kg) > 5,500주(50.5kg) > 3,700주

(49.1kg) > 2,700주(27.6kg) 순으로 노지재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곤달비]

 

[갯기름나물]

[곤드레]

 

[왕고들빼기]

그림 1-6-5. 작목, 재식밀도별 채종시험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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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채종방법(채종시기) 구명

 가. 연구방법

  1차년도에 어린잎 유망 작목으로 최종선발된 왕고들빼기, 곤드레, 갯기름나물, 곤달비 등 4

작목의 재식방법별 종자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노지 및 비가림하우스 내 각각 퇴비 

2ton/10a, N:P:K=17:11:15kg/10a로 시비한 후 정식 2년차부터 채종이 가능한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과 곤달비(흑산도수집종)는 2017년 10월 30일~31일 3년생 종묘를 굴취하여 균

일한 크기의 종묘를 재식밀도 3,700주/10a(90×30㎝)로 정식하였고, 정식한 당해연도에 채종

이 가능한 왕고들빼기(선향), 곤드레(영월 수집종) 등 2작목은 70일간 육묘한 어린묘를 2018

년 5월 8일 재식밀도 3,700주/10a(90×30㎝)로 정식하였다. 정식 후 비가림하우스는 1 ~ 2

주 간격으로 관수를 하였고, 병해충 방제 등 그밖의 재배관리는 산채연구소 표준영농기술에 따

랐다. 작목별 채종시기를 달리하여 왕고들빼기, 곤드레는 개화일을 기준으로 15일, 30일, 45

일 각각 채종하였고, 곤달비는 30일, 45일, 60일 각각 채종하였고, 갯기름나물은 45일, 60일, 

90일 후에 각각 채종하여 20일간 건조시설에서 음건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개화일, 

식물체 생체중, 초장, 엽장, 엽폭, 엽수, 화수, 총종자수량, 상품종자수량, 비상품종자수량 등을 

조사하였다.

 나. 연구결과

표 1-7-1.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개화후 15일 157.1 24.8 11.0  80.2 13.9

개화후 30일 142.8 24.5 10.7 115.0 14.6

개화후 45일 154.4 23.9 10.5  81.4 13.5

비가림

개화후 15일 161.8 27.0 11.5  80.3 12.6

개화후 30일 177.6 30.7 13.1  76.7 14.9

개화후 45일 141.3 29.3 11.8  52.4 14.4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채종시기 

간 생육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2.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개화일

(월.일)
착과수
(개/주)

화경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노지

개화후 15일 9.11 45.4 3.8 0.0  1.7

개화후 30일 9.11 66.5 4.6 0.0  3.2

개화후 45일 9.11 46.0 3.4 0.0  2.3

비가림

개화후 15일 9.12 49.4 2.7 0.0  9.0

개화후 30일 9.12 56.4 2.9 0.0 23.7

개화후 45일 9.12 43.7 2.8 0.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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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개화후 30일 처리구에서 착과수, 화경수가 가장 높았고, 이병율은 노지보다 비가림에서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개화후 30일 이후 흰가루병에 의한 이병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7-3.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개화후 15일 3.2 2.1 1.1  7.6

개화후 30일 3.4 2.4 1.1  8.8

개화후 45일 1.9 1.5 0.4  5.7

비가림

개화후 15일 2.4 2.2 0.2  8.1

개화후 30일 4.5 4.0 0.5 14.7

개화후 45일 2.6 1.8 0.8  6.6

  왕고들빼기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개화후 30

일 처리구에서 총 채종량, 상품 채종량이 가장 많았고, 노지재배 10a당 상품 채종량은 개화후 

30일(8.8kg) > 개화후 15일(7.6kg) > 개화후 45일(5.7k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가림재

배에서는 개화후 30일(14.7kg) > 개화후 15일(8.1kg) > 개화후 45일(6.6kg) 순으로 노지재

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화기】 【등숙기】 【비산기】

그림 1-7-1. 왕고들빼기 채종시기별 전경

표 1-7-4. 곤드레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개화후 15일  98.4 24.4 14.6 45.0 11.3

개화후 30일 101.4 22.7 15.1 51.8 12.9

개화후 45일  86.4 22.4 14.3 35.7 12.0

비가림

개화후 15일  80.1 22.1 14.7 47.1 11.0

개화후 30일 106.2 26.8 16.5 52.1 12.9

개화후 45일  74.8 24.6 14.5 48.5 12.1

  곤드레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개화후 30일 

처리구에서 초장, 엽수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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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5. 곤드레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개화일

(월.일)
착과수
(개/주)

화경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노지

개화후 15일 9.18 89.4 1.9 7.8 19.6

개화후 30일 9.18 125.8 1.9 3.8 15.7

개화후 45일 9.18 114.5 1.4 5.9 35.3

비가림

개화후 15일 9.15 83.2 1.8 0.0 24.0

개화후 30일 9.15 148.7 1.9 2.0 26.0

개화후 45일 9.15 86.0 1.7 5.3 22.4

  곤드레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개

화후 30일 처리구에서 착과수가 가장 높았고, 이병율은 노지에서 개화후 45일 처리구에서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6. 곤드레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개화후 15일 0.6 0.4 0.3 1.2

개화후 30일 3.2 2.6 0.5 9.4

개화후 45일 1.2 1.1 0.1 3.7

비가림

개화후 15일 0.6 0.3 0.3 1.1

개화후 30일 5.3 4.9 0.5 17.6

개화후 45일 1.3 1.1 0.2 4.0

  곤드레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개화후 30일 

처리구에서 총 채종량, 상품 채종량이 가장 많았고, 노지재배 10a당 상품 채종량은 개화후 30

일(9.4kg) > 개화후 45일(3.7kg) > 개화후 15일(1.2k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가림재배

에서는 개화후 30일(17.6kg) > 개화후 45일(4.0kg) > 개화후 15일(1.1kg) 순으로 노지재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화기】 【등숙기】 【비산기】

그림 1-7-2. 곤드레 채종시기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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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7. 곤달비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개화후 30일 70.1 16.5 16.6 26.4 5.2

개화후 45일 71.9 20.5 19.1 32.0 5.7

개화후 60일 80.7 20.5 19.3 27.3 5.6

비가림

개화후 30일 67.9 17.8 17.2 23.0 5.5

개화후 45일 71.0 17.1 15.1 22.2 5.3

개화후 60일 73.1 19.5 18.0 24.2 5.3

  곤달비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채종시기 간 

생육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8. 곤달비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개화일

(월.일)
착과수
(개/주)

화경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노지

개화후 30일 8.27 125.2 3.4 1.9 39.4

개화후 45일 8.27 219.9 4.0 0.0 27.5

개화후 60일 8.27 311.4 4.0 2.0 39.2

비가림

개화후 30일 8.25 156.6 3.2 1.8 15.7

개화후 45일 8.25 165.8 3.7 2.0 17.9

개화후 60일 8.25 209.8 3.2 1.7 14.5

  곤달비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채

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착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병율은 노지가 비가림보다 높게 나

타났다.

표 1-7-9. 곤달비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개화후 30일 2.9 2.4 0.5  8.8

개화후 45일 4.4 4.1 0.3 15.1

개화후 60일 3.3 3.0 0.3 10.9

비가림

개화후 30일 2.8 2.7 0.1  9.8

개화후 45일 5.7 5.3 0.4 19.4

개화후 60일 5.1 4.9 0.2 17.9

  곤달비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개화후 45일 

처리구에서 총 채종량, 상품 채종량이 가장 많았고, 노지재배 10a당 상품 채종량은 개화후 45

일(15.1kg) > 개화후 60일(10.9kg) > 개화후 30일(8.8k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가림재

배에서는 개화후 45일(19.4kg) > 개화후 60일(17.9kg) > 개화후 30일(9.8kg) 순으로 노지

재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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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등숙기】 【비산기】

그림 1-7-3. 곤달비 채종시기별 전경

표 1-7-10.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장)

경경
(mm) 

노지

개화후 45일 54.2 13.5 17.8 7.3  9.4

개화후 60일 57.1 13.3 17.3 7.3 10.5

개화후 90일 56.7 14.6 17.6 7.7 10.6

비가림

개화후 45일 49.7 13.5 17.3 7.2 11.1

개화후 60일 59.5 14.1 18.8 7.6 10.4

개화후 90일 49.4 10.8 14.5 7.4 10.5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채종시기 

간 생육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11.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개화일

(월.일)
착과수
(개/주)

고사율
(%)

이병율
(%) 

도복율
(%) 

노지

개화후 45일 7.21  76.1 3.4 20.3  5.6

개화후 60일 7.21  76.3 5.2 17.6  7.1

개화후 90일 7.21  64.9 3.9 34.1 35.9

비가림

개화후 45일 7.20 103.4 1.9  5.2  3.3

개화후 60일 7.20 104.4 0.0  7.8  1.9

개화후 90일 7.20 101.1 8.1  7.0  7.7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개화특성 및 이병율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채종시기가 개화후 60일 이후로 늦어지게 되면 착과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도복

율과 이병율은 노지가 비가림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지재배 개화후 90일 처리구에서는 

도복율이 35.9%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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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2.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 비교

재배
방식 채종시기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노지

개화후 45일 9.8 5.4 4.4 19.5

개화후 60일 11.0 10.0 1.0 35.2

개화후 90일 11.4 9.2 2.2 32.6

비가림

개화후 45일 9.4 7.2 2.2 25.8

개화후 60일 15.1 13.3 1.8 49.1

개화후 90일 15.6 10.7 4.9 36.3

  갯기름나물 노지, 비가림 채종시기별 채종특성을 비교한 결과, 노지, 비가림 모두 개화후 60

일 처리구에서 총 채종량, 상품 채종량이 가장 많았고, 노지재배 10a당 상품 채종량은 개화후 

60일(35.2kg) > 개화후 90일(32.6kg) > 개화후 45일(19.5k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가

림재배에서는 개화후 60일(49.1kg) > 개화후 90일(36.3kg) > 개화후 45일(25.8kg) 순으로 

노지재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화기】 【등숙기】 【낙하기】

그림 1-7-4. 갯기름나물 채종시기별 전경

 8. 최종 선발 베이비 산채 작목의 발아력 향상을 위한 휴면타파조건 구명  

 가. 연구방법

  1차년도에 어린잎 유망 작목으로 최종선발된 왕고들빼기, 곤드레, 갯기름나물, 곤달비 등 4

작목의 발아력 향상을 위한 휴면타파조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2017년 8 ~ 10월 산채연구소 

(평창)내 유전자원포에서 채종한 왕고들빼기 (선향), 곤드레 (영월수집종), 곤달비 (흑산도수

집종),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등 4종의 산채를 이용하였다. 채취된 산채 종자는 -10℃에서 

저장 후, 2018년 2 ~ 5월에 걸쳐 산채연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발아력 실험을 위해 암

조건과 광조건 (8h:16h)에서 종자를 10% NaOCl 50ppm 15분간 침지처리 후 증류수로 헹구

고, 헹군종자 100립을 여과지를 놓은 페트리디쉬에 치상 후 마르지 않게 10mL 증류수를 공

급하였다. 종자의 저온습윤처리를 위해 1℃, 3℃, 5℃에서 각각 0, 7, 14, 21, 28, 50일간 저

장한 후 생장상 (20℃)에서 10일 동안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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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결과

 표 1-8-1. 산채 작목별 천립중

Species Korean name
Thousand 

seed 
weight(g)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O. Kuntze) Hara Wang-godeulppaegi 0.71

Cirsium setidens (Dunn) Nakai Gondeule 3.38

Peucedanum japonicum Thunb. Gaesgileumnamul 4.53

Ligularia stenocephala (Maxim.) Matsum. & 
Koidz. Gondalbi 7.21

  최종선발된 4종 중 종자 천립중은 왕고들빼기가 0.71g으로 가장 가벼웠고, 곤드레 (3.38g) 

> 갯기름나물 (4.53g) > 곤달비 (7.21g)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1. 왕고들빼기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율 변화

  왕고들빼기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율을 비교한 결과, 종자 저온습윤 처리

구와 무처리 간 유의한 처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왕고들빼기는 종자

발아를 위한 저온습윤처리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1-8-1).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2. 왕고들빼기 종자 1℃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 41 -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3.3 3.2 3.2 2.4 2.7 2.2

3℃ 3.3 3.3 3.3 2.8 2.7 2.3

5℃ 3.3 3.7 3.2 2.5 2.0 2.3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26.4 28.3 28.1 39.3 33.0 39.5

3℃ 26.4 26.1 26.0 31.5 30.5 38.8

5℃ 26.4 21.3 29.7 35.8 42.8 35.0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3. 왕고들빼기 종자 3℃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4. 왕고들빼기 종자 5℃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표 1-8-2. 왕고들빼기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

  왕고들빼기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를 비교한 결과, 저온습윤처리 

온도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처리기간 21일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8-2).

표 1-8-3. 왕고들빼기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

  왕고들빼기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를 비교한 결과, 저온습윤처리 온도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처리기간 21일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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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곤드레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율 변화

  곤드레의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율을 비교한 결과, 저온습윤처리 온도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처리기간이 경과할수록 발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특히 저장기간이 21일 경과되었을 때 발아율이 83.7 ~ 88.0% 정도로 무처리 52.3% 보

다 30% 이상 높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5℃ 28일 경과 시 발아율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1-8-5).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6. 곤드레 종자 1℃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7. 곤드레 종자 3℃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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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4.1 4.5 4.1 3.5 3.2 3.5
3℃ 4.1 4.3 3.8 3.4 3.2 3.0
5℃ 4.1 4.3 3.7 3.4 3.1 3.1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12.7 13.1 17.6 25.0 23.9 26.2
3℃ 12.7 14.7 20.5 25.1 26.3 29.2
5℃ 12.7 13.3 20.6 24.6 29.0 28.8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8. 곤드레 종자 5℃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표 1-8-4. 곤드레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

  곤드레의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를 비교한 결과, 저온습윤처리 온

도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처리기간이 경과할수록 평균발아일수가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특히 저장기간이 28일 경과되었을 때 평균발아일수가 3.1 ~ 3.2일로 무처리 

4.1일보다 1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4).

표 1-8-5. 곤드레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

  곤드레의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를 비교한 결과, 저온습윤처리 온도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처리기간이 경과할수록 발아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특히 저장기간이 21일 경과되었을 때 발아계수가 무처리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여 발

아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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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9. 갯기름나물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율 변화

  갯기름나물의 경우 모든 저온습윤처리 온도에서 7일 경과 시 발아율이 무처리에 비해 차이

가 없었고, 14일 경과 시 3.3 ~ 10%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일 경과 시 16.3 ~ 

35.6%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8일 경과 시 21.3 ~ 38.6%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고, 3℃ 50일 경과 시 발아율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1-8-9).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10. 갯기름나물 종자 1℃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11. 갯기름나물 종자 3℃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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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9.4 10.0 9.3 9.3 8.6 7.0
3℃ 9.4 9.2 8.8 8.6 8.0 4.9
5℃ 9.4 10.0 8.3 8.6 6.4 3.1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0.2 0.0 0.5 1.9 2.7 7.9
3℃ 0.2 0.2 1.3 4.3 5.0 11.6
5℃ 0.2 0.1 1.0 2.3 6.3 16.9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12. 갯기름나물 종자 5℃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표 1-8-6. 갯기름나물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

  갯기름나물의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를 비교한 결과, 1℃ 저온습

윤처리에서는 28일 경과 이후부터 평균발아일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3℃ 와 5℃ 

에서는 14일 경과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에서 50일 경과되었을 때 

평균발아일수가 3.1일로 무처리 9.4일보다 6.3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6).

표 1-8-7. 갯기름나물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

  갯기름나물의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를 비교한 결과, 1℃ 저온습윤처

리에서는 21일 경과 이후부터 발아계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3℃ 와 5℃ 에서는 

14일 경과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에서 50일 경과되었을 때 발아계

수가 1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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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3. 곤달비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율 변화

  곤달비의 경우 모든 저온습윤처리 온도에서 7일 경과 시 발아율이 무처리에 비해 18.3 ~ 

26.3%, 14일 경과 시 51.3 ~ 60.6%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5℃ 50일 경과 시 발아율

이 94.3%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1-8-13).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14. 곤달비 종자 1℃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15. 곤달비 종자 3℃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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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7.8 7.4 6.0 4.6 3.9 2.8
3℃ 7.8 7.4 5.5 4.3 3.2 1.8
5℃ 7.8 7.2 5.0 3.8 2.5 1.3

          Wet cold 
storage period

(Days)
Temperature

0 7 14 21 28 50

1℃ 2.5 5.1 11.8 15.7 17.8 31.4
3℃ 2.5 5.5 13.8 16.3 25.2 46.9
5℃ 2.5 6.4 15.9 20.7 32.9 72.5

[무처리]  [7일] [21일] [50일]

그림 1-8-16. 곤달비 종자 5℃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 사진(파종후 10일차)

표 1-8-8. 곤달비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

  곤달비의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평균발아일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저온습윤처

리 온도에서 7일 경과 이후부터 평균발아일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14일 경과 이

후부터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에서 50일 경과되었을 때 평균발아일수가 1.3

일로 무처리 7.8일보다 6.5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8).

표 1-8-9. 곤달비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

  곤달비의 저온습윤 처리 온도 및 기간별 종자 발아계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저온습윤처리 

온도에서 7일 경과 이후부터 발아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4일 경과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에서 50일 경과되었을 때 발아계수가 72.5로 무처리 2.5보

다 70 정도 증가하여 저온습윤처리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8-9).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왕고들빼기를 제외한 곤드레 등 3작목에서 저온습윤처리에 의한 발아

율 향상 및 발아촉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리기간이 28일 ~ 50일로 길어 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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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베이비 산채 생산을 위한 최종 선발작목 대량 채종기술 매뉴얼 제작 및 농가실증 -1

가. 연구방법

  1~2차년도에 어린잎 유망 작목으로 최종선발된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등 3작목의 대량 채종기술 농가실증을 위해 2년차부터 채종이 가능한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A농가 노지포장에 2018년 5월 13일 재식

밀도 6,600주/10a(150×30㎝×3조)로 정식하였고, 당해연도에 채종이 가능한 왕고들빼기는 

70일간 육묘한 어린묘를 2019년 5월 20일 비가림시설에 재식밀도 3,700주/10a(90×30㎝)

로 정식하였다. 정식 후 비가림하우스는 1 ~ 2주 간격으로 관수를 하였고, 병해충 방제 등 그

밖의 재배관리는 산채연구소 표준영농기술에 따랐다. 작목별 채종 최적시기에 맞춰 각각 채종

하여 20일간 건조시설에서 음건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개화일, 총 채종량, 상품 채

종량, 비상품 채종량, 10a당 상품 채종량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농가보급을 위한 어린잎 산채 

대량 채종기술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나. 연구결과 

표 1-9-1. 어린잎 산채 작목별 채종 농가실증 경종개요

작목
(품종)

재배
방식 정식일 연차 재식밀도

(주/10a)
실증면적

(㎡)
실증
장소

왕고들빼기
(선향) 비가림 2019.5.20 1년 3,700

(90×30cm) 162 평창군 
봉평면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노지 2018.5.13 2년 6,600

(150×30×3조) 1,610 평창군 
봉평면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노지 2018.5.13 2년 6,600

(150×30×3조) 425 평창군 
봉평면

  어린잎 산채 작목별 채종기술 농가실증을 위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소재 농가포장(2,197

㎡)에서 최종선발된 3작목 각각 재배하였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9-1. 어린잎산채 채종 농가실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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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2. 어린잎 산채 작목별 채종 농가실증 채종량 비교

작목
(품종)

재배
방식 개화일 채종일 총 채종량

(g/주)

상품
채종량
(g/주)

비상품
채종량
(g/주)

10a당
상품

채종량
(kg)

왕고들빼기
(선향) 비가림 9. 16 10. 30 3.9 3.4 0.5 13.2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노지 8. 23 10. 23 3.9 3.6 0.3 17.0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노지 7. 18 11. 1 10.4 8.9 1.5 34.0

  어린잎 산채 작목별 채종기술 농가실증 채종 결과, 왕고들빼기는 비가림시설에서 2019년 9

월 16일에 개화하여 약 44일 후인 10월 30일에 채종하였다. 주당 총 채종량은 3.9g, 상품 채

종량은 3.4g, 비상품 채종량은 0.5g, 10a당 상품 채종량은 13.2kg으로 나타났다. 곤달비는 노

지에서 2019년 8월 23일에 개화하여 약 60일 후인 10월 23일에 채종하였다. 주당 총 채종

량은 3.9g, 상품 채종량은 3.6g, 비상품 채종량은 0.3g, 10a당 상품 채종량은 17.0kg으로 나

타났다. 갯기름나물은 노지에서 2019년 7월 18일에 개화하여 약 100일 후인 11월 1일에 채

종하였다. 주당 총 채종량은 10.4g, 상품 채종량은 8.9g, 비상품 채종량은 1.5g, 10a당 상품 

채종량은 34.0kg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연구된 최적 채종시기보다 약 15~30일 늦게 채종한 

원인은 2019년도 기온이 최근 3년보다 높아 등숙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9-2. 최근 3년간 평균기온 비교(평창, 대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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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목별 채종기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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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베이비 산채 생산을 위한 최종 선발작목 대량 채종기술 매뉴얼 제작 및 농가실증 –2

 가. 연구방법

  1~2차년도에 어린잎 유망 작목으로 최종선발된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등 3작목의 연중생산기술 농가실증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

재 어린잎 생산농가인 농업회사법인 참농원 비가림하우스(1동, 10a)에서 2019년 농가실증을 

하였다. 연중 생산을 위해 계절별로 동계, 춘추계, 하계로 구분하여 재배방식을 토경과 트레이 

육묘판으로 각각 달리하여 3작목을 생산하였다. 계절별 파종을 위해 왕고들빼기는 저온습윤처

리 없이 파종하였고,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은 휴면타파를 위해 저온습윤 처리 후 각각 파종하여 

수확적기에 수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종자소요량, 입모율, 병발생율, 수량 등을 조

사하였다. 또한 농가보급을 위한 어린잎 연중생산기술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나. 연구결과

 

그림 1-9-3. 어린잎 산채 생산 전경(고성, 참농원)

표 1-9-3.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 종자 소요량 비교 

작목
(품종)

종자소요량(kg/10a)

트레이 육묘판z 토경

왕고들빼기
(선향) 3.3 13.4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7.8 54.7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11.7 43.2

z : 105공 트레이 육묘판 기준

  어린잎 산채 작목별 농가실증에 소요되는 종자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작목에서 토경보다 트

레이육묘판을 이용할 때 종자소요량이 약 67%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 왕

고들빼기는 10a당 종자소요량이 트레이 육묘판에서 3.3kg으로 토경 13.4kg보다 75.3%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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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곤달비는 트레이 육묘판에서 17.8kg으로 토경 54.7kg보다 67.5% 절감되었고, 갯기

름나물은 트레이 육묘판에서 11.7kg으로 토경 43.2kg보다 72.9% 절감되었다.

표 1-9-4. 동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트레이 육묘판) 생산성 비교 

작목
(품종) 파종일 수확일 생산기간

(일)
입모율
(%)

병발생율
(%)

수량
(kg/㎡)

수량
(kg/10a)

왕고들빼기
(선향) 2. 21 4. 02 40 100 17.5 1.01 806.5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2. 21 4. 02 40 100 0.0 1.21 971.6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2. 21 4. 10 48 97.6 0.0 0.57 454.0

  트레이 육묘판을 이용한 어린잎산채 연중생산 작목별 동계 농가실증 생산성 비교 결과, 왕고

들빼기와 곤달비는 약 40일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되었고, 갯기름나물은 48일이 소요되었다. 

입모율은 모든 작목에서 97.6~100%로 높게 나타났고, 병발생은 왕고들빼기에서 17.5%로 나

타났다. 왕고들빼기는 다소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작목으로 트레이 육묘판에서 저온피해로 인

한 무름 증상이 일부 발생하였다. 1㎡당 수량은 곤달비(1.21kg) > 왕고들빼기(1.01kg) > 갯

기름나물(0.57kg) 순으로 나타났고, 10a당 수량은 곤달비(971.61kg) > 왕고들빼기

(806.5kg) > 갯기름나물(454.0kg) 순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9-4. 동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트레이 육묘판) 전경(’19.6.29., 고성)

표 1-9-5. 동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토경) 생산성 비교 

작목
(품종) 파종일 수확일 생산기간

(일)
입모율
(%)

병발생율
(%)

수량
(kg/㎡)

수량
(kg/10a)

왕고들빼기
(선향) 2. 24 4. 11 46 72.8 0.0 1.76 1,405.4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2. 24 4. 11 46 97.6 0.0 0.83 666.0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2. 24 4. 19 54 58.4 0.0 0.33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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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경을 이용한 어린잎산채 연중생산 작목별 동계 농가실증 생산성 비교 결과, 왕고들빼기와 

곤달비는 약 46일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되었고, 갯기름나물은 54일이 소요되었다. 입모율은 

곤달비가(97.6%) > 왕고들빼기(72.8%) > 갯기름나물(58.4%) 순으로 나타났고, 병은 발생하

지 않았다. 1㎡당 수량은 왕고들빼기(1.76kg) > 곤달비(0.83kg) > 갯기름나물(0.33kg) 순으

로 나타났고, 10a당 수량은 왕고들빼기(1,405.4kg) > 곤달비(666.0kg) > 갯기름나물

(265.8kg) 순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9-5. 동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토경) 전경(’19.6.29., 고성)

표 1-9-6. 춘(추)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트레이 육묘판) 생산성 비교 

작목
(품종) 파종일 수확일 생산기간

(일)
입모율
(%)

병발생율
(%)

수량
(kg/㎡)

수량
(kg/10a)

왕고들빼기
(선향) 5. 06 5. 28 22 100 0.0 2.00 1,597.1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4. 30 6. 05 36 100 0.0 1.96 1,565.3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4. 30 6. 12 43 98.8 0.0 1.16 844.2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9-6. 춘(추)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트레이 육묘판) 전경(’19.6.29., 고성)

  트레이 육묘판을 이용한 어린잎산채 연중생산 작목별 춘(추)계 농가실증 생산성 비교 결과, 

왕고들빼기는 22일, 곤달비는 36일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되었고, 갯기름나물은 43일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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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었다. 입모율은 모든 작목에서 98.8~100%로 높게 나타났고, 병발생은 없었다. 1㎡당 수

량은 왕고들빼기(2.00kg) > 곤달비(1.96kg) > 갯기름나물(1.16kg) 순으로 나타났고, 10a당 

수량은 왕고들빼기(1,597.1kg) > 곤달비(1,565.3kg) > 갯기름나물(844.2kg) 순으로 나타났

다.

표 1-9-7. 춘(추)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토경) 생산성 비교 

작목
(품종) 파종일 수확일 생산기간

(일)
입모율
(%)

병발생율
(%)

수량
(kg/㎡)

수량
(kg/10a)

왕고들빼기
(선향) 5. 06 5. 30 24 98.4 7.6 1.71 1,370.0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5. 06 6. 05 30 94.5 0.0 1.53 1,223.6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5. 06 6. 12 37 76.8 5.3 0.51 409.8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9-7. 춘(추)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토경) 전경(’19.6.29., 고성)

  토경을 이용한 어린잎산채 연중생산 작목별 춘(추)계 농가실증 생산성 비교 결과, 왕고들빼

기는 24일, 곤달비는 30일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되었고, 갯기름나물은 37일이 소요되었다. 

입모율은 왕고들빼기, 곤달비에서 94.5~98.4%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갯기름나물은 76.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병발생은 왕고들빼기와 갯기름나물에서 모잘록병(Rhizoctonia spp.)이 

다소 발생하였다. 1㎡당 수량은 왕고들빼기(1.71kg) > 곤달비(1.53kg) > 갯기름나물

(0.51kg) 순으로 나타났고, 10a당 수량은 왕고들빼기(1,370.0kg) > 곤달비(1,223.6kg) > 

갯기름나물(409.8kg)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8. 하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트레이 육묘판) 생산성 비교 

작목
(품종) 파종일 수확일 생산기간

(일)
입모율
(%)

병발생율
(%)

수량
(kg/㎡)

수량
(kg/10a)

왕고들빼기
(선향) 7. 12 8. 02 21 98.5 14.8 0.63 506.7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7. 17 8. 20 34 83.3 2.4 0.95 763.1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7. 17 8. 23 37 80.2 5.6 0.59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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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육묘판을 이용한 어린잎산채 연중생산 작목별 하계 농가실증 생산성 비교 결과, 왕고

들빼기는 21일, 곤달비는 34일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되었고, 갯기름나물은 37일이 소요되

었다. 입모율은 모든 작목에서 80.2~98.5%로 높게 나타났지만, 고온에 의한 모잘록병이 발생

하였으며, 특히 왕고들빼기에서 14.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1㎡당 수량은 곤달비(0.95kg) 

> 왕고들빼기(0.63kg) > 갯기름나물(0.59kg) 순으로 나타났고, 10a당 수량은 곤달비

(763.1kg) > 왕고들빼기(506.7kg) > 갯기름나물(472.0kg) 순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9-8. 하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트레이 육묘판) 전경(’19.8.20., 고성)

표 1-9-9. 하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토경) 생산성 비교

작목
(품종) 파종일 수확일 생산기간

(일)
입모율
(%)

병발생율
(%)

수량
(kg/㎡)

수량
(kg/10a)

왕고들빼기
(선향) 7. 18 8. 09 22 85.4 96.7 0.07 53.5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7. 18 8. 23 36 75.2 88.4 0.06 50.9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7. 18 8. 26 39 62.6 92.5 0.09 69.1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9-9. 하계 어린잎산채 작목별 농가실증(토경) 전경(’19.8.20., 고성)

  토경을 이용한 어린잎산채 연중생산 작목별 하계 농가실증 생산성 비교 결과, 왕고들빼기는 

22일, 곤달비는 36일 정도의 생산기간이 소요되었고, 갯기름나물은 39일이 소요되었다. 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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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62.6~85.4% 수준으로 트레이육묘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병발생율은 88.4~96.7%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토경에서는 30℃ 이상의 고온으로 인해 생리장해와 모잘록병

(Rhizoctonia spp.)이 심하게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확이 불가능하였다. 농가실증 토양은 10여

년간 어린잎을 생산한 토양으로 심한 염류집적과 토양병원균의 밀집으로 고온기에 병발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하계 고온으로 인한 생리장해 및 병발생 경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생산이 어려운 기간에는 식물공장에서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1㎡당 수량은 갯기름나물(0.09kg) > 왕고들빼기(0.07kg) > 곤달비(0.06kg) 순으로 나타났

고, 10a당 수량은 갯기름나물(69.1kg) > 왕고들빼기(53.5kg) > 곤달비(50.9kg) 순으로 나타

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모잘록병(Rhizoctonia spp.)】

그림 1-9-10. 하계 어린잎산채 농가실증(토경) 모잘록병(Rhizoctonia spp.) 증상

표 1-9-10. 트레이육묘판 이용 어린잎산채 작목별 연중생산 경제성 분석

작목
(품종)

연간
생산횟수

생산량
(kg/10a/년)

평균단가z

(원/kg)
조수익

(천원/10a/년)
경영비

(천원/10a/년)
소득

(천원/10a/년)

왕고들빼기
(선향) 8 9,013 15,000 135,192 113,768   21,424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7 8,165 15,000 122,480 198,348 △75,869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6 3,540 15,000 53,106 114,638 △61,532

z : 단가는 2019년도 시험출하(속초 농협하나로마트) 평균단가임

  트레이육묘판 이용 어린잎산채 작목별 연중생산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연간 생산횟수는 왕

고들빼기가 8회, 곤달비 7회, 갯기름나물 6회 순으로 나타났고, 연간 생산량은 왕고들빼기 9,0

13kg으로 가장 많고, 곤달비(8,615kg), 갯기름나물(3,540kg) 순으로 나타났다. 연 조수익은 

왕고들빼기 > 곤달비 > 갯기름나물 순으로 나타났고, 경영비는 곤달비 > 갯기름나물 > 왕고들

빼기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 소득은 왕고들빼기 21,42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곤달비와 갯

기름나물은 경영비가 조수익보다 많아 적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곤달비의 경

우, 종자구입 가격이 kg당 70만원으로 너무 비싸 경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갯기름나물은 

생산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왕고들빼기의 경우 수확 후 유통 중 잎이 너무 얇아 시드는 증상이 나타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원인 때문에 유통기간이 너무 짧은 단점이 있다. 반면에 곤

달비와 갯기름나물은 유통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상품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곤달비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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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자구입비와 갯기름나물의 낮은 생산량 등 단점이 있어 향후 사업화를 위해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9-11. 어린잎산채 작목별 종자 소요량 및 가격

작목
(품종) 소요량(kg/10a/년) 단가z(원/kg) 종자구입비(원/10a/년)

왕고들빼기
(선향) 26.4 100,000 2,640,000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24.6 700,000 87,220,000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70.2 50,000 3,510,000

※ 2019년도 종자시장 거래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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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생산기술 매뉴얼

 : 채종시기 및 종자저장방법은 이미 2019년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영농활용자료로 농민들

에게 보급하였음. 2020년말까지 책자를 인쇄하여 적극 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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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베이비 산채 생산을 위한 최종 선발작목 채종종자 장기저장 조건(저장온도, 기간 등) 구명

 가. 연구방법

  1~2차년도에 어린잎 유망 작목으로 최종선발된 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 등 3작목의 

채종종자 장기저장 조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2018년 8 ~ 10월 산채연구소 (평창)내 유전자원

포에서 채종한 왕고들빼기 (선향),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등 3종의 

산채를 이용하였다. 채취된 산채 종자는 -10℃에서 저장 후, 2019년 1 ~ 5월에 걸쳐 산채연

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종자의 저장습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저장용기에 세

라믹볼 투입량을 조절하여 습도를 제어하였다. 저장온도를 15℃, 4℃로 달리하고 습도를 RH 

10 ~ 15%, 15 ~ 30%, 30 ~ 45%, 45 ~ 60%로 조절하여 3, 6, 9개월간 저장하였다. 저장

된 종자의 발아력 실험을 위해 10% NaOCl 50ppm 15분간 침지처리 후 증류수로 헹구고, 헹

군종자 100립을 여과지를 놓은 페트리디쉬에 치상 후 마르지 않게 10mL 증류수를 공급하였

다. 휴면타파가 필요한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은 저온습윤처리를 위해 5℃에서 각각 14, 28일간 

저장한 후 생장상 (20℃)에서 15일 동안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계수 등을 조사하였다.

 나. 연구결과

  최종 선발된 3작목의 종자 저장시험을 위한 저장용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온

습도 조절이 가능한 종자저장용기를 이용하였다. 저장온도를 15℃, 4℃로 달리하고 습도를 

RH 10~15%, 15~30%, 30~45%, 45~60%로 조절하여 3개월, 6개월, 9개월 저장하고 있다. 

3개월 저장 후 작목별 최적의 휴면타파조건에 맞춰 처리 후 15일간 식물생장상에서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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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1. 어린잎산채 종자 3개월 저장 시 온․습도별 발아율 변화

표 1-10-1. 어린잎산채 종자 4℃, 3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

작목 저장습도 발아율
(%)

평균발아일수
(일)

발아계수

왕고들빼기
(선향)

10~15% 90.7 3.6 25.1

15~30% 92.3 3.3 28.1

30~45% 86.3 3.1 28.2

45~60% 91.3 3.2 28.2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0~15% 23.7 3.1  7.7

15~30% 67.3 2.4 28.0

30~45% 73.3 2.2 34.0

45~60% 69.3 1.9 37.1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10~15% 58.0 6.6  8.8

15~30% 62.7 6.0 10.5

30~45% 63.3 5.4 11.6

45~60% 63.0 4.8 13.0

  어린잎산채 종자 4℃, 3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한 결과, 왕고들빼기는 저장습도

별 큰 차이가 없이 86.3~92.3% 수준의 높은 발아율이 나타났다. 곤달비는 저장습도 

10~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23.7%로 가장 낮았고, 다른 처리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67.3~69.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갯기름나물도 저장습도 10~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58.0%로 가장 낮았고, 다른 처리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62.7~63.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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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10-2. 어린잎산채 종자 4℃, 3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시험 전경

표 1-10-2. 어린잎산채 종자 15℃, 3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

작목 저장습도 발아율
(%)

평균발아일수
(일)

발아계수

왕고들빼기
(선향)

10~15% 88.0 3.2 27.6

15~30% 93.7 3.2 28.8

30~45% 90.0 3.3 27.0

45~60% 44.7 2.1 21.6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0~15% 40.7 2.3 18.0

15~30% 69.0 1.9 37.3

30~45% 64.7 2.1 31.1

45~60% 44.7 2.1 21.7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10~15% 54.3 6.2 8.7

15~30% 61.7 5.4 11.3

30~45% 63.7 6.0 10.6

45~60% 49.7 5.6 8.8

  어린잎산채 종자 15℃, 3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한 결과, 왕고들빼기는 저장습

도 45~60% 처리구에서 44.7%로 가장 발아율이 낮았다. 곤달비는 저장습도 10~15% 처리구

와 45~60%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각각 40.7%, 44.7%로 낮았고, 15~30% 처리구와 

30~4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각각 69.0%, 64.7%로 높게 나타났다. 갯기름나물도 저장습도 

45~60%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49.7%로 가장 낮았고, 30 ~ 45% 처리구 (63.7%) > 15 ~ 

30% 처리구 (61.7%) > 10 ~ 15% 처리구 (54.3%) 순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10-3. 어린잎산채 종자 15℃, 3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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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4. 어린잎산채 종자 6개월 저장 시 온․습도별 발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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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3. 어린잎산채 종자 4℃, 6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

작목 저장습도 발아율
(%)

평균발아일수
(일)

발아계수

왕고들빼기
(선향)

10~15% 89.7 3.2 28.0

15~30% 88.7 3.0 29.2

30~45% 91.3 2.8 32.2

45~60% 88.7 3.0 29.6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0~15% 65.0 2.2 29.8

15~30% 70.3 2.0 35.5

30~45% 84.0 1.5 55.1

45~60% 86.7 1.8 48.3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10~15% 46.3 7.3 6.4

15~30% 59.3 6.9 8.5

30~45% 55.0 7.0 7.9

45~60% 55.3 6.9 8.0

  6개월 저장 후 작목별 최적의 휴면타파조건에 맞춰 처리 후 15일간 식물생장상에서 발아율

을 조사하였다. 어린잎산채 종자 4℃, 6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한 결과, 왕고들빼

기는 저장습도별 큰 차이가 없이 88.7~91.3% 수준의 높은 발아율이 나타났다. 곤달비는 저장

습도 10~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65.0%로 가장 낮았고, 15 ~ 30% 처리구 (70.3%) > 

30 ~ 45% 처리구 (84.0%) > 45 ~ 60% 처리구 (86.7%) 순으로 나타났다. 갯기름나물도 

저장습도 10~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46.3%로 가장 낮았고, 다른 처리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55.0~5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10-5. 어린잎산채 종자 4℃, 6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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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4. 어린잎산채 종자 15℃, 6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

작목 저장습도 발아율
(%)

평균발아일수
(일)

발아계수

왕고들빼기
(선향)

10~15% 94.3 3.3 28.4

15~30% 91.3 3.1 29.6

30~45% 93.0 2.8 33.7

45~60% 86.0 3.1 27.9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0~15% 52.3 2.2 24.0

15~30% 83.7 1.9 44.3

30~45% 86.3 2.0 43.4

45~60% 62.3 2.3 27.2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10~15% 49.7 6.9 7.2

15~30% 55.3 6.4 8.6

30~45% 63.3 6.4 9.8

45~60% 55.7 6.5 8.6

  어린잎산채 종자 15℃, 6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한 결과, 왕고들빼기는 저장습

도 45~60% 처리구에서 86.0%로 가장 발아율이 낮았다. 곤달비는 저장습도 10~15% 처리구

와 45~60%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각각 52.3%, 62.3%로 낮았고, 15~30% 처리구와 

30~4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각각 83.7%, 86.3%로 높게 나타났다. 갯기름나물도 저장습도 

10~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49.7%로 가장 낮았고, 15 ~ 30% 처리구 (55.3%) > 45 ~ 

60% 처리구 (55.7%) > 30 ~ 45% 처리구 (63.3%) 순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10-6. 어린잎산채 종자 15℃, 6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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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7. 어린잎산채 종자 9개월 저장 시 온․습도별 발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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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5. 어린잎산채 종자 4℃, 9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

작목 저장습도 발아율
(%)

평균발아일수
(일)

발아계수

왕고들빼기
(선향)

10~15% 77.7 3.8 20.3

15~30% 86.0 3.8 22.3

30~45% 88.3 4.3 20.7

45~60% 90.7 3.9 23.1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0~15% 44.0 3.4 13.0

15~30% 58.0 3.0 19.1

30~45% 75.3 2.9 26.3

45~60% 80.3 2.6 30.9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10~15% 47.0 7.0 6.7

15~30% 55.0 6.3 8.7

30~45% 62.7 6.4 9.9

45~60% 58.0 6.4 9.0

  9개월 저장 후 작목별 최적의 휴면타파조건에 맞춰 처리 후 15일간 식물생장상에서 발아율

을 조사하였다. 어린잎산채 종자 4℃, 9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한 결과, 왕고들빼

기는 저장습도 10 ~ 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77.7%로 가장 낮았고, 다른 처리구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86.0~90.7% 수준의 높은 발아율이 나타났다. 곤달비는 저장습도 10 ~ 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44.0%로 가장 낮았고, 45 ~ 60% 처리구 (80.3%) > 30 ~ 45% 처리

구 (75.3%) > 15 ~ 30% 처리구 (58.0%) 순으로 나타났다. 갯기름나물도 저장습도 

10~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47.0%로 가장 낮았고, 30 ~ 45% 처리구 (62.7%) > 45 ~ 

60% 처리구 (58.0%) > 15 ~ 30% 처리구 (55.0%) 순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10-8. 어린잎산채 종자 4℃, 9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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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6. 어린잎산채 종자 15℃, 9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

작목 저장습도 발아율
(%)

평균발아일수
(일)

발아계수

왕고들빼기
(선향)

10~15% 85.3 4.7 18.1

15~30% 84.7 4.5 18.7

30~45% 86.7 4.4 19.5

45~60% 88.3 4.2 20.8

곤달비
(흑산도수집종)

10~15% 58.3 3.4 17.1

15~30% 67.3 3.0 22.1

30~45% 71.0 2.6 27.4

45~60% 38.7 3.3 11.7

갯기름나물
(포항수집종)

10~15% 47.5 7.7 6.2

15~30% 53.0 7.3 7.3

30~45% 69.7 6.1 11.5

45~60% 56.0 6.4 8.7

  어린잎산채 종자 15℃, 9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특성 비교한 결과, 왕고들빼기는 저장습

도별 큰 차이 없이 84.7~88.3%로 높게 나타났다. 곤달비는 저장습도 45 ~ 60%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38.7%로 가장 낮았고, 30 ~ 45% 처리구 (71.0%) > 15 ~ 30% 처리구 (67.3%) 

> 10 ~ 15% 처리구 (58.3%) 순으로 나타났다. 갯기름나물도 저장습도 10~15%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47.5%로 가장 낮았고, 30 ~ 45% 처리구 (69.7%) > 45 ~ 60% 처리구 (56.0%) 

> 15 ~ 30% 처리구 (53.0%) 순으로 나타났다.

【왕고들빼기(선향)】 【곤달비(흑산도수집종)】 【갯기름나물(포항수집종)】

그림 1-10-9. 어린잎산채 종자 15℃, 9개월 저장 시 습도별 발아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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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능성 산채 후보군의 수확일수와 생산량 구명

[제 2세부 강원대학교 시설농업학과 최기영]

1. 기능성 산채 후보군의 수확일수와 생산량 구명(왕고들뺴기, 고들빼기, 이고들빼기)

가. 왕고들빼기(Lactuca indica L.)

  베이비 산채 왕고들빼기 재배에 적합한 환경 구명을 위해 광, 온도, pH, EC, 재식 간격 등

을 연구 수행하였다. 초장 6cm(본엽 2매 정도)를 100μmol·m-2·s-1 PPFD 광도에서 12

일 육묘한 후 지상부 환경은 250μmol·m-2·s-1 PPFD 광도, 25℃ 온도가 적합하였으며, 

처리 12일에 초장 15cm에 도달하여 수확이 가능하였다. 고광(500μmol·m-2·s-1 PPFD) 

또는 저온(15℃) 등의 환경 조건에서는 안토시아닌, 페놀 화합물 등의 기능성 성분이 증진하

였다. 벼 육묘판(L60×W30cm×H2cm)를 이용한 베이비 산채 재배에 적합한 재식 간격은 

3×5cm에서 생체중과  수량이 많았으며, 재식 주를 고려한 플러그 트레이는 105구 트레이가 

적합하였다. 또한 수경재배를 위한 지하부 환경은 pH 5.5~6.5 범위에서 EC 1.0~1.5 dS․m-1

가 적정한 것으로 구명되었다.

 

(1) 광도

■ 요약

  기능성 산채 왕고들빼기의 광도처리 18일간 재배 중 PPFD(μmol·m-2·s-1) 50, 100, 

250 처리는 12일간 재배하였을 때 어린잎채소의 적정 크기(12~14cm) 수준에 도달하였고, 

PPFD 500은 18일 소요되었다. 엽생육은 PPFD 100과 250에서 가장 좋았고, 저광(PPFD 

50)과 고광(PPFD 500)에서 불량하였다. PPFD 250 이상에서 엽색이 붉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능성 물질함량인 안토시아닌 함량에도 영향을 주었고, 총 페놀화합물과 항산화 소거능

(DPPH)는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왕고들빼기는 PPFD 250에서 12일간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 어린잎채소 재배농가는 녹색채소와 혼합하기 위한 적색 채소를 찾

고 있으며, 왕고들빼기’선향‘을 광도 PPFD 250 이상에서 재배하면 엽색이 붉으면서 기능

성 물질 함량이 증가 되므로 생육과 품질 향상이 가능하리라 본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왕고들빼기 ‘선향’

○ 장소: 환경 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2일(파종 16일, 재배 18일)

○ 재배 환경: 온도 25±1℃, 습도 55±5%, White LED 16H/8H

○ 처리(μmol·m-2·s-1): PPFD 50, PPFD 100, PPFD 250, PPFD 500

○ 조사항목

- 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 건물율, 상대생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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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R), 비엽면적(SLA), 엽록소함량(SPAD), 엽색, 총 근장, 평균 군경, 평균 뿌리 부피

- 기능성 성분: 안토시아닌, 총페놀화합물, 항산화소거능(DPPH) 

■ 결과 및 고찰

  처리 전 왕고들빼기 ‘선향’의 초장과 엽수는 각각 6.2cm, 2.9장에서 광도 차리하였다. 초

장은 처리 6일째부터 차이가 나타났으며, 재배일수가 진행될수록 광도처리 간 초장의 차이는 

증가하였다(그림 2-1-1). 광도 처리 18일째 초장은  PPFD 50, 100이 18.4~19.3cm로 가

장 값이 컸으며, PPFD 250(16.6cm), PPFD 500(14.1cm) 순으로 작았다. 초장은 처리일수

와 광도에 따른 고도로 유의성을 갖았다. Steinger et al.(2013)은 낮은 광도에서 재배되는 

식물은 초장과 엽면적을 넓혀 최대한 많은 광을 흡수한다라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Fan et 

al.(2013)은 토마토 육묘과정에서 과도한 강은 식물의 초장을 작게한다고 하였따. 어린잎채소 

수확은 지면에서 2cm가량 위에서 자르므로, 적정 크기 10cm보다 2~4cm위인 12~14cm를 

적정 수확 시기로 고려하였을 때, PPFD 500을 제외한 처리는 광도 처리 12일 전후에 수확이 

가장 적합하며, PPFD 500은 처리 18일 소요하였다. 

그림 2-1-1. 광도 처리일수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의 초장 변화. 

    DAT means date after treatment.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n=7). y** and *** means significant 

at p <0.01 and 0.001, respectively.

    엽장과 엽폭은 모든 재배기간 중 PPFD 100에서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1-2). 

엽수는 광도가 낮은 PPFD 50에서 엽수가 가장 적었으며, 처리 18일째 PPFD250에서 7.9장

으로 가장 많았다. 엽면적은 엽장, 엽폭, 엽수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처리 18일째 

PPFD 100, 250처리의 엽면적은 96.4~97.4cm2로 PPFD 50, 500 엽면적에 비해  23~25%

가량 좁았다. 처리일수와 광도에 따른 잎의 생육 상관성은 고도로 유의성을 갖았다. 식물의 적

합하지 않은 약광에서 재배는 식물 생장을 저해하며, 과도한 광은 식물의 광합성 저해를 일으

켜 잎의 구조와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불량 환경을 대처한다(Lichtenthale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PPFD 50의 저광이 식물 광합성량이 부족하여 잎 생육에 저해를 주었으며, PPFD 



- 74 -

500은 잎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식물의 받는 광량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1.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의 엽생육

DATz PPFD
(μmol·m-2·s-1)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엽면적
(cm2)

0 - 3.3 1.9 3.0 10.5

6 50 4.4by 2.3a 3.4b 21.1b

100 5.5a 2.5a 4.3a 28.2a

250 5.7a 2.5a 4.0a 28.8a

500 5.4a 2.5a 4.0a 29.2a

12 50 6.6c 2.9a 5.3b 37.4b

100 8.3a 3.2a 6.0a 49.9a

250 7.5b 3.2a 5.7a 52.5a

500 7.1bc 2.8b 6.0a 47.3a

18 50 9.0b 2.8b 6.4c 72.5b

100 11.1a 3.3a 7.4ab 96.4a

250 10.5a 2.9b 7.9a 97.4a

500 9.4b 2.9b 7.0bc 73.5b
Significancex

DAT *** *** *** ***

PPFD *** *** *** ***

DAT×PPFD NS NS * ***

zDAT means days after treatment.
y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 (n = 7). 
xNS, * and *** means none significant, significant at p <0.05 and 0.001, respectively.

  엽록소 함량(SPAD)은 광도처리 6일째에는 처리 간 차이가 없었으나, 12일째부터 낮은 광

도 처리에서 엽록소 함량 작아졌는데, 이는 Lee et al.(2001)에서 일사량이 높을수록 SPAD 

값이 증가한다는 경과와 일치하였다(표 2-1-2). 어린잎채소를 구입할 때 엽색은 매우 주요

한 요소이며, 또한 안토시아닌 함량의 좌표로 이용할수 있다(Ali et al., 2009). 광도 처리에 

따른 잎 뒷면이 붉게 발현되었으며, 처리 6일째부터 광도가 높은 PPFD 500에서 Hunter a* 

값이 높았다. 처리 12일째부터는 PPFD 250처리도 엽색이 발현되기 시작했다. 과도한 광은 

식물의 광합성을 억제하는데(photoinhhibition) (Long et al., 1994), 광저해가 계속되면 식물

은 클로로필에 도달하는 강광을 제한하기 위해, 안토시아닌 생성 메카니즘을 진행한다(Weger 

et al., 1993; Smillie and Hetherington, 1999). 그러므로, 광도가 높은 PPFD 500은 처리 

6일째부터, 엽색이 발현되기 시작했고, PPFD 250은 12일째 발현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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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의 상대엽록소함량(SPAD)와 엽색

(Hunter a)변화 

DATz PPFD

(μmol·m-2·s-1)

SPAD

(Relative value)

Hunter a*

(Value)

0 - - -10.9

6 50 35.8ay -9.8c 

100 38.5a -9.8c 

250 37.1a -5.3b 

500 39.5a -2.0a

12 50 32.7c -9.6b

100 35.5b -10.7b

250 42.2a -3.5ab

500 42.7a 2.0a

18 50 32.4b -10.7b

100 38.1a -12.9b

250 36.9a -3.3a

500 39.3a -0.0a
Significancex

DAT NS NS
PPFD *** ***

DAT×PPFD * NS
zDAT means days after treatment.
y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 (n = 7).
xNS, * and *** means none significant, significant at p <0.05 and 0.001, respectively. 

    왕고들빼기‘선향’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처리 12일까지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높은 정상

관을 갖었으나(표 2-1-3), 처리 18일일때 생체중은 PPFD 250, 100, 500, 50 순으로 값이 

컸다. 생체중과 건물중 모두 처리 기간과 광도에 따른 상관분석 결과 매우 높은 유의성을 나타

냈다. 건물율은 모든 재배기간에서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가장 컸으며, 고도로 높은 정상관을 

나타냈지만, 처리기간에 따른 건물율은 값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유의성 또한 없었다. 잎의 

두깨를 나타내는 비엽면적(SLA)은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작아지는 완전 부상관을 나타냈다. 

광도 처리 초기인 처리 6일째 모든 항목이 처리 18일째와 비교하였을 때, 잎이 두꺼워졌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광은 광합성 기관의 energy source이며, 광도는 식물 생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Xiao-xue et al. 2013).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성 고정 하므로, 

건물중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광도가 높은 PPFD 500, 250에서 건물

중과 건물율이 값이 매우 높았다. 앞서 식물은 저광, 강광 등 불량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형

태적, 생리적으로 대처하고(Lichtenthale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PPFD 500처리는 잎

의 두깨를 두껍게 하여 식물의 광을 흡수하는 면적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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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의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건물율, 

비엽면적(SLA) 변화

DATz
PPFD

(µmol·m-2·s-1)

Shoot weight(g∙plant-1)
Dry mass ratio (%)

SLA

(cm2∙g-1)Fresh Dry

0 - 0.23 0.01 6.5 757.8

6 50 0.47by 0.03d 5.4c 841.6a

100 0.72a 0.04c 5.6c 703.8b

250 0.81a 0.06b 7.0b 516.1c

500 0.84a 0.08a 9.9a 352.2d

12 50 0.93b 0.05d 5.3c 897.1a

100 1.29a 0.08c 6.0c 658.0ab

250 1.49a 0.12b 7.8b 453.7bc

500 1.48a 0.14a 9.5a 340.3c

18 50 1.80d 0.09c 4.9d 830.6a

100 2.54b 0.14b 5.7c 671.9b

250 2.84a 0.25a 8.7b 399.2c

500 2.20c 0.23a 10.4a 324.6c
Significancex

DAT *** *** NS NS
PPFD *** *** *** ***

DAT×PPFD *** *** ** NS
zDAT means days after treatment.
y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 (n = 7). 
xNS, ** and *** mean none significant, significant at p <0.01 and 0.001, respectively.

  처리 0일에서 6일 동안, 지상부의 상대생장률은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높았다(그림 

2-1-2). 하지만 처리 6일에서 12일째 PPFD 500에서 0.09g-1·g-1·day-1 로 가장 작았

고, 나머지 3처리는 0.11~0.12g-1·g-1·day-1 로 차이가 없었다. 처리 12일에서 18일째는 

PPFD 250에서 0.12g-1·g-1·day-1ᄑ로 가장 높았고, PPFD 500에서 0.08g-1·g-1·day-1

로 가장 작았다. 재배기간 동안 PPFD 250이 상대 생장률이 가장 값이 컸으며, PPFD 500, 

100, 50순으로 작았다. Seo et al.(2018)은 RGR은 작물마다 다른지만, 생장 기간동안 점차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우리 결과에서도 PPFD50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에서 0일에서 6일 재배

기간의 RGR 속도가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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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의 지상부 상대상장률 변화.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n=7). 

표 2-1-4.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의 총 근장 및 평균 근경과 부피 변화

DATz
PPFD

(μmol·m-2·s-1)

Root

Total length(cm) Ave. diameter(mm) Ave. volume(cm3)

0 - 48.3 0.25 0.03

6 50 50.7by 0.39a 0.06a

100 82.7b 0.40a 0.10a

250 125.2a 0.56a 0.29a

500 183.9a 0.56a 0.54a

12 50 65.7d 0.35c 0.06c

100 165.6c 0.39c 0.21c

250 259.8b 0.53b 0.61b

500 305.0a 0.67a 1.12a

18 50 173.5c 0.43b 0.25c

100 234.7bc 0.65b 0.81c

250 253.8ab 0.83a 1.46b

500 288.1a 1.14a 2.95a
Significancex

DAT *** *** ***
PPFD *** *** ***

DAT×PPFD * * ***

zDAT means days after treatment.

y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 (n = 4). 
x* and *** means significant at p < 0.05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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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뿌리 신장과 평균 경경, 부피는 재배기간이 길수록,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컸다(표 

2-1-4). 총 뿌리 신장은 처리 6일째부터 광도가 높은 250, 500처리가 다른 두처리보다 길

었다. 평균 경경은 광도 처리 초기에는 0.4~0.6mm로 차이가 없었으나, 처리 12일째부터 광

도가 높을수록 경경도 증가하였다. 뿌리 부피 또한 총 뿌리 신장과 경경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

을 나타냈다. Song 등(2009)은 곰취 유묘를 차광 수준으로 달리 재배하였을 때 총 뿌린 신장

과 경경, 부피 모두 전광(차광 0%)에서 값이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와 결과와 같았다. 처리 

18일째 PPFD 250, 500의 신장이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플러그셀의 부피가 제

한되어 있어, 더 이상 길이가 증가하지 않지만, 뿌리 경경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3.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의 안토시아닌, 총 페몰화합물 함량

과 항산화소거능(DPPH)의 변화.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n=5). yNS, * and *** means none 

significant, significant at p < 0.05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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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형 식물 재배 시스템에서 수확시기와 광도 처리에 따른 왕고들빼기의 기능성 성분 함량

은 수확시기와 광도 처리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2-1-3). 안토시아닌 함량은 재배일수가 

길수록 감소하였고, 처리 6일째를 제외한 12일, 18일째는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컸다. Trojak 

and Skowron(2017)은 높은 광도 혹은 낮은 온도 등의 환경 스트레스가 안토시아닌 합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본연구에서도 광도가 높을 때,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페놀화합물과 활성산소 소거능(DPPH)의 두항목의 함량 변화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처리 6일째 총페놀화합물은 37.6~58.7mg·100g FW-1로 처리 12일, 18일째보다 약 

31~41%가량 높았다. Oh et al.(2010)에서 발아부터 재배 기간에 따른 상추의 총페놀화합물

과 활성산소 소거능을 측정 하였을 때, 발아 7일 때 총페놀화합물이 가장 높았고, 재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총 페놀화합물과 활성산소 소거능의 함량의 

변화는 일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재배 기간이 길수록 함량이 감소하며, 총 페놀화합물과 

활성산소 소거능의 변화하는 경향이 일치하였다. 광도처리에 따라서는 광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높았는데, 이는 높은 광량 등의 환경 스트레스는 페놀화합물을 증진시킬 뿐만이 아니라, 항산

화 능력또한 증진시킨다(Perex-Lopez et al, 2018)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종합하였을 때, 광도는 왕고들빼기‘선향’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과 엽 형태 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광도는 왕고들빼기‘선향의 수확 시기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

산채 왕고들빼기의 적정 광도는 PPFD 100과 250에서 12일간 재배하였을 때, 엽 생육 뿐 아

니라 기능성물질 함량에서도 가장 적합하였다.  최근 어린잎채소 재배농가는 녹색채소와 혼합

하기 위한 적색 채소를 찾고 있으며, 왕고들빼기’선향‘을 광도 PPFD 250 이상에서 재배는 

엽색을 붉으면서 기능성 물질 함량이 증가 되므로 가장 적합 광도라 시료된다. 

그림 2-1-4. 광도 처리 18일째 왕고들빼기‘선향’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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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

■ 요약

 

 200μmol·m-2·s-1 광 조건에서 온도(15, 20, 25℃)를 달리하여 20일간 왕고들빼기를 재배

한 결과 초장, 엽장, 엽폭 등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엽수, 생체중 및 뿌리 부피가 

25℃에서 가장 증가하였다. 15℃에서는 적색도 ‘a’값이 증가하고, 엽색이 붉어지면서 기능

성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엽로소함량(SPAD)은 감소하였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왕고들빼기 ‘선향’

○ 장소: 환경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2일(육묘 13일, 재배 20일)

○ 재배 환경: 습도 55±5%, White LED 200 μmol·m-2·s-1 (16H/8H)

○ 처리: 온도 15℃, 20℃, 25℃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 엽록소함량(SPAD), 엽색, 총 

근장, 평균 군경, 뿌리 표면적, 평균 뿌리 부피

- 기능성 성분: 안토시아닌, 총 페놀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총 클롤로필 

■ 결과 및 고찰

  온도 처리전 왕고들빼기‘선향’의 초장과 엽수는 각각 4.3cm, 2~3장에서 온도 처리하였

다. 처리 10일째 왕고들빼기를 재배하였을 때, 초장, 엽장, 엽폭 및 지상부 생체중은 25℃처리

에서 좋았다(표 2-1-5, 그림 2-1-5). 초장은 25℃에서 9.0cm으로 가장 길고, 엽장, 엽폭

은 각각 4.7, 2.1cm이었다. 엽수는 25℃처리에서 5.4장이고, 지상부 생체중은 0.4g/plant로 

무거웠다. 엽록소함량(SPAD)은 20, 25℃에서 각각 36.4, 33.8로 측정되었다. 재배 중, 그림 

2-1-9에서 15, 20℃처리에서 엽 뒷면에 붉게 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2-1-5. 온도 처리 10일의 왕고들빼기‘선향’ 생육

온도

(℃)

초장

(cm)

엽수

(ea)

생체중(g/주) SPAD

(value)지상부 지하부

15℃ 6.5bz 4.7b 0.2b 0.06b 30.1b 

20℃ 7.1b 5.1ab 0.3b 0.10a 36.4a

25℃ 9.0a 5.4a 0.4a 0.08ab 33.8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온도 처리 20일째 생육으로(표 2-1-6, 그림 2-1-5), 초장과 엽장은 25℃에서 각각 

12.9, 9.2cm로 길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엽폭은 15℃처리에서 3.3cm로 가장 넓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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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처리 간 유의하지는 않았다. 엽수는 25℃처리에서 6.0장으로 많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엽수도 적었다. 25℃에서 지상부 생체중 1.5g/plant, 지하부 생체중 0.7g/plant로 무거웠다. 

엽록소함량(SPAD)는 15℃에서 37.9로 가장 낮고, 20, 25℃처리는 44~47로 측정되었다. 

Moneteith(1981)은 식물의 적정 재배 온도에서는 식물 생장이 증가하며, 적정 온도에서 벗어

나게 된다면 생육이 불량해지며, 생장 속도 또한 감소한다 하였으며, 이는 왕고들빼기의 적정 

온도는 20~25℃임을 확인하였다. 

표 2-1-6. 온도 처리 20일째 왕고들빼기‘선향’ 생육

온도

(℃)

초장

(cm)

엽수

(ea)

생체중(g) SPAD

(value)지상부 지하부

15℃ 11.9az 6.4c 1.0b 0.46b 37.9b

20℃ 11.9a 7.5b 1.3ab 0.49b 47.8a

25℃ 12.9a 8.0a 1.5a 0.65a 44.5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1-5. 온도 처리에 따른 왕고들빼기‘선향’ 엽생육(n=10).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지하부 생육을 확인하기 위해 스캔한 결과(표 2-1-7, 그림 2-1-6), 총 근장과 표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고, 평균 경경은 25℃에서 0.6mm로 두꺼웠다. 뿌리 부피에서도 2

5℃처리에서 0.6cm3으로 부피가 가장 컸으며, 15, 20℃처리는 0.3cm3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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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온도 처리 20일의 왕고들빼기 지하부 생육

온도
(℃)

총 근장
(cm)

평균 경경
(mm)

뿌리 표면적
(cm2)

뿌리 부피
(cm3)

15 215.3az 0.4b 29.7a 0.3b

20 221.5a 0.4b 29.8a 0.3b

25 204.6a 0.6a 38.1a 0.6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1-6. 온도 처리 20일째 왕고들빼기‘선향’ 뿌리 상태

  색차계를 이용하여 엽색을 측정하였을 때(그림 2-1-7), 명도를 나타내는 hunter ‘L’과 

파란색(-)과 노란색(+)를 말하는 hunter‘b’는 25℃처리에서 값이 컸으며, 적색을 나타내

는 hunter ‘a’값이 15℃에서 0.9, 20℃ -1.5, 25℃ -7.5로 측정되었다.

그림 2-1-7. 온도 처리 20일째 왕고들빼기‘선향’엽색.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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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함량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총 엽록소 함량을 측정해본 결과, 15℃

처리에서 안토시아닌 28.1mg/100g·FW, 폴리페놀 30.7mg/100g·FW로 플라보노이드 

9.5(O.D value)로 나머지 2 처리구에 비해 높았다(표 2-1-8). 총 엽록소 합량은 20℃처리

에서 2.0mg/g·FW로 가장 높았다. Lee 등(2015)에서 20℃에서 쌈추와 비트를 재배하였을 

때, 25℃, 30℃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 총 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았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으며, Trojak 와 Skowron(2017)은 낮은 온도 등의 환경 스트레스가 안토시아닌 

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2-1-8. 온도 처리 20일의 왕고들빼기의 기능성함량과 총 엽록소함량

온도

(℃)

안토시아닌

(mg/100g·FW)

폴리페놀

(mg/100g·FW)

플라보노이드

(O.D value)

Total chlorophyll

(mg/100g·FW)

15 28.1az 30.7a 9.5a 157.7b

20 21.7b 27.1a 6.9b 203.0a

25 22.8b 28.8a 9.0a 184.5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왕고들빼기를 25℃에서 재배할 때, 지상부 생육과 생체중이 높아 적정 온도라 할 수 있지만, 

색 발현 및 기능성 물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재배하는 것도 적합할 것으로 시료

된다. 

그림 2-1-9. 온도 처리 10일(좌), 20일(우) 왕고들빼기‘선향’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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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식 간격 및 파종 방법

■ 요약

 온실 환경(평균온도 20℃) 조건에서 벼 육묘판(L60×W30×H2cm)를 이용한 왕고들빼기의 

재식 간격은 3×5cm가 적합하였다. 수량은 판당 종자 소요량이 많은 3×3cm에서 가장 많았

으며, 5×5cm 처리에서는 초장이 길고, 주당 무게는 높았으나 단위면적당 정식 주수가 낮아 

수량이 낮아 종자 입수와 생육을 고려하여 3×5cm를 선발하였다. 점파, 줄파, 산파 등 파종 

방법을 달리하여 재배된 왕고들빼기의 생육은 처리 간 차이가 없으나, 산파는 점파와 줄파보다 

식물체의 생육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왕고들빼기 ‘선향’

○ 장소: 강원대학교 유리온실

○ 재배 기간: 2017. 10. 21~ 11. 27(파종 33일)

○ 처리

- 재식 간격(종자수/판): 3×3(300립), 3×5(270립), 5×5 cm(170립)

- 파종 방법: 점파, 줄파, 산파를 달리하여 벼 육묘판에 300립씩 3반복씩 파종 

- 파종판: 벼 육묘판(L60×W30×H2cm)

○ 조사항목

- 재배 환경: 온도, 습도, 광도(Watchdog data logger 1000, Spectrum Technologies, Inc, America)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수량(g/60cm2)

■ 결과 및 고찰 

  재배 기간 동안 측정된 환경데이터는 아래 표 2-1-9와 같다. 재배 기간 일평균 온도는 

20.0℃(18.1~22.4℃)로 왕고들빼기 재배 온도에는 적합하였으나. 하루 중 일교차(최고 

34.8~최저11.6 ℃)가 큰 특징을 보였다(그림 2-1-10). 상대습도는 28.3%(25.7~30.2%)로 

비교적 낮았으며, 광량도 평균 35.5W/m2(PPFD 176.1μmol·m-2·s-1) 적정 광량에 도달하

지는 못하였으나, 재배하기에는 문제는 없었다. 

표 2-1-9. 왕고들빼기‘선향’ 생육기간 중  온실 내부 환경 계측

온도(℃) 습도(%) 광량(W/m2) 누적광량

(MJ/m2)Ave Day Night Ave. Max Min Ave. Max

20.0 22.4 18.1 28.3 25.7 30.2 35.5 180.7 22.0

*측정 기간: 2017. 11. 06 ~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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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왕고들빼기‘선향’ 생육 기간 중 재배 온도(측정 기간: 2017.11.06.~11.23)

(가) 베이비산채 ‘왕고들뺴기’의 적정재식 밀도 

  재식밀도 처리에서 33일간 왕고들빼기를 재배하였을 때 결과는 표 2-1-10, 그림 

2-1-11과 같다. 5×5처리에서 초장 12.9cm, 엽장 8.0cm으로 가장 컸다. 엽폭은 

2.6~2.9cm, 엽수 6장으로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생체중은 5×5처리에서 0.8g/plant로 가

장 무거웠으며, 밀도가 작은 3×3처리에서 0.5g/plant으로 값이 가장 작았으며(그림 

2-1-12), 환경 조절실에서 재배된 왕고들뺴기 보다는 생체중이 적게 나갔다. 이는 유리온실

의 환경이 일정하지 않고, 고온(34.8℃) 및 저온(11℃) 등의 스트레스 또한 생체중 감소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Lee 등(2010)은 돌나물 수경재배에서 밀식 재배할수록 생체중은 

감소하고 이는 채광율과 통기성이 불량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엽록소합량(SPAD)는 5×5처리

에서 24.4로 높았다. 엽면적에서도 27.2cm2로 가장 넓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수량

을 보았을 때, 3×3처리가 34.4g/cm2으로 가장 무거웠는데, 이는 단위 면적당 종자량이 가장 

많아 수량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체중과 수량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그림 

2-1-12), 3×5 전후의 재식 밀도로 파종을 하였을 때, 상품성과 수확량 모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10. 재식 간격처리의 파종 33일의 왕고들빼기 생육

재식밀도

(cm)

초장

(cm)

엽수

(ea)

건물중

(g)

SPAD

(Value)

엽면적

(cm2)

3×3 11.7bz 5.9a 0.04a 21.5b 20.4a

3×5 12.7ab 6.0a 0.05a 23.4a 24.5a

5×5 12.9a 6.0a 0.05a 24.4a 27.0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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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재식 간격처리의 파종 33일의 왕고들빼기 생육 엽장과 엽폭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1-12. 재식 간격처리의 파종 33일의 왕고들빼기 수량과 생체중의 상관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1-13. 재식 간격처리의 파종 33일의 왕고들빼기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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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이비산채 ‘왕고들뺴기’의 적정 파종방법 

  파종 방법에 따른 ‘왕고들빼기’를 33일간 재배하였을 때, 생육은 아래 표 2-1-11, 그림 

2-1-14과 같다. 초장은 11.7~12.0cm로 3처리간의 유의성은 없고, 엽장은 점파에서 6.6cm

로 가장 길었고, 산파에서 5.8cm로 가장 짧았다. 엽폭은 처리 간 차이는 없었으며, 엽수는 점

파와 줄파가 5.9, 5.7장으로 줄파보다 0.4~0.6장 많았다. 지상부 생체중은 줄파가 0.7g/plant

로 값이 가장 컸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엽록소합량(SPAD)은 줄파에서 25.9로 가장 

컸다. 수량은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으나, 산파에서 38.7g/60cm2으로 가장 무거웠다. 그러나 

그림 2-3-15과 같이 점파와 줄파에서 식물체 별 생육보다 산파에서 식물체별 생육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파종 방법에서 생육과 수확량의 차이는 없지

만, 산파의 경우 각 식물체의 생육이 고르지 못하다(그림 2-1-16).

표 2-1-11. 파종 방법처리의 파종 33일의 왕고들빼기 생육

파종방법
초장

(cm)

엽수

(ea)

생체중

(g)

건물중

(g)

SPAD

(Value)

엽면적

(cm2)

수확량

(g/60cm2)

점파 11.7az 5.9a 0.6a 0.04a 21.5b 21.5a 34.5a

줄파 12.0a 5.7a 0.7a 0.04a 25.9a 22.6a 34.8a

산파 12.0a 5.3b 0.6a 0.05a 22.8b 20.5a 38.7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1-14. 파종 방법처리의 파종 33일의 왕고들빼기 엽장과 엽폭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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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파종 방법처리의 파종 33일의 왕고들빼기의 생육

그림 2-1-16. 파종 방법처리의 파종 33일의 단위면적당 왕고들빼기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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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 EC 및 pH

■ 요약

  베이비 산채에 거의 도달된 왕고들빼기(초장 10cm 내외)를 담액수경 방식으로 18일 재배

하였을 때 EC EC1.0~1.5 dS·m-1, pH 5.5~6.5가 적합하였다.  EC 1.8~2.0dS·m-1에서는 

초장이 가장 짧았으며, 엽폭, 근장, 지상부 생체중은 EC1.0~1.2dS·m-1에서 가장 컸다. 건물

율은 EC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pH 6.5~7.0에서는 초장, 엽폭, 엽수 등 생육 인자가 

감소하였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왕고들빼기 ‘선향’

○ 장소: 환경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2일(파종 16일, 재배 18일)

○ 재배 환경: 온도 25±1℃, 습도 55±5%, White LED PPFD 200 μmol·m-2·s-1 

○ 재배방법

- 파종 14일 후 왕고들빼기를 뽑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흙을 제거 후 우레탄 스펀

지(2.7cm3)에 이후 순환식 담액 수경시스템에서 18일간 재배.

- 배양액 종류: 엽채류 배양액(일본 원시액)

-pH 조정 : KNO3 또는 KOH

○ 처리

- EC(dS·m-1)처리: EC 0.6-0.8, EC 1.0-1.2, EC 1.4-1.6, EC 1.8-2.0 등 4수준으로 

하고, 모든 처리 pH 5.5~6.0으로 조정 함

- pH 처리: pH 5.0-5.5, pH 5.5-6.0, pH 6.0-6.5, pH 6.5-7.0 등 4수준으로 하고, 모든 

처리 EC 1.0~1.2 dS․m-1으로 조정 함

- pH, 또는 EC 조정 방법: 처리 3일째부터 2일 간격으로 양액 EC와 pH를 측정한 후 처리 

범위에 맞게 보정함.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근장,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 엽록소함량

(SPAD) 

■ 결과 및 고찰

(가) EC 농도

  처리 전 왕고들빼기의 생육은 초장 10.0cm, 엽수 4.3cm, 생체중 0.6g/주로 어린잎 산채에 

거의 도달된 식물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처리 기간 중 양액 내 EC농도 및 pH 변화는 그림 

2-1-17과 같다. 처리 3일 후 모든 처리구에서 pH가 6.1-6.4로 증가하는 경향을, EC는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C 0.6-0.8, 1.0-1.2 처리는 7일 이후 pH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처리 11일 때 각각 pH 4.41, 4.31로 가장 낮았고, 13일 이후 pH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C 1.4-1.6. 1.8-2.0 두 처리의 pH 변화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처리 3일째 pH 값이 

상승하다 처리 종료 시점까지 pH가 감소하였다. 양액의 pH 감소는 뿌리와 배양액의 무기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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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양이온(K+, NH4+, Ca2+, Mg2+ 등)의 흡수가 많으면 식물 뿌리로부

터 H+ 이온 방출이 많아져 근권 pH 감소 영향으로 나타나며, 상추는 NH4+를 우선 흡수하는 

특성에 따라 pH가 감소한다는 보고(수경재배론, 2015)하였다. 왕고들빼기는 상추와 같은 국

화과에 속하는 작물이지만 EC 수준과 상관없이 초기 3일 째 모든 처리에서 EC 감소와 함께 

pH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 후 EC 수준에 따라 pH 변화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즉 초기 

EC와 pH 변화는 작물 생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온 흡수가 수분 흡수보다 많아 EC와 pH 변

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7일 이후 pH 감소는 양이온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림 2-1-17. EC 농도처리의 따른 일자별 양액 내 pH(좌) 및 EC농도(우) 변화

  처리 15일째 왕고들빼기 초장은 EC1.8-2.0 처리에서 20.7cm로 가장 작았으며, 나머지 3

처리에서 22.7~24.6cm로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그림 2-1-18). 엽폭은 EC0.6-0.8, 

1.0-1.2 처리구에서 4.3~5.1cm 넓었다. 엽수의 경우 11.9~10.3장으로 처리간 유의성은 없

었다. 근장은 EC 1.0-1.2 33.8cm로 가장 길었다. 상대엽록소합량(SPAD)값은 EC 1.8-2.0

에서 48.4로 가장 높았으나, EC 1.0-1.2, 1.4-1.6 처리와 차이는 없었다. 

그림 2-1-18. EC농도 처리 15일째, 왕고들빼기 ‘선향’의 생육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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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중은 각각 7.4~12.1, 0.6~0.8g/주로 처리간 차이는 없었으나, 건물율

에서 EC 1.8-2.0이 8.1%로 다른 처리의 비해 1%이상 높았다(표 2-1-12). EC 농도가 높

을수록 식물의 수분함량이 적어지며, 쉽게 물러지지 않아 저장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

하부 생체중, 건물중 또한 처리 간 유의성은 없었으나, EC 1.8-2.0 건물율이 6.0%로 다른 

처리에 비해 1.1% 이상 높았다. T/R율을 계산해본 결과 EC 1.8-2.0 처리가 3.4로 가장 낮

았다.  

표 2-1-12. EC농도 처리 15일째, 왕고들빼기 ‘선향’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체중, 건물

중, 건물율과 T/R율

EC

(dS/m)

지상부(g/주) 지하부(g/주)

T/R율
생체중

건물중(T

)
건물율(%) 생체중 건물중(R) 건물율(%)

0.6~0.8 8.5az 0.6a 7.1b 2.9a 0.1a 4.9b 4.5a

1.0~1.2 12.1a 0.8a 6.7c 3.8a 0.2a 4.8b 4.4a

1.4~1.6 10.5a 0.7a 7.0b 3.9a 0.2a 4.8b 4.4a

1.8~2.0 7.4a 0.6a 8.1a 2.9a 0.2a 6.0a 3.4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8).

 

본 연구를 통해 왕고들빼기 ‘선향’수경 재배 적정  EC 농도는 1.0-1.6dS/m가 적합할 것

으로 보인다.

그림 2-1-19. EC처리 15일 후 왕고들뺴기 ‘선향’의 생육

(나) pH 변화

  처리 기간 중 양액 내 pH와 EC 농도는 그림 2-1-20와 같다. 처리 3일 후 pH 5.0-5.5, 

5.5-6.0 6.0-6.5 등  3처리는 처리 5일 째부터 pH 값이 낮아지면서, 처리 13일 째 값이 가

장 낮았으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H 6.5-7.0은 처리 6일 째부터 pH 6.3~6.48로 

기준 값보다 값이 낮았다. pH 처리에 따른 EC 농도는 처리 3일째 0.8~0.9dS/m로 낮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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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5일 째부터는 조정 범위 1.0-1.1 dS․m-1에서 측정되었다. 이는 EC 수준에 따른 EC 변

화에서 같은 결과로 수경재배 3일 이후 뿌리로 부터의 양수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pH 5.0~6.5 범위 내의 pH 수준에 의한 pH 변화가 감소하는 경향은 상추

와 같은 국화과 작물의 NH4
+ 흡수가 NO3

– 이온 보다 빠르게 흡수될 수 있으므로 시사한다. 

한편 pH 6.5~7.0처리에서는 변화 폭이 매우 적었다.  

그림 2-1-20. pH 처리의 따른 일자별 양액 내 pH(좌) 및 EC농도(우) 변화

  처리 15일째 pH처리의 따른 왕고들빼기 초장은 pH 6.0-6.5처리에서 23.3cm로 가장 길었

으나, pH 5.0-5.5, 5.5-6.0처리와 차이는 없었으며, pH 6.5-7.0처리는 20.8cm로 가장 짧

았다(그림 2-1-21). 엽폭 또한 pH 5.0-5.5, 5.5-6.0, 6.0-6.5 3처리 간 차이는 없었으나, 

pH 6.5-7.0에서 3.9cm로 작았다. 엽수는 pH5.0~6.5에서 11.2~12.8장이었다. 근장의 경우 

pH가 낮은 5.0-5.5처리에서 25.1cm로 가장 길었으나, 처리 간 차이는 없었다. 엽록소 함량

(SPAD) 또한 44.1~48.1로 처리 간 차이는 없었다. 

그림 2-1-21. pH처리 15일째, 왕고들빼기 ‘선향’의 생육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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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부 지하부 생체중과 건물중 모두 처리 간 차이가 없었으나, 지상부 건물율에서 

pH6.5-7.0처리에서 8.0%로 다른 처리구보다 0.6~0.7% 높았고, 지하부 건물율도 6.7%로 

1.3-1.4%가량 높았다(표 2-1-13). pH 6.5~7.0 범위에서 생체중이 적게 나가면서 건물율

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식물 채네 수분 함량이 다른 처리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T/R율은 pH 

6.0-6.5처리에서 4.3으로 가장 높았다. 

표 2-1-13. pH 처리 15일째 왕고들빼기 ‘선향’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체중, 건물중, 건

물율과 T/R율

pH
지상부(g/주) 지하부(g/주)

T/R율
생체중 건물중(T) 건물율(%) 생체중 건물중(R) 건물율(%)

5.0~5.5 8.2az 0.6a 7.4b 3.9a 0.2a 5.3b 3.0b
5.5~6.0 10.3a 0.7a 7.4b 3.9a 0.2a 5.3b 3.6b
6.0~6.5 11.8a 0.9a 7.3b 3.7a 0.2a 5.4b 4.3a
6.5~7.0 7.8a 0.6a 8.0a 2.8a 0.2a 6.7a 3.4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8).

  본 연구를 통해 베이비산채 왕고들빼기‘선향’ 수경재배 시, 적정 pH농도는 6.0-6.5에서 

초장, 엽수, 생체중 등 값이 크므로, pH 6.0-6.5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22. pH처리 15일 후 왕고들빼기 ‘선향’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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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들빼기(Youngia sonchifolia MAX.)

(1) 광도와 광질

■ 요약

  백색 LED 인공광원에서 광도를 달리하여 22일간 고들빼기를 재배하였을 때 광도 처리에 

따른 초장, 광합성은 차이가 없으나, 500μmol·m-2·s-1 PPFD의 높은 광도에서 엽수와 무

게 증가로 생육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50μmol·m-2·s-1 PPFD의 저광에서는 지상부와 지

하부 무게 , 엽록소 함량값이 가장 낮았다. 한편 200μmol·m-2·s-1 PPFD 광도에서 광질

을 달리하여 25일 재배하였을 때 B 광원이 포함된(B 단일광원, RB와 RBUV 혼합광원) 처리

에서 엽색이 붉어지는 증상이 관찰되었고, 초장이 짧은 특징을 나타냈다. 그러나 파종 후 육

묘기간이 35일 이상 소요되어 파종-수확까지 총 재배 기간은 55일로 길어 기존의 어린잎 채

소 수확까지의 기간이 30일 전후에 비해서는 매우 긴 특성으로 어린잎 채소 기준에 부적합하

였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고들빼기

○ 장소: 환경조절실

○ 재배 기간: 총 56일(파종 34일, 재배 22일)

○ 재배 환경: 온도 25±1℃, 습도 55±5%

○ 처리

-광도: PPFD 50, PPFD 100, PPFD 250, PPFD 500μmol·m-2·s-1, White LED

-광질(LED): White, Red, Blue, RB(R:B=7:3), UV(R:B:W=3:1:1+UV), PPFD 200 μ

mol·m-2·s-1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 건물율, 엽

록소함량(SPAD), 근장

- 광합성 측정(Li-6400XT, Li-cor, USA)

  조건: CO2 400μmol·mol-1, Flow 500μmol·s-1, PPFD 200μmol·m-2·s-1, Block 

temp. 25℃ 

  측정항목: 광합성량, 기공전도도, 엽육내 CO2, 증산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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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인공광원 광질에 따른 고들빼기, 이고들빼기의 재배 모습과 스펙트럼 파장

■ 결과 및 고찰

<광도>

  광도 처리 전 고들빼기의 엽장과 엽폭은 각각 4.2±0.6cm, 2.9±0.5cm였다. 처리 17일째 

초장은 PPFD 500에서 가장 작았으며, 나머지 처리는 차이 없었다(표 2-1-14), 그러나 지

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 건물율은 PPFD 500처리에서 좋았다(그림 2-1-24). 

PPFD 100에서 초장과 엽장은 각각 11.9, 10.7cm로 가장 길었다. 엽폭은 PPFD 50, 250에

서 넓었다. 엽수와 엽록소함량(SPAD)은 각각 8.6~9.0장, 41.5~4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

은 없었다. PPFD 500에서 지상부생체중 3.1g/plant, 지상부 건물율 15.7%이고, 근장 

15.0cm, 지하부 생체중 3.4g/plant, 지하부건물율, 엽록소함량(SPAD) 14.9%로 값이 가장 컸

다. 

표 2-1-14. 광도 처리 17일의 고들빼기 생육

광도

(PPFD)

초장

(cm)

근장

(cm)

엽수

(ea)

생체중(g) 건물중(g) SPAD

(Value)지상부 지하부 지상부 지하부

50 11.3az 13.7ab 8.6a 2.2b 0.8b 0.22b 0.07b 44.4a

100 11.9a 11.5ab 9.0a 1.7b 0.3b 0.13b 0.02b 41.5a

250 10.7ab 12.5ab 8.8a 2.3b 1.1b 0.24b 0.10b 45.7a

500  9.6b 15.0a 8.6a 3.1a 3.4a 0.47a 0.48a 44.2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광도 처리 22일 간 고들빼기를 재배하였을 때, 엽폭과 엽면적은 PPFD 100에서 값이 크며, 

엽수와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체중, 건물중, 건물율은 PPFD 500에서 값이 컸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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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초장과 엽장은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으며, 엽폭은 PPFD 100에서 5.7cm로 넓었

고, PPFD 500에서 4.7cm로 좁았다. 엽수는 PPFD 500일 때, 13.4장으로 가장 많고, 광도가 

낮을수록 엽수도 줄었다. 지상부 생체중은 처리 17일 때와 같이 PPFD 500에서 가장 무거웠

으며(4.0g/plant), 지상부건물율은 13.2%로 값이 컸다. 엽면적은 100처리구에서 118.1cm2로 

가장 넓었으나, PPFD 250, 500과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PPFD 500에서 근장 19.7cm, 

지하부 생체중 2.9g/plant, 지하부 건물율 18.6% 가장 컸다. 

표 2-1-15. 광도 처리 22일의 고들빼기 생육

광도

(PPFD)

초장

(cm)

근장

(cm)

엽수

(ea)

생체중(g) 건물중(g) SPAD

(Value)

엽면적

(cm2)지상부 지하부 지상부 지하부

50 12.6az 11.5b 8.8c 2.3b 0.4c 0.18b 0.04c 30.6b 76.3b

100 14.1a 13.9b 10.4bc 3.0ab 1.2bc 0.28b 0.14b 44.5a 118.1a

250 11.5a 13.7b 11.4ab 2.9ab 1.5b 0.30b 0.20b 46.0a 110.4a

500 11.5a 19.7a 13.4a 4.0a 2.9a 0.52a 0.52a 49.8a 116.8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그림 2-1-24. 광도 처리 17, 22일의 고들빼기 엽장, 엽폭, 지상부 및 지하부 건물율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광합성 측정 결과(표 2-1-16), PPFD 250에서 광합성율은 4.88μmol·CO2·m-2·s-1로 

가장 컸지만, 다른 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었다. 기공전도도는 PPFD 250에서 

0.11mol·H2O·m-2·s-1로 가장 값이 컸으며, PPFD 500에서 0.05mol·H2O·m-2·s-1로 

가장 작았다. Lee(2017)은 작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CO2는 기공을 통하여 얻기 때문에 기공

전도도는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미하지만 광합성율과 기공전도

도는 PPFD 250에서 우수하고, PPFD 500에서 값이 작았는데 이는 광합성 측정시 광도 조건

은 PPFD 200으로 고정하여 재배조건과 비슷한 PPFD 250에서 가장 좋았고, 재배 조건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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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PPFD 500에서 불량한 것으로 생각된다. 엽육내 CO2는 PPFD 50, 100에서 312μ

mol·CO2·m-2·air로 값이 높았다. 

표 2-1-16. 광도 처리 22일의 고들빼기 광합성율(Photo), 기공전도도(Cond), 기공내 

CO2(Ci), 증산율(Trmmol)

광도

(PPFD)

Phto

(μmol·CO2·m-2·s-1)

Cond

(mol·H2O·m-2·s-1)

Ci

(μmol·CO2·m-2·air)

Trmmol

(mol·H2O·m-2·s-1)

50 3.97az 0.10ab 312.8a 2.00a

100 3.32a 0.09ab 234.0a 1.71a

250 4.88a 0.11a 303.8a 2.21a

500 3.54a 0.05b 204.6a 1.12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4).

그림 2-1-25. 광도 처리 22일의 고들빼기의 생육

<광질>

  인공광원의 각파장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UV-A비율은 UV처리에서 1.1%로 가장 많았으며, 

Blue 광원이 0.4%, 나머지는 0.1%로 거의 없었다(표 2-1-17). Blue 영역은 Blue처리 

98.2%로 가장 많았으며, Green은 W 광원에서 51.7%로 높았고, Red 영역은 99.0%로 높았

다. 가시광선(400~700nm) 파장대는 모든 광원에서 97%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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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7. 광처리별 LED광원에 따른 광파장의 비율

Light 

source

 Wave length ratio(%)

300~390nm PPFD 400~700nm 700~850nm

Total
UV-A

400-500 500-600 600-700
Total

Near 

infraredBlue Green Red

W 0.1 24.6 51.7 21.4 97.7 2.2 100

R 0.1  0.1  0.2 99.0 99.2 0.7 100

B 0.3 98.2  0.8  0.3 99.3 0.4 100

RB 0.1 35.1 15.7 48.3 99.1 0.8 100

UV 0.9 45.8  0.5 52.7 99.0 0.2 100

  광질 처리 전 고들빼기의 초장은 4~5cm 엽장과 엽폭은 각각 4.1±0.9cm, 엽폭 

2.4±0.3cm였다. 처리 25일째 고들빼기 생육은 표 2-1-18, 그림 2-1-26~27과 같다. 초

장은 White, Red처리에서 14.8, 14.4cm로 가장 길고, Blue처리에서 10.7cm로 가장 짧았다. 

엽장은 Blue처리를 제외한 4처리에서 11.8~13.7cm이며, Blue처리에서는 9.9cm로 짧았다. 

엽폭은 White처리에서 6.1cm로 가장 넓고, 엽수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지상부 생체중은 

Red와 RB처리에서 각각 5.1, 4.8g/plant이며, 지상부 건물율은 Red에서 6.38%로 값이 가장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엽면적은 White 처리에서 157.7cm2로 UV처리 

106.7cm2의 약 1.48배 폭이 넓었다. 근장은 RB처리구에서 18.4cm로 가장 길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지하부 생체중은 RB처리구에서 3.3g/plant로 값이 가장 좋았으며, 지하부 

건물율은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표 2-1-18. 광질 처리 25일의 고들빼기 생육

초장

(cm)

근장

(cm)

엽수

(ea)

생체중(g) 건물중(g) 엽면적

(cm2)지상부 지하부 지상부 지하부

W 14.8az 13.8a 11.0a 4.6ab 1.7b 0.5a 0.2b 157.7a

R 14.4ab 16.7a 11.0a 5.1a 2.8ab 0.7a 0.4a 122.7bc

B 10.7c 15.7a 10.2a 3.3b 2.7ab 0.4a 0.4a 117.9bc

RB 12.9b 18.4a 11.6a 4.8a 3.3a 0.6a 0.4a 145.7ab

UV 12.9b 15.5a 12.4a 4.0ab 2.5ab 0.6a 0.3ab 106.7c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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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6. 광질 처리 25일의 고들빼기 생육

그림 2-1-27. 광질 처리 25일의 고들빼기 엽장, 엽폭, 지상부 및 지하부 건물율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다. 이고들빼기 

(1) 광도와 광질

■ 요약

   이고들빼기의 생육은 광도 PPFD 100과 250μmol·m-2·s-1에서 생체중이 높았다. 200

μmol·m-2·s-1의 광원에서 광질을 달리하여 25일 간 재배하였을 때 광질에 따른 엽수와 

생체중은 차이가 없었으나, 초장, 엽장, 엽폭 등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들빼기와 마

찬가지로 이고들빼기도 파종에서 육묘기간(초장 4~6cm)이 35일 소요되어 재배 기간이 길

어 기존 어린잎 채소 재배 조건으로는 부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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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및 방법

○ 품종: 이고들빼기

○ 재배 환경 및 처리 방법

- 고들빼기 광도 실험(2절-1-나)의 재료 및 방법과 일치

■ 결과 및 고찰

<광질>

  광도 처리 전 이고들빼기 초기 생육은 초장 4~6cm, 엽장 5.1±1.0cm, 엽폭 2.6±0.4cm였

다. 처리 17일째, 초장, 엽장, 엽폭은 PPFD 100에서 가장 좋았으며, PPFD 500에서 지상부

건물율 값이 컸다(표 2-1-19, 그림 2-1-28). PPFD 100에서 초장, 엽장, 엽폭은 각각 

11.4, 10.3, 6.0cm로 값이 가장 컸으며, PPFD 500일 때 초장, 엽장, 엽폭은 각각 7.8, 7.0, 

4.0cm로 짧았다. 엽수에서는 8.6~10.0장으로 처리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지상부 생체중은 

PPFD 50에서 1.8g/plant로 가장 가벼웠다. 지상부 건물율은 PPFD 500에서 13.7%로 PPFD 

50의 약 1.8배 컸다. 지하부 생체중과 건물중, 건물율은 PPFD에서 컸다. 엽록소함량(SPAD)

는 35.7~3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1-19. 광도 처리 17일의 이고들빼기 생육

광도

(PPFD)

초장

(cm)

근장

(cm)

엽수

(ea)

생체중(g) 건물중(g) SPAD

(Value)지상부 지하부 지상부 지하부

50 8.9cz 13.6a 8.6a 1.8b 0.8b 0.2b 0.0b 39.4a

100 11.4a 13.1a 9.2a 2.1ab 0.6b 0.2b 0.1b 35.6a

250 9.7b 15.5a 9.8a 2.5a 2.2a 0.3a 0.2a 39.4a

500 7.8c 16.4a 10.0a 2.1ab 3.1a 0.3a 0.3a 39.2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광도처리 22일 후, 초장은 PPFD 500에서 8.17cm으로 가장 짧았고, 나머지 3처리에서 

10.5~11.8cm이었다(표 2-1-20). 엽장은 처리간의 유의성은 없었으며, 엽폭은 PPFD 100, 

250에서 5.8, 6.0cm로 길었다. PPFD 500에서 엽폭 4.6cm로 가장 짧았다. 엽수는 9.6~11.8

장으로 처리 간 차이는 없었다. 지상부 생체중은 PPFD 100과 250에서 각각 3.14, 

3.16g/plant이고, 지상부 건물율은 PPFD 500이 18.2%이다. 엽록소함량(SPAD)은 PPFD 

100, 250에서 39.3, 40.3으로 값이 컸고, 엽면적은 PPFD 100, 250에서 138.3, 127.9cm/2

으로 넓었다. PPFD 500에서 근장은 24.0cm으로 길었고, 지하부 생체중은 2.9g/plant로 값이 

가장 컸으나, PPFD 100, 250 처리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지하부 건물율에서는 15.2%로 값

이 컸다. 

  광합성 측정 결과 고들빼기와는 달리 광량에 따른 광합성율, 기공전도도, 엽육내 CO2, 증산

율의 차이는 없었다(표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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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0. 광도 처리 22일의 이고들빼기 생육

광도

(PPFD)

초장

(cm)

근장

(cm)

엽수

(ea)

생체중(g) 건물중(g) SPAD

(Value)

엽면적

(cm2)지상부 지하부 지상부 지하부

50 11.8az 17.3b 9.4a 2.3ab 0.5b 0.19b 0.04 37.9ab 88.6b
100 10.8a 16.5b 12.5a 3.3a 2.3a 0.32a 0.22b 41.1a 138.3a
250 10.5a 18.1b 11.3ab 3.2a 2.2a 0.34a 0.23b 40.6a 127.9a
500 8.1b 24.5a 10.8ab 2.3b 2.9a 0.42a 0.42a 31.6b 76.0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그림 2-1-28. 광도 처리 17, 22일의 이고들빼기 엽장, 엽폭, 지상부 및 지하부 건물율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표 2-1-21. 광도 처리 22일의 이고들빼기의 광합성율(Photo), 기공전도도(Cond), 기공내 

CO2(Ci), 증산율(Trmmol) 

광도

(PPFD)

Phto

(μmol·CO2·m-2·s-1)

Cond

(mol·H2O·m-2·s-1)

Ci

(μmol·CO2·m-2·air)

Trmmol

(mol·H2O·m-2·s-1)

50 4.3az 0.2a 337.8a 3.1a

100 4.4a 0.1a 325.8a 2.6a

250 4.2a 0.2a 346.5a 3.8a

500 4.4a 0.2a 338.8a 2.9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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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9. 광도 처리 22일의 이고들빼기의 생육

<광질>

  광질 처리 전 이고들빼기 초기 생육은 엽장 4.2±0.7cm, 엽폭 3.1±0.5cm였다. 처리 25일

째 이고들빼기 생육은 표 2-1-22, 그림 2-1-30과 같다. R처리에서 엽장 12.7cm, 엽장 

11.2cm, 엽폭 6.5cm로 가장 컸다. 엽수는 8.4~11.2장으로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고, 지상부 

생체중도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 지상부 건물중과 건물율은 RB처리에서 가각 0.4g/plant, 

20.6%로 가장 컸다. 근장은 RB처리에서 22.2cm로 가장 길며, W, B처리에서 각각 13.9cm, 

14.0cm로 짧았다. 지하부 생체중은 R, RB처리에서 각각 3.52, 3.50g/plant이고, White에서 

2.4g/plant이었다. 지하부 건물율은 B처리에서 13.7%로 값이 높았다. 

표 2-1-22. 광질 처리 25일의 이고들빼기 생육

초장

(cm)

근장

(cm)

엽수

(ea)

생체중(g) 건물중(g) 엽면적

(cm2)지상부 지하부 지상부 지하부

W 10.5bz 13.9b 10.2a 3.2a 2.4b 0.5ab 0.3b 126.3a
R 12.7a 17.4ab 8.4a 3.5a 3.5a 0.5ab 0.4a 123.7a
B 10.1b 14.1b 11.2a 3.4a 2.5ab 0.4b 0.4ab 123.7a

RB 9.7b 22.2a 9.8a 3.3a 3.5a 0.7a 0.4ab 130.1a

UV 11.4ab 18.6ab 10.0a 3.4a 3.0ab 0.6ab 0.3ab 108.1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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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0. 광질 처리 25일의 이고들빼기 엽장, 엽폭, 지상부 및 지하부 건물율

그림 2-1-31. 광질 처리 25일의 이고들빼기 생육



- 104 -

2. 방향성 산채 후보군의 수확 일수와 수확량 분석(곤달비, 갯기름나물)

가. 곤달비(Ligularia stenocephala)

  베이비 산채 곤달비의 적정 생육 조건을 알아보고자 광(광도, 광질), 온도, 수경재배 방식등

을 연구하였다. 재배 적정 광도는 PPFD 500μmol·m-2·s-1에서(육묘 16일, 재배 15일)하

였을 때, 광질은 적색 단일광과 혼합광(RB, White, RBW), 온도는 25℃에서 생육이 가장 우

수하였다. 기능성 물질함량은 광도가 높을수록, 청색광이 포함된 광원에서 함량이 높았다. 어

린잎채소의 수경재배방식은 곤달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이 정식 12~15일 재배 후 수확하는 

것이 적합하다. 

(1) 광도

■ 요약  

 광도 50, 100, 250, 500μmol·m-2·s-1 각각의 광 조건에서 15일 재배하였을 때 곤달비

의 초장은 13cm 이상, 엽수는 2~3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광도와 수

확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광도가 높은 PPFD 500에서 12일간 재배하였을 때 가장 많이 함유

하여 생육과 기능성 함량을 고려한 광도는 500μmol·m-2·s-1이 적합하리라 본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흑산도 곤달비

○ 장소: 환경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4일(파종 16일, 재배 18일)

○ 재배 환경: 온도 25±1℃, 습도 55±5%, White LED 16H/8H

○ 처리: PPFD 50, PPFD 100, PPFD 250, PPFD 500μmol·m-2·s-1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 건물율, 상대생장률

(RGR), 비엽면적(SLA), 엽록소함량(SPAD), 엽색, 총 근장, 평균 군경, 평균 뿌리 부피

- 기능성 성분: 총페놀화합물, 항산화소거능(DPPH) 

■ 결과 및 고찰

   처리 직전의 곤달비는 초장 6.9cm, 엽수 1장, 생체중이 0.3/주에서 광도 처리하였다. 처리 

6일째 초장은 9.1~9.8cm로 어린잎의 적정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였다(표 2-2-1). 엽장은 

PPFD 50 3.4cm로 가장 작았으나, 엽폭의 경우 4.3~5.3cm 처리 간 차이가 없었다. 처리 9

일째 초장은 모든 처리에서 10cm이상으로 컸으며, PPFD 100에서 11.5cm로 가장 길었다. 

엽장에서는 처리간 차이는 없었으나, 엽폭은 PPFD 50 5.1cm 다른 3처리구보다 폭이 작았다. 

엽수는 모든 처리에서 2.0장으로 차이가 없었다. 처리 12일 경우 초장과 엽수는 처리 9일과 

큰 차이는 없었다. 처리 15일 후 PPFD 100, 250 처리에서 14.3~15.0cm로 어린잎 적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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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2cm)를 넘었으며, PPFD50, 500 13.2~13.3cm로 어린잎 적정 크기에 적합하였다. 

엽장과 엽폭은 처리 간 차이는 없었다. 엽수는 광도가 높은 PPFD 250, 500에서 각 2.8, 2.5

장으로 많았다. 처리 18일째, 초장은 PPFD 250에러 17.9cm 가장 길었으며, PPFD 50 

13.6cm 가장 짧았다. 엽장은 처리 간 차이 없었으나, 엽폭에서 PPFD 50~250 6.6~7.3cm, 

PPFD 500보다 넓었다. 식물체는 광 환경 조건에 맞게 발달하게 되는데, Fan et al.(2013)은 

토마토 육묘 과정에서 고광일 때 초장의 작게하여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였다. 엽장은 광도가 

높을수록 많았으며, PPFD 500처리가 PPFD 50의 비해 0.8장 많았다. 

표 2-2-1.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곤달비의 초장 및 엽 생육

PPFD

(μmol·m-2·s-1)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처리 6일
50 9.7az 3.4b 4.8a 1.5b
100 9.8a 3.7ab 5.3a 1.9ab
250 9.1b 3.5ab 5.2a 1.8ab
500 9.8a 3.9a 5.4a 2.0a

처리 9일
50 10.2b 5.1a 5.3b 2.0a
100 11.5a 5.4a 5.8ab 2.0a
250 10.1b 5.7a 6.4a 2.0a
500 10.7ab 5.7a 5.8ab 2.0a

처리 12일
50 11.0a 3.7a 5.2a 2.0a
100 10.2a 3.8a 5.3a 2.0a
250 11.5a 4.4a 6.0a 2.0a
500 11.0a 4.2a 5.7a 2.0a

처리 15일
50 13.2b 4.3a 6.7a 2.0b
100 15.0a 4.5a 6.6a 2.0b
250 14.3ab 4.3a 6.5a 2.8a
500 13.3b 4.2a 6.6a 2.5a

처리 18일
50 13.6c 4.6a 6.6ab 2.0b
100 15.5b 4.5a 6.7ab 2.5ab
250 17.9a 4.4a 7.3a 2.6a
500 15.4b 4.1a 6.3b 2.8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광도 6일째 지상부 생체중은 PPFD 250 500이 각 0.8, 0.9g/주로, 광도가 낮은 PPFD 50, 

100 보다 약 0.1~0.3g/주 차이 났다(표 2-2-2). 건물중 또한, 생체중이 무거울수록 값이 컸

다. 건물율은 PFPD 250, 500에서 13.2~14.1%로 PPFD 50보다 약 1.7~1.8배 값이 컸다. 

식물을 광합성으로 통해 생육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고정하므로, 건물중의 값이 증가

한다(Xiao-xue et al. 2013). 엽면적은 PPFD 50이 19cm2로 나머지 3처리의 보다 작았다. 

처리 9일 생체중은 처리 6일에 비해 PPFD 50, 100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PPFD 250, 500

은 0.2g/주 증가하였다. 건물율은 PPFD 500에서 17.3%로 가장 값이 컸다. 엽면적은 처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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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비슷한 경향은로 PPFD 50에서 가장 작았다. 처리 12일 지상부 생체중은 PPFD 250, 

500이 1.3g/주, PPFD 50, 100 0.8g/주로 0.5g 차이났다. 건물율은 광도가 높은 PPFD 500

에서 250, 100, 50 순이었다. 엽면적은 처리 6, 9일과 마찬가지로 PPFD 50에서 가장 작았

다. 처리 15일의 생체중은 PPFD 50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에서 1.8~2.0g/주로 가장 무거웠

다. 그러나 건물율은 PPFD 500에서 16.2%로 가장 값이 컸다. 엽면적은 모든 처리에서 

33.5~41.7cm2로 처리 간 차이가 없었다. 처리 18일째 지상부 생체중은 PPFD100~500처리

에서 1.9~2.1g/주로 PPFD 50보다 0.5~0.7g/주 무거웠다. 건물율은 PPFD 250, 500에서 

15.1~17.4%로 차이가 없었다. 잎의 두께를 나타내는 비엽면적을 본 결과, 모든 처리에서 광

도가 높을 때 잎이 두꺼웠다. 이는 불량 광조건(강광)에서 적응하기 위해 엽면적을 증가시키기

보다 잎을 두껍게 하여 식물의 광 흡수 면적을 최소화시켰다(Lichtenthaler et al., 2007).

표 2-2-2.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곤달비의 지상부 생체중, 건물중, 건물율, 엽면적, 비엽면적

PPFD

(μmol·m-2·s-1)

지상부 엽면적

(cm2)

비엽면적

(cm2/g)생체중(g) 건물중(g) 건물율(%)

처리 6일
50 0.6cz 0.05b 7.9b 19.0b 395.9a
100 0.7bc 0.06b 8.2b 24.6a 410.2a
250 0.8ab 0.11a 14.1a 22.3a 200.8b
500 0.9a 0.13a 13.2a 24.5a 216.2b

처리 9일
50 0.6b 0.04c 7.7 18.6b 440.4a
100 0.7b 0.06c 8.6 21.1ab 354.8b
250 1.0a 0.12b 12.4 24.9a 223.5c
500 1.1a 0.19a 17.3 25.6a 139.3d

처리 12일
50 0.8b 0.06b 6.5c 23.1b 522.4a
100 0.8b 0.08b 11.5b 25.5ab 375.6a
250 1.3a 0.18a 13.8ab 30.6a 176.6b
500 1.3a 0.21a 16.4a 28.7ab 144.5b

처리 15일
50 1.4b 0.09c 6.8c 37.9a 411.7c
100 1.8a 0.17b 9.2c 38.5a 236.4b
250 1.8a 0.23b 12.7b 41.7a 200.8b
500 2.0a 0.32a 16.2a 40.9a 133.5a

처리 18일
50 1.4b 0.12b 8.5b 39.6b 352.0a
100 1.9ab 0.19b 9.9b 49.2ab 268.7b
250 2.0a 0.30a 15.1a 53.6a 198.8c
500 2.1a 0.37a 17.4a 47.5ab 132.1d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2-1은 광도 처리의 따른 곤달비의 총 근장와 뿌리 부피의 대한 변화이다. 처리 18

일째, 총 근수의 경우 광도가 높은 PPFD 500에서 353.2cm로 가장 길었으며, 광도가 낮아질

수록 뿌리의 길이 또한 짧아졌다. 뿌리 부피 또한 총 근장이 긴 처리일수록 부피 또한 값이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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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ng 등(2009) 노지서 곰취 유묘를 차광 수준을 달리하여 재배 하였을 때, 무차광에서 

뿌리 길이와 경경, 부피 모두 가장 값이 큰 것과 일치하였다. 

그림 2-2-1. 광도 처리 일수의 따른 곤달비의 총 근장과 뿌리 부피

표 2-2-3.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곤달비의 클로로필과 총 페놀함량 

PPFD

(μmol·m-2·s-1 )

처리 일자

6 9 12 15 18

Total Chl.(mg/100g·FW)

50 151.1abz 191.5a 183.5a 175.1a 156.1a

100 173.1a 177.9a 162.8a 134.3b 140.6a

250 112.5c 83.5b 124.3b 109.4c 70.0b

500 133.4bc 71.2b 62.9c 58.3d 67.5b

Total phenolic(mg/kg·FW)

50 110.0b 115.4c 81.2c 98.8c 169.0b

100 113.0b 105.1c 147.6b 155.1c 174.0b

250 325.6a 240.3b 185.7b 224.5b 230.9a

500 341.0a 335.4a 458.5a 306.2a 366.3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클로로필 함량은 광도가 낮을 때 값이 작았다(표 2-2-3). PPFD 50에서 처리 12, 15일에

서 1.8mg/g로 가장 많이 함유하였으며, 같은 처리 일자의 PPFD500은 0.6mg/g으로 함량이 

작았다. 죽절초를 다른 광도에서 재배하였을 때 광도가 높을수록 클로로필함량은 감소하였고

(Je et al., 2006), 너도 밤나무의 잎들중 태양에 노출이 많은 수관층의 클로로필 함량이 하층

의 잎들의 클로로필 함량에 비해 많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Lichtenthaler 

et al., 1981). 페놀화합물 경우 클로로필 함량과는 반대로 광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높았다. 

처리 PPFD 500에서 페놀화합물 함량이 3.4~5.1mg/g로 PPFD 50처리보다 약 3~4배 높았

다.  높은 광량 등의 환경 스트레스는 페놀화합물을 증진 시킬 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능력또

한 증진시킨다(Perex-Lopez et al, 2018)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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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광도의 따른 곤달비의 적정 수확시기와 수확량은 아래의 표 2-2-4

와 같다. 적정 재배 크기 10~15cm에 도달하는 시기는 처리 12~15일로 처리간 차이는 없었

으나, 생체중에서 차이가 크게 났다. 광도가 높은 처리는 생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기능성물질 

함량이 많으므로 적정 광도로 적합할 듯하나, 광도가 높을 때,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고

려해볼 것으로 보인다.

표 2-2-4. 곤달비의 적정 수확 시기와 예상 무게 

PPFD 적정 재배 일수 예상 무게(g/주)

50 처리 15일 1.4

100 처리 15일 1.8

250 처리 15일 1.8

500 처리 15~18일 2.0~2.1
 

그림 2-2-2. 광도 처리 기간의 따른 곤달비의 생육 

(2) 광질

■ 요약

  200μmol·m-2·s-1의 LED 인공광원에서 광질 처리에 따른 곤달비의 생육은 청색광이 함

유된 인공광원(B광원, RB광원, RBW광원)에서 초장은 낮았으나, 엽수, 생체중은 광질에 따른 

처리가 없었다. 기능성 물질인 안토시아인 함량은 백색 광원, 총페놀함량은 RB 혼합광원, 엽록

소함량은 B 광원에서 높았고, 항산화소거능력(DPPH)은 광질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기능성 함량은 광질에 따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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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및 방법

○ 품종: 흑산도 곤달비

○ 장소: 환경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2일(파종 16일, 재배 16일)

○ 재배 환경: 온도 25±1℃, 습도 55±5%, White LED 200 μmol·m-2·s-1 (주/야 

16H/8H)

○ 처리: White, Red, Blue, RB(Red:BLue=7:3), RBW(Red:Blue:White=3:1:1)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 기능성 성분: 안토시아닌, 총페놀화합물, 항산화소거능(DPPH), 클로로필 함량

그림 2-2-3. 광질 처리의 따른 갯기름나물(좌), 곤달비(우)의 재배 모습

■ 결과 및 고찰

  처리 16일째, 곤달비 생육에서 초장의 경우 청색광에서 10.1cm 나머지 4처리보다 약 

1.1~3.2cm가량 초장이 짧았다(그림 2-2-4). 엽장과 엽폭 또한 청색광에서 값이 가장 작았

으나, 통계상 유의성은 없었다(표 2-2-5).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은 각각 1.9~2.1, 

0.6~0.7g/주로 모든 처리에서 통계상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지상부 건물중에서는 RBW혼힙광

에서 0.28g/주로 가장 값이 컸다. 엽면적은 RB혼합광에서 55.3cm2으로 가장 넓고, Blue단일

광에서 46.7cm2로 가장 좁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Son 등(2012)은 광질에 따라서 식물의 

형태적, 생리적 요인이 변하며 적색광원은 옆면적과 생체중을 증가시키고 청색광원은 생육이 

저하되며 페놀화합물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색광이 없는 조건에서 적색광만의 생

장은 상추의 생육을 저하시키며(Rajapakse and Kelly, 1992), 적색광과 청색광의 혼합광 처

리에서 토마토와 오이 묘 생산 및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Um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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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단일 청색광에서 생육이 가장 미흡하였으며, 적색광과 혼합광(White, RBW, 

RB)에서의 생육이 좋았다.

그림 2-2-4. 광질 처리 16일째, 곤달비의 초장 및 생체중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표 2-2-5. 광질 처리 16일째, 곤달비의 생육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지상부(g/주) 지하부(g/주) 엽면적

(cm2)생체중 건물중 생체중 건물중

White 4.3az 6.9a 3.2a 2.0a 0.2ab 0.22ab 0.04a 47.4a

Red 4.5a 7.1a 2.8a 2.0a 0.3ab 0.27ab 0.05a 50.7a

Blue 3.9a 6.3a 2.6a 1.9a 0.2b 0.21b 0.04a 46.7a

RBW 4.3a 6.9a 2.8a 2.1a 0.3a 0.28a 0.04a 50.5a

RB 4.5a 7.3a 2.6a 2.0a 0.3ab 0.28a 0.05a 55.3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광질 처리의 따른 안토시아닌함량과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그림 2-2-5과 같다. 안토시아

닌함량은 White, Blue 단일광 처리에서 각각 0.76, 0.72로 가장 많았으며, Red 적색광에서 

0.56으로 가장 적었다. 페놀화합물은 RB, RBW 혼합광과 Blue 단일광 처리에서 

136~170mg/100g·FW로 함량이 가장 많았다. 

그림 2-2-5. 광질 처리 16일째, 곤달비의 안토시아닌 및 총 페놀화합물 함량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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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로필 a, b 및 총 클로로필 함량 모두 Blue 처리에서 가장 높았다(표 2-2-6). 이와 반

대로 Red 단일광 처리에서 클로로필 함량은 가장 적었다. 항산화소거능(DPPH)은 

84.4~88.8%로 처리 간 유의성은 없었다. 

표 2-2-6. 광질 처리 16일째, 곤달비의 클로로필 함량 및 활성산소 소거능

Chlorophyll (mg/100g·FW) DPPH

(%)a b total

White 104.2abz 36.9a 141.0a 84.4a

Red 68.9c 23.5b  92.4b 88.8a

Blue 112.7a 39.4a  152.a 86.9a

RBW 77.3c 26.1b 103.7b 87.5a

RB 86.7bc 28.0b 114.6b 84.8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그림 2-2-6. 광질 처리 16일째, 곤달비의 생육

(3) 온도

■ 요약

  200μmol·m-2·s-1 백색 LED 광원에서 주/야 온도(15/11℃, 20/16℃, 25/21℃, 30/2

6℃)를 달리하여 15일간 재배하였을 때 주/야 온도 초장은 25/21℃에서, 생체중은 15/11℃, 

20/16℃, 25/21℃ 처리에서 높았으며, 30/26℃ 처리에서는 초장, 엽면적, 생체중이 가장 낮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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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및 방법

○ 품종: 흑산도 곤달비

○ 장소: 환경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1일(파종 16일, 재배 15일)

○ 재배 환경: 습도 55±5%, White LED 200 μmol·m-2·s-1 (주/야간 16H/8H)

○ 처리(주/야): 15/11℃, 20/16℃, 25/21℃, 30/26℃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 결과 및 고찰

  처리 15일째, 처리 온도가 25℃까지 증가하였을 때 곤달비의 초장이 증가하였고, 30℃에서 

초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그림 2-2-7). 최대 초장은 25℃에서 15.5cm로 가장 길었으며, 

30℃에서 9.6cm로 가장 짧았다. 엽장과 엽폭은 15~25℃ 처리는 각각 4.2~4.4cm, 

7.9~8.0cm로 차이가 없었으나, 30℃에서 엽장 3.2cm, 엽폭 5.4cm로 생육이 불량하였다. 엽

수는 1.8~2.0장으로 온도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2-2-7. 온도 처리 15일째 곤달비의 초장, 엽수, 엽장, 엽폭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생체중과 건물중은 25℃에서 2.4g/주, 0.34g/주로 가장 무거웠다(표 2-2-7). 건물율은 온

도가 높을수록 값이 컸는데, 25℃, 30℃ 처리가 14.5~16.0%로 온도가 낮은 15℃, 20℃보다 

건물율이 50~72%가량 높았다. 엽면적은 초장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5℃>20℃>1

5℃>30℃으로 넓었다. 



- 113 -

표 2-2-7. 온도 처리 15일째 곤달비의 엽면적 및 지상부 생체중, 건물중, 건물율

Temperature

(℃)

엽면적

(cm2)

지상부

생체중(g/주) 건물중(g/주) 건물율(%)

15 48.4bz 2.0a 0.19b 9.7b

20 53.7ab 2.1a 0.20b 9.4b

25 62.3a 2.4a 0.34a 14.5a

30 23.1c 1.0b 0.16b 16.0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4) 순수 수경 재배 방식

■ 요약

   담액, 박막, 분무 수경 등 수경재배 방식이 다른 조건에서 곤달비를 18일 재배하였을 때 초장이 

15cm 내외에 도달하여 수확이 가능하였으며, 초장, 생체중 등 수경재배 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흑산도 곤달비

○ 장소: 강원대학교 플라스틱온실

○ 재배 기간: 총 26일(파종 28일, 재배 18일)

○ 재배방법: 파종 28일 후 곤달비(초기 생육: 초장 8.5cm, 엽수 1.0ea 생체중 0.3g/주)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흙을 제거 후 우레탄 스펀지(2.7cm3)에 이후 2일간 담액 수경시스템에 

순화 후 처리

○ 처리

- 수경재배 방식: 담액, 박막, 분무 

- 급액 방식: 박막(07~12시, 17~20시: 10분 on/20분 off, 12~17시: 10분 on/10분 off 급액)

           분무(07~12시, 17~20시: 2분 on/28분 off, 12~17시: 2분 on/20분 off 급액)

- 양액 종류: 일본원시액, 

- pH 5.8, EC 1.0~1.2 dS·m-1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건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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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순수 수경시스템 방식에 따른 처리 11일째 갯기름 나물, 곤달비의 생육

■ 결과 및 고찰

  처리일수와 수경재배방식에 따른 곤달비 지상부 생육은 표 2-2-8과 같다. 처리 11일쨰 담

액수경과 박막수력은 10cm 이상으로 어린잎 적정 크기에 도달하긴 하였으며, 분무 수경은 

9.0cm로 도달하지 못하였다. 지상부 생육을 보았을 때 분무수경 재배에서 엽수를 제외한 생육

이 다른 2처리보다 낮았다(표 2-2-8). 처리 18일째 초장이 14~15cm로 어린잎 크기에 약

간 초과하였으며, 재배방식과는 상관없이 지상부 생육 차이가 없었다. 

표 2-2-8. 순수수경 시스템 방식과 처리일수에 따른 곤달비의 지상부 생육

DAT
Syste

m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지상부 무게(g/주) 건물율

(%)Fresh Dry

0 - 8.5 2.0 2.7 1.0 0.30 0.03 8.7

11

담액 10.4az 4.1a 6.8a 2.0a 1.5a 0.19a 12.4a

박막 10.2a 3.9ab 6.5ab 2.0a 1.4ab 0.18a 11.0ab

분무 9.0b 3.6b 6.3b 2.0a 1.1b 0.16a 9.2b

18

담액 15.8a 4.3a 7.8a 2.3a 2.7a 0.30a 11.5a

박막 14.7a 4.1a 7.3a 1.9b 2.4a 0.30a 12.7a

분무 14.9a 3.6a 7.0a 2.0ab 2.2a 0.21a 13.6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곤달비의 근장은 처리 전 4.1cm에서 처리 11일째 8.3~10.5cm로 자랐으며, 분무경에서 가

장 짧았다(표 2-2-9).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에서는 분무경에서 가장 작았으나, 통계상 유

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건물율은 분무경에서 10.4%로 가장 값이 컸다. 처리 18일째 근장은 

8.8~10.2cm 처리 11일째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재배방식에 따른 차이 또한 없었다. 지하부 

무게에서도 재배장식에 따른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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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순수수경 시스템 방식과 처리일수에 따른 곤달비의 지하부 생육

DAT System
근장

(cm)

지하부 무게(g/주) 건물율

(%)Fresh Dry

0 - 4.1 0.06 0.01 9.2

11

담액 10.5az 0.4a 0.04a 8.5b

박막 9.0ab 0.4a 0.03a 9.0b

분무 8.3b 0.3a 0.03a 10.4a

18

담액 10.2a 0.7a 0.53a 8.2b

박막 8.8a 0.6a 0.55a 9.5a

분무 10.0a 0.8a 0.57a 7.5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처리후 0~11일 상대생장률(RGR)과 11일째 상대생장률을 계산한 결과(그림 2-2-9), 처

리 0~11일째 상대생장률은 분무경은 0.16g․g-1․day-1, 담액경과 박막수경은 0.17g․g-1․day-1

로 분무경이 생장 속도가 늦었지만, 통계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처리 11~18일 상대생장

률은 분무경에서 0.08g․g-1․day-1로 담액경과 박막수경재배 0.07g․g-1․day-1보다 생장 속도가 

빨라 처리 기간 중 생장 속도는 일치하였다. Jin(2001)은 장미를 수경시스템에 정식 재배하였

을 때, 분무경에서 초기 생육이 조금 떨어졌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재배기간 중 박막과 담액 

재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분무 재배에서 지하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그림 

2-2-10).

 이상으로 곤달비의 순수 수경 재배를 하였을 때, 3처리 모두 12~15일 전후 재배 수확하는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분무경의 경우 초기 생육이 저하될 수 있으나 차후 생장 속도가 증가하

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2-9. 수경 재배 방식과 재배일수에 따른 곤달비 지상부 상대생장률(RGR)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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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순수 수경재배에 따른 곤달비 생육

나. 갯기름나물(Peucedanum japoincum Thunberg)

  베이비 산채 갯기름나물의 적정 생육 조건을 알아보고자 광(광도, 광질), 온도, 재식 간격 

및 파종 방법, 수경재배 방식 등을 연구하였다. 광도마다 생육시기가 달랐으며 정식 후 

12~15일 후에 수확하는 것이 적합하였으며, 광질은 단일광보다 혼합광인 RB 또는 RBW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온도는 25℃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고온(30℃ 이상)에서 재배 

시 생육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갯기름나물의 순수수경재배 시 담액수경 재배로 

정식 18일 재배 후 수확하는 것이 좋으며 트레이 재배시 105구 트레이에 재배 수확하는 것이 

적합하다.

(1) 광도

■ 요약  

  갯기름나물을 광도 처리 18일간 재배 중 수확에 적정 시기는 PPFD 50, 100, 250은 12일, 

PPFD 500은 15일 재배 후 수확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페놀화합물 등 기능성 물질함량은 광

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높았고, PPFD 500에서 12일 재배하였을 때 함량이 가장 높았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갯기름나물

○ 재배 환경 및 처리 방법

- 곤달비 광도 실험(2절-2-가)의 재료 및 방법과 일치

■ 결과 및 고찰

  광도 처리 직전 갯기름나물은 초장 5.8cm, 엽수 1.9장, 생체중 0.2g/주였다. 처리 6일째 갯

기름나물 초장은 7.8~8.2cm로 어린잎의 적정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처리 간 차이 또

한 없었다(표 2-2-10). 엽장과 엽폭, 엽수는 PPFD 50에서 각각 1.6, 2.8cm, 2.0장으로 다

른 처리의 비해 작았다. 처리 9일 또한 적정 수확시기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처리간의 차이 또

한 없었다. 엽장, 엽폭, 엽수에서는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큰 것이 나타났다. 처리 12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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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은 PPFD 50에서 10.0cm로 나머지 3처리 보다 값이 작았다. 엽장과 엽폭은 PPFD 250, 

500에서 광도 낮은 50, 100처리의 비해 값이 컸다. 엽수는 PPFD 50에서 3.0장으로 나머지 

처리보다 0.4~0.9장 작았다. 처리 15일 모든 처리에서 13cm이상으로 적정 수확 크기를 벗어

났다. 엽장과 엽폭은 처리 간 차이는 없었으나, 엽수의 경우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컸다. 처리 

18일에서 생육은 PPFD 50처리에서 엽장, 엽폭, 엽수 및 생체중 등 모든 항목에서 값이 작았

다. 광 처리가 진행될수록 엽생육과 엽수는 PPFD 50에서 생육이 부진하였는데 이는 왕고들빼

기와 곤달비와 마찬가지로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탄수화물 및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표 2-2-10. 광도 처리일수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초장 및 엽생육 

PPFD

(μmol·m-2·s-1 )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처리 6일
50 7.8az 1.6b 2.8b 2.0b
100 7.9a 1.9ab 3.3ab 2.8a
250 8.2a 2.1a 3.4a 2.8a
500 7.5a 2.0a 3.3ab 2.9a

처리 9일
50 10.0a 2.2c 3.5b 3.0b
100 10.3a 2.5bc 3.8ab 3.0b
250 9.6a 2.7ab 4.3a 3.5a
500 9.6a 2.9a 4.4a 3.3ab

처리 12일
50 10.0b 2.2c 3.6c 3.0b
100 12.5a 2.8b 4.9b 3.4ab
250 11.9a 3.4a 5.7a 3.9a
500 12.7a 3.4a 5.3ab 3.4ab

처리 15일
50 16.1a 3.3b 5.6a 3.4b
100 15.1b 3.6ab 5.8a 3.5b
250 15.2b 3.9a 6.2a 3.9ab
500 13.3c 3.5ab 5.8a 4.1a

처리 18일
50 13.7c 2.8b 4.8b 3.1b
100 16.6ab 3.4a 5.8a 4.0a
250 17.9a 3.7a 6.1a 4.1a
500 14.7bc 3.8a 6.4a 3.9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처리 기간중 지상부 생체중은 PPFD 250과 PPFD 500이 다른 두처리보다 값이 컸으며, 건

물중은 광도가 높을수록 값이 컸다(표 2-2-11). 식물을 광합성으로 생육에 필요한 탄수화물

을 합성하고 고정하므로, 생체중 및 건물중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도가 높을수록 무게가 

증가한다(Xiao-xue et al. 2013). 엽면적은 처리 6일째 PPFD 50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에서

는 15~16cm2로 큰차이 없었으나, 광 처리가 진행될수록 PPFD 250에서 엽면적이 가장 넓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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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물은 생육환경에 맞게 형태적, 생리적 변화를 통해 적응을 하게 되며(Lichtenthale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PPFD 250 이상에서 재배되었을 때 엽면적을 감소시키고 잎을 두

껍게 하여 식물체 투광량을 감소시켰다. 잎을 두깨를 알아보기위해 비엽면적을 계산한 결과 광

도가 높을수록 비엽면적 값이 작았으며, 이는 잎의 두깨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수 있다.

표 2-2-11. 광도 처리일수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지상부 무게와 엽면적, 비엽면적

PPFD
(μmol·m-2·s-1 

)

지상부 엽면적
(cm2)

비엽면적
(cm2/g)생체중(g) 건물중(g) 건물율(%)

처리 6일
50 0.3bz 0.02c 8.7c 9.8b 459.1a
100 0.4ab 0.04bc 11.2bc 16.2a 405.4ab
250 0.5a 0.07ab 13.0ab 16.7a 313.7bc
500 0.5a 0.08a 16.0a 15.7a 210.2c

처리 9일
50 0.5b 0.04c 8.0c 12.8b 354.5a
100 0.5b 0.05c 9.6c 13.9b 311.3a
250 0.7a 0.08b 11.7b 15.5b 208.0b
500 0.7a 0.12a 16.1a 19.2a 165.1b

처리 12일
50 0.4c 0.03c 6.7c 12.7c 581.1a
100 0.8b 0.08b 9.9b 24.5b 332.6b
250 1.0a 0.12a 11.3b 30.7a 271.3b
500 1.0a 0.14a 13.8a 28.7ab 208.4b

처리 15일
50 1.0b 0.08b 8.0b 29.7b 363.5a
100 1.0b 0.09b 9.2b 27.7b 317.0b
250 1.3a 0.20a 14.8a 37.1a 190.4c
500 1.3a 0.21a 16.1a 33.6ab 165.6c

처리 18일
50 0.6c 0.05d 7.7d 21.6c 549.7a
100 1.2b 0.13c 10.4c 39.0b 329.1b
250 1.6a 0.23b 14.0b 48.3a 214.8bc
500 1.7a 0.29a 16.9a 43.7ab 159.8c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2-11은 광도 처리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총 근장와 뿌리 부피이다. 총 근수의 경우 

광도가 높은 PPFD 250, 500에서 162~164cm로 가장 길었으며, PPFD 50처리서 84.9cm로 

가장 짧았다. 뿌리 부피 또한 총 근장이 긴 처리일수록 부피 또한 값이 컸다. 본 결과는 왕고

들빼기와 곤달비 광도 실험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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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광도 처리일수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총 근장과 뿌리 부피

  총 엽록소 함량은 PPFD 100처리에서 처리 6~12일까지 값이 매우 컸으나, 처리 15일 때 

PPFD 50에서 2.1mg/g으로 함량이 매우 높았다(표 2-2-12). 클로로필 함량은 광도가 높을

수록 함량이 감소되는 결과는 죽철초와 너도 밤나무 등에서도 확인할수 있다(Je et al., 

2006). 총 페놀함량의 경우 곤달비와 비슷한 경향으로 광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높았다. 처리 

PPFD 500에서 처리 15일차 총 페놀 함량이 3.1mg/g으로 PPFD 50처리보다 약 3배 높았다. 

표 2-2-12. 광도 처리 일수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총 엽록소 함량과 총 페놀함량의 변화

PPFD

(μmol·m-2·s-1 

)

처리(Day)

6 9 12 15 18

Total Chlorophyll(mg/100g·FW)

50  141.8abz 143.5ab 141.7b 206.9a 153.1a

100 154.4a 155.7a 178.4a 169.6b 164.2a

250 131.1b 129.6b 147.1b 132.7c 161.5a

500 106.5c 102.3c 105.2c 116.7c 118.4b

Total phenolic(mg/kg·FW)

50 81.2c 68.1d 71.2c 98.8d 121.8c

100 92.3c 78.4c 82.1c 155.1c 138.4c

250 138.3b 92.3b 133.4b 224.5b 207.4b

500 186.8a 153.9a 155.8a 306.2a 280.2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광도의 따른 갯기름나물의 적정 수확 시기와 수확량은 아래의 표 

2-3-35와 같다. 적정 재배 크기 10~15cm에 도달하는 시기는 처리 12일(PPFD 15일)로 

처리 간 차이는 없었으나, 생체중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총 페놀함량 등 기능성 물질함량이 

풍부한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PPFD 500에서 15일간 재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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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광도처리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적정 수확시기와 예상 무게 

PPFD 적정 재배 일수 예상 무게(g/주)

50 처리 12일 0.8

100 처리 12일 0.8

250 처리 12일 1.3

500 처리 12~15일 1.3~2.0

그림 2-2-12. 광도 처리 기간의 따른 갯기름나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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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질

■ 요약

  광질처리에 따른 갯기름나물 생육은 청색광(B)에서 초장과 엽생육, 생체중 모두 가장 불량

하였으며, 백색광(W)과 적색광(R)에서 가장 값이 컸다. 기능성 물질인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청색광에서 가장 많았고, 항산화소거능(DPPH) 또한 총 페놀화합물함량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

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갯기름나물

○ 재배 환경 및 처리 방법

- 고들빼기 광질 실험(2절-1-나)의 재료 및 방법과 일치

■ 결과 및 고찰

  처리 16일째 곤달비의 생육에서 초장은 Red와 White 처리에서 각 16.3, 15.3cm로 가장 

길었으며, Blue 처리에서 10.4cm로 가장 짧았다(그림 2-2-13). 엽장과 엽폭에서도 Blue 처

리에서 각각 3.7, 6.6cm 가장 작았으며, 나머지 4처리는 통계상 유의성이 없었다(표 

2-2-14).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에서도 엽장과 엽폭과 마찬가지로 Blue를 제외한 처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엽면적은 RB 혼합광에서 77.6cm2로 가장 넓었으며, Blue 처

리에서 53.2cm2로 가장 좁았다. 광질 따라서 식물의 형태적, 생리적 요인이 바뀌게 되는데

(Son 등, 2012) 청색 단일광에서 생육이 안좋으며, 단일광보다 혼합광에서 생육이 더 좋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Um 등, 2009).

표 2-2-14. 광질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생육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지상부(g/주) 지하부(g/주) 엽면적

(cm2)생체중 건물중 생체중 건물중

White 4.4az 8.2a 4.8a 2.3a 0.29ab 1.1b 0.05a 75.3ab

Red 4.5a 7.9a 4.6a 2.4a 0.34a 1.3ab 0.06a 63.7abc

Blue 3.7b 6.6b 4.4a 1.6b 0.21b 0.9b 0.04a 53.2c

RBW 4.4a 7.2ab 4.6a 2.1ab 0.29ab 1.2ab 0.06a 60.8bc

RB 4.8a 8.1a 5.0a 2.7a 0.33a 1.5a 0.06a 77.6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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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광질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초장 및 지상부 생체중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광질 처리의 따른 안토시아닌과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그림 2-2-14과 같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RBW 혼합광에서 0.75로 가장 많았으며, Blue, RB 처리에서 0.66~0.67로 가장 적었

다. 그러나 총 페놀화합물은 Blue 처리에서 81.1mg/100m·FW로 나머지 4처리의 비해 약 

1.27~1.48배가량 높게 함유하고 있다. Son(2016)은 청색광은 생육이 저하되는 대신 안토시

아닌 및 페놀화합물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그림 2-2-14. 광질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안토시아닌 및 총 페놀화합물 함량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클로로필 함량의 경우 RB 처리에서 클로로필 a, b 모두 다른 4처리의 비해 함량이 적었으나,

총 클로로필 함량에서는 모든 처리에서 통계상 유의성이 없었다(표 2-2-15). 항산화소거능

(DPPH)은 페놀화합물이 많은 Blue 처리에서 80.1%로 가장 높았으며, RB, RBW, W, R 순

으로 함량이 많았다. 



- 123 -

표 2-2-15. 광질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클로로필 함량 및 활성산소 소거능

Chlorophyll (mg/100g·FW) DPPH

(%)a b total

White 131.6abz 45.5a 177.1a 74.5bc

Red 137.2a 46.3a 183.5a 73.7c

Blue 133.4a 43.1ab 176.5a 80.1a

RBW 137.0a 46.4a 183.4a 78.2abc

RB 117.3b 37.1b 154.5a 78.7a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종합적하였을 때 갯기름나물은 RBW와 RB 등 혼합광 처리에서 재배하는 것이 생육과 기능

성물질함량의 값이 가장 크지는 않지만, 가장 적합하였다. 그러나 총 페놀화합물 등의 기능성 

성분을 중점으로 재배 시, Blue 단일광 처리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시료 된다. 

그림 2-2-15. 광질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생육

(3) 온도

■ 요약

   갯기름나물 적정 재배 온도 실험(18℃, 24℃, 30℃)결과 엽수는 온도 처리간 차이는 없었

느나, 24℃에서 재배하였을떄 엽생육과 생체중은 다른 2처리보다 우수했다. 총페놀화합물은 

18℃, 24℃이 30℃처리보다 함량이 더 많았다. 재배 온도가 30℃ 이상에서 재배하였을떄 생

육도 불량하며 기능성 물질함량도 낮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124 -

■ 재료 및 방법

○ 품종: 갯기름나물

○ 장소: 환경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2일(파종 16일, 재배 16일)

○ 재배 환경: 습도 60±5%, White LED 200 μmol·m-2·s-1 (주/야간 16H/8H)

○ 초기 생육: 초장 6.5cm, 엽장 1.4cm, 엽수 1.7장

○ 처리(주/야): 18/14℃, 24/20℃, 30/24℃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엽면적 

- 기능성물질: 총페놀화합물, 항산화소거능(DPPH), 클로로필 함량

■ 결과 및 고찰

  온도 처리 16일째, 생육으로(그림 2-2-16) 초장은 24℃에서 13.5cm로 가장 길었으나, 

처리 간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엽장과 엽폭의 경우, 24℃ 처리에서 각각 4.4, 7.1cm로 나

머지 2처리의 비해 약 1.2~1.4배가량 넓었다. 엽수는 4.2~4.8장으로 처리 간 유의성은 없었

다. 

그림 2-2-16. 온도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초장, 엽수, 엽장, 엽폭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생체중과 건물중 또한, 24℃에서 가장 무거웠으나, 건물율은 온도가 높을수록 건물율이 컸다

(표 2-2-16). 엽면적의 경우, 24℃에서 61.2cm2로 가장 넓었으며, 18℃처리 39.2cm2의 

1.5배가량 넓었다. 



- 125 -

표 2-2-16. 온도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엽면적 및 지상부 생체중, 건물중, 건물율

Temperature

(℃)

엽면적

(cm2)

지상부

생체중(g/주) 건물중(g/주) 건물율(%)

18 39.2bz 1.6ab 0.19b 11.8c

24 61.2a 2.1a 0.27a 13.2b

30 40.4b 1.4b 0.20b 14.6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기능성 함량인 페놀화합물과 항산화소거능(DPPH), 클로로필 함량을 측정해본 결과(표 

2-2-17), 총페놀화합물은 30℃처리에서 143.2mg/kg·FW로 가장 적게 함유하고 있었고, 

18, 24℃처리에서 약 25mg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활성산소 소거능의 경우 저온에서 

78.8%로 가장 값이 작았다. 클로로필 함량은, 18℃처리에서 클로로필 a, b, 총 함량 모두 값

이 작았다.

표 2-2-17. 온도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총클로로필 함량, 항산화소거능(DPPH), 클로로필 함량

Temperature

(℃)

Total phenolics

(mg/kg·FW)

DPPH

(%)

Chlorolphyll(mg/100g·FW)

a b Total

18 167.3az 78.8b 19.3b 205.1b 224.5b

24 168.7a 80.5ab 24.6a 243.4a 255.9a

30 143.2b 82.2a 23.6a 232.4ab 268.1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이를 종합하였을 때,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은 24℃에서 재배하였을 때, 지상부 생육이 가장 

좋으며 재배 온도가 30℃ 이상이면 건물율은 증가하나 초장 및 엽생육이 불량해지므로 유의해

야한다.

그림 2-2-17. 온도 처리 16일째, 갯기름나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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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식 밀도 및 파종 방법

■ 요약

  105구 플러그 트레이에서 재배하였을 때, 초장과 엽생육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생체중은 72

구와 105구 플러그 트레이가 가장 좋았다. 파종방법으로 산파 처리 경우 시간 단축이라는 이

점이 있으나 균일하게 파종이 힘들며 생육에도 불균일 하였다. 종 립수와 트레이 종류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생체중과 수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주당 무게인 생체중은 216~315립

(72구~105구 플러그)이 가장 좋았으며, 수량은 105구 모종판이 가장 우수하였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갯기름나물

○ 장소: 강원대학교 플라스틱온실

○ 재배 기간: 2017. 07. 11 ~ 2018. 08. 14(총 34일)

○ 환경 계측: 온도, 습도, 광도(Watchdog data logger 1000, Spectrum Technologies, 

Inc., USA)

○ 처리

-재식 밀도: 72구(216립), 105구(315립), 128구(384립), 162구(486립) 트레이

-파종 방법: 점파, 산파

○ 조사항목

-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수량

■ 결과 및 고찰

  재배 기간에 환경데이터는 아래 그림 2-2-18과 같다. 여름철 재배이므로 일평균온도는 

31.0℃, 주/야간 온도는 33.8/26.4℃ 습도는 일평균 68.2%였으며, 평균 최대 광량은 1022μ

mol·m-2·s-1로 측정되었다. 재배 기간 최대, 최소 온도에서 최대 온도는 41.7℃로 재배하기 

적합하지 않은 온도였다.

그림 2-2-18. 갯기름나물 생육 기간 중 일평균 온도 및 광량(좌), 최소, 최대 온도(우)

     (재배 기간:2018.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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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 후 34일째, 트레이와 파종 립수의 따른 생육은 그림 2-2-19과 같다. 먼저 트레이 종

류처리를 보았을 때, 벼 육묘판 216, 315, 384립 파종한 처리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나타났는

데, 이는 산파가 파종하는 방법은 수월하지만, 균일한 위치에 파종을 못 하는 단점을 나타냈

다. 반면 모종판 처리는 1구에 2-3립씩 일정하게 파종하였기 때문에, 벼 육묘판 보다 균일하

게 파종 되었다. 또한 여름에 재배를 하였기 때문에, 곳곳에 일소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2-2-19. 파종 후 34일째, 트레이 종류와 파종립수의 따른 갯기름나물의 생육

  벼 육묘판의 생육을 보았을 때, 초장과 엽장, 엽폭은 315립 처리에서 값이 가장 컸다(표 

2-2-18). 엽수의 경우 또한 315립에서 3.0장으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상 유의성은 없었다.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중 또한 각각 0.3, 0.05~0.07g/주로 처리간 유의성은 없었다. 

모종판에서, 초장은 벼 육묘판과 마찬가지로 315립에서 가장 길었다. 엽장과 엽폭의 경우 

216, 315립 처리에서 다른 2처리보다 생육이 좋았다. 초장과 엽장, 엽폭, 엽수는 216, 315립 

처리에서 벼 육묘판보다 모종판의 생육이 좋았고, 나머지 2처리는 벼 육묘판에서 생육이 좋았

다. 이는 216, 315립 모종판 처리의 일정한 재식거리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384, 486의 모종판 처리는 재식거리가 매우 좁아, 벼육묘판의 산파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시료된다. Lee 등(2010)은 돌나물 수경재배에서 밀식 재배할수록 생체중은 감소하

고 이는 채광율과 통기성이 불량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면적 당 파종립

수가 많을수록 초장 및 엽생육이 불량하게 나타났다. 트레이 종류와 종자립수의 따른 상관관계

를 분석해본 결과, 초장, 엽장 엽폭은 트레이 종류의 따른 유의성이 없는 반면, 파종 립수는 

고도로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1). 두 처리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성을 나타냈다. 반면 엽

수는 트레이, 파종 립수, 두 처리의 상관관계 모두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생체중의 경우 

트레이, 파종 립수, 트레이×파종립수 모두 고도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파종 립수와 트레이종류의 따른 갯기름나물의 생체중과 수량의 상관분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그림 2-2-20), 생체중의 경우 216~315립 처리는 모종판이 더 좋았으며, 수확량 또한 

좋았다. 반면 벼 육묘판은 486립 처리에서 생체중과 수확량 모두 모종판보다 좋았다. 

  따라서, 상품성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재배하였을 때, 갯기름나물은 모종판에서 315립(105

구)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시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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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8. 파종 후 34일째, 트레이 종류와 파종 립수의 따른 갯기름 나물의 생육

트레이
종자

(립/tray)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생체중

(g/plant)

건물중

(g/plant)

벼육묘판

216 8.6abz 2.2a 2.9ab 2.8a 0.3a 0.07a

315 9.4a 2.2a 3.2a 3.0a 0.3a 0.06a

384 8.7ab 2.2a 3.0ab 2.8a 0.3a 0.06a

486 8.3b 2.0a 2.7b 2.9a 0.3a 0.05a

모종판

216

(72구)
9.5b 2.3a 3.4a 3.2a 0.5a 0.09a

315

(105구)
10.6a 2.5a 3.3a 3.0ab 0.4a 0.08b

384

(128구)
8.1c 2.1b 2.9b 2.8bc 0.3b 0.05c

486

(162구)
7.7c 1.8c 2.5b 2.6c 0.2b 0.03d

significancey

트레이(T) NS NS NS NS *** NS

파종 립수(S) *** *** *** NS *** ***

T×S ** * * NS *** **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 (n = 10). 
yNS, *, ** and *** mean none significant, significant at p<0.05, p <0.01 and 0.001, respectively.

그림 2-2-20. 파종 립수와 트레이종류의 파종 34일째 갯기름나물의 생체중과 수량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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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수 수경 재배 방식

■ 요약

  갯기름나물의 적정 순수 수경 재배 방식을 구명하고자 담액, 박막, 분무 수경 등 3처리하여 

재배, 조사하였다. 갯기름나물은 담액 수경에서 18일 재배한 후 수확하는 것이 적합하며, 초기 

분무경 재배에서 생장 속도가 느렸지만 이후 속도가 빨라져 담액, 분무 수경 방식과 차이가 없

었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갯기름나물

○ 장소: 강원대학교 플라스틱온실

○ 재배 기간: 총 26일(파종 28일, 재배 18일)

○ 재배방법: 파종 28일 후 갯기름나물(초기 생육: 초장 5.5cm, 엽수 1.2ea 생체중 0.1g/주)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흙을 제거 후 우레탄 스펀지(2.7cm3)에 이후 2일간 담액수

경 시스템(pH 5.8, EC 0.6~0.8dS/m)에 순화 후 처리.

○ 처리

-수경재배 방식: 담액, 박막, 분무 

-급액 방식: 박막(07~12시, 17~20시: 10분 on/20분 off, 12~17시: 10분 on/10분 off 급액)

            분무(07~12시, 17~20시: 2분 on/28분 off, 12~17시: 2분 on/20분 off 급액)

- 양액 종류: 일본원시액, 

- pH 5.8, EC 1.0~1.2 dS·m-1 

○ 조사항목- 기초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건물율

■ 결과 및 고찰 

  처리일수와 순수 수경재배방식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지상부 생육은 표 2-2-19과 같다. 처

리 11일째 초장과 엽수는 각각 6.2~6.7cm, 2.1~2.6장으로 처리 간 차이는 없었으며 어린잎

채소 적정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엽장과 엽폭에서는 분무 수경재배가 담액과 박막

수경 재배방식보다 작았다. 이는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중에서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처리 18일째 초장은 13.2~14.2cm로 어린잎채소 적정 크기에 도달하였으며 이때 지

상부 생체중은 1.1~1.4g/주였다. 처리 방식에 따른 생육 차이는 엽수를 제외하고 차이가 없었

으며, 엽수는 담액에서 4.0장으로 가장 많았고 분무경은 3.3장으로 가장 적었다. 

처리 11일째 지하부 생육은 지상부 생육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표 2-2-20). 근장과 지

하부 생체중은 담액에서 각각 11.6cm, 0.4g/주로 가장 길고, 무거웠다. 이는 처리 18일째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처리 후 0~11일 상대생장률(RGR)과 11~18일째 상대상장률을 계산한 

결과(그림 2-2-21), 갯기름나물은 담액과 박막재배는 초기 생장률인 0~11일 RGR이 

0.158~0.164g/g/day로 0.146g/g/day인 분무재배보다 생장속도가 빨랐지만, 11~18일 RGR

은 분무재배에서 0.143g/g/day로 가장 생장률이 빨랐으며, 박막 재배가 0.09로 현저히 낮았다

(그림 2-2-21). Jin(2001)은 장미를 수경시스템에 정식 재배하였을 때, 분무경에서 초기 생

육이 조금 떨어졌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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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순수수경 시스템 방식과 처리일수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지상부 생육

DAT
Syste

m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지상부 무게(g/주) 건물율

(%)Fresh Dry

0 - 5.5 1.1 2.1 1.2 0.1 0.01 11.4

11

담액 6.6az 2.1a 3.8a 2.6a 0.6a 0.08a 14.3a

박막 6.7a 2.0a 3.5a 2.6a 0.5a 0.08a 16.1a

분무 6.2a 1.6b 3.0b 2.1a 0.4a 0.06a 14.1a

18

담액 14.2a 3.5a 6.4a 4.0a 1.4a 0.18a 13.3b

박막 13.2a 3.0a 5.5a 3.6ab 1.1a 0.16a 14.2ab

분무 13.9a 3.3a 5.9a 3.3b 1.3a 0.18a 14.4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표 2-2-20. 순수수경 시스템 방식과 처리일수에 따른 곤달비의 지하부 생육

DAT System
근장

(cm)

지하부 무게(g/주) 건물율

(%)Fresh Dry

0 - 4.1 0.06 0.01 9.2

11

담액 11.6az 0.4a 0.03a 7.4b

박막 8.0b 0.2b 0.02a 12.0a

분무 8.8b 0.2b 0.02a 12.1a

18

담액 15.7a 0.8a 0.05a 6.1a

박막 12.4b 0.5b 0.03a 7.7a

분무 14.2ab 0.6ab 0.04a 6.4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그림 2-2-21. 순수수경 시스템 방식과 재배일수에 따른 갯기름나물 지상부 상대생장률(RGR)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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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였을 때, 갯기름나물은 정식 후 18일 재배 후 수확하는 것이 적합하며 지상부(초장, 

엽수 등)과 지하부 생육을 보았을 때 담액수경 재배가 적합하다. 

그림 2-2-22. 순수수경 시스템 방식과 재배일수에 따른 갯기름나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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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성 강화를 위한 복합 환경 조건 구명

가. 광도 및 양액 농도 처리가 왕고들빼기‘선향’의 생육 및 기능성 물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

■ 요약

  본 실험은 광도 3수준(100, 250, 500 μmol·m-2·s-1)에서 양액 농도(EC 0.8, EC 1.4,  

EC 2.0 dS․m-1)를 각각 달리하여 왕고들빼기의 생육과 기능성물질 함량 변화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왕고들빼기 초장은 광도가 낮을수록 길어졌고, 생체중과 건물중은 높은 광도에서 

증가하여 광도에 따른 상관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광도와 양액 농도간의 생육 상관성은 유의

성이 없었으나, 광도별 EC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기능성 함량은 500μ

mol·m-2·s-1, EC 1.4dS/m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항산화소거능(DPPH)도 250, 500 μ

mol·m-2·s-1PPFD 에서 우수하였다. 수경재배시  100과 250μmol·m-2·s-1 PPFD에서

는 EC 0.8dS/m에서 재배가 적합하며,  500μmol·m-2·s-1 PPFD에서는 EC 1.4dS/m에서 

재배하는 것이 생육 및 기능성 함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왕고들빼기 ‘선향’

○ 장소: 환경 조절실

○ 재배 기간: 총 25일(육묘 14일, DFT 재배 11일)

○ 재배 환경: 온도 25±1℃, 습도 65±5%, White LED 16H/8H, 양액 pH 5.8

○ 광도(μmol·m-2·s-1): PPFD 100, PPFD 250, PPFD 500

   EC(dS․m-1): EC 0.8, EC 1.4,  EC 2.0

○ 조사항목

- 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 클로로필 함량

- 기능성 성분: 안토시아닌, 총페놀화합물, 항산화소거능(DPPH) 

- 광합성량: 광합성율, 기공전도도, 엽육내 CO2, 증산율

  (측정 조건- CO2농도 400μmol·mol-1, 유속 500μmol·s-1, 엽온 25℃)

■ 결과 및 고찰

 왕고들빼기‘선향’의 광도 및 양액 농도 복합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 초장은 광도가 높은 

PPFD 500처리에서 작았다(그림 2-3-1). EC농도는 PPFD 100에서는 EC 0.8처리에서 높

았으나, PPFD 500에서는 EC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장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성은 없었다. 엽수는 광도가 증가할 때, 엽수가 증가하며, PPFD 500처리에서는(6.7~7.7장) 

EC 증가에 따라 엽수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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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광도와 양액 농도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 ‘선향’의 초장과 엽수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 yNS, ** and *** means significant at p <0.01 and 0.001, respectively.

 

 표 2-3-1은 광도에 EC 처리에서의 왕고들빼기 ‘선향’의 엽장과 엽폭을 측정한 결과로, 

엽장, 엽폭 각각 8.6~11.1cm. 2.9~3.3cm로 광도와 EC처리에 따라 유의성은 없었다. 엽면적

의 경우 PPFD 100-EC0.8처리에서 74.0cm2로 가장 넓었다. 

표 2-3-1. 광도와 양액 농도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 ‘선향’의 엽장, 엽폭, 엽면적

PPFD
(μmol·m-2·s-1 

)

EC
(dS/m)

엽장
(cm)

엽폭
(cm)

엽면적
(cm2)

100

0.8 10.4az 3.4a 74.0a

1.4 8.6a 3.0a 53.8b

2.0 8.7a 3.0a 51.8b

250

0.8 10.5a 3.1a 61.0ab

1.4 8.9a 3.3a 58.1ab

2.0 11.0a 3.1a 65.2ab

500

0.8 9.6a 2.9a 52.6b

1.4 10.5a 3.0a 69.6ab

2.0 11.1a 3.0a 70.2ab

Significancey

광도(L) NS NS NS

EC(N) NS NS NS

L×N NS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10).
yNS means none significant.

  생체중과 건물중은 광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PPFD 500, EC2.0 처리 생체중이 2.9g/

주로 PPFD 100, EC2.0 처리보다 약 2배 증가하였다(그림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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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광도 및 양액 농도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 ‘선향’의 생체중 및 건물중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p < 0.05. 
yNS and *** means none sifnificant and significant at p <0.001, respectively.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선향’의 광합성 특성은 표 2-3-2과 같다. 광합성율과 증산율은  

PPFD 500처리에서 10.4~12.9μmol·CO2·m-2·s-1, 4.9~6.1mol·H2O·m-2·s-1로 가장 

높았으며, PPFD 100처리는 3.8~4.0μmol·CO2·m-2·s-1, 2.3~3.1mol·H2O·m-2·s-1로 

매우 낮았다. Lee(2017)의 반결구상추 광합성 특성에서 광합성율과 증산량은 정상관 관계를 

갖고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기공전도도는 PPFD 500의 EC 1.4처

리, PPFD 250의 EC 2.0 처리에서 각각 0.49, 0.46mol·H2O·m-2·s-1으로 매우 높았으나, 

광도와 양액 농도의 연관성은 없었다. 엽 내 CO2 농도는 PPFD 100처리에서 333~346μ

mol·CO2·m-2·air로 광합성율이 높은 PPFD 500처리에 비해 값이 컸다. Kim 등(2008)은 

광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식물의 증산량이 다르며 이에 따라 양분흡수 특성이 달라진다고 하였

으며 광도가 높을수록 증산량이 높았다.

표 2-3-2. 광도 및 양액 농도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 ‘선향’의 광합성율(photo), 기공

전도도(Cond), 엽 내 CO2(Ci), 증산율(Tr), 잎 포화수중기압(VpdL) 

PPFD
(μmol·m-2·s-1 )

EC
(dS/m)

Photo
(μmol·CO2·m-2·s-1)

Cond
(mol·H2O·m-2·s-1)

Ci
(μmol·CO2·m-2·air)

Tr
(mol·H2O·m-2·s-1)

VpdL
(mol·H2O·m-2·s-1)

100
0.8 4.0ez 0.20cd 346.0a 3.1def 1.7abc
1.4 3.8e 0.13d 333.0ab 2.3f 1.8a
2.0 4.0e 0.16d 340.4a 2.7ef 1.7ab

250
0.8 8.7d 0.31bc 328.2abc 4.4bcd 1.5cde
1.4 8.8d 0.46a 342.9a 5.7ab 1.4e
2.0 9.1cd 0.26bcd 318.1bc 3.9cde 1.6bc

500
0.8 10.4c 0.36ab 320.6bc 4.9abc 1.5cde
1.4 13.9a 0.49a 320.4bc 6.1a 1.4de
2.0 12.4b 0.35ab 310.9c 5.0abc 1.6cd

significancey

광도(L) ** NS NS ** NS
EC(N) NS NS NS NS NS
L×N NS NS NS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4).
yNS and ** means none sifnificant and significant at p <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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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시아닌 함량은 광도가 높을 때 값이 높게 측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그

림 2-3-3). 그러나 총 페놀함량은 PPFD 500의 EC 1.4, 2.0처리에서 130mg/kg, 

114mg/kg으로 가장 높았으며, PPFD 100의 EC 1.4에서 44.7mg/kg으로 가장 적었다. 안토

시아닌함량이 높으면 페놀화합물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본 실험 또한 비슷한 경향을 나타

냈다(Emma et al., 2016). 

그림 2-3-3. 광도 및 양액 농도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선향’의 안토시아닌 및 페놀화합물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yNS and ** means none sifnificant and significant at p <0.01, respectively.

  항산화 소거능 또한 광도가 높은 PPFD250, 500처리가 PPFD 100처리의 비해 소거 능력

이 약 1.3~2.3배 가량 높았다(표 2-3-3). 항산화 소거능은 광도 처리에 유의성이 있었으나, 

양액, 광도×양액 관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클로로필은 광도가 낮은 PPFD 100처리가 

PPFD 500처리의 비해 함량이 많게 측정되었다.

 

그림 2-3-4. 광도와 양액 농도처리에 따른 왕고들빼기 ‘선향’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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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광도 및 양액 농도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 ‘선향’의 엽록소 함량 및 항산화 

  소거능 변화

PPFD
(μmol·m-2·s-1 

)

EC
(dS/m)

DPPH
(%)

Chlorolphyll(mg/100g·FW)

a b Total

100

0.8 41.5cz 120.3ab 45.7ab 166.0ab

1.4 37.6c 103.4ab 37.8abc 141.2ab

2.0 57.9b 132.8a 51.2a 184.0a

250

0.8 86.4a 117.5ab 39.5abc 157.0ab

1.4 84.3a 118.5ab 40.5abc 159.0ab

2.0 76.7a 114.8ab 38.5abc 153.3ab

500

0.8 87.2a 85.5b 27.4c 112.9b

1.4 86.9a 93.9ab 29.0bc 123.0ab

2.0 87.3a 109.7ab 35.4bc 145.2ab

Significancey

광도(L) * NS NS NS
EC(N) NS NS NS NS
L×N NS NS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yNS and * means none sifnificant and significant at p <0.05, respectively.

그림 2-3-5. 광도 및 양액 처리 11일 후, 왕고들빼기 ‘선향’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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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확 전 광도 및 온도 처리가 베이비 산채 기능성물질 함량의 변화

■ 요약

  

   곤달비와 갯기름 나물을 수확 3일 전에 온도와 광도를 달리하여 재배하였을 때 초장 등 생

육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능성 함량은 작물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였다. 곤달비의 총페놀

함량은 주/야 온도 25/20℃의 500μmol·m-2·s-1 조건에서 가장 높았고, 항산화소거능은 

18/14℃의 저온에서는 낮았다. 한편 갯기름나물은 광도에 상관없이 18/14℃ 저온에서 총 페

놀 함량과 항산화소거능력(DPPH)이 증가되었다.  

■ 재료 및 방법

○ 품종: 곤달비, 갯기름나물

○ 장소: 환경 조절실

○ 재배 기간: 총 32일(파종 16일, 재배 18일)

○ 재배 환경: 온도 25±1℃, 습도 55±5%, White LED 150 μmol·m-2·s-1 (16H/8H)

○ 처리: 수확 3일전 광도 2수준(PPFD 200, 500μmol·m-2·s-1) × 온도 2수준(25/20℃, 

18/14℃)

○ 조사항목

- 생육: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생체중(1주 무게, 5주 무게)

- 기능성 성분: 총페놀화합물, 항산화소거능(DPPH) 

■ 결과 및 고찰

  수확 직전 3일간 광도와 온도 처리에 따른 어린잎채소 곤달비의 초장은 11.6~13.2cm로 어

린잎채소 수확에 적정 크기로 자랐으며, 모든 처리간에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다(표 

2-3-4). 엽생육에서도 광도와 온도 처리에서 통계상 차이는 나태나지 않았다. 지상부 생육 

결과는 1주 무게와 5주 무게에서도 영향을 주었다(그림 2-3-59). 그러나 총페놀화합물

(TPC)는 고온과 저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함량이 증진하였다. 총 페놀화합물은 PPFD 

500-25/20℃에서 169.1mg/100g․FW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조구보다 77%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 소거능(DPPH)의 경우 25/20℃ 재배된 처리가 저온(18/14℃)에

서 재배된 곤달비보다 소거 능력이 더 높았다. 

 갯기름나물을 3일간 광도와 온도 처리를 하였을 때, 지상부 생육에는 큰 차이 없었으며 이는 

곤달비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표 2-3-6). 초장의 경우 9.4~10.1cm으로 곤달비보다 짧았

으나, 광도-온도 처리간 차이가 0.7cm로 미미하였다. 생체중과 5주무게는 각각  0.5~0.6g/

주, 2.4~2.8g/5주로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그림 2-3-6). 총페놀화합물은 저온에서 함량이 

증진되었다. 광도와는 상관없이 18/14℃에서 총페놀화합물함량은 85.4~87.4mg/100g․FW로 

대조구보다 1.9배가량 높게 증진되었다. 항산화소거능은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중 PPFD 500-18/14℃에서 78%로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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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수확 3일 전 광도와 온도 처리시 베이비산채‘곤달비’의 지상부 생육

주/야간 온도

(℃)

PPFD

(μmol·m-2·s-1)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엽면적

(cm2)

생체중

(g/주)

25/25 150 11.6bz 4.3a 6.8a 2.0a 39.5a 1.2a

25/20
200 13.2a 4.4a 7.7a 1.8a 48.5a 1.4a

500 12.5ab 4.3a 7.4a 1.8a 39.5a 1.7a

18/14
200 12.3a 4.4a 7.0a 1.8a 43.5a 1.6a

500 12.8b 4.4a 7.4a 1.8a 41.1a 1.4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7).

그림 2-3-6. 수확 3일 전 광도와 온도 처리시 베이비산채‘곤달비’총페놀화합물(TPC)과 항산화소거능(DPPH)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표 2-3-5. 수확 3일 전 광도와 온도 처리 시 베이비산채‘갯기름나물’의 지상부 생육

주/야간 온도

(℃)

PPFD

(μmol·m-2·s-1)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엽면적

(cm2)

생체중

(g/주)

25/25 150 9.4az 2.4a 4.3a 3.0a 23.0a 0.5a

25/20
200 10.1a 2.4a 4.6a 3.0a 27.7a 0.6a

500 9.8a 2.6a 4.5a 3.0a 26.6a 0.6a

18/14
200 9.8a 2.5a 4.4a 3.0a 28.2a 0.5a

500 10.0a 2.4a 4.3a 2.8a 24.4a 0.6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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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수확 3일 전 광도와 온도 처리시 베이비산채‘갯기름나물’총페놀화합물(TPC)과 항산화소거능(DPPH)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n=5).

 이상의 결과 수확 3일 전 저온 및 고광의 환경 스트레스를 주어 재배하였을 때, 지상부 생육

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작물에 따라 총페놀화합물과 항산화 소거 능력이 증진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곤달비의 총페놀 함량은 주/야 온도 25/20℃의 500μmol·m-2·s-1 조건에

서 가장 높았고, 항산화소거능은 18/14℃의 저온에서는 낮았다. 한편 갯기름나물은 광도에 상

관없이 18/14℃ 저온에서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소거능력(DPPH)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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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이비 산채 안정 생산 규격화 기술개발

 

가. 온실에서 베이비 산채 재배시 환경 요인과 생육 관계 

■ 요약

  플라스틱 온실에서 베이비산채 안정 생산 재배를 위해 강원도 고성군 생산 농가의 환경 요

인과 생육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성군 재배 농가의 2~3월은 평균온도가 10℃ 미만으로 낮아 

시설 보온 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재배 기간이 45~48일 가량 소요되었다. 그러나 

5~6월은 평균 온도 24℃ 내외로 발아 후 수확까지 28일 이내로 재배가 가능하였다. 한편 

7~8월은 온도 상승으로 생육이 감소되었다. 

■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2019년 3월에서 2019년 9월까지 강원도 평창군 해상리에 위치한 ‘참농원’ 어린잎채

소 농장 플라스틱 온실에서 수행되었다. 공시재료로 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을 사용하였으며, 

온실 내에서 재배(2019.04.30.~2019.06.12)하여 베이비산채 생육조사와 생육 기간에 환경 자료를 

계측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파종은 128구 트레이에 원예용 상토(참그루, Korea)를 충진한 후 파종하

였으며, 어린잎 적정 크기인 10~12cm에 도달하였을 때 수확하였다. 계측용 센서로는 Watchdog 

data logger 1000(Model 1650, Spectrum Technologies, Inc. America)와 Quantum 

Light Sensor(Item 3668I6, Spectrum Technologies, Inc. America)를 설치한 후 온도와 

습도, 일사량을 15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저장된 자료를 생육 환경계측 자료로 활용하였다. 

■ 결과 및 고찰

  온실 내부의 일평균 온도는 3월 10.2℃로 가장 낮았고, 8월(26.5℃)까지 점차 증가하면서 

9월부터 점차 감소하였다(표 2-4-1). 하루 평균 습도는 3월 44%로 계측 기간에 가장 작았

으며, 이후 8월까지 75%로 점차 증가하였다. 내부 온실 광량은 월평균 63.2W/m2이었으며, 3

월(3.22~4.11)이 73.6W/m2로 가장 높았으며 9월(1~19일)이 15W/m2로 가장 낮았다. 이는 

3월 초기는 온실 내부온도가 낮으므로 차광막을 치지 않고 재배하였기 때문에 평균 광량이 높

았으며 이후 온도가 상승하면서 차광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평균 광량이 낮았다. 

  표 2-3-49은 플라스틱 온실에서 2월 22일에 파종하여 어린잎 적정 크기인 12~14cm에 

도달하였을 때 수확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왕고들빼기는 파종후 48일, 곤달비는 파종후 43일 

걸렸으며, 갯기름나물은 48일째 수확하였으나 초장이 어린잎채소 재배 기간 동안(20~40일), 

어린잎채소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생체중도 매우 작았다. 곤달비는 초장이 12.2cm로 가

장 빨리 수확 시기에 도달하였다. 엽장과 엽폭은 각 3.1, 3.2cm였으며, 엽수는 1.0장으로 적

었다. 왕고들빼기는 파종 48일째 초장이 11.1cm로 수확 시기에 도달하였으며, 그 시기의 엽

장과 엽폭은 각 2.5cm, 3.7cm로 측정되었다. 갯기름나물의 경우 파종 48일째 되어도 수확 시

기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엽장과 엽폭, 생체중, 건물중 모두 다른 2품종에 비해 생육이 좋지 

못하였다. 하지만 엽수의 경우 갯기름나물이 1.7장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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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고성군 해상리 참농원 온실 내부 월별 지상부 환경계측

월

3.22~4.11 5 6 7 8 9.1~9.19

온도
(℃)

주간

Ave. 15.6 24.0 24.9 28.4 29.6 25.6

Max 33.5 37.5 38.3 41.5 41.4 35.9

Min -3.2 6.2 9.1 16.5 17.4 13.2

야간

Ave. 4.8 15.9 17.8 22.7 22.9 19.6

Max 15.0 28.9 26.6 29.5 29.1 28.7

Min -4.2 2.3 9.3 16.8 16.8 12.4

하루 Ave. 10.2 15.9 22.0 26.0 26.5 22.6

습도
(%)

주간

Ave. 40.0 40.4 60.8 67.8 68.4 68.8

Max 78.6 84.1 90.1 94.9 97.1 96.4

Min 8.6 8.6 21.5 35.5 35.7 34.4

야간

Ave. 48.3 50.5 74.6 81.4 82.5 80.8

Max 78.4 87.4 89.4 94.9 95.6 92.8

Min 8.6 14.4 35.6 59.2 55.7 55.9

하루 Ave. 44.1 45.0 66.6 73.6 74.9 74.8

광량
(W/m2)

Ave. 73.6 45.2 49.3 46.4 43.4 15.1

Max 268.1 211.4 272.1 258.2 207.3 162.2

누적 광량 (MJ/m2) 68.6 67.4 73.7 71.4 62.6 24.4

측정 기간: 2019.03.22.~ 2019.09.19.

표 2-4-2. 고성군 해상리 참농원에서 재배된 베이비산채 생육(2~4월)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생체중

(g/plant)

건물중

(g/plant)

갯기름나물 5.3z 1.3 2.0 1.7 0.2 0.02

곤달비 12.2 3.1 3.2 1.0 0.6 0.05

왕고들빼기 11.1 2.5 3.7 1.0 0.6 0.05

*곤달비는 파종 43일째, 갯기름나물, 왕고들빼기 파종 48일째 생육(n=10).

  그림 2-4-1는 재배일수에 따른 베이비산채 3종의 초장 변화이다. 파종 후 27일째까지 초

장은 1~4cm로 매우 작았으나, 이후 21일까지 초장 생장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Mun(2012)은 평균 온도 10℃ 재배된 어린잎 상추를 생산할 때 정식 21일 지나더라도 직선

적 생장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17~24℃까지 평균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장속도가 점차 증가

하였으나 그이상 온도에서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월 말~ 3월말까지는 하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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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온도가 10℃ 정도로 생육속도가 느리며, 그 이후 외부 온도가 증가하면서 생장속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1. 재배 일수와 베이비산채 초장과의 관계(2019.02.22.~04.18)

  플라스틱 온실에서 4월 30일에 파종하여 어린잎채소 적정 크기인 12~14cm 도달하였을 때 

수확하여 생육 조사하였을 때, 왕고들빼기는 파종후 28일, 곤달비는 파종 후 40일, 갯기름나

물은 파종후 42일 소요되었다(표 2-3-50). 왕고들빼기는 발아하는데 3일 정도 소요되지만,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의 발아까지 7~10일가량 소요되므로 재배 기간이 12~14일 더 소요되었

다. 재배기간 동안 재배 온도는 24~25℃로 적합 온도였다. 발아 기간을 제외한 누적 광량을 

계산한 결과 왕고들빼기는 55.5MJ/m2, 곤달비는 63.9MJ/m2, 갯기름나물은 68.4MJ/m2 소요

되었다. 2절-1-가 와 2절-2-가&나에서 베이비산채의 재배에 적정 누적 광량을 계산한 결

과 왕고들빼기는 55~65MJ/m2, 곤달비는와 갯기름나물은 64.6~92.9MJ/m2가 필요하였는데 

플라스틱 온실에서 재배되었을 때와 큰 차이 없었다. 

표 2-4-3. 고성군 해상리 참농원에서 재배된 베이비산채 생육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엽수

(EA) 

생체중

(g/주)

왕고들빼기 12.9±1.2 4.4±0.8 2.5±0.4 3±0 0.5±0.2

곤달비 12.2±1.3 4.3±0.3 4.7±0.9 3.2±0.4 0.9±0.1

갯기름나물 9.0±1.0 1.7±0.3 2.3±0.5 4.2±0.4 0.3±0.1

*재배 기간: 왕고들빼기(19.04.30~5.28), 곤달비(19.04.30~6.10), 갯기름나물(19.04.30~6.12)

*n=10

  3월의 온도는 주간 온도도 15.6℃이며 야간 온도도 5℃ 이하이므로 적정 재배온도가 

20~25℃인 베이비산채의 생육이 부진하며, 수확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시료된

다. 5~6월, 9월의 경우 주간 온도 24~25℃ 이내이며 야간 온도도 16~19℃이므로 베이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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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재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름인 7~8월의 경우 주간 온도가 28℃(최소 

17.4~41.4℃) 이상이며 야간 온도 29℃까지 계측되었는데, 이는 적정 재배 온도 범위를 넘어

갔으며, 2절-2-가&나의 연구결과에서 주간 온도가 30℃에서 재배되었을 때 생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므로 재배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차광 및 냉방시스템 없이는 재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였을 때, 플라스틱 온실에서 베이비산채 적정 재배일수는 표 2-4-4와 같다. 늦겨

울~봄(2~4월)은 일평균 온도가 10℃ 안팎이므로 무가온재배 시 왕고들빼기와 곤달비는 

43~48일정도 소요되며, 갯기름나물은 재배가 불가하였다. 늦봄~초여름(5~6월)은 외부 온도

가 16~25℃안팍으로 재배하기 적합하며, 적적한 차광을 통해 베이비산채 3품종 모두 발아 후 

30일 이내 수확 가능하다. 그러나 7~8월은 외부 온도가 매우 높아, 차광하여도 주간 온도가 

30℃ 이상이므로 재배가 불가피하므로, 환경조절이 가능한 식물공장 시스템에서 재배하는 것

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4. 베이비산채 작물 별, 시기별 적정 재배 일수 

작물
적정 재배일수

2-3월 4-6월 7-8월

왕고들뺴기 48일 26일

×곤달비 43일 28일

갯기름나물 × 28일

*유의사항:파종~ 발아까지 왕고들빼기는 2~3일,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은 7~10일 소요됨

          30℃이상에서 재배시 생육이 부진하므로 차광스크린을 사용하여 온도 조절 필수

나. 안정 생산을 위한 조절된 환경에서 재배된 베이비 산채 규격화

  본 연구는 환경 조절된 환경에서 베이비 산채가 초장 10~15cm에 도달되는 적정 환경 조건

을  제시하여, 노지 재배가 힘든 시기를 대처하고자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베이비산채 3 품종인 왕고들뺴기, 곤달비, 갯기름나물의 육묘 이후 환경 구명, 조건과 생육, 기

능성 성분 함량 등의 자료를 얻어 SOP(Standard Operation Program) 매뉴얼를 작성하였다. 

베이비산채의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30일 이내 완료되며, 적정 재배 환경과 생육은 그림 

2-4-3, 표. 2-4-5와 같다. 

  베이비 산채 재배에 필요한 농자제는 105구 플러그 트레이와 원예용 상토, 핀셋, 온도계 등

이 필요하며, 시설은 종자저장고, 발아실, 재배실이 필요하다(그림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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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베이비산채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과정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은 파종 전 종자의 저온 습윤처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먼저 종자

를 하얀 거즈로 감싼 다음 흐르는 물에 6시간 이상 침지시킨 후, 4℃ 냉장고에 10일 이상 저

온 처리하는데, 종자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스프레이 관수 한다. 이후 105구 트레이에 상토

를 충진 시킨 후 물을 충분히 준다. 이후 트레이 셀에 0.5cm 이내 홈을 만들어 종자를 2~3립 

파종하고 상토를 얇게 복토한뒤 두상 관수로 충분히 관수 후 발아실에서 발아시킨다. 이때 발

아실 환경은 온도 25±2℃, 상대습도 85% 이상을 유지한다. 발아는 품종마다 다르며 일반적

으로 왕고들빼기는 3일, 곤달비와 갯기름나물은 7~10일 가량 소요된다.

  발아가 완료되면 트레이를 재배실로 이동시켜서 10~14일간 육묘하며, 환경 조건은 온도 25

±2℃, 상대습도 60±5%, 광도 100μmol·m-2·s-1에서 재배한다.   

 

그림 2-4-3. 베이비산채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과정

  육묘 이후 품종별로 정식 재배 환경 조건이 다르다(표 2-4-5). 왕고들빼기의 경우 광도가 

100~250μmol·m-2·s-1 에서 12~14일 재배하면 어린잎채소의 적정 크기에 도달하며 엽수와 생

체중은 각각 5~6장, 1.3~1.5g/주였다. 이때 총 페놀화합물은 100g 당 30~40mg이 함유되어 있다. 

이때 광도를 높이거나, 15℃ 정도의 저온에서 재배하였을 때 초장 생장 속도가 늦어지지만 엽색이 

붉어지고, 총페놀화합물 함량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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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달비는 왕고들빼기보다 소요되는 광도가 높았다. 광도 500μmol·m-2·s-1에서 12~15일간 재

배하였을 때 수확 시기에 도달하였고 이때 엽수는 2~3장, 생체중은 1.3~1.8g/주였다. 총페놀화합물

은 100g 당 36~400mg이 함유하고 있다. 또한 단일광원보다는 혼합광원(R7B3)에서 생육과 기

능성물질 함량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30℃ 이상에서 곤달비는 초장 뿐 아니라 엽 생육 또한 불량

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갯기름 나물의 어린잎채소 적정 크기에 도달하기 위한 적정광도는 250~500μ

mol·m-2·s-1에서 12~15일간 재배를 한다. 이때 엽수는 3~4장이며 무게는 0.7~1.3g/주 다른 두 

작물보다 무게가 낮았다. 수확시기의 총 페놀화합물은 100g 당 13~30mg 가량 함유하고 있다. 갯

기름 나물은 광도가 높을수록 또는 재배 온도가 낮을수록 생장속도는 느리지만 기능성물질 함량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또한 혼합광원을(RBW, RB) 사용하는 것이 생육에 적합하였다. 갯기름나물도 

재배 온도가 30℃이상에서 재배하게 되면 생육 불량 뿐 만이 아니라 일소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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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베이비 산채 생산을 위한 적정 환경 및 기능성 함량 

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

정식 
재배
환경

○ 트레이 재배
100~250μmol·m-2·s-1, 온도 25±2℃, 상대 
습도 60±5%에서 12~14일 수확

○트레이 재배
- 500μmol·m-2·s-1,

 온도 25±2℃, 상대 
습도 60±5%에서 12~15일 수확 
- 200μmol·m-2·s-1, 광도에서 혼합광원
(RB=7:3)에서는 16일 수확 

○트레이 재배
- 100~250μmol·m-2·s-1, 온도 25±2℃, 상대 
습도 60±5%에서 12~15일 수확
- 200μmol·m-2·s-1, 광도에서 혼합광원
RB(7:3), RBW(3:1:1)에서는 16일 수확

○ 수경 재배(담액 수경)

100, 250μmol·m-2·s-1에서는 EC 0.8dS/m, 500μ

mol·m-2·s-1에서는 EC 1.4dS/m로 11일 재배 

○수경 재배(담액, 박막, 분무 수경)

일본 원시액을 사용 pH 5.8, EC 

1.0~1.2dS/m 조정하여 12~15일 재배 

○수경 재배(담액수경)

일본 원시액을 사용 pH 5.8, EC 1.0~1.2dS/m 조
정하여 18일 재배

생육
초장: 12~14cm 엽수 5~6장 
무게: 1.3~1.5g/주(100~110g/트레이)

초장: 11~14cm 엽수 2~3장
무게: 1.3~1.8g/주(110~150g/트레이)

초장 19~13cm 엽수3~4장
무게: 0.7~1.3g/주(55~65g/트레이)

기능
성 

물질

총 페놀화합물: 30~40mg/100g․FW
안토시아닌 21~28.1mg/100g․FW
항산화소거능(DPPH): 75~86%

총 클로로필함량: 150~200mg/100g․FW

총 페놀화합물: 30~46mg/100g․FW
항산화소거능(DPPH): 84~88%

총 클로로필함량: 60~110mg/100g․FW

총 페놀화합물: 13~30mg/100g․FW
항산화소거능(DPPH): 60~80%

총 클로로필함량: 100~150mg/100g․FW

비고

고광(500μmol·m-2·s-1) 또는 저온(15℃)에서
는 엽색이 붉어지며, 기능성 물질 함량이 증
진될 수 있음

수확 3일 전 광도를 높이거나(150→500μ

mol·m-2·s-1), 온도를 낮추면(25℃→18℃) 생
육 변화 없이 총 페놀함량이 증가되었음. 

주간 온도 30℃ 이상에서는 초장이 감소
하고 생육 불량해짐. 

고광(500μmol·m-2·s-1)과 저온(18℃)에서는  재
배 기간은 길어지나 기능성 물질함량은 증진되
었음
주간 온도 30℃ 이상에서는 초장이 감소하고 
생육 불량해짐.

수확 3일 전 광도를 높이거나(150→500μ

mol·m-2·s-1), 온도를 낮추면(25℃→18℃) 생육 변화 
없이 총 페놀함량과 항산화 소거능이 증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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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재료 및 방법

○ 공시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시 작물은 총 5종을 사용했다. 왕고들빼기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육

종한 선향’(Lactuca indica L.)을 사용하였고, 고들빼기(Youngia sonchifolia MAX.)와 이고

들빼기(Crepidiastrum denticulatum)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종자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곤

달비(Ligularia stenocephala)는 흑산도에서 수집종을, 갯기름나물(Peucedanum japoincum 

Thunb.)은 포항 수집종을 사용하였다

○ 환경 조건 

  본 연구는 환경 조절실(그림 2-4-4)에서 진행하였다. 온도와 습도는 에어컨과 가습기를 

이용하여 조절하였고, 광도는 LED Dimming controller(NES-350-24, Mean Well 

Enterprises Co. Ltd., Taiwan)을 이용하여 광도를 조절하였다. 발아 후 육묘 환경은 온도 

25±2℃, 상대 습도 60±5%, 광도 100μmol/m2/s에서 왕고들빼기, 곤달비, 갯기름나물은 

10~14일 재배하였고, 고들빼기와 이고들빼기는 35일간 재배하였다. 

그림 2-4-4. 환경조절 식물재배상 모식도

○ 기초 생육

  기초 생육조사 항목은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면적, 상대 엽록소함량(SPAD, 

SPAD-502, Minolta, Japan),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 등을 농촌진흥청 농업과

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2012)을 준하여 조사하였다. 엽면적은 Area meter(Li-3100c, 

Li-co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체중은 전자저울(CUW420HX, CAS corpa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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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를 사용하였으며, 건물중은 항온 건조기(OF-22GW, JEIO TECH, Korea)를 사용하

여 80℃에서 48시간 건조 후 건조중량을 측정하였다. 기초 생육 조사를 바탕으로 건물율

(Drymass ratio; Eq. 1)와 상대생장률(RGR; Eq. 2), 비엽중(SLA; Eq. 3)를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Eq. 1

∙ ⁻¹∙ ⁻¹₂₁
ln₂ ln₁

                         Eq. 2

W1과 W2는 각각 수학 시점 T1과 T2일 때 지상부 or 지하부 건물중

 ∙  
  

                                  Eq. 3

○ 지하부 생육

  지하부의 식물체를 뽑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흙을 닦아 낸 후 뿌리스캐너

(WinRHIZO Program 09, Regent Instrumnet Inc., Canada)를 이용하여 총 근장, 평균 근

경, 뿌리 부피 등을 측정하였다.   

○ 엽색

  엽색은 색차계(Tes-135a, Tes Electric Corp., Taiwan)를 이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측정하였다. 이 때 L*은 명도를 나타내며, a*와 b*는 색도의 좌표로 a*는 녹색(–a)에서 

적색(+a)을, b*는 청색(-b)에서 노란색(+a)을 나타낸다.

○ 기능성 물질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Rabino와 Macinelli(1986)의 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생체시료 0.5g을 10ml 

1%HCL-MeOH용액에 4℃, 암실에서 48시간 반응시킨 후,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여

과용액을 분광광도계(UV-1800, Shimadzu Corporation, Japan)를 사용하여 흡광도 530nm

에서 측정하여 O.D. value로 나타내었다.

- 총페놀화합물 함량

  Folin&Dennis법을 응용하였으며, 생체 시료 0.5g에 80% 메탄올 10ml을 가하여 4℃에서 

24시간 암추출하여 여과하였다. 여과 용액 1ml에 증류수 3ml을 첨가한 후, Folin & 

Ciocalteau’s phenol reagent 1ml을 넣고 5분간 27℃(상온)의 shaking bath에서 혼합하였

다. 5분 후 탄산나트륨 포화용액 1ml 넣어 혼합한 후 실온에서 50분 동안 방치시킨 후 

6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검량곡선은 Gallic acid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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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 소거능(DPPH)

  Lee 등(2003)의 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생체 시료 0.5g을 메탄올 10ml을 가하여 24h시간 

추출한 다음, 추출용액 0.9ml에 0.3mM DPPH(2, 2-diphenyl-1-picrylhydrazyl) 2.7ml을 

혼합하여 50분간 방치시키고 517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활성산소 소거능(DPPH)은 아

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Eq. 4). 

     
  ×       Eq. 4

○ 엽록소 함량

  Mackinney 등(1941)의 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생체중 0.2g을 칭량한 후 80% 아세톤 

10mL을 가하여 4℃ 암실에서 48시간 추출한 다음 상등액을 추출하여 645nm, 663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클로로필 a(Eq. 5), 클로로필 b(Eq. 6), 총 클

로로필 함량((Eq. 7)을 계산하였다. 

  Chl a = 12.7×WL663nm – 2.69×WL645nm                            Ep. 5

  Chl b = 22.9×WL645nm – 4.68×WL663nm                            Ep. 6  

  Total Chl = 8.02×WL663nm + 20.21×WL645nm                        Ep. 7

○ 통계 분석

   통계는 처리당 평균값으로 Mircosoft Excel 2016과 SAS pakage(statistical analysis 

system, 9.4,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ANOVA(analysis of variance)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를 실시하여 5% 유의수준에서 각 처리 간 유의성 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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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몇가지 베이비 산채의 온도에 따른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률

호흡률(mg·kg-1·hr-1) 에틸렌 발생률(μL·kg-1·hr-1)

2℃ 8℃ 25℃ 2℃ 8℃ 25℃

고담 15.2± 1.5 26.1± 8.4 342.2±30.7 11.1± 1.6  6.8± 1.0  128.6±  17.1

곤달비 13.6± 1.8 16.1± 6.2 185.3±29.8 14.0± 0.9  6.8± 0.3  249.7±  18.7

곤드레 48.2±10.4 72.1±13.7 224.5±29.0 32.4± 3.4 38.0±14.0  681.1±  95.4

선향 59.6± 6.9 60.6±14.7 200.6±25.0 94.1±23.9 67.8± 6.9 1110.2±222.2

참비름 18.6± 1.5 28.5± 5.9 423.9± 5.9 16.1± 2.8  8.4± 0.4  171.3±  29.4

큰다닥냉이 19.2± 5.3 24.3± 9.0 247.2±30.1 13.1± 1.3  11.0± 1.9  367.2±  30.6

3절. 베이비 산채의 다양화 고급화 상품화 및 수확 후 품질 유지 기술 개발

[제 1세부 강원대학교 원예학과 강호민]

1. 산채 후보군의 수확 후 저장 유통조사 비교

1-1. 선행연구와 1협동에서 선정된 산채작물을 대상으로 한 생육단계별 특성, 저장 온도에 

따른 저장성 비교

       

 가. 호흡률, 에틸렌 발생률

 - 연구 방법

공시재료: 고담(왕고들빼기), 곤달비, 곤드레, 선향(왕고들빼기), 참비름, 큰다닥냉이

처리방법: 25℃ 상온에서 일정한 볼륨내 이산화탄소와 에틸렌 가스 측정

 - 연구 결과

  6종의 베이비 산채를 대상으로 세가지 온도에서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호

흡률의 경우 모든 온도에서 곤달비가 가장 낮았고, 곤드레와 선향이 2도와 8도에서 다른 품

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호흡률을 나타냈다. 그에 반해, 상온인 25도에서는 곤드레와 선

향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25도에서는 참비름의 호흡률이 가장 높았다. 에틸렌 

발생률은 모든 온도에서 고담이 가장 낮았고, 선향이 가장 높아 같은 왕고들빼기라도 품종에 

다른 수확 후 특성을 나타냈다.  

 

그림 3-1-1. 몇가지 베이비 산채



- 151 -

그림 3-1-2. 몇가지 베이비 산채의 온도에 따른 호흡률 비교

그림 3-1-3. 몇가지 베이비 산채의 온도에 따른 에틸렌 발생률 비교

 나. 저장 온도에 따른 저장 수명 비교

 - 연구 방법

공시재료:  곤달비, 곤드레, 고담(왕고들빼기), 선향(왕고들빼기), 참비름, 큰다닥냉이

처리방법: 수확하여 예냉 후, 미세천공 필름으로 포장하여 2℃, 8℃, 25℃에 저장

조사내용: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엽록소 함량, 색도, 외관, 

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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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결과

  

< 곤달비 >

  세 가지 온도에서 미세천공으로 포장하여 저장성 비교를 하였다. 저장온도에 따라 25도에

서는 7일, 8도에서는 25일, 25도에서는 30일 저장하였다.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25도 저

장구는 급격한 수분 손실로 인한 저장 종료일에 약 3.5%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8

도 저장구는 저장 종료일에 3%, 25도 저장구는 1.8%의 수치를 나타냈다. 포장내 산소 농도

는 모든 처리구 20% 이상이었으며, 이산화탄소는 25도 저장구만 약 0.12% 농도를 보였다. 

에틸렌 농도는 25도 저장구가 가장 높았고, 8도 저장구보다 오히려 2도 저장구가 높았는데 

저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 몇 가지 온도에서 곤달비 저장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5. 몇 가지 온도에서 곤달비 저장시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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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몇 가지 온도에서 곤달비 저장시 엽록소 함량과 색도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모든 저장구 초기값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중 25도 저장구

가 가장 높았으며, 8도에서 가장 낮았다. 색도는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은 8도가 가장 높았다. 

패널테스트를 통한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는 외관의 경우 모든 저장구 유사하였으며, 이취는 

25도에서 가장 적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도에서 미세천공으로 저장시 에틸렌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나 엽록소 함량이 높고, 황화도 적게 진행되어 2도에 저장 및 유통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 몇 가지 온도에서 곤달비 저장시 저장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1-8. 몇 가지 온도에서 곤달비 저장시 저장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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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드레 >

  곤드레를 세가지 온도에서 미세천공으로 포장하여 저장성을 비교하였다. 저장 온도에 따라 

2도는 30일, 8도는 20일, 그리고 25도는 7일 저장하였다.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25도 저

장구가 가장 큰 약 4%, 8도는 약 1.7%, 25도는 2% 감소하였다. 포장내 산소 농도는 20% 

이상이었으며, 이산화탄소는 25도에서 소량 발생하였다. 에틸렌 농도는 2도와 25도 저장구가 

8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엽록소 함량은 모든 저장구가 초기값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그 중 

25도가 가장 높았다. 색도는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은 2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 3-1-9. 몇 가지 온도에서 곤드레 저장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10. 몇 가지 온도에서 곤드레 저장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11. 몇 가지 온도에서 곤드레 저장시 엽록소 함량과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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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몇 가지 온도에서 곤드레 저장시 저장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저장 종료일의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은 가장 오래 30일 저장한 2도와 8도 저장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이취는 모든 저장구에서 적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곤드레는 황화가 적게 나타나

고 에틸렌 가스 농도가 적은 8도에서 저장 및 유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1-13. 몇 가지 온도에서 곤드레 저장시 저장 종료일의 외관

< 고담(왕고들빼기) >

  왕고들빼기 중 고담 품종을 가지고 저장 온도에 따른 저장성 비교를 하였다. 저장 중 생체

중 감소율은 2도 저장구의 경우 30일까지 저장 하였는데 저장 종료일에 3%, 8도 저장구는 

15일간 저장 하였는데 저장 종료일에 2%, 그리고 25도 저장구는 저장 직후 급격한 생체중 

감소율은 보이며 저장 종료일인 7일째 3.8%의 높음 수치를 보였다.

그림 3-1-14. 몇 가지 온도에서 고담(왕고들빼기)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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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몇 가지 온도에서 고담(왕고들빼기) 저장 중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그림 3-1-16. 몇 가지 온도에서 고담(왕고들빼기) 저장시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저장 중 포장내 산소 농도는 모든 저장구가 20% 이상이었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25도 저장

구만 소량 발생하였다. 에틸렌 농도는 8도 저장구가 다른 저장구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2도 저장구에서 초기값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색도는 8도 저장구가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이 가장 높았다.

그림 3-1-17. 몇 가지 온도에서 고담(왕고들빼기)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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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몇 가지 온도에서 고담(왕고들빼기)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

 저장 종료일의 외관상 품질은 가장 길게 저장한 2도 저장구가 처리구중 상대적으로 양호하

였고, 이취는 모든 저장구 유사하였다. 따라서, 고담(왕고들빼기)는 2도에서 저장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향(왕고들빼기) >

  왕고들빼기 품종인 선향을 대상으로 세가지 온도에서 저장성을 비교하였다. 2도 저장구는 

30일까지 저장하였는데 종료일에 생체중은 1.6% 감소하였고, 8도는 20일간 저장하였으며 

1.2% 감소하였다. 상온인 25도 저장구는 저장 직후 급격한 생체중 감소를 보이며 저장 종료

일인 7일째에 3.3% 감소하였다.

그림 3-1-19. 몇 가지 온도에서 선향(왕고들빼기) 저장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20. 몇 가지 온도에서 선향(왕고들빼기) 저장시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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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몇 가지 온도에서 선향(왕고들빼기) 저장시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저장 중 포장내 산소 농도는 모든 저장구 20% 이상이었고, 이산화탄소는 25도 저장구에서

만 발생하였다. 에틸렌 농도는 8도 저장구에서 가장 낮았고, 2도와 25도 저장구는 유사한 수

치를 나타냈다.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2도 저장구가 가장 높았고, 색도는 모든 저장구 유사

하였다. 종료일의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은 가장 긴 기간 저장한 2도 저장구가 양호하였으

며, 이취도 2도 저장구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향(왕고들빼기) 저장 및 유통시 

2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1-22. 몇 가지 온도에서 선향(왕고들빼기)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1-23. 몇 가지 온도에서 선향(왕고들빼기)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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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비름 >

  참비름을 대상으로 세가지 온도에서 저장하며 저장성 비교하였다. 생체중 감소율은 각각 2

도는 30일, 8도는 25일, 그리고 25도는 7일간 저장하였는데, 종료일에 2도는 2%, 8도는 

2.5%, 25도는 4.5%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저장 중 포장내 산소 농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20% 이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온인 25도 저장구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에틸렌은 모든 처

리구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1-24. 몇 가지 온도에서 참비름 저장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25. 몇 가지 온도에서 참비름 저장시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그림 3-1-26. 몇 가지 온도에서 참비름 저장시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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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2도와 25도 저장구가 8도 저장구에 비해 높았으며, 색도는 8

도 저장구가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이 다소 높았다. 외관상 품질은 모든 저장구 유사하였으며, 

이취는 8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참비름 저장 및 유통시 2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1-27. 몇 가지 온도에서 참비름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1-28. 몇 가지 온도에서 참비름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

< 큰다닥냉이 >

그림 3-1-28. 몇 가지 온도에서 큰다닥냉이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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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몇 가지 온도에서 큰다닥냉이 저장시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큰다닥냉이를 대상으로 세가지 온도에서 저장하며 저장성 비교를 하였다. 2도는 30일간 장

기 저장한 반면, 8도는 7일, 그리고 25도는 3일간 저장되었다.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2도

는 종료일인 30일에 2%, 25도는 종료일인 3일에 2%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8도 저장구는 

종료일인 7일째 0.5%의 수치를 보였다.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2도 저장구가 가장 높았고, 

색도는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의 경우 25도 저장구가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1-30. 몇 가지 온도에서 큰다닥냉이 저장시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저장 종료일의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30일간 장기 저장하였는데도 2도 저장구

가 양호하였고, 이취는 모든 처리구 유사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엽록소 함량이 가

장 높았던 2도에 저장 및 유통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1-31. 몇 가지 온도에서 큰다닥냉이 저장시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 162 -

1-2. 선행연구와 1협동에서 선정된 산채작물을 대상으로 수확 후 특성 및 저장 온도에 따른 

저장 유통성 비교

 가. 생육 단계별 호흡률 및 에틸렌 발생률과 기본 품질 조사

1) 생육단계에 따른 호흡률 및 에틸렌 발생률

- 연구 방법 

공시재료: 왕고들빼기(선향) 성채, 어린잎

 처리방법: 일정시간 상온에 방치 후 일정한 볼륨 내 이산화탄소와 에틸렌 가스 측정

- 연구 결과

 왕고들빼기(선향) 성채와 어린잎을 대상으로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호흡률

은 성채에 비해 어린잎이 높았으며, 에틸렌 발생률은 성채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확 직

후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어린잎에 비해 성채에서 높았고, 색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그림 3-1-32. 왕고들빼기(선향) 성채, 어린잎 호흡률 및 에틸렌 발생률, 

엽록소함량,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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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온에 따른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률

 - 연구 방법

 공시재료: 갯기름나물

 처리방법: 2℃, 8℃, 20℃의 온도로 품온을 맞춘 후 일정한 볼륨 내 이산화탄소와 에틸렌 

가스 측정

 

- 연구 결과

갯기름 나물을 대상으로 세 가지 온도에서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률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례하여 높아졌다.

그림 3-1-33. 갯기름 나물의 몇 가지 온도에 따른 호흡률, 에틸렌 발생률 비교 

나. 저장온도 및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성 비교

- 연구 방법

공시재료: 갯기름나물, 곤달비, 곤드레, 왕고들빼기(선향), 왕고들빼기(고담)

처리방법: 수확 후 8℃에서 4시간 예냉 처리

          MH-미세천공(MP: Micro-perforated) 필름: 14.4mm2/m2 천공

          MA-1,300cc, 10,000cc, 20,000cc, 40,000cc, 80,000cc, 100,000cc(곤달비만 

적용)인 OTR(Oxygen transmission rate) 필름

저장조건: 저장 온도 2℃, 8℃, 20℃/ 상대습도 80±5%

조사내용: 저장 기간 중 생체중 감소율, 포장 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저장 최종일 엽록소 함량, 색도, 외관, 이취 조사, DPPH 활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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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갯기름나물>

  갯기름 나물의 저장 종료일 생체중 감소율은 모든 온도에서 MA저장 처리구는 2% 미만의 

수치를 보였으나, 미세천공 처리구는 2℃에서 10%, 8℃에서 11%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2

0℃에선 저장 4일 만에 10%의 수치로 급격한 수분 손실을 보였다. 포장 내 산소 농도는 모

든 온도에서 1,300cc 처리구가 가장 낮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2℃는 17%, 8℃는 13%, 

20℃는 7%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든 온

도에서 1,300cc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2℃는 5%, 8℃는 12%, 20℃

는 17%의 농도를 보였다. 포장 내 에틸렌 농도는 저장 기간이 가장 길었던 2℃에서 저장 30

일째 4-6ul/L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체로 저온 저장 처리구는 저장 기간 중 

1-3ul/L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림 3-1-34. 갯기름나물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35. 갯기름나물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포장 내 산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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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갯기름나물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

그림 3-1-37. 갯기름나물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포장 내 에틸렌 농도

 저장 종료일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2℃에선 10,000cc, 8℃에선 1,300cc, 20℃

에선 20,000cc 처리구가 상품성을 유지하였으며, 이취는 모든 온도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저장 종료일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2℃에서 1,300cc와 10,000cc 처리구가 유사

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8℃와 20℃는 각각 1,300cc와 20,000cc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특히 색도 지표 중 황화를 나타내는 b*값은 이와 유

사한 경향으로 2℃에서 1,300cc와 10,000cc 처리구가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8℃와 20℃는 각각 1,300cc와 20,000cc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갯기름 나물 저장 시 2℃는 10,000cc, 8℃는 1,300cc, 20℃는 

20,000cc OTR 필름을 적용하는 것이 엽록소 함량 유지, 황화 지연 및 상품성 유지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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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갯기름나물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저장 종료일 외관 및 이취

그림 3-1-39. 갯기름나물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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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갯기름나물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저장 종료일 색도

           

그림 3-1-41. 갯기름나물 2℃ 저장 종료일 외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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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갯기름나물 8℃ 저장 종료일 외관 사진

           

그림 3-1-43. 갯기름나물 20℃ 저장 종료일 외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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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달비>

 곤달비의 저장 종료일 생체중 감소율은 모든 온도에서 MA저장 처리구는 2% 미만의 수치를 

보였으나 미세천공 처리구는 2℃에서 5%, 8℃에서 8%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20℃에선 저장 

10일만에 10%의 수치로 급격한 수분 손실을 보였다. 포장 내 산소 농도는 모든 온도에서 

1,300cc 처리구가 가장 낮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2℃는 12%, 8℃는 14%, 20℃는 8%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든 온도에서 

1,300cc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2℃와 8℃는 10%, 20℃는 16%의 농

도를 보였다.

그림 3-1-44. 곤달비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45. 곤달비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산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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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곤달비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이산화탄소 농도 

 저장 종료일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2℃와 8℃에선 10,000cc, 20℃에선 

1,300cc처리구가 상품성을 유지하였고, 이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이취가 적었다. 저장 종료일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2℃와 8℃에서 10,000cc 처리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는  1,300cc 처리구가 가장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대조구인 

미세천공 필름 처리구는 모든 온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색도 지표 중 명도를 나타내

는 L*값과 황화를 나타내는 b*값은 2℃와 8℃에서 10,000cc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2

0℃는 1,300cc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엽록소 함량과 

색도 유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이취가 적으며 외관상 품질이 양호하였던 2℃와 8℃는 

10,000cc, 20℃는 1,300cc OTR 필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171 -

그림 3-1-47. 곤달비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외관 및 이취

그림 3-1-48. 곤달비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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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곤달비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색도

그림 3-1-50. 곤달비 2℃ 저장 종료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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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곤달비 8℃ 저장 종료일 외관 사진

           

그림 3-1-52. 곤달비 20℃ 저장 종료일의 외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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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

 곤드레 저장 종료일 생체중 감소율은 모든 MA 저장 처리구는 1% 이하로 수분 손실로 인한 

품질저하는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구인 미세천공 처리구는 저장 기간이 가장 짧았던 20℃에

서 5% 이하, 저온 저장인 2℃와 8℃는 3%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저장 기간 중 포장 내 산

소 농도는 미세천공 처리구는 대기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2℃와 8℃는 1,300cc 

처리구가 가장 낮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각각 10%, 8%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20℃는 저

장 기간 중 1,300cc와 10,000cc 처리구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에 6%이

하의 농도를 보였다.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2℃와 8℃에서 1,300cc 처리구가 가장 높

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18% 이하의 농도를 보였고, 20℃에서는 10,000cc 처리구가 가장 

높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24%의 농도를 보였다. 

그림 3-1-53. 곤드레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54. 곤드레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산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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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종료일에 패널테스트를 통해 조사한 외관상 품질은 모든 온도에서 병 발생으로 인해 

상품성은 상실하였다. 이취는 2℃에서 유의적으로 80,000cc 처리구가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온도에서는 이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저장 종료일에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2℃와 8℃는 1,300cc와  10,000cc가 다소 높았고, 20℃는 1,300cc 처리구가 가장 높게 유

지되었다. 색도 값은 황화를 나타내는 b*값이 모든 온도의 대조구인 미세천공 필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 8℃, 20℃의 온도에서 OTR필름으로 포

장한 처리구가 미세천공 필름에 비해 엽록소 함량과 색도 유지가 높으며 외관상 품질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곤드레 유통 시 MA 저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곤드레의 병

증 발생으로 인해 살균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55. 곤드레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및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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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곤드레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저장 종료일 외관 및 이취

  

        

그림 3-1-57. 곤드레 2℃ 저장 종료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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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8. 곤드레 8℃ 저장 종료일 외관

 

그림 3-1-59. 곤드레 20℃ 저장 종료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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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들빼기 ‘선향’>

  왕고들빼기 ‘선향’의 저장 기간 중 생체중 감소율은 대조구인 미세천공 처리구가 8℃에

서 6%의 수치를 보였고, 20℃에서 15%의 수치를 나타내어 저온에 비해 상온에서 급격한 수

분손실로 인한 품질저하가 나타났다. 모든 MA 저장 처리구의 생체중 감소율은 2%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저장 기간 중 포장 내 산소 농도는 8℃에서 1,300cc 처리구가 가장 낮게 유

지되어 저장 종료일 18%의 농도를 보였고, 대조구인 미세천공 처리구는 대기중과 유사한 수

준의 농도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2℃도에서도 1,300cc 처리구가 가장 낮게 유지

되어 저장 종료일 13%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저장 기간 중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8℃

가 9% 이하, 20℃가 13% 이하로 저온에 비해 상온에서 더 높은 농도를 조성하였다. 에틸렌 

농도는 두 온도 모두 1-4ul/L의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였고, 그 중 20℃ 1,300cc 처리구에

서 저장 종료일인 10일째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그림 3-1-60. 왕고들빼기 ‘선향’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그림 3-1-61. 왕고들빼기 ‘선향’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산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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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왕고들빼기 ‘선향’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이산화탄소 농도

그림 3-1-63. 왕고들빼기 ‘선향’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시 에틸렌 농도

            

 저장 종료일에 패널테스트를 통해 조사한 외관은 8℃와 20℃ 모두 1,300cc 처리구가 상품

성을 유지하였으며, 이취는 80,000cc와 대조구인 미세천공 처리구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저장 종료일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두 온도 모두 1,300cc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색도

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왕고들빼기 ‘선향’의 저장 

시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상품성 유지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180 -

그림 3-1-64. 왕고들빼기 ‘선향’ 20℃ 저장 종료일 외관

그림 3-1-65. 왕고들빼기 ‘선향’ 8℃ 저장 종료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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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왕고들빼기 ‘선향’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외관 및 이취

그림 3-1-67. 왕고들빼기 ‘선향’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및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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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들빼기 ‘고담’>

 왕고들빼기 고담의 저장 종료일 생체중 감소율은 8℃와 2℃ 모두 MA저장 처리구는 2% 미

만의 수치를 보였고, 대조구인 미세천공 처리구는 20℃에서 저장 종료일인 7일째 9%의 수치

를 보여 저장 기간이 더 길었던 8℃에 비해 급격한 수분 손실을 보였다. 저장 기간 중 산소

농도는 모든 처리구가 8℃에서 15% 이상, 20℃에서는 12% 이상의 농도를 유지하였다. 저장 

기간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8℃와 20℃ 두 온도 모두 1,300cc가 가장 높게 유지되어 각각 

7%, 12%의 농도를 보였다. 에틸렌 농도는 8℃와 20℃ 모두 저장 기간 중 1-4ul/L의 수준

의 농도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림 3-1-68. 왕고들빼기 ‘고담’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외관 및 이취

 저장 종료일에 패널테스트를 통해 진행한 외관은 8℃에서 10,000cc, 20℃에서 1,300cc와 

10,000cc 처리구가 상품성을 유지하였고 이취는 두 온도 모두 80,000cc와 대조구인 미세천

공필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엽록소 함량은 8℃에서 유의적으로 10,000cc 처리구가 가

장 높은 값을 보였고, 20℃에서는

 1,300cc와 10,000cc 처리구가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색도는 황화를 나타내는 b*값이 대조

구인 미세천공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A 저장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왕고들빼기 고담은 8℃에서 10,000cc, 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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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cc와 10,0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저장하는 것이 상품성 유지에 가장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2℃ MA 저장 실험은 진행 중에 있다.

그림 3-1-69. 왕고들빼기 ‘고담’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그림 3-1-70. 왕고들빼기 ‘고담’ 몇 가지 온도에 따른 MA/MP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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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왕고들빼기 ‘고담’ 20℃ 저장 종료일 외관

그림 3-1-72. 왕고들빼기 ‘고담’ 8℃ 저장 종료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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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3. 왕고들빼기 ‘고담’ 8℃ 저장 종료일 외관



- 186 -

1-3. 최종 5품목 결과 도출 

  : 기존 베이비채소 적용 품목간 혼합 상품의 저장유통성 비교 

   

- 연구 방법 

 공시재료: 적로메인 상추(Red romaine), 갯기름나물(Peucedanum japoincum Thunberg), 

곤달비(Ligularia stenocephala)

 혼합비율: 적로메인0:갯기름5:곤달비5 (R0:P5:L5)

           적로메인3.3:갯기름3.3:곤달비3.3 (R3.3:P3.3:L3.3)

           적로메인5:갯기름2.5:곤달비2.5 (R5:P2.5:L2.5)

           적로메인8:갯기름1:곤달비1 (R8:P1:L1)

           적로메인10:갯기름0:곤달비0 (R10:P0:L0)

 저장방법: OTR(Oxygen transmission rate) 10,000cc·m-2·day-1·atm-1 필름으로 포

장하여 8℃/85%RH 저온고에서 27일간 저장

 조사내용: 저장중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가스 조성 변화, 저장 종료시 외관, 엽록소 함량, 

DPPH 활성, 색도

- 연구 결과

그림 3-1-74.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기간 중 생체중 감소율 변화 

 생체중은 R8:P1:L1 처리구가 0.4% 미만의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들은 0.5% 내외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포장 내 산소 농도는 

15일까지 18-20%로 유지되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저장 종료일인 27일차에는 

16-18%로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저장 3일째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가 15일까지 1~4%로 유지되었고, 이 후 서서히 증가하여 저장 종료일인 27일차에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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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를 보엿다. 포장 내 에틸렌 농도는 저장 종료일까지 증감의 반복된 양상을 보이며 

3-6㎕·L 내외의 농도를 유지하였다. 혼합비율처리별로는 적로메인상추 비율이 높을수록 

포장내 산소농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에틸렌 농도

는 혼합비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1-75.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기간 중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틸렌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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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종료일의 패널테스트로 조사한 외관상 품질은 혼합비율에 따른 외관상 품질 차이는 보

이지 않았고 모든 처리구가 상품성 한계점인 3점에 못 미치는 2.5-3.0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

고, 이취는 R10:P0:L0와 R3.3:P3.3:L3.3가 처리구 중 가장 적었다. 엽록소 함량(SPAD)은 

모든 공시재료가 초기값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적로메인은 초기값과 비교하였을 때 

R3.3:P3.3:L3.3 처리구, 갯기름은 R8:P1:L1 처리구, 그리고 곤달비의 경우는 R0:P5:L5 처리

구가 가장 적게 감소하여 초기값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엽록소 함량 결과를 종합해보면 3

가지 작물을 모두 혼합한 처리구 중 R8:P1:L1 처리구가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그림 3-1-76.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1-77.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 

 저장 전과 저장 종료일의 색도를 비교하였는데, 적로메인의 경우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통

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적색에서 녹색의 값을 나타내는 a*는 초기값과 비교했을 때 

R8:P1:L1 처리구가 가장 유사하였고, R3.3:P3.3:L3.3 처리구가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황색

에서 청색을 나타내는 b*값은 초기값과 비교하였을 때 R5:P2.5:L2.5의 값이 가장 유사하였으

나 혼합비율에 따른 처리구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갯기름의 색도는 세 값 모두 초기값에 

비해 모든 처리구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 R0:P5:L5 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b*값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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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P1:L1 처리구가 초기값과 가장 유사하여 황화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곤달비의 

L*값은 모든 처리구 유사하였고, a*값은 초기값과 비교하였을 때, R0:P5:L5 처리구에서 녹색

의 정도가 증가하였고, b*값은 R8:P1:L1 처리구가 가장 적게 증가하여 황화가 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78.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종료일의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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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종료일의 엽색  

그림 3-1-80.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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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1.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종료일의 각각의 공시재료 외관

 저장 전 공시재료와 혼합 저장 종료일의 비율에 따른 처리구의 기능성 함량을 조사하였다. 저

장 전 총 페놀, DPPH, 그리고 비타민 C 함량은 세 가지 공시 재료 중 적로메인이 가장 높았

으며, 저장 후에는 적로메인만 포장 하였던 R10:P0:L0가 가장 높았다. 저장후 조사한 기능성

물질의 함량, DPPH와 비타민 C함량도 R10:P0:L0에서 가장 높았으며 혼합처리구 중에는  

R8:P1:L1 에서 가장 높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생체중 감소율이 가장 적고 엽록소 

함량과 색도가 초기값과 가장 유사하였던 적로메인, 갯기름, 곤달비를 8:1:1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기존 베이비 채소와 베이비 산채와의 적합한 비율이라고 판단된다.

 기능성 물질 함량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적로메인이 가장 높아 저장 후 기능성 물질 함

량도 적로메인 비율이 높을수록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표 3-1-2. 적로메인, 갯기름, 곤달비의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종료일의 총 페놀, 항산화능 

(DPPH), 그리고 비타민 C 함량 비교
Total phenol

(mg GAE/ml)

DPPH

(%)

Vitamin C

(mg/100FW)

저장전

적로메인 2.37±0.49 73.1± 3.7 34.1± 3.4

갯기름 1.00±0.35  5.9± 1.9 14.2± 1.0

곤달비 0.79±0.08 18.8± 4.9 22.4± 6.1

저장후

적로메인0.0 : 갯기름5.0 : 곤달비5.0 0.81±0.11 17.1±10.7 10.2± 1.4

적로메인3.3 : 갯기름3.3 : 곤달비3.3 1.10±0.70 34.9±12.0 14.1± 2.7

적로메인5.0 : 갯기름2.5 : 곤달비2.5 1.27±0.29 37.7± 5.5 14.7± 3.2

적로메인8.0 : 갯기름1.0 : 곤달비1.0 1.76±0.20 41.4± 2.1 21.4± 3.3

적로메인10.0 : 갯기름0.0 : 곤달비0.0 2.18±0.26 43.5± 0.2 24.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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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비 산채의 저장 유통중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 유지 기술 개발 

  2-1. 기존 선행 연구에서 선정한 후보군에 대한 MA/MH 저장 조건에서 저장성 비교

   

 가. MA/MH 저장 조건에 따른 OTR 필름 구명

     

 - 연구 방법

공시재료: 곤달비, 곤드레, 고담(왕고들빼기), 선향(왕고들빼기), 참비름, 큰다닥냉이

저장방법: MA조건을 위한 OTR필름 포장(1,300, 10,000, 20,000, 40,000, 80,000 

cc/m2·day·atm), MH 조건을 위한 미체천공 포장하여 8도에서 저장

조사내용: 생체중 감소율, 필름 포장 내 이산화탄소, 산소 그리고 에틸렌 발생률, 엽록소 함

량, 색도, 외관, 이취

 - 연구 결과

< 곤달비 >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미세천공 처리구가 저장 종료일인 25일째 3.3%로 가장 높았으

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MA저장 처리구는 종료일까지 0.5% 이하의 수치를 나타냈다. 포장내 

산소 농도는 산소투과도가 가장 낮은 1,300cc가 저장 종료일에 약 10%로 가장 나았으며, 

나머지 MA저장 처리구는 17% 이상의 농도를 유지하였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300cc가 저

장 종료일에 3.2%로 가장 높았으며, 10,000cc 가 1%의 농도를 나타냈다. 에틸렌 농도는 처

리간의 차이 없이 저장기간내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림 3-2-1. 곤달비 MA/MH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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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곤달비 MA/MH 저장 시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는 처리구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패널테스트를 통

한 외관상 품질은 10,000cc 처리구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취는 10,000cc와 80,000cc가 

가장 낮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곤달비 저장 및 유통시 외관상 품질이 우수하였던 

10,000cc OTR 필름을 적용하는 것이 상품성을 오래 유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2-3. 곤달비 MA/MH 저장 시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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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곤달비 MA/MH 저장 시 종료일의 외관

< 곤드레 >

  곤드레를 대상으로 MA저장과 MH저장하여 최적의 필름을 구명하였다. 저장 중 생체중 감

소율은 MH저장이 저장 종료일인 11일에 3.2%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포장내 산소 농

도는 산소투과도가 가장 낮은 1,300cc가 저장 종료일에 9%로 처리구중 가장 낮았다. 이산화

탄소 농도는 1,300cc가 저장 직후 꾸준히 증가하여 저장 종료일에 5%로 가장 높았고, 

10,000cc가 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에틸렌 농도는 처리구간의 차이 없이 증감을 반복하였

는데, 그 중 1,300cc가 다소 높은 수치를 저장 종료일까지 유지하였고, 40,000cc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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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곤드레 MA/MH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그림 3-2-6. 곤드레 MA/MH 저장 시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곤드레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40,000cc가 가장 높았으나 모든 처리구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색도는 모든 처리구가 초기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저장 종료일 패널테스트

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40,000cc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취는 10,000cc와 40,000cc가 적

게 배출하였다. 따라서 곤드레 베이비 채소 저장 및 유통 시 40,000cc OTR 필름을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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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곤드레 MA/MH 저장 시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2-8. 곤드레 MA/MH 저장 시 종료일의 외관

< 고담 (왕고들빼기) >

  왕고들빼기 품종 중 고담을 대상으로 하여 OTR 필름을 이용한 MA저장과 미세천공을 이

용한 MH저장을 저장성 비교하였다.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미세천공으로 포장한 MH 처리

구가 저장 종료일에 2.7%로 가장 높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MA저장 처리구는 저장 종료

일까지 0.5% 이하의 감소를 보였다. 포장내 산소 농도는 필름 산소투과도가 가장 낮은 

1,300cc가 저장 종료일에 11%로 가장 낮았고, 이산화탄소도 4%로 가장 높았다. 에틸렌 농

도는 처리구간의 차이 없이 저장 기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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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고담(왕고들뻬기) MA/MH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그림 3-2-10. 고담(왕고들뻬기) MA/MH 저장 시 엽록소 함량과 색도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1,300cc가 가장 높았지만 처리구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다. 색도는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의 경우 미세천공인 MH저장이 가장 높아 갈변이 진행된 것

으로 판단된다. 패널 테스트를 통한 저장 종료일의 외관상 품질은 10,000cc가 가장 우수하였

으며, 이취도 1,300cc와 10,000cc가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관상 

품질이 우수하고, 이취가 적었던 10,000cc로 MA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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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고담(왕고들뻬기)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2-12. 고담(왕고들뻬기)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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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향(왕고들빼기) >

  왕고들빼기 품종 중 선향을 대상으로 OTR 필름을 이용한 MA저장과 미세천공을 이용한 

MH저장을 비교 실험하였다.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미세천고을 이용한 MH저장 처리구가 

저장 종료일에 가장 높은 4%의 수치를 나타내엇다. 포장내 산소 농도는 산소투과도가 가장 

낮은 1,300cc가 처리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도 1,300cc가 처리구중 

가장 높았으며, 10,000cc가 두 번째로 높았다. 에틸렌 농도는 처리구간의 차이 없이 모든 처

리구가 저장 중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림 3-2-13. 선향(왕고들뻬기) MA/MH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그림 3-2-14. 선향(왕고들뻬기) MA/MH 저장 시 엽록소 함량과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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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1,300cc가 가장 높았으며, 색도는 산소투과도가 높아질수록 

명도를 나타내는 L*갑과 황색을 나타내는 b*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처리구간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패널 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1,300cc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취

도 1,300cc가 가장 적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왕고들빼기인 선향의 저장 및 유통에는 

1,300cc 필름을 이용하여 MA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15. 선향(왕고들뻬기)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2-16. 선향(왕고들뻬기)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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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비름 >

  참비름을 대상으로 OTR 필름을 이용한 MA저장과 미세천공을 이용한 MH저장을 비교 저

장하였다.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MH저장 처리구가 저장 종료일인 25일째 5%의 감소를 

보였다. 저장 중 포장내 산소 농도는 산소농도가 가장 낮은 1,300cc가 저장 종료일에 4%로 

가장 낮았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도 가장 높았다. 에틸렌 농도는 처리구간의 차이 없이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림 3-2-17. 참비름의 MA/MH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그림 3-2-18. 참비름의 MA/MH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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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10,000cc와 1,300cc가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색도는 처리구

간의 차이가 없었다.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10,000cc가 우수하였고, 이취도 

10,000cc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참비름 저장 및 유통시 10,000cc OTR 필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19. 참비름의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2-20. 참비름의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



- 203 -

< 큰다닥냉이 >

  큰다닥냉이를 대상으로 MA저장과 MH저장 비교 실험하였다.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미

세천공으로 포장한 MH저장 처리구가 저장 종료일인 10째 1.3%로 처리구 중 가장 많이 감

소하였다. 포장내 산소 농도는 산소투과도가 가장 낮은 1,300cc가 저장 종료일에 11%로 가

장 낮았으며, 이산화탄소와 에틸렌 농도도 1,300cc가 가장 높았다.  

그림 3-2-21. 큰다닥냉이의 MA/MH 저장 시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그림 1-2-22. 큰다닥냉이의 MA/MH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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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1,300cc가 가장 높았으며, 색도는 1,300cc가 초기값과 가장 

유사하였다.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1,300cc이 가장 우수하엿으며, 이취도 

1,300cc가 가장 낮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포장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처리구중 가장 

높았으나, 외관상 품질이 우수하고 이취도 낮았던 1,300cc OTR 필름으로 큰다닥냉이를 저

장 및 유통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2-23. 큰다닥냉이의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과 이취

그림 3-2-24. 큰다닥냉이의 MA/MH 저장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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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0일차 Blue 10일차 Blue 재배 종료일

Blue+Red 0일차 Blue+Red 10일차 Blue+Red 재배 종료일

Red 0일차 Red 10일차 Red 재배 종료일

나. 수확 전 광질 처리(LED)를 통한 저장성 비교

        

 - 연구 방법

공시재료: 선향(왕고들빼기)

처리방법: Blue, Blue+Red, Red, QD-LED(Quantum dot), FL(fluorescent light-형광

등), 120μmol

         각각의 광을 조사하여 재배

저장조건: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25℃에서 저장 

조사내용: 초장, 엽장, 엽폭, 생체중, 엽록소 함량, 색도, 비타민C, 안토시아닌

 -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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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LED 0일차 QD-LED 10일차 QD-LED 재배 종료일

FL 0일차 FL 10일차 FL 재배 종료일

그림 3-2-25. 수확 전 몇 가지의 광질 처리

  왕고들빼기 선향의 수확 2주전 여러 광질 아래서 재배 비교 실험하였다. 초장은 Red 광에

서 가장 높았으며, 엽장과 엽폭도 Red 광에서 가장 넓었으며, 대조구인 형광등(FL_White)보

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반해 Blue+Red광과 QD-LED는 대조구보다 낮아 생장을 억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26. 몇 가지 광질 처리가 선향(왕고들빼기) 생육에 미치는 영향(초장, 엽장, 엽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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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몇 가지 광질 처리가 선향(왕고들빼기) 생육에 미치는 영향(지상, 지하부 

생체중, 건물중, 건물률)

  재배 종료 후 생체중은 지상부의 경우 Red 광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지하부는 Red, 

Blue+Red,QD-LED광 처리구가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건물중은 지상부의 경우 생체중과 

유사한 결과를 내며 Red광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지하부는 Red광과 Blue+Red광 처리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상부의 건물률은 QD-LED광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처리구

는 대조구인 형광들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지하부 건물률은 Bue광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처리구는 대조구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QD-LED광

이 가장 높았으나, 처리구간의 통계적의 유의성은 없었다. 색도의 명도를 나태는 L*값, 적색

에서 청색을 나타내는 a*값, 그리고 황색에서 녹색을 나타내는 b*값 모두 처리구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왕고들빼기인 선향 재배시 Red 광 처리시 대조구

인 형광들보다 재배 생육 정도가 우수하였으며, 건물중도 대조구와 유사하여 수확 전 처리시 

수확 시기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능성 및 방향성 조사는 현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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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몇 가지 광질 처리가 선향(왕고들빼기) 생육에 미치는 영향(엽록소 함량, 

색도)

그림 3-2-29. 몇 가지 광질 처리가 선향(왕고들빼기) 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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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투과도: Permatran-w 3/33 MA 

(미국 Mocon 社)

산소투과도 : OX-TRAN Model 2/21 

(미국 Mocon 社)

2-2. 수확 전 광질처리를 통한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 함량 비교

 

가. MA/MH 저장 조건에서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 비교

- MA/MH 포장 특성 조사

공시재료: 1,300cc, 10,000cc, 20,000cc, 40,000cc, 100,000cc OTR 필름

          미세천공 필름 - MP(micro-perforated: 14.4mm2/m2), 진공필름 

조사내용: Permatran-w 3/33 MA(Mocon, USA)와 OX-TRAN Model 2/21(Mocon, 

USA)를 이용하여 수분투과도 및 산소투과도 측정

※ MA/MH저장 필름에 관한 수분 및 산소 투과도 측정 중

그림 3-2-30. MA/MH저장 필름에 관한 수분 및 산소 투과도 측정 기계

- 연구방법

공시재료: 곤달비 

포장방법: 1,300cc부터 80,000cc OTR 필름으로 포장(MA저장), 미세천공 필름으로 포장

(MH 저장)

처리방법: MA/MH 저장 중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 함량 변화 비교

조사방법: 정유성분의 분석은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HP 5890 series II를 이용. 

GC 분석 조건은 inlet temp. 250℃, 컬럼은 WAX10 (30 m x 0.25 mm x 0.25 

μm), 오븐온도는 80℃에서 시작하여 250℃ 까지 1분에 5℃ 씩 승온, 180℃에서 

5분 그리고 250℃에서 5분간 정치. 이동상 가스는 초고순도 헬륨 가스를 사용, 이

동상의 속도는 1 mL/min 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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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현재 MA/MH 저장 실험이 완료되어 추후 동결한 샘플로 정유함량 및 GC를 이용한 조성변화 

비교 

나. 수확 전 광질처리(UVc)를 통한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 함량 비교

- 연구 방법 

공시재료: 왕고들빼기(선향)

 처리방법: UVc 1, 5, 10kJ/m2 처리

조사방법: 방향성 성분 분석을 위하여 생체 5g을 추출용매인 10 mL의 ether에 침지하여 1

분간 소니케이터에 담구어 추출하였고, 침출된 ether 용매는 필터링 하였으며 내부 

수분제거를 위해 Sodium nitrate anhydrous를 사용하여 12시간이상 냉장 보관

조사항목: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 연구 결과

 왕고들빼기 ‘선향’에서 β-pinene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β-phelleandrene 

이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α-pinene β-hell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R.T. 5.931 6.903 7.218 8.403 8.734 10.314 19.194

선향 0.664 0.123 3.882 1.571 0.456  0.680  2.288

7종 

합계
9.664

표 3-2-1. 왕고들빼기 ‘선향‘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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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왕고들빼기 ‘선향’ 가스크래마토그래피 결과

그림 3-2-32. 왕고들빼기 ‘선향’ UVc 처리 

 UVc 처리 후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10일간 저장하였는데, 저장 종료일 조사한 

포장 내 산소농도는 10KJ 처리구에서 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경향으로 포장 내 이

산화탄소 농도는 10KJ 처리구에서 가장 낮아 14%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저장 종료일 조사

한 포장 내 에틸렌 함량은 UVc 세기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10KJ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저장 종료일 조사한 외관은 모든 UVc 처리구에서 상품성을 상실하였으며, 이

취 역시 매우 심한 정도였다. 저장 종료일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UVc 세기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황화를 나타내는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추후 왕고들빼기 ‘선

향’ 품질유지에 적합한 UVc 처리 수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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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왕고들빼기 ‘선향’ UVc 처리 후 저장 종료일 포장 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 렌 농도 함량 

그림 3-2-34. 왕고들빼기 ‘선향’ UVc 처리 후 저장 종료일 외관 및 이취

그림 3-2-35. 왕고들빼기 ‘선향’ UVc 처리 후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및 

색도

그림 3-2-36. 왕고들빼기 ‘선향’ UVc 처리 후 저장 종료일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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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능성 4건, 방향성 1건 대상

  : 저장전 변화된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의 저장중 유지를 통한 소비자 구매욕구 상승을 위

해, MAP처리를 이용한 유지 기술 개발

- 연구 방법 

 공시재료: 기능성-갯기름, 왕고들빼기, 방향성-곤달비

 처리방법: 각각의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저온(2, 8℃), 상온(20℃)/ 상대습도 80±5% 

에 저장 후 기능성 및 방향성 조사

 조사내용: 기능성 - 항산화능(라디컬 소거능-DPPH 활성), 총 페놀, 비타민 C, 클로로필 

함량 

            방향성 – 정유 분석

 조사방법

* 기능성 4종류

1)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으로 측정하였다(Zhang 등, 2006). 시료 용액

(1mg/mL) 100μL와 증류수 900μL를 혼합하고,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100μ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여기에 20% Na2CO3 300μL

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증류수를 가하여 2mL로 조정하였다. 이 용액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gallic acid를 이용한 검량선과 비교

하여 총페놀 함량을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g으로 나타내었다.

2) 비타민 C 함량은 샘플 시료 2g을 증류수 20ml에 균질화 한 후 원심분리

(13,000rpm/15min/4℃)하여 RQ flex reflectometer (Merck RQ flex 2, Darmstad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rvanitoyannis 등, 2005).

3) 클로로필 함량은 William and Paul (1985)의 방법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샘플 시료 

1g에 DMF(N,N-Dimethylformamide) 5ml 혼합 후 24시간 동안 4℃의 암실에서 

Shaking 한 후, 647nm 와 664.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Chlorophyll a = 20.70A647 – 4.62A664.5

Chlorophyll b = 12.70A664.5 – 2.79A647

Total Chlorophyll = 17.90A647 + 8.08A664.5

4) DPPH 라디컬 소거능은 Oboh (2005)의 방법에 준하여 생체시료 0.5g을 메탄올 20mL

과 섞어 균질화 한 후 균질 시료 0.1mL와 0.4mM DPPH 메탄올 용매를 혼합하여 암조

건에서 30분 방치한 후 분광 광도계(Biomate 3S, Thermo Scientific, USA)를 사용하

여 516nm의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다

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 = [1- (Sample A516nm/ Blank 

A516n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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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 1종(곤달비)

Ÿ 생체 100g을 4L 의 증류수로 가열하여 2시간동안 추출하였으며, 추출용매는 diethyl 

ether(J.T.Baker, Mexico, 99.9%)를 사용. 추출 후 sodium nitrate anhydrous를 이용

하여 12 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며 잔류하는 수분을 제거한 다음, rotary evaporator 

(Eyela, Japan)로 감압 농축하여 정유성분을 분석하였음. 

Ÿ 정유(방향성 물질) 성분 분석은 GC chromatography(GC-2010, shimadzu, japan)으로 

주입구 온도는 250℃, 컬럼은 WAX10 (30 m x 0.25 mm x 0.25 μm)을 사용하였으

며, 오븐온도는 80℃에서 시작하여 250℃ 까지 1분에 5℃ 씩 승온하였고 180℃에서 5분 

그리고 250℃에서 5분간 정치하였다. 이동상 가스는 초고순도 헬륨 가스를 사용하였고 이

동상의 속도는 1 mL/min 으로 조절함

Ÿ 또한 저장 최종일에 포장내 방향성분을 분석하였는데, 포장내 head space의 공기를 gas 

tight syringe로 1ml 채취하여 GC chromatography(위 정유성분분석 조건)로 분석하였

다.

- 연구 결과

< 기능성 >

 저장 중 갯기름의 기능성 물질 함량은 대체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산소투과도가 낮은 

필름포장구에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었다. 총 페놀 함량은 8도 저장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었

고 2도 상온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포장필름 종류별로는 8도저장에서 미세천공

만 매우 낮은 농도를 보였을 뿐, 8도의 나머지처리구들과 다른 저장온도의 처리구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작물의 항산화물질의 함량과 항산화 관련 효소의 활성에 의해 달라

질 수 있는데 항산화 능력은 radical 소거능 측정법(DPPH)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2도와 

8도에서는 1,300cc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상온에서는 20,000cc에서 가장 높았는

데, 8도와 상온의 경우 1,300cc와 10,000cc 그리고 20,000cc처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처리

간 차이에 유의성은 없었다. 비타민 C의 경우 2도는 1,300cc에서 가장 높았으며, 8도는 

1,300cc와 10,000cc 그리고 20,000cc처리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상온에

서는 10,000cc와 20,000cc처리구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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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갯기름의 저장 온도에 따른 총 페놀, 항산화능(DPPH), 그리고 비타민 C 함량

Total phenol

(mg GAE/ml)

DPPH

(%)

Vitamin C

(mg/100FW)

2℃ 8℃ 20℃ 2℃ 8℃ 20℃ 2℃ 8℃ 20℃

1,300cc 0.49±0.10 0.97±0.17 0.44±0.03 34.6±1.3 30.9±1.3 35.8±0.3 33.3± 8.7 48.3± 9.2 25.5±10.9

10,000cc 0.43±0.03 0.89±0.30 0.57±0.03 29.9±0.3 28.9±2.4 35.2±0.3 31.6± 5.7 49.1±15.4 35.5± 4.0

20,000cc 0.33±0.02 0.94±0.01 0.53±0.05 30.2±1.3 30.8±1.9 37.0±1.0 28.2± 7.5 49.9± 9.4 35.1± 5.1

40,000cc 0.35±0.02 1.06±0.06 0.59±0.11 27.2±0.8 24.6±4.5 34.7±0.5 27.9± 4.9 42.0±13.5 33.3±14.8

80,000cc 0.32±0.01 0.98±0.29 0.45±0.01 26.6±0.1 25.3±4.7 35.5±1.8 25.8± 6.4 38.6±14.6 30.2±18.3

MP(미세천공) 0.45±0.03 0.57±0.01 0.56±0.02 26.7±1.0 27.8±2.2 33.4±0.5 28.7± 6.6 40.5± 1.3 32.8± 4.0

 8도에 저장한 왕고들빼기 ‘선향’의 기능성물질은 대체로 1,300cc와 10,000cc 그리고 

20,000cc처리에서 높게 유지되었는데, 총 페놀 함량은 1,300cc, DPPH와 비타민 C함량은 

20,000cc, 엽록소함량은 10,000cc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들 필름간 차이에는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Vacuum포장의 경우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낮았고, 미세천공은 엽록소 함량과 

DPPH활성이 가장 낮았다. 4가지 기능성물질의 함량을 종합해 보면 1,300cc에서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여 기능성물질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3. 8℃에 저장한 왕고들빼기의 총 페놀, 항산화능(DPPH), 그리고 비타민 C 함량

Total phenol

(mg GAE/ml)

DPPH

(%)

Chlorophyll Vitamin C

(mg/100FW)
a b Total

Vacuum(진공) 0.41±0.02 25.2±0.9 54.0±0.8 33.3±0.5 78.6± 2.4 24.7± 5.7

1,300cc 0.43±0.02 26.6±2.6 53.8±0.8 33.2±0.5 81.5± 0.2 31.1± 6.3

10,000cc 0.42±0.02 25.0±0.7 54.5±1.9 33.6±1.1 77.3± 4.2 29.0± 4.5

20,000cc 0.17±0.01 26.7±1.1 53.6±1.0 33.0±0.6 77.9± 1.5 33.9± 6.1

40,000cc 0.14±0.01 24.3±0.6 56.4±1.2 34.7±0.7 73.2± 3.5 29.8± 4.2

80,000cc 0.19±0.01 22.7±0.7 53.4±5.5 32.8±3.4 65.8±10.7 28.7± 2.1

MP(미세천공) 0.40±0.02 21.6±0.1 46.4±9.6 28.5±5.9 55.4±12.0 26.1± 4.4

 20도에 저장한 왕고들빼기 ‘선향’의 기능성물질도 8도에서처럼 1,300cc와 10,000cc 그리

고 20,000cc처리에서 높게 유지되었고, 총 페놀 함량은 1,300cc, DPPH와 비타민 C함량은 

10,000cc, 엽록소함량은 13,000cc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들 필름간 차이에는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Vacuum포장의 경우 비타민 C 함량과  DPPH활성이 가장 낮았고, 미세천공은 

엽록소 함량이 가장 낮았다. 20도에서는 10,000cc가 전반적인 기능성물질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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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20℃에 저장한 왕고들빼기의 총 페놀, 항산화능(DPPH), 그리고 비타민 C 함량

Total phenol

(mg GAE/ml)

DPPH

(%)

Chlorophyll Vitamin C

(mg/100FW)
a b Total

Vacuum(진공) 0.38±0.04 25.9±0.5 54.0±0.8 28.4±1.0 78.6± 2.4 13.6± 3.9

1,300cc 0.41±0.04 27.7±0.4 53.8±0.8 27.9±0.6 81.5± 0.2 31.9± 4.9

10,000cc 0.40±0.05 29.5±0.5 54.5±1.9 29.0±2.0 77.3± 4.2 34.1± 3.9

20,000cc 0.41±0.09 28.0±1.1 53.6±1.0 28.2±0.9 77.9± 1.5 27.9± 5.8

40,000cc 0.45±0.01 27.9±0.3 56.4±1.2 31.0±1.3 73.2± 3.5 28.8± 6.1

80,000cc 0.42±0.04 27.6±0.8 53.4±5.5 29.8±2.7 65.8±10.7 28.6± 8.2

MP(미세천공) 0.48±0.04 28.5±0.4 46.4±9.6 26.2±5.4 55.4±12.0 -

< MA저장 중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 변화 >

 곤달비를 대상으로 방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장 온도와 포장 방법을 다르게 하여 8도에서 

19일, 20도에서 9일간 저장하였다. 8도에서 저장 하는 중 생체중 감소율은 미세천공이 가장 

높았고 OTR 필름으로 저장한 처리구는 저장 종료일까지 0.3% 이하의 낮은 감소 정도를 보였

다. 포장내 산소 농도는 산소 투과도가 가장 낮은 1,300cc가 저장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

냈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저장 종료일에 16%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포장내 에틸렌 농도

는 저장 13일째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이 후 감소하였는데, 

가스 투과도가 낮을수록 낮은 농도를 보였다.

그림 3-2-37.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기간 중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

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변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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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달비 8도 저장 중 외관상 품질은 상품성 한계점인 3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000cc 처

리구가 약 17일까지 양호하였으며, 1,300cc가 14일, 미세천공이 10일 정도의 저장기간을 보

였다. 저장 종료일인 19일의 이취는 1,300cc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10,000cc가 가장 낮았

다. 

그림 3-2-38.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기간 중 외관상품질과 종료일 이취 정도 (8℃)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SPAD로 조사하였는데, 모든 처리구가 초기값에 의해 감소하였

는데, 10,000cc가 가장 감소폭이 작았다. 그리고 색도는 녹색을 나타내는 a*값의 경우 모든 

처리구가 초기값과 유사하였다. 

그림 3-2-39.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정도 (8℃)  

 8도에 저장한 곤달비의 기능성 조사를 해보았는데, 외관상 품질이 가장 우수하였던 

10,000cc에서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 능력인 DPPH는 다른 처리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며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엽록소 함량과 비타민 C 함량은 1,300cc와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가자 외관상 품질이 나빴던 MP(미세천공)처리구에서 모든 기능성 물질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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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종료일의 총 페놀, 항산화능(DPPH), 클

로로필, 그리고 비타민 C 함량  (8℃)  

Total phenol

(mg GAE/ml)

DPPH

(%)

Chlorophyll Vitamin C

(mg/100FW)
a b Total

1,300cc 1.25±0.09 23.1±0.7 24.7±7.4 15.3±4.5 57.8±8.4 62.0±13.2

10,000cc 1.62±0.13 39.4±3.3 25.2±7.3 15.6±4.5 58.9±7.1 69.3± 9.0

MP(미세천공) 1.50±0.12 33.9±0.5   9.7±2.2  6.0±1.4 34.2±8.7 56.9± 2.3

 20도에 저장한 곤달비는 저장 중 생체중 감소률은 미세천공이 가장 높았으나, 1.3% 이하의 낮은 수분 감

소량을 보였다. 포장내 산소 농도는 투과도가 가장 낮은 1,300cc이 가장 낮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1,300cc가 저장 종료일에 2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포장내 에틸렌 농도도 미세천공에서 가

장 낮았고, 다음으로 10,000cc에서 높았으며, 1,300cc가 저장 기간 중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그림 3-2-40.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종료일의 외관 비교 (8℃)  

그림 3-2-41.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기간 중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변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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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달비 20도 저장 중 외관상 품질은 10,000cc가 처리구 중 양호하였으나, 모든 처리구가 저

장 5일째 상품성 한계점인 3점 이하로 떨어졌으며, 저장 종료일의 이취는 1,300cc가 가장 높

았다.

그림 3-2-42.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기간 중 외관상품질과 종료일 이취 정

도 (20℃)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을 SPAD로 조사하였는데, 1,300cc가 가장 초기값과 유사하였고, 

색도의 경우 녹색을 나타내는 a*값의 경우 1,300cc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3-2-43.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정도 (20℃) 

 저장 후 곤달비의 기능성 물질 함량은 저장수명이 가장 길었던 10,000cc에서 대체로 높게 

유지되었는데,  특히 총페놀 함량과 DPPH(항산화능), 그리고 비타민 C함량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클로로필 a, b, 그리고 총함량은 1,300cc 가 가장 높았으나, 10,000cc와 유사한 수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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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종료일의 총 페놀, 항산화능(DPPH), 클

로로필, 그리고 비타민 C 함량  (20℃)  

Total phenol

(mg GAE/ml)

DPPH

(%)

Chlorophyll Vitamin C

(mg/100FW)
a b Total

1,300cc 0.58±0.04  1.2±0.2 55.2±1.5 34.0±0.9 74.6±1.6 49.9±15.5 

10,000cc 1.90±0.32 33.8±9.2 54.3±0.9 33.4±0.5 74.3±2.6 62.9±23.8 

MP(미세천공) 1.61±0.16 27.2±2.7 53.2±2.0 32.7±1.2 63.8±3.2 47.9± 5.0

그림 3-2-44. 몇 가지 저장방법에 따른 곤달비 저장 종료일의 외관 비교 (20℃)  

 위의 곤달비 저장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곤달비는 8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상온 저장에 비해 

저장 기간이 길게 조사되어, 방향성 조사는 8도 처리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방향성 조사를 위해 처리에 따른 추출된 정유량은 다른 처리구와 통계적 유의성 있게 

1,300cc가 가장 많이 추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45. 곤달비 저장 방법에 따른 정유량 비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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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분석의 결과, 용매를 제거한 총 피크의 수는 1,300cc  처리구가 155개, 10,000cc 처리

구가 135개, 그리고 MP(미세천공) 처리구는 156개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초기 방향성에 관

계가 있는 주요 성분인 α-pinene, β-phell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의 7종의 피크면적(%)을 비교 동정한 결과 1,300cc 처리구는 전체

의 74.2% 수준, 10,000cc 72.3% 수준, 그리고 MP 처리구는 71.2%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3-2-7. 곤달비의 정유내 방향성 성분 α-pinene, β-phelleandrene, β

-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의 함량
R.T. Area %

1,300cc 10,000cc MP
α-pinene 3.554 9.843 12.362 5.795

β-phellandrene 12.136 6.561 5.543 5.564

β-pinene 14.136 1.755 1.652 1.835

Limonene 14.776 14.512 14.951 16.740

Camphene 14.905 3.031 2.077 2.497

Linalool 15.241 1.601 1.449 1.705

Caryophyllene 16.240 36.979 34.281 37.107

7종 합계 74.282 72.315 71.243

총 peak 의 갯수 155 135 156

 곤달비의 주요 방향성은 Caryophyllene, Limonene, 그리고 α-pinene 순으로 분석되었는

데, 비율은 caryophyllene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1,300cc는 36.9%, 10,000cc는 

34.2%, 그리고 MP는 37.1%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caryophyllene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낸 Limonene 는 1,300cc 처리구 14.5%, 10,000cc 처리구 14.9%, 그리고 

MP 처리구는 16.7%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방향성 성분은 GC 분석시 빠른 시간에 추출되

는 가벼운 분자량을 가지는 성분이 주를 이루는데 (α-pinene, β-phelleandrene, β

-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의 6종), 본 연구의 결과 곤달비는 caryophyllene 

과 같은 비교적 분자량이 큰 물질이 다량으로 측정되었고, 포장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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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곤달비 1,300ccOTR 필름 저장 처리구 정유의 방향성 그래프(8℃) 

그림 3-2-47. 곤달비 10,000ccOTR 필름 저장 처리구 정유의 방향성 그래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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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곤달비 미세천공 필름 저장 처리구 정유의 방향성 그래프(8℃) 

포장내 방향성분은 정유분석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곤달비의 정유가 휘발과정에

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변환되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총 peak 면적의 합에서는 정유함량

이 가장 많았던 1,300cc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0,000cc 그리고 미세천공에서 가장 작았다. 

정유분석 GC분석에서는 없었던  달리 RT 1.5, 1.6, 2.6 그리고 6.7에서는 모든 처리구에서 

peak가 나타났다. RT 40분이후에도 peak가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WAX10 컬럼을 이용한 

방향성 분석에서는 RT 20분 이후의 peak는 방향성으로 의미가 없다고 한다.

 

표 3-2-8. 곤달비 저장 필름내 방향성 성분 비교

R.T.
Area

1,300cc 10,000cc MP
1.521 32,589     8,907        3,876 
1.632 2,360    10,485        1,741 
2.654 3,848     2,948        3,557 
3.386 48,614 - -
4.662 12,085 - -
6.729 71,991     4,829        9,488 
7.271 - -        5,747 

7개의 합계 171,487 27,169 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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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곤달비 처리구 필름내 방향성 그래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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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비 산채의 저장 중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3-1. 베이비 산채 상품화에 필수 요건인 살균 처리 기술 제고

 

 - 연구 방법

공시재료: 선향(왕고들빼기)

처리방법: NaOCl 100ppm 90초 담수, ClO2 1ppm 3시간, ClO2 10ppm 30분, O3 1ppm 

30분/1시간

         가스 처리

저장조건: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8℃에서 저장 

 조사내용: 세균수, 대장균수, 곰팡이수

 - 연구 결과

그림 3-3-1. 선향(왕고들빼기)에 몇가지 살균 처리 후 세균수, 대장균수, 곰팡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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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고들빼기 선향을 대상으로 수확 후 여러 가지 살균 처리 하여 살균효과 및 저장성을 비

교하였다. 살균 처리 직 후 세균수는 ClO2 10ppm/30분 처리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대장

균수도 ClO2 10ppm/30분 처리가 대장균이 발생하지 않았다. 곰팡이수는 모든 처리가 대조

구에 비해 감소하였고, 그 중 염소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현재 저장 실험이 진행중에 있

다.

그림 3-3-2. 선향(왕고들빼기)에 몇가지 살균 처리 후 세균수

그림 3-3-3. 선향(왕고들빼기)에 몇가지 살균 처리 후 대장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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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선향(왕고들빼기)에 몇가지 살균 처리 후 곰팡이수

< 추가 실험 >

※ 베이비 산채 재배중 황화 억제를 위한 양액 처리에 따른 저장성 비교

: 베이비 산채 재배 중 황화되는 품종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하여 양액 처리 횟수의 차이를 

두어 수확 후 저장성 비교 하였음

 - 연구 방법

공시재료: 큰다닥냉이

처리방법: 황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수확 전까지 2-3일 간격으로 1회, 2회, 3회 처리

저장조건: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8℃에서 저장 

 조사내용: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엽록소 함량, 색도, 외관, 

이취

 - 연구결과

  여러 실험 중 유독 재배 중에 황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큰다닥냉이를 가지고 양액 

처리에 따른 재배 생육 및 저장성을 비교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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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큰다닥냉이 재배시 양액처리가 재배 생육에 미치는 영향

  재배 중 수확 전 1,2,3회에 걸쳐 양액 처리 하였는데, 그림과 같이 처리 횟수에 따란 갈변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확하여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저장 

하였는데, 생체중 감소율은 모든 처리구 유사하게 감소하였으며, 포장내 산소 농도는 1,2회 

처리구가 유사하게 감소하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1회 처리구가 가장 높았으며, 3회 처리구

가 가장 낮은 6% 내외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3-6. 큰다닥냉이 재배시 양액처리에 따른 저장성 비교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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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큰다닥냉이 재배시 양액처리에 따른 저장성 비교

(엽록소 함량, 색도)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는 모든 처리구가 초기값에 감소하였고, 모두 유사한 값

을 나타냈다.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3회 처리구가 가장 우수하였고, 이취도 3회 

처리구가 가장 낮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베이비 산채 재배 중 큰다닥냉이 뿐 아니라 갈변이 

발생하는 품목에 있어서 3회 양액 처리는 재배 생육 및 저장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3-3-8. 큰다닥냉이 재배시 양액처리에 따른 저장성 비교(외관, 이취)

그림 3-3-9. 큰다닥냉이 재배시 양액처리에 따른 저장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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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베이비 산채의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살균 처리 기술 개발

<큰다닥냉이>

- 연구 방법

처리방법: NaOCl 100ppm 90초 담수, Plasma 3시간, Plasma 12시간

저장조건: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8℃에서 7일간 저장

조사내용: 총 세균수, 총 대장균수, 총 곰팡이수

- 연구 결과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모든 처리구가 0.1% 이하로 매우 미미하였다. 포장 내 산소농도는 

Plasma 12hr 처리구가 저장 기간 중 가장 낮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 11%의 농도를 보였

고, 그 외 모든 처리구는 저장 기간 중 16% 이상의 농도를 유지하였다.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소농도와 같은 경향으로 Plasma 12hr 처리구가 저장 종료일에 9%의 농도를 보였

고 그 외 모든 처리구는 6% 이하의 농도로 유지되었다. 에틸렌 농도는 저장 1일째 모든 처

리구가 7-8ul/L로 저장 기간 중 가장 높았으나 저장 기간 중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저장 

종료일 모든 처리구가 4-6ul/L 농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림 3-3-10. 큰다닥냉이 살균 처리 후 생체중 감소율, 포장 내 산소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에틸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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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은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살균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

을 보였으며, 그 중 Plasma 12hr 처리구가 가장 높았다. 색도 값은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

은 처리구 중 Plasma 12hr 처리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패널 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Plasma 12hr 처리구가 가장 우수하였으나 다른 살균처리구와 유의성은 없었다, 이취

는 NaOCl 처리구가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그림 3-3-11. 큰다닥냉이 살균 처리 후 저장 종료일 엽록소 함량 및 색도

그림 3-3-12. 큰다닥냉이 살균 처리 후 저장 종료일 외관 및 이취

  

 살균처리 직후 총 세균 수는 NaOCl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매우 낮아 살균 효과가 가장 우

수하였고, 총 대장균은 모든 살균처리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살균 실험 종료일의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수는 NaOCl 처리구가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플라즈마 3시간 처리

구가 적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NaOCl, 플라즈마 3시간 처리는 살균효과가 가장 우수

하게 나타났으며, 외관상 품질 및 엽록소 함량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아 추후 큰다닥냉이 

수확 후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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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큰다닥냉이 살균 처리 직후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그림 3-3-14. 큰다닥냉이 살균 처리 직후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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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큰다닥냉이 살균 실험 종료일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그림 3-3-16. 큰다닥냉이 살균 실험 종료일의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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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큰다닥냉이 살균 실험 종료일의 외관 사진

    

<갯기름나물>

- 연구 방법

처리방법: NaOCl 100ppm 90초 담수, Plasma 6시간, Plasma 18시간

저장조건: 1,300cc OTR 필름으로 포장하여 8℃에서 저장

조사내용: 총 세균 수, 총 대장균 수, 총 곰팡이 수

-연구결과

 갯기름 나물의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저장 종료일인 15일째 모든 처리구가 0.6%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포장 내 산소 농도는 대조구인 Control(무처리)이 저장 중 가장 높게 유지되

어 저장 종료일인 15일 째 16%의 농도를 보였고, NaOCl 처리구는 저장 종료일 13%의 농

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와 같은 경향으로 대조구인 Control(무처리)이 저장 중 가장 

낮게 유지되어 저장 종료일인 15일째 13%의 농도를 보였다, 에틸렌 함량은 저장 기간 동안 

2-3ul/L의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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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갯기름나물 살균 처리 후 생체중 감소율, 포장 내 산소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에틸렌 농도

 패널 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NaOCl 처리구가 상품성을 유지하였으며, 이취는 

Plasma 6hr 처리구만이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

이었다. 저장 종료일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대조구인 무처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외 살균 처리구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색도는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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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갯기름나물 살균 실험 종료일의 외관 및 이취

그림 3-3-20. 갯기름나물 살균 실험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 및 색도

  

 살균처리 직후 총 세균수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모든 살균처리구에서 살균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중 플라즈마 18시간 처리구가 가장 적었다, 총 대장균과 총 곰팡이는 무처리에서만 나타

났다. 살균실험 저장 종료일에 조사한 총 균수, 총 대장균 수, 총 곰팡이 수는 NaOCl 처리구

가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플라즈마 18시간 처리구가 적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NaOCl, 플라즈마 18시간 처리는 엽록소 함량과 색도가 높고, 외관상 품질과 이취가 양호하

였으며, 총 미생물 수 살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갯기름나물의 수확 후 살균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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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갯기름나물 살균 처리 직후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그림 3-3-22. 갯기름나물 살균 처리 직후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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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갯기름나물 살균 실험 종료일의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그림 3-3-24. 갯기름나물 살균 실험 종료일의 총 세균, 총 대장균, 총 곰팡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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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갯기름나물 살균 실험 종료일의 외관 사진

 3-3. 처리 후 유통저장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비교 

  : 기존 업체 살균처리와 가스살균처리 후 유통저장성 비교

 - 연구 방법 

 공시재료: 왕고들빼기 ‘선향’

 처리방법: 차아염소산나트륨 100μL·L-1/90s, 플라즈마 1, 3, 6시간 저온챔버에서 처리

 저장방법: OTR(Oxygen transmission rate) 필름으로 포장하여 8℃/85%RH 저온고에서 

25일간 저장

 조사내용: 저장중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가스 조성 변화, 저장 종료시 외관, 이취, 색도, 엽

록소 함량, 세균수, 대장균수, 곰팡이수 

Ÿ 살균: 시료 2g을 무균백(sterile sample bag)에 담고 멸균수 18mL을 가하여 10배 희

석시켜 stomacher(Power, mixer, B&F KOREA, Korea)를 이용하여 3분간 균질화하

였다. 균질화된 시료 0.2mL을 취하여 20mL의 멸균수로 희석하여 최종 1000배 희석액

을 제조하였다. 배지는 Petrifilm TM count(3M Microbiology products, USA)를 사용

하였고, 희석액 1.0mL을 배지 위에 분주하여 세균(35℃, 48시간), 대장균(35℃, 24시

간), 그리고 곰팡이(25℃, 72시간) 각각 배양하여 자동균수 측정기(Petrifilm Plate 

Reader, 3M, USA)로 집락수(colony form unit: CFU)를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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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플라즈마 처리시 오존 농도 변화

 - 연구 결과

< 왕고들빼기 >

 플라즈마 생성기에서 발생하는 오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저온 플라즈마 발생기로 가동한 후 

저온 챔버내의 오존 농도는 1시간 만에 0.4ppm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감소하여 3시간째에

는 0.2ppm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서서히 상승하여 4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0.3ppm을 유지

하였다. 왕고들빼기 어린잎의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은 모든 처리구가 1.0%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같은 속인 상추류의 최대 허용 생체중 감소율이 3-5%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선 수분 손실로 인한 품질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NaOCl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체중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자연탈수 

방법으로는 완전한 수분 제거가 이루어지지 못해 작물에 남아있던 수분이 저장 중 증발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처리구에 비해 플라즈마 처리구의 생체중 감소율 이 다소 높은데, 이

는 체리토마토의 플라즈마 처리시 무처리구보다 생체중 감소율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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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몇가지 살균 처리에 따른 왕고들빼기 저장 중 생체중 감소율, 포장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농도 변화

   포장 내 산소 농도는 계속 감소하다 저장 12일째 증가하기 시작하여 모든 처리구가 저장 

종료일 16-17%의 농도를 보였다. 유사한 경향으로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

다 저장 12일째 감소하여 저장 종료일 모든 처리구가 6-8%의 농도를 보였다. 모든 처리구의 

포장 내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살균처리 후 MA저장을 위

한 포장재로 동일하게 1,300ccOTR 필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포장 내 에틸렌 

농도는 저장 초기 급증하여 저장기간 동안 1-3㎕‧L-1의 농도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수확한 원

예산물의 에틸렌 발생은 기계적 상처, 성숙, 부패 등에 의해 촉진되기도 하고, 고이산화탄소나 

저산도 등에 의해 억제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MA저장에서 포장내 에틸렌 농도는 저장초

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포장내 저산소와 고이산화탄소 조건이 형성되면서 그 농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저장 종료시점에 가장 낮은 외관상 품질을 보인 플라즈마 6시간 처

리구에서 저장 10일째부터 저장 종료일까지 포장내 에틸렌 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장시

간의 플라즈마 처리로 어린잎의 세포와 조직이 손상에 의해 발생한 스트레스 및 상처 에틸렌

의 영향이라 추측된다. 붉은 치커리의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한 연구에서도 노출 시간과 저장기

간이 길어질수록 식물표면에 손상과 경도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같은 속인 상추

는 에틸렌 발생은 적으나 에틸렌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였는데, 왕고들빼기도 적은 양의 에틸렌

에 반응하여 작물의 노화가 촉진되었다. 패널테스트를 통한 외관상 품질은 저장 20일째 무처

리구와 플라즈마 6시간 처리구가 상품성을 잃기 시작하여 저장 종료일에 염소수와 플라즈마 1

시간 처리구만 이 상품성을 유지하였다. 플라즈마 처리는 세포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저장 

중 품질저하를 유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어린잎채소는 조직

이 연하여 세포막 손상에 민감한 작물이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저장 20

일째부터 3시간, 6시간 플라즈마 처리구의 외관상 품질저하가 빠르게 관찰되었다. 저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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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사한 이취는 모든 처리구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림 3-3-28. 몇가지 살균 처리에 따른 왕고들빼기 저장 중 외관상 품질 변화와 저장 

종료일의 이취 정도

저장 종료일 조사한 엽록소 함량은 염소수 처리구와 플라즈마 1시간 처리구는 저장 전과 유사

한 수준을 보여 엽록소 파괴가 거의 없었으나, 무처리구와 플라즈마 6시간 처리구는 저장 전

에 비해 엽록소 함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3-29. 몇가지 살균 처리에 따른 왕고들빼기 저장 종료일의 엽록소 함량과 색도 

비교 

색도는 명도를 나타내는 L* 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은 살균 처리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

었으나 저장 전에 비해 명도와 황색도가 높아졌다. Hue anlge(o)값은 염소수와 플라즈마 1시

간 처리구가 저장 전과 거의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엽록소 함량과 비례하는데, 

Hue angle 값이 180도에 가까워질수록 녹색을 보인다고 하였다. 

 총 미생물 수는 살균 처리 직후와 저장 종료일에 조사하였는데, 살균 처리 직후 조사한 총 미

생물 수는 대조구에 비해 모든 살균처리구에서 살균 효과가 나타났다. 플라즈마 처리의 경우 

살균 처리 직후 곰팡이 수에 대한 살균효과는 플라즈마 1시간 처리구에서 나타났다. 비열플라

즈마 생성 오존에 의한 Alternaria 곰팡이 포자 발아 억제 효과가 2시간에 노출시 0.44ppm에

서는 6.1%, 11.8ppm에서는 80.85%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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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은 없으나, 비가열 조리식품에 대한 미생물적 안전기준에 의하면 일반세균수 6 

logCFU·g-1, 대장균군은 3 logCFU·g-1 이하이며, 우리나라 식품공전의 신선편이에 대한 

대장균 규격은 1g당 10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모든 살균 처리 직후 조사한 총 대장균수는 

모든 살균처리구에서 불검출 되었고, 총 세균 및 총 곰팡이 수는 염소수 처리구의 살균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는데, 염소수의 살균효과는 새싹채소, 상추, 치커리, 청경채 등에서 여러 보고된 

바 있다.

표 3-2-9. 왕고들빼기를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살균 처리 직후와 저장 종료일의 총 세균수, 

대장균수, 그리고 곰팡이수

Total aerobic count E.coil count Yeast and mold count

After 

sterilization 

After 

storage

After 

sterilization 

After 

storage

After 

sterilization 

After 

storage

Cont 6.00a 6.00a 3.00a 3.69a 4.08a 4.35a

NaOCl 3.46e 4.51d - - - 1.00b

Plasma 1hr 4.85d 5.60c - - 3.00b 4.03a

Plasma 3hr 5.07c 5.67b - - 3.89a 4.12a

Plasma 6hr 5.50b 5.69b - - 3.89a 4.27a

 플라즈마 처리구의 살균 효과는 처리 시간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플라즈마 6시간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플라즈마 처리구는 미생물 허용치 기준을 충족하여 비가열 조리식품 유통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즈마 처리를 통한 공중미생물 저감효과와 더불어 품질 연장 효

과를 보고한 바 있다. 저장 종료일 조사한 총 미생물수는 저장 전에 비해 증가한 경향을 보였

는데, 총 대장균수는 모든 살균 처리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총 세균 및 총 곰팡이수는 

염소수 처리구가 가장 우수한 살균효과를 보였고, 플라즈마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살균효과

는 나타났으나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효과는 미비하였다.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황

화 및 부패 등으로 인해 균의 번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장시간 플라

즈마 처리가 저장 중 품질 저하를 유도하여 균의 번식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생

물 저감효과가 균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였는데, 신선편이 양상추에 염소수 살균 처리 시 세

균, 대장균, 곰팡이에 대한 살균효과는 균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플라즈마 처리 효율은 미

생물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매개 변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왕고들

빼기 어린잎은 염소수 처리 및 단시간 플라즈마 처리 시 황화 및 부패 억제를 통한 상품성 유

지 및 미생물 제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44 -

그림 3-3-30. 몇가지 살균 처리에 따른 왕고들빼기 저장 종료일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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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기능성 및 

방향성 분석

[제 1세부 위탁 가톨릭상지대학교 융복합농산업과학과 백준필]

1. 국내 어린잎 산채의 기능성 성분 분석

 1.1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기능성 및 방향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1협동 과제에서 제시된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

를 대상으로 폴리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카로틴 함량, 안도시아닌 함량,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 

 1.2 실험방법

  1.2.1 폴리페놀 함량 분석 

  - 총폴리페놀함량 분석은 Folin-Denis 법으로 비색 정량하였다. 생체 1g을 메탄올 10mL

에 침지시켜 저온냉자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추출하여 이를 여과하여 최초 시료로 사용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은 Dimethylsulfoxide에 녹인후 1 mL를 취하여 1차 증류수를 가하여 10 mL

로 만든 후 Folin-Cioalteu's phenol regent 1mL 를 첨가하여 3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이 

후 1mL를 취하여 Na2CO3 포화용액 0.2mL를 가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2 mL를 만들어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함량분석은 Spectrophotometer 72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으로 하였으며 측정단위로 tannic acid를 표준품으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TAE(Tannic acid Equivalent)/g을 사용하였다.

  1.2.2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 총플로보노이드 함량은 폴리페놀 분석에서 사용된 메탄올 추출물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

며, Dimethylsulfoxide에 녹인후 0.5 mL를 취하여 에탄올 10% 1.5 mL, ammonium nitrate 

용액 0.1 mL, 1M potassium acetate 0.1 mL, 증류수 2.8 mL을 가하여 교반 한 후 40분간 

실온에서 정치 시켰다. 이후 spectrophotometer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품

으로 quercetin을 이용하여 측정단위로 QE(Quercetin Equivalents)/g을 사용하였다. 

  1.2.3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

  -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은 생체 5 g 에 MgCO3 0.1 g을 첨가하고, n-hexane 

acetone (6:4) 홉합용매를 10 mL 가하여 유발에 마쇄한 후 30분간 교반하였다. 혼합용매는 

필터링하여 분획깔대기에 모아 증류수로 세척하여 acetone을 제거한 후 상층액을 acetone 9 

mL 가 들어 있는 100 mL 정용 플라스크에 혼합하고 n-hexane으로 정용하였다. 정용된 혼

합액은 spectrophotometer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B-carotene을 표준품으로 

mg%로 나타내였다. 

  1.2.4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 총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은 생체 1g을 메탄올 10 mL를 가하여 마쇄한 후 10,000 rpm

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상징액을 분석용 시료로 하였다. 상징액 100 μL 에 900 μ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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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520 - A700)pH1.0 - (A520 - A700)pH4.5
Anthocyanin g/mL = (A x MW x 1000 / ε) · 희석배수

(ε = 30,175, MWcyanidin-3,5-diglucoside = 611)

KCl buffer (pH1.0, 50mM) 와 sodium acetate buffer (pH4.5, 50mM)를 각각 혼합하여 

spectophotometer 520 nm 와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아

래의 공식에 의하여 구했다.

 

  1.2.5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 DPPH 법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상화 활성 측정법의 하나로 메탄올 폴리페놀분

석에 사용된 메탄올 추출물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을 최종농도가 10, 50, 

100 μg/mL 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한 다음 100 μL 씩 분주하여 200 μM DPPH 100 μL

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비첨가군에는 추출물 대신에 80% 메탈올 100 μL 를 참가하여 대조

군으로 사용하였다. 두 군은 첨가 직후 교반을 실시하였으며 spectrophotometer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 DPPH 환원에 의한 흡공도를 조사하였다. EDA(%)는 추출물의 비첨가군 

흡광도에서 추출물의 흡광도를 뺀 값을 추출물 비첨가군의 흡광도로 나누고 이 값에 1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1.3 실험 결과

 1.3.1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본 연구에서는 1 협동과제에서 선발된 어린잎 산채로 이용 가능한 자생 산채류 및 방향성 

식물인 왕고들빼기 선향, 큰 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의 6종류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곤드레에서 가장 높은 함량(64.44 mg TAE/g)을 나타내었으며 참비름

에서 가장 낮은 함량 (14.60 mg TAE/g)을 나타내었다(Table 1).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곤달비에서 13.70 mg QE/g 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왕고들빼기 선

향에서 가장 낮은 5.03 mg QE/g을 나타내었다(Table 1).

 작물별로 비교하면 곤드레와 곤달비는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고담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왕고들빼기 선향, 튼 다닥냉이, 참비

름은 고담, 곤드레, 곤달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에서도 폴리페놀 함량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은 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고담, 곤드레, 곤달비는 2개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폴리페놀의 함량은 총항산화 활성과 관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폴리페놀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우 항상화 활설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폴리페놀 함량이 우수한 곤드레와 곤달

비를 1차적으로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는 종류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항상화 성

분 이면서 상업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도 곤드레와 곤달비는 우수한 특

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 가장 높은 기능성을 가진 종류와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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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페놀의 함량이 높았던 곤드레와 곤달비외 다른 4종 역시 시기에 따른 함량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며, 플라보노이드에서도 동일한 실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Table 1. 폴리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함량
폴리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함량

mg TAE / g mg QE / g

  왕고들빼기 선향 17.44±0.70z 5.03±0.19

  큰다닥냉이 18.52±0.80 5.28±0.10

  참비름 14.60±1.47 5.38±0.60

  고담 35.09±7.71 11.47±0.33

  곤드레 64.44±11.35 12.84±0.52

  곤달비 59.01±7.23 13.70±0.63
z mean ±S.D. (n=3)

 1.3.2 카로티노이드함량과 안토시아닌함량

  본 연구에서는 1 협동과제에서 선발된 어린잎 산채로 이용 가능한 자생 산채류 및 방향성 

식물인 왕고들빼기 선향, 큰 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의 6종류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카로티노이드 함량과 안도시아닌 함량은 선발된 6종의 자생 산채 및 방향성 식물에서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카노티노이드 함량은 1.40 - 1.92 mg% 로 유의적이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고 안토시아닌 함량에서도 2.23 - 4.31 mg/100g fresh wt.로 유의적이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Table 2).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은 황색 또는 적색을 나타내는 식물 색소로서 일반적으로 생육과

정이나 식물의 종류 또는 품종에 따라 다른 함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한 6

종류의 식물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어린 상태의 식물에서 함량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한 식물 자체가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과 같은 황색 또는 적색의 색소체 

생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시기에 따라 색소체의 함량변화도 나타나

는 바 2차년도 실험에서는 시기에 따른 색소체 함량 변화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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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카로티노이드함량과 안토시아닌함량
카로티노이드함량 안토시아닌함량

mg% mg/100g fresh wt. 

  왕고들빼기 선향 1.40±0.31z 3.13±1.72

  큰다닥냉이 1.92±0.23 2.23±0.93

  참비름 1.52±0.33 3.68±1.65

  고담 1.51±0.38 3.46±1.32

  곤드레 1.86±0.41 2.87±1.62

  곤달비 1.40±0.40 4.31±1.83
z mean ±S.D. (n=3)

 1.3.3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이용한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6종류의 자생 산채 

및 방향성 식물에서 농도별로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Table 3). DPPH radical 은 총

폴리페놀 함량 (Table 1)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특히 100 μM/mL 처리구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의 변화와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곤드레와 곤달비는 총폴리페놀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더불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

내어 기능성 물질 탐색 결과 가장 우수한 어린잎 산채로 가능성을 나타내었다고 판단되었다. 

Table 3. DPPH 프리라디칼 소거능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0 μM/mL 50 μM/mL 100 μM/mL

  왕고들빼기 선향 25.02±11.25z 37.94±15.36 49.05±19.82

  큰다닥냉이 30.27±8.25 43.67±16.96 51.65±11.35

  참비름 11.23±7.62 26.77±13.43 31.33±10.23

  고담 23.25±9.62 37.67±16.44 57.41±12.34

  곤드레 30.62±9.94 55.69±19.54 81.82±10.71

  곤달비 32.23±13.64 57.24±20.03 80.96±21.80

z mean ±S.D. (n=3)

 

 1.4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실험대상으로 사용된 6종의 자생 산채 및 방향성 식물인 왕고들빼기 선향, 

큰 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에서 총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카로티노이

드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의 결과 곤드레와 곤달비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고담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상위 2종류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였

으며, 총폴리페놀 함량이 하위그룹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DPPH 

scavenging activity에서 처이를 나타내지 않아 추가적인 보강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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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하위 그룹인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는데 왕고들빼기 선향과 큰 다닥냉이는 총폴리페놀 함량에서 다소 낮은 함량에도 불구하고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에서 고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반복실험과 시기에 따른 색소체 발현의 정도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국내 어린잎 산채의 방향성 성분 분석

 2.1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협동 과제에서 제시된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를 대상으

로 가스크래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방향성 성분을 분석 비교하였다. 

 2.2 실험방법

 6종류의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방향성 식물의 향기 분석은 가스크래마토그래피 

분석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샘플은 1협동과제에서 생산된 것을 윈재료로 사용

하였으며, 방향성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샘플은 생체 5g을 취하여 저온 냉동고에 보관

하여 사용하였다. 

 방향성 성분 분석을 위하여 생체 5g을 추출용매인 10 mL의 ether에 침지하여 1분간 소니케

이터에 담구어 추출하였다. 침출된 ether 용매는 필터링 하였으며 내부 수분제거를 위해 

Sodium nitrate anhydrous를 사용하여 12시간이상 냉장보관하였다. 

 주요 방향성 성분은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의 7종의 방향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정유성분의 분석은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였으며 HP 5890 series II를 이용하였

다. GC 분석 조건은 inlet temp. 250℃, 컬럼은 WAX10 (30 m x 0.25 mm x 0.25 μm)

을 사용하였으며, 오븐온도는 80℃에서 시작하여 250℃ 까지 1분에 5℃ 씩 승온하였고 18

0℃에서 5분 그리고 250℃에서 5분간 정치하였다. 이동상 가스는 초고순도 헬륨 가스를 사용

하였고 이동상의 속도는 1 mL/min 으로 조절하였다. 

 정성분석을 위하여 7종의 방향성 성분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전 측정 후 샘플을 측정하고 각

각의 샘플에 각각의 성분을 일정량 투여하여 정확한 동정이 되도록 하였다. 

 2.3 실험 결과

 GC 분석의 결과는 fig. 1과 같으며, 용매를 제거한 총 피크의 수는 왕고들뻬기 선향이 297

개, 큰다닥냉이 264개, 참비름 234개, 고담 259개, 곤드레 279개, 그리고 곤달비는 283개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Table 4).

 그러나 초기 방향성에 관계가 있는 주요 성분인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의 7종의 피크면적(%)을 비교 동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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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

Fig. 1.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의 가스크래마토그래피 결과.

 왕고들빼기 선향은 전체의 9.6% 수준, 큰다닥냉이는 11.8% 수준, 참비름은 11.7% 수준, 고

담은 17.0% 수준, 곤드레는 17.0%수준, 그리고 곤달비는 23.9% 수준을 나타내었다. 왕고들

빼기 선향과 큰다닥냉이는 사용된 7가지 방향성 성분이 모두 동정되었으나, 참비름은 α

-pinene 과 β-pinene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담에서는 α-pinene 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곤드레와 곤달비에서는 camphene 과 linalool 이 동정되지 않았다(Table 4). 

 각각의 어린잎 산채의 7가지 방향성 성분의 비율은 왕고들빼기 선향에서 β-pinene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β-phelleandrene 이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큰다닥냉이에

서는 caryophyllene 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β-phelleandrene 이 가장 낮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 참비름은 caryophyllene 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β

-phelleandrene 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고담은 caryophyllene 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β-pinene 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곤드레는 caryophyllene 

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limonene 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곤달비에서

는 caryophyllene 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β-phelleandrene 가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4). 

 왕고들빼기 선향을 제외한 5 종류의 어린잎 산채에서 caryophyllene 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국내 자생 식물이 약용식물에서 풍기는 무거운 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과 같은 서양 허브에서 주로 

나타나는 레몬향가 같은 sweet 계열의 향기가 매우 적어 우리나라용 어린잎 산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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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의 방향성 성분 α-pinene, β

-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의 함량

R.T.

왕고뜰빼

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

Area %

α-pinene 5.931 0.664 0.770 -z - 1.665 3.577

β-hellandrene 6.903 0.123 0.102 0.326 0.132 2.167 1.878

β-pinene 7.218 3.882 2.403 - 0.267 3.526 2.571

Limonene 8.403 1.571 1.167 0.462 0.359 0.249 5.769
Camphene 8.734 0.456 0.334 1.236 2.724 - -
Linalool 10.314 0.680 0.750 3.264 5.326 - -
Caryophyllene 19.194 2.288 6.149 6.432 8.235 9.419 10.150

7종 합계 9.664 11.675 11.720 17.043 17.026 23.945

총 peak 의 갯수 297개 264개 234개 259개 279개 283개
z 측정되지 않음

 2.4 결론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협

동 과제에서 제시된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를 대상으로 

가스크래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방향성 성분을 분석 비교한 결과 선발된 6개 종류의 어린잎 

산채 대상 식물에서 234개-297개의 피크가 관찰되어 방향서 성분이 충분히 관찰되었다. 일

반적으로 방향성 성분은 GC 분석시 빠른 시간에 추출되는 가벼운 분자량을 가지는 성분이 주

를 이루는데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의 

5종), 본 연구의 결과 어린잎 산채 대상 식물에서는 caryophyllene 과 같은 비교적 분자량이 

큰 물질이 다량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선발된 어린잎 산채가 우리나라의 선호하는 식습관 또는 

방향성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곤드레와 곤달비는 전체의 10%에 이르는 

caryophyllene 함량을 나타내어 방향성 성분으로 판단하는 우수한 작물로 판단되었다.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좀 더 무거운 방향성을 가지는 성분

에 주력하여 방향성 향기 성분의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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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절.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기능성 및 

방향성 분석

1. 국내 어린잎 산채의 기능성 성분 분석

 1.1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기능성 및 방향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1협동 과제에서 제시된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를 대

상으로 폴리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카로틴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 

 1.2 실험방법

  1.2.1 폴리페놀 함량 분석 

  - 총폴리페놀함량 분석은 Folin-Denis 법으로 비색 정량하였다.  생체 1g을 메탄올 10mL

에 침지시켜 저온냉장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추출하여 이를 여과하여 최초 시료로 사용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은 Dimethylsulfoxide에 녹인후 1 mL를 취하여 1차 증류수를 가하여 10 mL

로 만든 후 Folin-Cioalteu's phenol regent 1mL 를 첨가하여 3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이 

후 1mL를 취하여 Na2CO3 포화용액 0.2mL를 가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2 mL를 만들어 실

온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함량분석은 Spectrophotometer 72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으로 하였으며 측정단위로 tannic acid를 표준품으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TAE(Tannic acid Equivalent)/g을 사용하였다.

  1.2.2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 총플로보노이드 함량은 폴리페놀 분석에서 사용된 메탄올 추출물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

며, Dimethylsulfoxide에 녹인후 0.5 mL를 취하여 에탄올 10% 1.5 mL, ammonium nitrate 

용액 0.1 mL, 1M potassium acetate 0.1 mL, 증류수 2.8 mL을 가하여 교반 한 후 40분간 

실온에서 정치 시켰다. 이후 spectrophotometer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품

으로 quercetin을 이용하여 측정단위로 QE(Quercetin Equivalents)/g을 사용하였다. 

  1.2.3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

  -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은 생체 5 g 에 MgCO3 0.1 g을 첨가하고, n-hexane 

acetone (6:4) 홉합용매를 10 mL 가하여 유발에 마쇄한 후 30분간 교반하였다. 혼합용매는 

필터링하여 분획깔대기에 모아 증류수로 세척하여 acetone을 제거한 후 상층액을 acetone 9 

mL 가 들어 있는 100 mL 정용 플라스크에 혼합하고 n-hexane으로 정용하였다. 정용된 혼

합액은 spectrophotometer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B-carotene을 표준품으로 

mg%로 나타내였다. 

  1.2.4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 총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은 생체 1g을 메탄올 10 mL를 가하여 마쇄한 후 10,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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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상징액을 분석용 시료로 하였다. 상징액 100 μL 에 900 μL의 

KCl buffer (pH1.0, 50mM) 와 sodium acetate buffer (pH4.5, 50mM)를 각각 혼합하여 

spectophotometer 520 nm 와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아

래의 공식에 의하여 구했다.

A = (A520 - A700)pH1.0 - (A520 - A700)pH4.5

Anthocyanin g/mL = (A x MW x 1000 / ε) · 희석배수

(ε = 30,175, MWcyanidin-3,5-diglucoside = 611)

1.2.5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 DPPH 법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상화 활성 측정법의 하나로 메탄올 폴리페놀분

석에 사용된 메탄올 추출물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을 최종농도가 10, 50, 

100 μg/mL 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한 다음 100 μL 씩 분주하여 200 μM DPPH 100 μL

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비첨가군에는 추출물 대신에 80% 메탈올 100 μL 를 참가하여 대조

군으로 사용하였다. 두 군은 첨가 직후 교반을 실시하였으며 spectrophotometer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 DPPH 환원에 의한 흡공도를 조사하였다. EDA(%)는 추출물의 비첨가군 

흡광도에서 추출물의 흡광도를 뺀 값을 추출물 비첨가군의 흡광도로 나누고 이 값에 1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1.3 실험 결과

 1.3.1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본 연구에서는 1 협동과제에서 선발된 어린잎 산채로 이용 가능한 자생 산채류 및 방향성 

식물인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의 4종류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

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곤드레에서 가장 높은 함량(55.68 mg TAE/g)을 나타내었으며 왕고들

빼기 선향에서 가장 낮은 함량 (14.32 mg TAE/g)을 나타내었다(Table 1).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흑산도 곤달비에서 10.66 mg QE/g 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왕고들

빼기 선향에서 가장 낮은 4.12 mg QE/g을 나타내었다(Table 1).

 작물별로 비교하면 곤드레와 곤달비는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도 폴리페놀 함량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곤드레와 흑산도 곤달비

는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서 우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은 낮은 함

량을 나타내었다.

 폴리페놀의 함량은 총항산화 활성과 관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폴리페놀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우 항상화 활설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폴리페놀 함량이 우수한 곤드레와 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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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는 종류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항상화 성분 이면서 

상업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도 곤드레와 곤달비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

어 본 연구결과 가장 높은 기능성을 가진 종류와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곤드레와 흑산도 곤달비가 기능성 함량 

분석에서 다른 종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종류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차년도와 동

일 종류인 왕고들빼기 선향과 곤드레의 경우 동일 분석항목에서 1차년 도에 비하여 낮은 함량

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생육환경 또는 재배, 생산 동안 1차년도와의 차이로 판단되었다.

Table 1. 폴리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함량
폴리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함량

mg TAE / g mg QE / g

  왕고들빼기 선향 14.32±0.58z 4.12±1.22

  갯기름나물 18.52±0.42 3.44±0.94

  곤드레 55.68±12.54 9.72±2.64

  흑산도 곤달비 48.52±9.44 10.66±4.54
z mean ±S.D. (n=3)

1.3.2 카로티노이드함량과 안토시아닌함량

  본 연구에서는 1 협동과제에서 선발된 어린잎 산채로 이용 가능한 자생 산채류 및 방향성 

식물인 왕고들빼기 선향, 객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의 4종류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

였다. 

 카로티노이드 함량과 안토시아닌 함량은 카노티노이드 함량은 0.62 - 1.86 mg% 로 유의적

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안토시아닌 함량에서도 2.26 - 2.82 mg/100g fresh wt.로 유의

적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곤드레와 흑산도 곤달비는 카로티노이드 함량에서 왕고들빼기 선향과 갯기름나물보다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갯기름나물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나태나지는 않았다.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은 황색 또는 적색을 나타내는 식물 색소로서 일반적으로 생육과

정이나 식물의 종류 또는 품종에 따라 다른 함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한 4

종류의 식물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어린 상태의 식물에서 함량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한 식물 자체가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과 같은 황색 또는 적색의 색소체 

생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어린잎의 생육과정에서 색소체의 

발현정도가 초기 생육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성숙한 이

후에도 적색 또는 노랑의 색소체 발현이 거의 없는 종으로 색소체 함량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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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카로티노이드함량과 안토시아닌함량
카로티노이드함량 안토시아닌함량

mg% mg/100g fresh wt. 

  왕고들빼기 선향 0.62±0.82z 2.43±0.84

  갯기름나물 0.92±0.22 2.26±0.92

  곤드레 1.86±0.46 2.42±1.22

  흑산도 곤달비 1.72±0.42 2.82±1.04
z mean ±S.D. (n=3)

 1.3.3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이용한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4종류의 자생 산채 

및 방향성 식물에서 농도별로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Table 3). DPPH radical 은 총

폴리페놀 함량 (Table 1)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특히 100 μM/mL 처리구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의 변화와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곤드레와 곤달비는 총폴리페놀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더불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

내어 기능성 물질 탐색 결과 가장 우수한 어린잎 산채로 가능성을 나타내었다고 판단되었다. 

Table 3. DPPH 프리라디칼 소거능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0 μM/mL 50 μM/mL 100 μM/mL

  왕고들빼기 선향 24.12±10.50z 32.64±10.26 43.62±14.28

  갯기름나물 22.46±9.42 34.72±12.62 40.62±10.32

  곤드레 31.42±10.52 44.72±10.42 74.24±12.76

  흑산도 곤달비 33.68±15.74 48.24±12.62 82.64±14.68
z mean ±S.D. (n=3)

 1.4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실험대상으로 사용된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의 

4종의 자생 산채 및 방향성 식물에서 총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카로티노이드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DPPH scavenging activity 의 결과 곤드레와 흑산도 곤달비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득히 총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scavenging activity

에서 곤드레와 흑산도 곤달비는 왕고들빼기 선향과 갯기름나물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며 우수한 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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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어린잎 산채의 방향성 성분 분석

 2.1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협동 과제에서 제시된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를 대상으로 가스

크래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방향성 성분을 분석 비교하였다. 

 2.2 실험방법

 6종류의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방향성 식물의 향기 분석은 가스크래마토그래피 

분석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샘플은 1협동과제에서 생산된 것을 윈재료로 사용

하였으며, 방향성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샘플은 생체 5g을 취하여 저온 냉동고에 보관

하여 사용하였다. 

 방향성 성분 분석을 위하여 생체 5g을 추출용매인 10 mL의 ether에 침지하여 1분간 소니케

이터에 담구어 추출하였다. 침출된 ether 용매는 필터링 하였으며 내부 수분제거를 위해 

Sodium nitrate anhydrous를 사용하여 12시간이상 냉장보관하였다. 

 주요 방향성 성분은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의 7종의 방향성 성분을 분석하였다. 

 정유성분의 분석은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였으며 HP 5890 series II를 이용하였

다. GC 분석 조건은 inlet temp. 250℃, 컬럼은 WAX10 (30 m x 0.25 mm x 0.25 μm)

을 사용하였으며, 오븐온도는 80℃에서 시작하여 250℃ 까지 1분에 5℃ 씩 승온하였고 18

0℃에서 5분 그리고 250℃에서 5분간 정치하였다. 이동상 가스는 초고순도 헬륨 가스를 사용

하였고 이동상의 속도는 1 mL/min 으로 조절하였다. 

 정성분석을 위하여 7종의 방향성 성분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전 측정 후 샘플을 측정하고 각

각의 샘플에 각각의 성분을 일정량 투여하여 정확한 동정이 되도록 하였다. 

 2.3 실험 결과

 GC 분석의 결과, 용매를 제거한 총 피크의 수는 왕고들뻬기 선향이 345개, 갯기름나물 294

개, 곤드레 254개, 그리고 흑산도 곤달비는 313개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Table 4).

그러나 초기 방향성에 관계가 있는 주요 성분인 α-pinene, β-phell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의 7종의 피크면적(%)을 비교 동정한 결과 

왕고들빼기 선향은 전체의 9.6% 수준, 갯기름나물 17.0% 수준, 곤드레는 13.8%수준, 그리고 

곤달비는 23.9% 수준을 나타내었다. 왕고들빼기 선향과 겟기름나물, 그리고 흑산도 곤달비에

서는 분석에 사용된 7가지 방향성 성분이 모두 동정되었으나, 곤드레에서는 은 α-pinene 과 

β-pinene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흑산도 곤달비에서는 linalool 이 동정되지 않았다(Table 

4). 

 각각의 어린잎 산채의 7가지 방향성 성분의 비율은 4종의 어린잎 산채에서 동일하게 

caryophyllene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왕고들빼기 3.95%, 갯기름나물 9.34%, 곤드

레 7.59%, 흑산도 곤달비 13.33%). 왕고들빼기의 경우 β-pinene(1.94%)과 



- 257 -

camphene(1.52%)이 주요 방향성으로 분석되었다. 갯기름나물은 camphene(4.57%)과 

linalool(2.44%)로 높은 방향성물질로 나타났다. 곤드레의 경우 갯기름나물과 같이 

camphene(2.36%)과 linalool(2.97%) 나타났으며, 흑산도 곤달비의 경우 α

-pinene(2.75%)과 limonene(3.27%)을 나타내어 다른 3종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4). 

Table 4.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의 방향성 성분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의 함량

R.T. Area %

왕고뜰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

α-pinene 5.725 0.442 0.224 -z 2.754

β-phellandrene 6.663 0.227 0.089 0.263 1.934

β-pinene 7.105 1.944 0.143 - 1.346

Limonene 8.600 0.905 0.207 0.624 3.279

Camphene 8.956 1.524 4.579 2.362 1.346

Linalool 11.005 0.680 2.446 2.972 -

Caryophyllene 18.254 3.956 9.342 7.592 13.335

7종 합계 9.678 17.030 13.813 23.994

총 peak 의 갯수 345개 294개 254개 313개

z 측정되지 않음

2.4 결론

 국내 어린잎 산채 생산 가능한 산채류 및 자생방향성 작물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협

동 과제에서 제시된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를 대상으로 가스크

래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방향성 성분을 분석 비교한 결과 선발된 4개 종류의 어린잎 산채 대

상 식물에서 254개-345개의 피크가 관찰되어 방향성 성분이 충분히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방향성 성분은 GC 분석시 빠른 시간에 추출되는 가벼운 분자량을 가지는 성분이 주를 이루는

데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의 5종), 본 

연구의 결과 어린잎 산채 대상 식물에서는 caryophyllene 과 같은 비교적 분자량이 큰 물질

이 다량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채의 방향성 특징이 일반 채소류와는 일부 다른점이 있고 방향성이 서양 허

브류 또는 향신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국내 어린잎 산채의 성채와의 기능성 성분 비교

 국내 어린잎 산채의 성채와의 기능성 성분 비교는 ‘1. 국내 어린잎 산채의 기능성 성분 분

석’에서 사용된 폴리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카로틴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여 어린잎과 성채와 비교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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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작물을 구입하여 비교 실험을 실시 하였다. 

왕고들빼기 선향을 대신하여 일반 고들빼기를 사용으며, 곤드레 및 곤달비 역시 일반 판매 작

물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3.1 실험방법

 폴리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카로틴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는 본 연구과제 ‘1. 국내 어린잎 산채의 기능성 성분 분석’ 방법을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3.2 실험 결과

 3.2.1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어린잎 산채와 성채와의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한 결과 시험에 사용된 4종모두 어린잎에 비하

여 성채에서 다소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왕고들빼기는 어린잎이 14.32 mg TAE/g을 나타

낸 반면 성채의 경우 12.62 mg TAE/g을 나타내었다. 갯기름나물은 어린잎은 18.52 mg 

TAE/g을 나타내었고 성채의 경우 14.76 mg TAE/g을 나타내었다. 곤드레는 어린잎 55.68 

mg TAE/g을 나타내었고, 성채 42.42 mg TAE/g을 나타내었다. 흑산도 곤달비는 어린잎 

48.52 mg TAE/g을 나타내었고, 성채 36.42 mg TAE/g을 나타내었다(Table 5). 

 플리보노이드 함량은 갯기름 나물을 제외한 왕고들빼기,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에서 다소 높

은 함량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왕고들빼기 선향 어린잎은 4.12 mg QE/g을 나타내었고, 성채

의 경우 5.20mg QE/g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갯기름나물은 어린잎 3.44mg QE/g 그리고 성

채 2.68mg QE/g을d,로 성채가 다소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곤드레의 경우 어린잎 9.72mg 

QE/g, 성채 12.42mg QE/g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성채의 함량이 높게 관찰되었다. 흑

산도 곤달비는 어린잎 10.66mg QE/g, 성채 10.84mg QE/g 로 나타나 어린잎 과 성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 어린잎과 성채의 폴리페놀함량과 플

라보노이드함량
폴리페놀함량 플라보노이드함량

mg TAE / g mg QE / g

  왕고들빼기 선향 어린잎 14.32±0.58z 4.12±1.22

성채 12.62±1.52 5.20±1.72

  갯기름나물 어린잎 18.52±0.42 3.44±0.94

성채 14.76±2.42 2.68±1.12

  곤드레 어린잎 55.68±12.54 9.72±2.64

성채 42.42±11.78 12.42±1.27

  흑산도 곤달비 어린잎 48.52±9.44 10.66±4.54

성채 36.42±22.36 10.84±2.56

z mean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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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카로티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의 어린잎과 성채의 카로티노이드 함량

과 안도시아닌 함량을 비교한 결과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어린잎에 비하여 성채에서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왕고들빼기 어린잎은 0.62 mg%, 성채는 1.24 mg%를 나타

내었다. 갯기름나물은 어린잎 0.92mg%, 성채 2.08mg%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곤드레 어린잎 

1.86mg%, 성채 2.96mg%를 나타내었으며, 흑산도 곤달비 어린잎 1.72mg%와 성채 

2.84mg%의 결과를 얻었다. 왕고들빼기와 갯기름나물은 카로티노이드 함량에 있어 어린잎과 

성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곤드레와 흑산도 곤달비는 어린잎과 성채간에 

성채의 함량이 다소 높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6). 

 안토시아닌 비교 시험의 결과 왕고들빼기 선향은 어린잎 2.43 mg/100g fresh wt. , 성채 

2.36 mg/100g fresh wt.로 어린잎이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느 나타

나지 않았다. 갯기름나물은 어린잎 2.26 mg/100g fresh wt., 성채 2.66 mg/100g fresh wt. 

로 성채가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곤드레의 경우 

어린잎 2.42 mg/100g fresh wt., 성채 2.24 mg/100g fresh wt.의 결과를 나타내어 어린잎

이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흑산도 곤달비의 

경우 어린잎이 2.82 mg/100g fresh wt., 성채 3.92 mg/100g fresh wt.로 성채가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4종의 함량 범위가 어린잎 2.26 - 2.82 mg/100g 

fresh wt. 로 다소 좁은 폭을 가지고 있고, 작물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고, 흑산도 곤달비

가 상대적으로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었다. 안토시아닌 함량의 작물간 성채를 비교하면 2.24 - 

3.92 mg/100g fresh wt.로 다소 작물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흑산도 곤달비가 상

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6). 

 어린잎과 성채간의 카로티노이드 및 안토시아닌 함량 상호 비교에서 곤드레와 흑산도 곤달비

가 상대적으로 다른 2종의 작물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어린잎과 성채의 비교

에서 성채의 함량이 다소 높은 결과를 얻었다(Table 6).

Table 6.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 어린잎과 성채의 카로티노이드 및 안

토시아닌 함량
카로티노이드함량 안토시아닌함량

mg% mg/100g fresh wt.

  왕고들빼기 선향 어린잎 0.62±0.82 2.43±0.84

성채 1.24±0.62 2.36±0.96

  갯기름나물 어린잎 0.92±0.22 2.26±0.92

성채 2.08±0.64 2.66±1.44

  곤드레 어린잎 1.86±0.46 2.42±1.22

성채 2.96±0.86 2.24±1.64

  흑산도 곤달비 어린잎 1.72±0.42 2.82±1.04

성채 2.84±0.56 3.92±1.92

z mean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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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의 어린잎과 성채의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상호 비교한 결과 10 μM/mL , 50 μM/mL 그리고 100 μM/mL 처

리구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4종의 작물 모두에서 활성이 증가하는 경형을 얻었다. 측히 10 μ

M/mL 처리 및 50 μM/mL 처리에서 성체에 비하여 어린잎의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100 μM/mL 에서는 어린잎과 성채간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Table 7). 

Table 7. DPPH 프리라디칼 소거능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0 μM/mL 50 μM/mL 100 μM/mL

  왕고들빼기 선향
어린잎 24.12±10.50 32.64±10.26 43.62±14.28

성채 20.62±5.24 24.72±8.56 39.28±14.68

  갯기름나물
어린잎 22.46±9.42 34.72±12.62 40.62±10.32

성채 16.52±4.76 26.52±10.24 38.24±8.06

  곤드레
어린잎 31.42±10.52 44.72±10.42 74.24±12.76

성채 23.44±14.62 38.22±7.62 66.38±9.26

  흑산도 곤달비
어린잎 33.68±15.74 48.24±13.62 82.64±14.68

성채 30.74±12.36 36.96±12.72 84.24±21.22

z mean ±S.D. (n=3)

 

3.2.4 어린잎 산채와 성채의 방향성 성분 분석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에서 주요 방향성 성분으로 알려진 7종

의 (α-pinene, β-phell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방향성 성분을 비교한 결과 왕고들빼기 선향의 어린잎에서 총 345개 의 피크

를 동정할 수 있었고, 이중 7종의 방향성 성분은 전체의 9.678%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함

량을 나타낸 성분은 caryophyllene 으로 나타났으며 β-pinene(1.944%)과 

camphene(1.524%)를 나타내었다. 성채의 경우총 392개의 피크가 관찰되었고 방향성 성분은 

caryophyllene이 가장 높은 2.465%를 나타내었고, cmaphene 1.572%, 그리고 linalool 이 

1.203%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방향성 성분중 7종 방행성 성분은 6.095%를 비중을 차지하였

다. 전체 방향성 성분 함량은 성체에 비하여 어린잎의 방향성 성분량이 3.583% 높아 방향성

은 어린잎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Table 8). 

 갯기름나물에서 어린잎은 총 294개의 피크가 관찰되었고 방향성 성분의 비중은 전체의 

17.030%를 차지하였다. caryophyllene이 9.342%로 가장 높았으며 camphene 4.579%, 

linalool 2.446%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성채의 경우 총 337개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방향성 

성분의 비중은 14.202%를 차지 하였다. caryophyllene이 가장 높은 9.342%를 차지하였으

며, camphene 3.248%, linalool 1.236%로 나타났다. 갯기름나물의 어린잎과 성채의 주요 성

분은 항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caryophyllene, camphene, linalool 으로 나타났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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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드레는 어린잎에서 254개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주요 방향성 성분의 비중은 13.813%로 

나타났다. Caryophyllene 7.592% linalool 2.972%, camphene 2.362%가 주요물질로 측정

되었다. 성채의 경우 총 312 개의 피크가 관찰되었고, 주요 방향성 성분의 비중은 10.912%로 

나타났다. Caryophyllene 6.569%, camphene 2.692%, linalool 1.336%로 나타났다. 주요 

방향성 성분은 어린잎과 성채 모두 caryophyllene, camphene, linalool 이 주요 성분으로 동

일하게 나타났다(Table 8). 

 흑산도 곤드레의 어린잎은 총 313 개의 피크가 관찰되었고, 주요 방향성 성분의 비중은 

13.335%로 나타났으며, 주요 성분으로 caryophyllene 13.335% limonene 3.279%, α

-pinene 2.754%로 나타났다. 성채의 경우 총 294개의 피크가 관찰되었고, 주요 방향성 물질

의 비중은 12.438%로 나타났다. 주요 성분은 caryophyllene 7.465%, camphene 1.665% 

β-pinene 1.2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잎과 성채의 주요성분 비중은 caryophyllene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8). 

 본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의 방향성 성분에서 측정된 주요 방향성 성분의 비중은 어린잎에서 

성채에 비하여 2-3%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며, 흑산도 곤달비의 경우 10%가까운 차이를 나

타내어 어린잎의 방향성이 다소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향성 성분 분석의 결과만을 놓

고 볼 때 흑산도 곤달비의 어린잎은 어린잎 산채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의 방향성 성분 α-pinene, β-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의 함량

R.T.

Area %

왕고들빼기 선향 갯기름나물 곤드레 흑산도 곤달비

어린잎 성채 어린잎 성채 어린잎 성채 어린잎 성채

α-pinene 5.725 0.442 0.112 0.224 0.086 -z 0.034 2.754 0.265

β
-phellandrene

6.663 0.227 0.289 0.089 0.124 0.263 0.139 1.934 0.861

β-pinene 7.105 1.944 0.244 0.143 0.106 - 0.024 1.346 1.219

Limonene 8.600 0.905 0.210 0.207 0.137 0.624 0.118 3.279 0.963

Camphene 8.956 1.524 1.572 4.579 3.248 2.362 2.692 1.346 1.665

Linalool
11.00

5
0.680 1.203 2.446 1.236 2.972 1.336 - -

Caryophyllene
18.25

4
3.956 2.465 9.342 9.265 7.592 6.569 13.335 7.465

7종 합계 9.678 6.095 17.030 14.202 13.813 10.912 23.994 12.438

총 peak 의 갯수 345개 395개 294 337개 254개 312개 313개 294개

z 측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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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1~2인 소비트랜드에 적합한 규격제품 개발

[제 2협동 본프레쉬 고무현]

1. 국내 자생 산채를 이용한 어린잎채소의 상품화 추진

○ 국내 출시중인 베이비채소 시장조사

   - 일반적으로 ‘어린잎채소’ 라고도 불리는 베이비채소 시장은 몇 년 사이 소비자의 요구

가 꾸준히 늘면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지에선 베이배채소 

판매를 위한 별도의 전용 매대 등장함

   - 국내 유통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베이비채소 제품은 약 10가지로 유통환경과 진열매대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포장형태와 중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었으며(백화점/할일점 매장의 90% 이상), 50g 이하의 

소용량 제품과 100g 이상의 대용량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 판매가격은 포장단위 당 1,7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었으며, g

당 가격은 19원에서 61원으로 평균가격은 35~40원/g에 형성

그림 4-1-1. 국내 어린잎 시판제품 조사

○ 기존 국내 베이비채소에 대한 소비자조사

   - 국내 베이비채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형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베이비 산채 후

보군에 대한 아이디어 탐색 및 새로운 제품 컨셉을 도출하기 위하여 FGD(Focus Group 

Discussion)을 진행(11/27~11/28,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내 회의실)

   - FGD의 목적은 베이비채소의 전반적인 이용형태, 관능평가를 통한 비교 평가 및 향후 베

이비 산채 시장 확대를 위한 KBF(Key Buying Factor)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

   - 베이비채소 구매 및 이용형태 분석에서는 베이비채소 구입 방법 및 빈도조사와 베이비채

소 이용형태, 베이비채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베이비채소 관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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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원료 외관에 대한 평가, 수경재배와 토경재배의 재배방식에 따른 제품 차이에 대

한 비교평가, 소비자가 차이를 느끼는 속성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베이비채소 시장 확대 

방안에서는 베이비채소 관련 소비자 의견, 베이비채소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

션 방향, 이외 용기형 RTE(Ready to Eat) 제품 확장 가능성 진단 등을 진행

   - FGD는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식생활 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그림 4-1-2. 베이비채소 FGD 조사 설계

○ 소비자조사 결과

   1) 베이비채소 구입 및 이용 형태 및 만족도 파악

   - 베이비채소 구매 장소 및 빈도조사 시 베이비채소는 대부분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입하

며, 가족 수나 샐러드 취식 빈도 등에 따라 주 1~3회마다 1~3팩 정도를 구입하고 있음

   - 베이비채소 활용 용도는 샐러드가 가장 일반적이며 그 다음으로는 비빔밥과 샌드위치 등

의 순으로 양상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배추, 적채 등의 채소와 함께 사용

   - 베이비채소 구입 시 선택기준은 채소의 포장형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친환경인증 유

무, 가격을 신경쓴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포장 상태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채소의 신선함

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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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베이비채소 구입 시 선택 기준

   - 특히 ‘원료의 신선함’과 ‘맛’이 베이비채소 제품 구입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이

며, 이밖에 ‘원산지’, ‘포장형태’, ‘세척(깨끗한 느낌)’ 등도 중요하게 고려

   - 미혼직장인은 ‘낮은 칼로리’를 취업주부는 ‘몸에 좋은 성분’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

하게 여김 

그림 4-1-4. 베이비채소 구입 시 중요 고려 요인

 2) 베이비채소 사용용도 및 수용도 조사

   - 베이비채소를 활용한 음식으로는 샐러드가 가장 많았으며, 비빔밥, 샌드위치, 김밥소재로

의 활용 등의 순이었음

   -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채소 구입 및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샐러드 취식 빈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베이비채소를 샐러드로 사용할 경우, 베이비채소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양상추, 파

프리카, 양배추, 적채 등의 성채 채소류와 함께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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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베이비채소 활용 용도

  - 베이비채소의 주 이용 용도로는, 취업주부의 경우 ‘다이어트용’과 ‘식사대용’ TPO

가, 전업주부의 경우 ‘간식용’과 ‘반찬대용’ TPO가 중점 언급됨

  - 기타, 자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30대는 본인 및 남편의 기호에 맞춘 샐러드를 취식

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는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4-1-6. 베이비채소 주 이용 용도

   3) 베이비채소의 혼합 원료별 최적 만족도 파악

   - 베이비채소는 3~4가지 채소가 mix된 형태를 가장 선호하며,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재료

가 일부 포함되기를 희망

   - Mix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다는 인식이 일부 있으

나, 맛의 특징이 없을 것 같다는 점에서 적당한 개수의 mix를 선호하는 의견이 더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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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이런 인식은 베이비채소가 아닌 일반 성채를 mix한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베이비채소를 사용한 샐러드는 베이비채소와 다른 재료를 5:5의 비중으로 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샐러드에 항상 베이비채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취식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샐러드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오리엔탈, 키위, 발사믹 드레싱은 베이비채소와도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싱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7. 샐러드 취식 현황

   - 베이비채소의 경우 청경채 어린잎과 비타민 어린잎의 취식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치커리, 비트, 로메인, 롤라로사 어린잎 순임 

   - 다만 대부분 소비자의 경우, 본인이 자주 취식하는 베이비채소 종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적인 선호 원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맛과 향이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화된 베이비채소에 대한 needs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8. 베이비채소 선호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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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혼

재료구입장소 주로 마트나 대형슈퍼에서 구입 주로 마트나 대형슈퍼에서 구입

어느정도 자주 구입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구입 주로 일주일에 한 번

구입 방식
바로 바로 필요할 때 산다

미리 구입해 놓는다
미리 구입해 놓는다

구입량
사서 바로바로 먹을 양을 구입

2~3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려함
일주일치 먹을 양을 미리 구입

과거                                   현재

“선택하는 종류가 같았죠”
“채소도 드레싱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4) 기존 베이비채소의 KBF(Key Buying Factor) 조사

     ① 재료 구입형태

   - 베이비채소는 신선함을 위해 구입한 날 바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마트에서 장

을 볼 때 미리 사다 놓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용하는 행태가 더 일반적이며, 이런 경향은 

전업주부 그룹보다 취업주부의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남

   - 보관 기간은 구입해 와서 3~4일 이내가 대부분이며, 양배추나 양상추 같이 잘라서 사용

하는 채소의 경우, 더 빨리 시들어 보관이 더 신경쓰인다는 반응을 보임

     ② 재료 구입 시 중요 고려요소

   - 전체적으로 채소의 포장/제조일자와 유통기간을 신경 쓴다는 의견이었으나, 포장 상태에

서 눈으로 확인하는 채소의 신선함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

   - 유통기한의 경우, 전업주부 그룹이 취업주부 그룹 대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성향이 

있음  

주부 미혼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 신선한 채소 상태가 샐러드에서는 가장 중요함

¤ 드레싱도 샐러드에서 중요

(채소기준으로)

중요한 점

제조일자>유통기한

포장은 그날 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가장 많이 남은 것을 선호

유통기한, 포장일자

유통기한

제조일자로부터 2~3일까지는 괜찮

다고 생각

최대한 5일이 넘지 않아야 한다

유통기한은 신경쓰지 않음

포장일자에서 5일까지는 괜찮다고 

생각

브랜드
브랜드 보다는 가격과 원료의 상태

를 보고 결정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선호

     ③ 구입 시 관심사항의 변화요소

   - 과거에는 몇 가지 채소와 마요네즈 중심의 샐러드 문화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채소와 드

레싱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

   - 이런 변화는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 needs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선보인 

다양한 제품으로 인해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것도 있음

   - 최근에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포장 제품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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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감이 맛있는 채소를 편식

·통으로 된 제품밖에 없어서 제품 구입

에 부담

·다양한 채소를 먹으려 함

·소포장으로 팩에 담긴 제품이 생겨 제품 

구입이 편리해졌음

·건강이 더 좋을 것 같은 새싹채소, 베이비

채소의 구입이 증가

·다양한 드레싱이 출시되면서 맛있는 드레

싱을 즐기기 위하여

·더 다양하고 건강에 좋은 채소가 나왔으

면...

     ④ 출시 제품에 대한 의견(출시 희망 제품)

   - 다양한 베이비채소를 즐기기 위해 ‘베이비채소+과일’, ‘베이비채소+성채 채소’, 

‘베이비채소+즉석취식이 가능한 용기형 제품’ 등 최근 식생활 트랜드 변화에 맞는 다

양한 제품개발 요구가 있음

   - 특히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한끼 식사 대용이 

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needs가 있었음

   - 베이비채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양소’, ‘건강’ 등 차별화된 영양성분을 강

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베이비채소에 어울리는 요리 recipe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음

그림 4-1-9. 베이비채소가 포함된 출시 희망제품

     ⑤ 수경재배 vs 토경재배 베이비채소 원료의 차별점

   - 재배방식에 따른 베이비채소의 외관과 맛 차이는 존재하나 선호 여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어 특정 재배방식의 원료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항상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제공된다면 수경재배 베이비채소가 색감의 조화, 위생, 깨끗함 등에서 우위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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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재배방식에 따른 베이비채소의 소비자 선호도

   5) 베이비채소의 KBF(Key Buying Factor)에 따른 확대방안

   ① 단조로운 원료 구성에서 벗어나 ‘건강’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원료 활용

   - 베이비채소는 용도가 다소 한정되어 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1~2인 가구의 급

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단조로운 원료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할 수 있는 원료와 메시지를 개발하여 기존 성채를 가공한 샐러드와 비교하여 베이비채

소의 차별화된 장점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② 베이비채소와 다양한 토핑류가 혼합된 한 끼 식사대용 소포장 용기형 제품 개발

   - 또한 외식시장 중 프렌차이즈의 확대로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샐러드 

제품에 대한 needs가 증가되고 있으며, 베이비채소를 원료로 한 1인식 소포장 용기형 제

품의 개발이 필요

그림 4-1-11. 베이비채소의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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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일시

평가항목

타겟소비자

패널

방법

샘플제시

비교제품

2017년11월30일

베이비 산채 5품목에 대한 관능특성 비교

30~40대 주부

주부 31명

9점척도법, ANOVA, 카이제곱검증

제품 제시 후 외관 및 샐러드용과 비빔밥용 기호도 조사

  - 샐러드용도 : 베이비 산채 7g+크리미시저드레싱 4g 제시  

  - 비빔밥용도 : 밥 300g+고추장 40g+참기름 5g 제시 

국내 시판중인 베이비채소 제품

  - 비타민, 청경채, 치커리, 적근대 mix 제품

  - 사이즈는 7.5cm ± 1cm         

○ 베이비 산채 후보군에 대한 아이디어 탐색 및 새로운 컨셉 도출

   1) 베이비 산채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 제1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베이비 산채 5품목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소비자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 

   - 제1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베이비 산채 5품목은 왕고들배기, 곤달비, 갯기름, 

곤드레, 참취

   2)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 외관 기호도

     ⦁베이비 산채 5품목 중 곤달비, 왕고들배기, 곤드레의 기호도가 높았으며, 참취와 갯기

름의 기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전체 사이즈의 길이 보다는 잎의 크기가 소비자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판단되며 줄기가 잎 크기보다 큰 것은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현재 매장에서 판매중인 베이비채소의 경우 어린잎 만을 수확한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험상 샐러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비빔밥용으로 적합할 것이라는 의

견이 많았음

그림 4-1-12. 베이비 산채 외관 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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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능 기호도

     ⦁베이비 산채의 관능(맛) 기호도는 왕고들배기 > 곤드레 > 곤달비 > 참취 > 갯기름 순

으로 나타났으며 참취와 갯기름의 경우 비릿한 맛이 관능기호도에 영향을 줌

     ⦁왕고들배기와 곤드레의 경우 산채의 특유한 맛이 좋다는 의견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릿

한 맛이 적고, 샐러드용소스나 고추장소스 등을 넣어 먹는 특성 상 맛에 큰 영향이 없

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림 4-1-13. 베이비 산채 관능 기호도

   - 전반적 기호도

     ⦁베이비 산채의 용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빔밥용(47.5%), 겉절이용(25.7%), 샐러드용

(14.3%),기타(12.5%)으로 나타남

     ⦁샐러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산채의 비율을 낮추어 기존 익숙한 베이비채

소나 샐러드용 채소와 혼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그림 4-1-14. 베이비 산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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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반적 기호도

     ⦁시판중인 베이비채소와 베이비채소에 베이비 산채 원료 중 선호도가 좋았던 왕고들배

기, 곤달비를 20% mix한 제품간의 기호도 조사를 실시

     ⦁시판중인 베이비채소는 비타민, 청경채, 치커리, 적근대의 4가지 원료가 mix된 제품이

며, 베이비 산채 mix 제품은 왕고들배기, 곤달비, 비타민, 치커리, 적근대 5가지 mix 

제품으로 패널들에게 원료명을 설명하고 샐러드용과 비빔밥용의 용도별 기호도 조사를 

진행

     ⦁샐러드용의 경우 전반적 기호도는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7.1)가 시판 베이비채소

(6.4)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잎 조직감]과 [샐러드 적합성]에도 베

이비 산채+베이비채소가 높게 나타남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좋은편이다(6점) 이상 응답률은 베이비채소(84.0%) <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100%)로 나타남

   그림 4-1-14. 전반적 기호도(샐러드용)  그림 4-1-15.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세부응답률

     ⦁비빔밥용의 경우 전반적 기호도는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6.8)와 시판 베이비채소

(6.4)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외관], [조직감], [비빔밥 적합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좋은 편이다(6점) 이상 응답률은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

(83.9%)가 시판 베이비채소(80.6%)보다 높게 나왔으며, 소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베

이비 산채+베이비채소의 기호도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음

    그림 4-1-16. 전반적 기호도(비빔밥용)  그림 4-1-17.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세부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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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에 따른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샐러드용, 비빔밥용)

     ⦁샐러드용의 경우 기호도 [조직감]과 [샐러드적합성]은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가 시

판 베이비채소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남

     ⦁비빔밥용의 경우, 기호도 [외곤], [조직감], [비빔밥적합성]은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크기에 대한 의견은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는 샐러드용은 적당하다

(83.9%)이고, 비빔밥용은 적당하다(61.3%), 더 컷으면 좋겠다(25.8%)로 나타났으며, 

시판 베이비채소 경우 샐러드용은 적당하다(67.7%), 더 작았으면 좋겠다(25.8%), 비

빔 밥 용 은  적 당 하 다 ( 5 4 . 8 % ) ,  더  작 았 으 면  좋 겠 다 ( 4 5 . 2 % ) 로  나 타 남

그림 4-1-18.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3)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의 다양한 포장 형태별 소비자 기호도 조사

   - 소비자 기호도 조사용 샘플 제작

     ⦁기존 시판되고 있는 베이비채소 제품은 파우치백(PE,PP재질) 형태와 용기(PET재질) 

형태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2가지 형태로 샘플을 제작하여 소비자 조사를 

추가 실시

     ⦁총 제시한 샘플은 자사가 보유한 제품과 국내 범용적으로 판매되는 형태를 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파우치백 3가지(스탠딩파우치, 삼각파우치, 배면실링파우치)와 용기형 3

가지(컵용기, 원형용기, 사각용기)에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 50g을 넣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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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딩파우치   삼각파우치  배면실링파우치    컵용기    원형용기   사각용기

그림 4-1-19. 소비자 기호도 조사용 샘플

   - 포장 형태별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구입 후 보관의 용이성, 사용 후 쓰레기 발생 절감의 관점에서 파우백 중 스탠딩파우치

와 삼각 파우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용기의 경우 원형용기가 사용편리성에서 가

장 높은 선호를 보임

       

그림 4-1-20. 포장형태별 소비자 기호도 조사결과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 소용량 제품화 검토

   1) 한끼 식사 대용이 가능한 용기형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출원

   - 단순한 소재로서의 베이비채소가 아닌 ‘건강한 한끼’를 위한 다양한 토핑과 포크 등 

편리성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needs를 소비자 조사를 통해 확인

   - 중량에 대한 조사 시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1회 취식량은 40~50g으로 이러한 

중량과 2~3가지 토핑이 구획될 수 있는 형태로 용기 디자인 개발

   -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목업(mock-up)제작 후 실제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확정 

및 출원 진행

   - 디자인 출원과 함께 유통 중 선도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특허 출원 완료(⦁출원번호 : 10-2017-011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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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샐러드 포장용기 특허출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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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비 산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적 세척기술 조건 설정

-  신선 농식품에 대한 소비의 확대, 단체급식 시장의 증가 등 간편하고 건강한 채소에 대

한 니즈(needs)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내 대형마트 등 유통중인 샐러드와 새싹, 베이

비 채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Bacillus cereus가 기준(g당 1,000 CFU이하)을 초과

하는 사례가 있어 베이비 산채를 소재로 한 제품출시를 검토함에 있어 안전한 세척기술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각종 채소류의 표면에는 재배 시 환경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미생물과 공급된 농약, 기

생충의 알 등과 같은 유해한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어 섭취 직전에 위생 안전을 위해 세

척 및 살균공정이 요구되며, 현재 주로 사용하는 수세척과 반자동 엽채류 세척방법은 미

세한 부분, 즉 줄기와 줄기사이, 또는 줄기와 열매사이의 미세한 부분까지 세척력이 미치

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신선 채소류에는 대략 104~106 CFU/g의 총균

수, 103 CFU/g의 품질 열화와 관계하는 미생물, 그리고 101~103 CFU/g의 부패균이 존

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다양한 채소 샐러드 제품에서 저온

성 세균 및 중온성 총세균수가 최대 약 108 CFU/g을 사회하는 오염도를 나타내었으며 

혼합 샐러드의 경우 오염도가 더욱 심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음. 

-  대량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세척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수작업으로 

수행하므로 유해한 이물질의 세척이 어려워 비위생적인 상태로 섭취하도록 하는 등의 문

제점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세척물을 세척수와 채소 및 과일의 회전력 및 마찰

력에 의해 세척함으로써 표면이 상하지 않고 안정되고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한 세척시스

템(세척수>공기방울>브러쉬>초음파>오존)이 개발되어 있음. 

그림 4-2-1. 다양한 농산물 세척방법

-  채소류의 가공은 일반 세균에 비해 크기가 10배 이상 커서 대장균 등 세균이 기공 속

에 포함되면 일반적인 세척방법으로는 세척이 어렵고 살균/소독도 한계가 있으며, 특히 

표면이 거친 농식품의 살균에 어려움이 크며, 식품에 오염된 식중독균을 살균하여 식중

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용 살균제가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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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살균은 염소계열(차아염소산 나트륨 등), 전해수, 과산화계(과산화수소, 과산화 

초산), 오존, 산류(초산, 시트르산, 아스코르브산) 등의 화학적 방법과 자외선, 마이크로

버블 등의 물리적 방법이 있음. 친환경 방법으로는 산화칼슘, 구연산과 에탄올 등이 병용

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미생물 감소효과가 화학물질에 비해 낮은 편임. 현재 사용중인 전

해수, 염소계, 오존 등의 경우도 적용 대상, 특히 시선 농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처리조건, 사용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 신선 농식품의 세척, 

살균, 소독 공정 등 전처리 관련 표준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

- 염소수, 전해수, 이산화염소에 의한 살균이 시행되고 있으나 염소수는 THM 

(Trihalomethane)의 발생이나 장치의 부식성 그리고 냄새가 잔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

으며, 식염이나 염산을 전기분해하여 얻는 산화수는 설치비용이 고가인 점, 또한 이산화

염소는 높은 농도에서 인체에 해로우며 고농도 가스에서 불안정한 점 등의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음. 

-

- 국내 신선편이 식품 가공공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균공정은 원료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후 수작업으로 트리밍을 실시하고 스프레이 방식의 전세척으로 

80~150ppm(유효염소 농도 기준)의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살균 소독을 실시하

고 육안 선별, 음용수 세척, 탈수, 계량, 포장하여 출고하고 있으며, 살균소독제를 사용하

는 방법은 ①이물제거, ②살균제 희석액을 침지 또는 분무, ③희석액 제거를 위해 수도수 

등으로 세척의 방법임.

-

- 신선 농식품의 세척 및 살균을 위해 100~200ppm의 염소수로 살균하는 방법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다만, 베이비채소의 경우 채소의 조직이 약하여 강한 세척이나 탈수 시 마찰로 인하여 

쉽게 짓무름이 발생하여 오히려 유통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품질과 연계한 미생

물 저감화 세척방법 개발 및 조건 설정이 필요함.

  (1) 가공공정 분석 및 미생물제어 기술 개발

  1) 공정조건 수립

- 베이비 채소의 가공공정 분석 및 중점관리단계 도출을 위해 농가(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수확한 비타민, 청경채, 적근대, 비트, 아마란스 등 총 5가지의 베이비채소를 수확 후 선

별(벌레 등 이물 제거)과정을 거쳐 1차-세척, 2차-살균, 3차-헹굼 후 원심탈수기를 통

해 탈수 후 포장하였으며(그림 1-2), 가공공정 단계별로 세척전, 세척후, 탈수후에 원료

를 채취하여 품질에 대한 관능검사와 미생물 분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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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본프레쉬 베이비채소 가공공정

- 베이비채소의 유통 중 품질변화의 주요 인자인 미생물증가, 물리적 상처, 갈변 등을 제

어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 신선편이 가공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적 방법인 

차아염소산나트륨, 전해수와 열세척의 효과 분석을 진행. 물리적, 화학적 세척처리 농도, 

온도 및 세척처리 시간이 베이비채소의 세척 후 미생물 감균효과와 품질특성의 변화를 

조사. 베이비채소는 2018년 10월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에서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 직

접 수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세척조건은 전해수 50ppm, 100ppm, 

150ppm을 각각 1분, 2분, 3분 세척과 열처리(heat shock)조건은 40℃, 50℃ , 60℃에

서 각각 1분, 2분, 3분, 4분, 5분 세척을 실시하였으며, 유수(running water)에 침지한 

것을 대조구로 사용. 세척이 완료된 처리구들은 탈수기에서 50초간 탈수한 다음 PET 

tray 용기에 50g씩 포장하였으며, 5℃ 저온저장고에 보관.

2) 품질평가 및 분석

① 표면색도

   - 시료의 표면색도는 표준백판(L=97.40, a=-0.49, b=1.96)으로 보정된 

Chromameter (CR-400, Mim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 표

면의 중심부위를 Hunter 색차계인 L, a 및 b값을 측정

② 경도

   - 베이비채소를 랜덤하게 선별하여 줄기 중간 부위를 texture analyser (LLOYD 

Instrument, Ametek, Inc., UK)를 이용하여 측정

③ 미생물 정량분석

   - 베이비채소 50g을 각각 취하여 실험구별로 멸균팩에 넣고 시료 중량 대비 9배의 

0.85%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가하여 균질기(Bagimixer Ⓡ400, Interscience, 

France)로 1분간 처리 후 멸균팩 내 상등액을 1m씩 취하여 단계희석을 진행. 이후 

각 단계별 희석액 1mL을 취하여 일반세균 배지(PetrifilmTM aerobic count, 3M, 

USA) 접종 후 일반세균은 37℃, 48시간 배양 후 colony 수를 측정하여 log colony 

forming unit (CFU/g)로 표현

④  호흡률 및 에틸렌 측정

    - 시료를 밀폐용기에 넣고 5℃와 10℃에 보관하면서 head space 기체를 gas-tight 

syringe로 취한 다음 GC로 분석하여 CO2 및 에틸렌 농도를 측정하여 호흡률 및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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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처리시간

(min)

저장기간

0 3 6

일반세척

1

2

3

4

5

6.3x105±0.9

3.8x105±0.5

4.4x105±2.1

2.1x104±3.0

8.9x104±1.6

4.1x105±0.3

3.7x105±0.5

7.3x104±2.1

2.2x105±1.5

6.2x105±2.1

1.2x107±2.1

1.0x107±0.9

3.9x106±3.1

2.5x106±0.4

1.0x107±0.2

전해수

50ppm

1

2

3

4

5

2.7x104±1.0

5.2x104±2.2

6.3x104±1.8

4.7x103±1.5

5.3x103±0.9

4.1x105±1.1

8.7x104±1.3

2.8x104±1.0

5.2x105±1.1

3.0x105±2.8

3.1x106±2.1

1.9x106±0.9

5.7x105±3.1

6.5x105±0.5

3.0x106±1.2

틸렌 발생량을 측정

⑤ 관능검사

    - 짓무름, 조직감, 부러짐, 색, 향, 기호도의 항목을 전문패널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9점 채점법으로 실시. 

⑥ 통계분석

    - 실험결과는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p≤0.05)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

  3) 결과 및 고찰

① 미생물

   - 세척 시 전해수의 농도별 처리가 미생물에 대한 감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균수와 

곰팡이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3-1 및 3-2와 같음. 어린잎의 일반 세척 직후 오

염도는 4~5log·CFU/mL이었으나, 전해수 처리구에서는 2~4log·CFU/mL로 세척 후 일

반세척과 비교하여 생균수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전해수 100ppm에서의 처리를 제

외하고는 대조구 대비 감균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음. 저장 6일 후 일반세척구는 

6log·CFU/mL인 반면 전해수 100ppm 처리구는 5log·CFU/mL로 약 1log·CFU/mL의 

높지 않은 감균효과를 나타냄. 

  전해수 세척 시 곰팡이 수에 미치는 영향은 처리 직후에는 일반세척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전해수 100ppm에서 생균수 감균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전해수 100ppm 처리 시 세척시간별 생균수의 억제는 3분과 4분이 가장 효과적이었으

며, 곰팡이 억제효과는 3분과 4분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3분 이상 세척 시 보관

기간 중 짓무름이 빨리 발생하여 품질적 관점에서 전해수 100ppm, 세척시간 2분이 전해

수의 베이비채소 세척에 최적 조건이라 판단됨.

표 4-2-1. 전해수 조건별 세척 베이비채소의 저장 중 생균수 변화 

단위 :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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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수

100ppm

1

2

3

4

5

4.3x104±0.5

8.8x103±1.0

5.1x102±2.2

3.9x102±1.0

1.5x102±1.1

4.0x105±0.3

3.1x104±0.5

3.3x103±2.1

1.2x104±1.5

5.8x104±2.1

2.1x105±2.1

4.3x105±1.1

7.9x104±1.0

6.5x104±0.7

1.8x105±1.0

전해수 150ppm

1

2

3

4

5

6.1x103±0.5

4.3x103±0.7

6.5x102±2.0

5.8x102±1.0

3.7x102±1.1

1.9x104±0.6

2.7x104±1.5

3.3x103±1.1

5.2x104±1.7

8.2x105±2.0

1.2x105±1.1

1.7x105±0.7

2.3x106±2.2

5.5x106±1.4

4.8x106±1.3

농도
처리시간

(min)

저장기간

0 3 6

일반세척

1

2

3

4

5

2.2x102±0.5

5.7x102±1.2

2.3x101±2.0

2.8x101±1.2

1.9x101±1.1

4.1x102±0.3

3.7x102±0.5

7.3x101±2.1

2.2x101±1.5

6.2x101±2.1

1.2x103±2.1

1.0x102±0.9

3.9x102±3.1

2.5x102±0.4

1.0x103±0.2

전해수

50ppm

1

2

3

4

5

1.5x102±1.0

2.5x102±2.0

3.1x101±1.8

3.0x101±0.5

1.8x101±2.1

4.1x102±1.1

8.7x102±1.3

2.8x101±2.0

5.2x101±1.1

3.0x101±2.8

3.1x103±2.1

1.9x103±0.9

5.7x102±3.1

6.5x103±2.0

3.0x103±1.2

전해수

100ppm

1

2

3

4

5

2.3x101±0.5

3.8x101±1.0

5.3x101±2.2

3.0x101±1.0

1.7x101±1.1

2.0x102±0.3

4.1x101±2.2

2.2x101±0.7

1.5x101±1.1

3.8x101±2.2

2.1x103±2.0

2.3x102±1.1

7.5x102±1.0

6.3x103±0.7

1.8x103±1.0

전해수 150ppm

1

2

3

4

5

3.1x101±1.1

3.5x101±0.7

4.0x101±2.0

2.3x101±1.0

3.1x101±1.1

2.3x101±1.1

4.3x101±1.5

2.1x101±2.0

3.3x102±1.7

4.5x102±2.0

1.0x102±1.1

1.3x102±0.7

3.5x103±1.1

3.0x104±1.0

2.1x105±1.3

표 4-2-2. 전해수 조건별 세척 베이비채소의 저장 중 곰팡이 수 변화 

단위 : CFU/ml

   - 베이비채소에 열처리 후 미생물에 대한 감균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생균수와 곰팡이 

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3과 3-4와 같음. 어린잎의 일반세척 직후 오염

도는 4~5log·CFU/mL이었으나, 열처리구에서는 2~4log·CFU/mL로 세척 후 일반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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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처리시간

(min)

저장기간

0 3 6

일반세척

1

2

3

4

5

5.2x105±2.2

2.8x105±1.0

5.7x105±3.1

2.0x104±1.0

1.0x104±0.2

2.1x105±0.5

3.1x105±1.1

5.3x104±1.1

3.2x105±1.0

5.3x105±2.0

2.1x107±1.3

2.3x107±1.9

3.5x106±2.0

1.7x106±1.1

1.9x107±1.2

열처리

40℃

1

2

3

4

5

2.0x104±1.1

5.1x104±1.8

3.9x103±1.3

4.4x102±1.0

4.3x102±1.5

3.1x104±1.0

3.5x103±1.3

2.9x103±1.3

5.0x105±1.5

4.3x105±2.0

3.1x106±2.0

1.3x105±1.7

2.9x105±2.1

3.7x105±0.9

2.2x106±1.4

열처리

50℃

1

2

3

4

5

5.0x103±0.5

3.8x102±1.3

6.3x102±1.2

3.3x102±1.8

1.6x102±2.1

3.0x105±0.3

3.7x104±0.5

2.3x103±2.1

1.8x104±1.5

4.9x104±2.1

2.7x105±2.1

5.3x104±1.1

3.4x104±1.0

5.7x105±0.7

1.5x105±1.0

열처리

60℃

1

2

3

4

5

5.1x103±0.3

2.3x102±1.7

5.5x101±2.2

4.8x101±1.5

6.7x101±1.0

1.9x104±1.2

2.7x104±1.3

3.3x104±1.0

5.2x105±1.8

8.2x105±2.5

5.2x105±1.0

5.3x105±0.5

3.3x106±1.2

2.5x106±1.7

4.8x106±1.5

과 비교하여 생균수의 감소효과를 나타냄. 모든 열처리 온도구간에서 초기 생균수 감소효

과가 있었으나 50℃, 이상의 열처리구간에서는 4분이상 세척 시 일부 원료에서 짓무름이 

발생하였으며, 저장 3일 이후 관능품질이 짓무름 등으로 인해 급격히 나빠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저장 종료시점에서는 50℃ 열처리를 제외하고 대조구 대비 감균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음. 표 3-4와 같이 곰팡이 수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은 처리 직후 일반세척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50℃의 수온으로 열처리시, 생균수의 억제는 2분과 3분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곰팡이 억제효과는 2분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 베이비채소의 열처리

에 의한 미생물 감균효과로는 50℃, 2분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4-2-3. 열처리 조건별 세척 베이비채소의 저장 중 생균수 변화 

단위 : CFU/ml



- 282 -

농도
처리시간

(min)

저장기간

0 3 6

일반세척

1

2

3

4

5

3.9x102±0.7

3.5x102±1.0

1.7x101±1.0

1.8x101±0.7

2.0x101±1.3

2.1x102±0.9

3.5x102±0.7

3.3x101±1.0

2.5x101±1.0

4.2x101±2.3

3.2x103±2.2

2.1x102±1.3

3.8x102±1.0

8.2x102±0.7

3.5x103±1.2

열처리

40℃

1

2

3

4

5

1.5x102±1.0

2.5x102±2.0

3.1x102±1.8

3.0x102±2.0

1.5x102±2.1

3.1x102±1.1

4.3x102±1.3

2.1x101±1.0

3.8x101±0.7

3.3x101±2.8

3.1x103±2.0

1.9x103±0.9

5.7x102±3.1

6.5x103±2.0

3.0x103±1.2

열처리

50℃

1

2

3

4

5

5.7x101±0.5

3.8x101±1.0

2.9x101±2.2

3.1x101±1.0

2.8x101±1.1

2.0x102±0.3

4.5x101±2.2

2.3x101±0.7

3.5x101±1.1

3.8x101±2.2

7.1x103±2.0

4.3x101±1.1

5.5x101±1.0

5.3x102±0.7

3.8x102±1.0

열처리

60℃

1

2

3

4

5

3.1x101±1.1

3.5x101±0.7

4.0x101±2.0

2.3x101±1.0

3.1x101±1.1

2.3x101±1.1

1.8x101±0.7

2.1x101±2.0

3.3x101±1.7

4.5x101±2.0

2.3x102±1.1

2.3x102±0.7

3.7x103±1.1

2.9x103±1.0

2.6x103±0.7

표 4-2-4. 열처리 조건별 세척 베이비채소의 저장 중 곰팡이 수 변화 

단위 : CFU/ml

② 부패율

   - 베이비채소는 세척 후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짓무름 등에 의한 

부패율이 증가하였으며, 조직의 탄성은 소실되었음. 일반세척구와 열처리 60℃-4분, 60℃

-5분에서 고유의 탄력의 소실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짓무름 등 부패율 또한 처리구 중 가

장 높았으며, 저장 6일 후에는 전 구에서 모두 부패되는 현상이 나타남. 전해수 처리는 대

조구보다 모든 처리구간에서 부패율은 억제되었으며, 전해수 100ppm-3분, 전해수 

100ppm-4분에서 저장 6일 이후 부패율이 30%이하 수준으로 대조구와 타 처리구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냄. 그러나 전해수 150ppm에서는 높은 농도로 인해 미생물 제어효

과는 있었으나, 저장 3일 이후 관능품질이 저하되어 부패율은 50%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임. 

  열처리한 베이비채소는 대조구보다 부패율이 억제되었으며, 40℃의 전구간과 50℃의 2

분과 3분 구간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50℃의 4분 이상 구간과 60℃ 2분 이

상의 구간에서는 높은 열접촉으로 인해 짓무름 발생의 증가원인이 되므로 회피해야 할 조

건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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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 3일 6일

일반세척

1분

2분

3분

4분

5분

27.5

20.0

23.5

18.7

21.5

100

87.5

83.5

93.3

100

전해수

50ppm

1분

2분

3분

4분

5분

7.5

2.0

-

-

3.5

53.8

48.5

55.5

47.3

50.5

100ppm

1분

2분

3분

4분

5분

4.0

-

-

-

-

45.3

32.7

23.5

27.9

63.5

150ppm

1분

2분

3분

4분

5분

7.5

13.8

10.3

22.5

53.5

25.0

45.5

48.5

72.9

100

열처리

40℃

1분

2분

3분

4분

5분

-

-

-

-

22.5

39.5

33.5

20.5

22.0

59.5

50℃ 

1분

2분

3분

4분

5분

-

-

-

5.3

19.2

39.5

33.5

20.5

87.5

100

60℃

1분

2분

3분

4분

5분

-

18.5

39.0

53.0

70.6

57.0

33.5

100

100

100

  종합하여, 전해수 처리에서는 전해수 100ppm-3분 처리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부패율

도 17%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열처리의 경우 열처리50℃-2분 처리가 가

장 효과적이었으며, 부패율도 30%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 

   

표 4-2-5. 세척 조건별 베이비채소의 저장 중 부패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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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 0일 3일 6일

일반세척

전해수

50ppm

100ppm

150ppm

열처리

40℃

50℃ 

60℃

표 4-2-6. 세척 조건별 베이비채소의 저장 중 성상변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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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척 후 베이비채소 품목별 생리적 특성

   - 베이비채소 4품목과 혼합한 원료를 세척, 탈수한 후 저장기간 6일동안의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그림 3-7), 베이비채소 원료 중 로메인의 호흡률이 

가장 낮게 유지되었으며, 적비트의 호흡률이 단일원료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비채

소의 원료를 함께 혼합한 제품의 호흡이 가장 급격히 증가. 에틸렌 발생량 또한 로메인이 

가장 낮았으며, 적비트의 에틸렌 발생량이 가장 높아 호흡률에서 보인 경향과 일치하였으

며, 베이비 채소 원료를 혼합할 경우, 호흡과 에틸렌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를 나

타내어, 베이비채소 품목을 혼합할 경우, 단일 품목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변화가 더 빠르

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그림 4-2-7. 베이비채소의 품목별 세척 후 저장기간에 따른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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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해수 100ppm + 열처리 혼용에 따른 미생물 특성 조사

   - 상기 실험에서 얻은 효과적 처리방법이었던 전해수 100ppm과 열처리 50℃의 혼용

처리에 따른 미생물 감균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그림 3-8과 같음. 전해수 100ppm과 

열처리 50℃-2분 처리에서 초기 일반세균수가 2.8 log CFU/g 수준으로 낮았으며, 전해수 

100ppm과 열처리 50℃-3분 처리에서 미생물수는 가장 적었으나, 조직손상이 심하였음. 

전해수 100ppm과 열처리 50℃-3분 혼용처리가 미생물 감균효과 뿐만 아니라 절단면의 

갈변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 향후 베이비 산채를 활용한 샐러드 제품 세

척 시에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공정으로 차별화할 필요성 있음.

  (2) 1인 소비자 needs에 적합한 소용량 패키지 개발

  1) 소비자 조사(FGD, Focus Group Discussion)

-  국내 베이비채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형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베이비산채 

후보군에 대한 아이디어 탐색 및 새로운 제품 컨셉을 도출하기 위하여 FGD를 진행

(10/11~10/12,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내 소회의실)하였으며, FGD의 목적은 베이비채

소의 전반적인 소비자 이용형태와 관능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니즈와 KBF(Key 

Buying Factor)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

-  베이비채소 구매 및 이용형태 분석에서는 베이비채소 구입 방법 및 빈도조사와 베

이비채소 이용형태, 베이비채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베이비채

소 관능평가에서는 원료 외관에 대한 평가, 수경재배와 토경재배의 재배방식에 따른 

제품 차이에 대한 비교평가, 소비자가 차이를 느끼는 속성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베

이비채소 시장 확대 방안에서는 베이비채소 관련 소비자 의견, 베이비채소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향, 이외 용기형 RTE(Ready to Eat) 제품 확장 가능

성 진단 등을 진행

- 국내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선편이 농산물과 샐러드 제품을 보여주고, 소

비자의 용기의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1인 소비자 제품의 

패키지 개발에 반영 

- FGD는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식생활 관련 특

성을 고려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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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비자 조사 

-  베이비채소 구매 장소 및 빈도조사 시 베이비채소는 대부분 대형 할인마트에서 구

입하고 있었으며 1~2주마다 1~3팩을 구매하고 있음.

 

-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샐러드용 채소류 구입 및 사용편의성으로 인해 베이비채소

를 포함한 샐러드 취식빈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베이배채소를 사용한 샐러드는 베이비채소와 다른 재료를 5:5의 비중으로 하는 것이 일

반적인 가정 내 취식방법이나, 샐러드에 항상 베이비채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취식 시

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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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제품의 혼합된 가지수는 3~4가지 채소가 혼합된 형태를 가장 선호하며,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재로가 일부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베이비채소 제품은 브랜드 및 제조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형마트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기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면 믿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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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채소 구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척 방법 및 영양소가 차별되는 사항을 강

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베이비채소의 영양이 3배 더 많다는 문구는 매우 긍정적이며,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할 

때 커뮤니케이션 방향은 식상하지 않은 표현,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 등이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됨

  2) 베이비채소 소비자 조사 결론

-   베이비채소는 샐러드 뿐만 아니라 비빔밥, 샌드위치, 김밥소재 등 다양하게 활용되

는 특성이 있는 소재식품으로 건강한 원료인 산채가 혼합되면 더 긍정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샐러드 원재료와 혼합을 통한 유통채널별 최적 제품 설계

   1) 베이비 산채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 제1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베이비 산채 5품목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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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일시

평가항목

타겟소비자

패널

방법

샘플제시

비교제품

2018년 10월 5일

베이비 산채 5품목에 대한 관능특성 비교

30~40대 주부

주부 20명

9점척도법, ANOVA, 카이제곱검증

제품 제시 후 외관 및 샐러드용과 비빔밥용 기호도 조사

- 샐러드용도 : 베이비 산채 7g+크리미시저드레싱 4g 제시  

- 비빔밥용도 : 밥 300g+고추장 40g+참기름 5g 제시 

국내 시판중인 베이비채소 제품

- 비타민, 청경채, 치커리, 적근대 mix 제품

- 사이즈는 7.5cm ± 1cm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 

   2) 베이비채소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베이비 산채 5품목 중 곤달비, 왕고들배기, 곤드레의 기호도가 높았으며, 참취와 갯기

름의 기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전체 사이즈의 길이 보다는 잎의 크기가 소비자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판단되며 줄기가 잎 크기보다 큰 것은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현재 매장에서 판매중인 베이비채소의 경우 어린잎 만을 수확한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험상 샐러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비빔밥용으로 적합할 것이라는 의

견이 많았음

     ⦁베이비 산채의 용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빔밥용(47.5%), 겉절이용(25.7%), 샐러드용

(14.3%),기타(12.5%)으로 나타남

     ⦁샐러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산채의 비율을 낮추어 기존 익숙한 베이비채

소나 샐러드용 채소와 혼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그림 4-2-8 베이비 산채 외관 기호도     그림 4-2-9 베이비 산채 관능 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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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샐러드 원료와 베이비산채의 혼합을 통한 유통채널별 최적 제품 설계

-  시판중인 베이비채소는 비타민, 청경채, 치커리, 적근대의 4가지 원료가 mix된 제품

이며, 베이비 산채 mix 제품은 왕고들배기, 곤달비, 비타민, 치커리, 적근대 5가지 mix 

제품으로 패널들에게 원료명을 설명하고 샐러드용과 비빔밥용의 용도별 기호도 조사를 

진행

-  샐러드용의 경우 전반적 기호도는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7.1)가 시판 베이비채소

(6.4)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잎 조직감]과 [샐러드 적합성]에도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좋은편이다(6점) 이상 응답률은 베이비채소(84.0%) <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100%)로 나타남

     

     그림 4-2-10. 전반적 기호도(샐러드용)  그림 4-2-11.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세부응답률

- 비빔밥용의 경우 전반적 기호도는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6.8)와 시판 베이비채소

(6.4) 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외관], [조직감], [비빔밥 적합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좋은 편이다(6점) 이상 응답률은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

(83.9%)가 시판 베이비채소(80.6%)보다 높게 나왔으며, 소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의 기호도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음

     

     그림 4-2-10. 전반적 기호도(샐러드용) 그림 4-2-11.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세부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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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인 소비자 needs에 적합한 소용량 패키지 개발

①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의 다양한 포장 형태별 소비자 기호도 조사

      - 기존 시판되고 있는 베이비채소 제품은 파우치백(PE,PP재질) 형태와 용기(PET재

질) 형태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2가지 형태로 샘플을 제작하여 소비자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사가 보유한 제품과 국내 범용적으로 판매되는 형태를 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파우치백 3가지(스탠딩파우치, 삼각파우치, 배면실링파우치)와 용기형 3

가지(컵용기, 원형용기, 사각용기)에 베이비 산채+베이비채소 50g을 넣어 소비자 기호

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6가지 포장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 소비

자 조사 결과, 구입 후 보관의 용이성, 사용 편의성, 사용 후 쓰레기 발생 절감 측면에

서 파우치형태 포장에서는 삼각포장 형태가 선호도가 높았으며, 용기는 원형용기 형태

가 사용편의성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임

그림 4-2-12. 용기포장형태별 소비자 기호도 조사

그림 4-2-13. 용기포장형태별 소비자 기호도 조사 결과

 4) RTE(Ready to Eat) 제품에 대한 다양한 토핑재료 선정

-  최근 포장샐러드 제품은 Meal kit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순한 채소혼합형태가 

아닌 다양한 2~5개의 토핑(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이 혼합된 제품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가장 보편적인 토핑으로 닭가슴살과 단호박, 견과믹스 등이 있으나, 치즈 등의 

유제품과 버섯, 계란 등이 혼합된 제품들도 다시 출시가 되고 있으며, 11월에 다양한 

토핑을 이용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추가 진행할 계획임. 

용기 포장형태파우치 포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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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비 산채의 소비확대를 위한 recipe book 개발 및 제조 매뉴얼 개발

  1. 베이비 산채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요리 recipe 개발

     - 1끼 식사 가능한 다양한 RTE(Ready to Eat) 제품용 recipe를 개발 진행하였으며, 

20가지 recipe 개발 완료

     - 개발된 recipe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품목별 3일에서 5일

까지 유통기한 확인 

     - 일부 제품은 매장테스트 진행하였으며, 향후 베이비 산채 원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제품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산채의 안정적인 재배품질 및 원료확보가 KSF(Key Success Factor)라 생각하며, 

유통기한 내 안정적 품질확보가 중요

  

그림 4-3-1. 산채 어린잎이 들어있는 그릴드치킨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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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산채 어린잎이 들어있는 치킨텐더 샐러드

    

 그림 4-3-3. 산채 어린잎이 들어있는 삼색펜네 샐러드    



- 295 -

 그림 4-3-4. 산채 어린잎이 들어있는 크레미 샐러드

    

 그림 4-3-5. 산채 어린잎 카프리제 치즈볼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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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6. 산채 어린잎 코코넛 커틀렛 샐러드

    

    그림 4-3-7. 산채 어린잎 카프리제 치즈볼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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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8. 산채 어린잎 코코넛 커틀렛 샐러드

    

      그림 4-3-9. 산채 어린잎이 들어있는 콥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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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0. 콥 샐러드 with 산채어린잎

    

     그림 4-3-11. 그릭요거트 샐러드 with 산채어린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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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2. 치즈볼 샐러드 with 산채어린잎

    

 그림 4-3-13. 카프리제 치즈볼 with 산채어린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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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4. 부추페이스토 파스타 샐러드

    

 그림 4-3-15. 면역력상승 뿌리채소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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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6. 곤약누들 닭가슴살 매콤샐러드

    

     그림 4-3-17. 힘이나는 MCT 닭가슴살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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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8. 속이편한 쉬림프 샐러드

    

    그림 4-3-19. 가볍지만 든든한 비프&곡물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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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20. 애플베이 치즈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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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교 푸드스쿨과 연계한 베이비 산채 활용 요리 recipe 개발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과 연계하여 베이비 산채를 활용한 제철 샐러드를 만드는 

컨켐퍼러리퀴진(Contemporary Cuisine, 담당교수: 김현숙) 수업과 연계한 샐러드 

recipe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2019.04.01.~2019.06.30.)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3학년 PBL(Problem-based Learning, 컨템퍼러리퀴진, 창의

프로젝트) 수업과 연동돼 진행하였으며, 자사가 공급하는 베이비 산채와 함께 가락시

장의 제철 식재료를 직접 현장에서 골라보고, 미래의 오너 쉐프로서 역량을 높이고자 

진행하는 현장 중심 수업

     - 첫 강의에 ㈜본프레쉬의 샐러드제품과 국내 샐러드 시장 트랜드를 소개하고, 베이비 

산채를 활용한 ‘온고지신 샐러드 메뉴 개발’을 진행

       

 그림 4-3-2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과제수업과 연계한 ㈜본프레쉬 샐러드제품 및 

베이비 산채를 활용한 샐러드 recipe 개발 진행

     -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 것을 알고 새로운 것도 안다는 뜻으로 이 컨셉에 맞게 한식 

위주의 건강한 샐러드 개발에 중점

     - 타겟은 “건강을 찾는 현대인”으로 건강한 식재료와 한국인에 맞는 우리나라 제출 식

재료를 사용하여,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샐러드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샐러드 개발을 목표로 함

     - 차별점은 베이비 산채를 활용하여, 연중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철 재료와, 칼로리가 

낮은 영양의 샐러드 제품 개발 진행

     - 제품의 컨셉과 현재 시판중인 메뉴들과의 차별성을 중점으로 하여, 푸드스쿨 3학년 학

생들을 각 6개 조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최종 발표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진

행

     - 총 10종의 차별화된 컨셉의 recipe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진행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305 -

       

   샐러드 recipe 개발 전 교수님 강의                        식재료 준비(1)

 

                식재료 준비(2)                           조리 시작(2인 1조)

               

      조리 진행(1)                    조리 진행(2)                    조리 진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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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평가를 통해 총 10종의 차별화된 베이비 산채 샐러드 recipe를 선정하였으며, 

최우수 recipe에 “산채어린잎과 차돌박이 샐러드”를 선정

           

             Recipe 평가                                    최우수 reciep 선정

최우수Recipe - 산채어린잎과 차돌박이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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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고들배기 훈제오리 샐러드      산채어린잎 미트볼샐러드         마파두부 유자샐러드

           

    곤달비 모찌 샐러드          봄동 훈제 새우 샐러드          스파게티 누들 샐러드

         

   산채어린잎 쌈샐러드         산채어린잎 아보카도샐러드         산채 불고기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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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랜차이즈와 연계한 베이비 산채 메뉴 개발 적용 

     -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공급받은 베이비 산채를 기존 샐러드 원료와 혼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2월부터 5월까지 제품 출시하였으며, 올가홀푸드와 ㈜고온어다이어트에 테스

트마켓을 진행

     - 상기 기간동안 출시제품은 5품목이며 제품은 아래와 같음

그림 4-3-22. 베이비 산채를 포함한 상품을 사업화한 5가지 품목

     - 출시 후 테스트판매 기간동안 8,950,000원으로 베이비 산채가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한 판매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과제의 목표인 국내 

자생자원인 베이비 산채 상품화로 신산업 창출과, 서양의 샐러드(어린잎)문화와 한국 

토종 산채의 융합으로 베이비 산채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베이비 

산채 종자 자급화로 국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잎의 수입종자 대체가 일부 가

능할 것이며, 다양한 건강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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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베이비 산채 홍보 마케팅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진행한 recipe 개발 중 5건은 네이버 블로그에 노출 진행

베이비산채 샐러드 Recipe 블로그 노출

4-1. 대하닭 산채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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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월 제철샐러드

4-3. 흑요연 베이비산채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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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마고냉 베이비산채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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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어린잎 산채 된장소스 바지락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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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베이비 산채 제조 매뉴얼 개발(Cold Chain System): 수확 후 포장 출하까지의 cold chain 

system 제조 매뉴얼 개발

     - 베이비 산채의 경우, 농산물이지만 원료로 사용되어 샐러드 제품의 소재로 되었을 때 

샐러드 제품은 신선편의식품과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미생물적 식품규격

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안전한 제조 공정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공정의 수립이 필요

     - 베이비 산채가 들어간 제품의 경우, HACCP 공정수립이 토핑의 유무, 포장 형태에 따

라 공정 조건이 틀려지므로 완제품 형태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금번 과제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끼 식사가 가능한 RTE(Ready to Eat) 제

품을 고려한 HACCP 공정 수립을 진행

     - 베이비 산채 제조 공정을 일반구역과 위생구역으로 구분하고, CCP의 조건수립을 진행

     - 자사 공정에 맞게 베이비 산채 샐러드 제품의 공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HACCP 

제조 매뉴얼을 작성

그림 4-3-23. 베이비 산채 샐러드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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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산채 샐러드 HACCP 관리 기준서 중 일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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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친환경 어린잎채소 제품과 혼합한 친환경 베이비 산채 제품화

 - 친환경 농산물 유통 업체인 ‘올가’와 협업 하여 상품화 완료

 - 올가는 풀무원의 LOHAS fresh market 으로써 친환경 바른 먹거리를 엄선하고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원칙을 지키는 업체로써 친환경 농산물 안전점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그림 4-3-24. 올가의 친환경 농산물 안전점검 프로세스

그림 4-3-25. 친환경 베이비 산채 제품화를 위한 올가홀푸드의 거래내역

 - 상품화에 쓰인 베이비 산채는 산채연구소에서 재배에서부터 채종까지 100% 국내산이

며, 연중 생산에 대한 매뉴얼을 성립하여 추후 친환경 베이비 산채 제품화가 증가할것으

로 판단됨

그림 4-3-26. 산채가 포함된 친환경 베이비 산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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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1

큰다닥냉이 
어린잎채소의 MA저장 
중 OTR 필름 종류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

시설원예ᆞ식
물공장

김주영
27
(2)

대한
민국

한국생물
환경조절

학회
비SCI

2018-
04-30

2288 - 
0992

2

광조건 및 
저온습윤처리가 몇 

가지 산채 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

강원농업생명
환경연구

서현택
30
(2)

대한
민국

강원대학
교 

농업생명
과학연구

원

비SCI
2018-
07-31

2233 - 
8322

3

The Effect of 
Phosphorus and 

Root Zone 
Temperature on 

Anthocyanin of Red 
Romaine Lettuce

Agronomy 조힐
9

(2)
스위
스

MDPI,S
T 

ALBAN
-ANLA

GE

SCI
2019-
01-24

2073 - 
4395

4

Changes in Growth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Components of 

Lactuca indica L. 
'Sunhyang' Baby 

Leaf Vegetable by 
Light Intensity and 
Cultivation Period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김재경
37
(5)

대한
민국

한국원예
학회

SCI
2019-
10-31

1226 - 
8763

5

다단식 벼육묘시설을 
활용한 고온기 

어린잎채소 재배 적정 
위치 선발

시설원예ᆞ식
물공장

김재경
대한
민국

한국생물
환경조절

학회
비SCI

2019-
10-31

2288 - 
0992

6

염소수와 플라즈마 
가스 처리가 
왕고들빼기 

어린잎채소의 MA저장 
중 품질과 미생물 

제어에 미치는 영향

시설원예ᆞ식
물공장

김주영
28
(3)

대한
민국

한국생물
환경조절

학회
비SCI

2019-
07-31

2288 - 
0992

7
왕고들빼기 어린잎과 

성체의 수확 후 특성과 
온도별 저장성 비교

시설원예ᆞ식
물공장

김주영
28
(2)

대한
민국

한국생물
환경조절

학회
비SCI

2019-
04-30

2288 - 
0992

○ 연구개발성과

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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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TR 필름 종류가 
왕고들빼기 어린잎 

채소의 MA 저장 중 
품질에 미치는 영향

강원농업생명
환경연구

강호민
31
(2)

대한
민국

강원대학
교 

농업생명
과학연구

원

비SCI
2019-
07-31

2233 - 
8322

9
몇 가지 산채 어린잎 

채소의 기능성 및 
방향성 성분 함량 비교

강원농업생명
환경연구

백준필
32
(1)

대한
민국

강원대학
교 

농업생명
과학연구

원

비SCI
2020-
03-31

2233 - 
8322

No 발표제목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1
광조건 및 저온습윤처리가 몇가지 
한국 산채 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

서현택 2017-10-11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

2
몇가지 한국 산채의 어린잎채소로서 

생산성 및 생육특성
서현택 2017-10-19 경상대학교 대한민국

3
어린잎채소 왕고들빼기'선향'의 적정 

광량 구명
김재경 2017-10-20 경상대학교 대한민국

4
몇 가지 모의 유통 온도에 따른 
MA저장 중 다닥냉이의 품질 및 

저장성 비교
김주영 2017-10-13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

5
몇 가지 살균처리가 왕고들빼기 

‘선향’ 어린잎 채소의 MA저장 중 
품질에 미치는 영향

김주영 2018-05-24
대전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6
양액 공급횟수가 큰다닥냉이 

어린잎채소의 MA저장 중 품질에 
미치는 영향

김주영 2018-05-24
대전 컨벤션 

센터
대한민국

7
베이비 산채 왕고들빼기 적정 재식 

밀도 및 파종방법 구명
김재경 2018-04-20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

대한민국

8
저온습윤 저장온도 및 기간이 

왕고들빼기, 갯기름나물, 곤달비, 
곤드레 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

서현택 2018-05-24
대전컨벤션센

터
대한민국

9

Desirable light intensity for 
growing Lactuca indica as leafy 
greens in controlled environment 

sysmet

Jaekyung 
Kim

2018-08-03 워싱턴DC 미국

10

Growth and physiological 
response of baby-leafy 
vegetables Crepidiastrum 

denticulatum as affected by light 
intensity and quality in 

environmental cont

Jaekyung 
Kim

2018-08-13 터키 이스탄불 터키

11

Effect of light intensity and 
quality on growth and functional 

compnents of baby-leaf wild 
vegetable

Jaekyung 
Kim

2018-11-07
춘천 엘리시안 

강촌
대한민국

나.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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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parison of Post-harvest 
Character and Storability at 

Several Temperature for 
Lactuca indica L. Baby and 

Adult Leaves

Lixia 
Wang

2019-05-24
경주화백컨벤

션센터
대한민국

13
온도처리에 따른 어린잎채소 

갯기름나물의 생육 비교
김재경 2019-05-10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

터
대한민국

14

Effect of light intensity and EC 
level on growth, photosynthesis 
and phytochemical contents of 

Lactuca indica L.

김재경 2019-06-18
France 

angers agro 
campus

프랑스

15
광도와 재배 기간에 따른 

어린잎채소 곤달비 생육, 기능성 
물질 함량

김재경 2019-10-25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6
적로메인, 갯기름, 그리고 곤달비 

어린잎채소의 혼합비율에 따른 MA 
저장성 비교

이주환 2019-10-25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7
원예추계 저장온도 및 습도가 

왕고들빼기, 갯기름나물, 곤달비 
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

서현택 2019-10-25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센터

대한민국

18

Gas plasma treatment for 
microbial safety and 

preservation of Latuca indica L. 
Baby leaf during MA storage

이주환 2019-11-06
Tottori 

University
일본

No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 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1
디자인

- 포장 용기
대한민국

본프레
쉬

2017.
09.11.

30-2017-
0042378

100

2 샐러드 포장용기 대한민국
본프레

쉬
2017.
09.11.

10-2017-
0115693

100

3
디자인

- 포장 용기
대한민국  본프레쉬

2018.
05.23.

30-095825
3

100

4 샐러드 포장용기 대한민국  본프레쉬
2019.
04.24.

10-197395
5-0000

100

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라. 전문연구 인력양성(4건)

No
1 분류

기준
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연구교수

발탁
2018 1 1 1

2 학사 졸업 2018 1 1 1

3 석사 졸업 2019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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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교육명 교재명 주요내용 활용년도

1
채소 선도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기술
개인 ppt 채소 선도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기술 2018

2
산채 어린잎 채소 
개발 및 기능성

개인 ppt 산채 어린잎 채소 개발 및 기능성 2018

3
채소류 수확후 

생리
개인 ppt

과채류 및 엽근채류와 산채 수화가 후 생
리의 개념과 특성 강의

2018

4
원예작물 기초 

재배기술
개인 ppt

원예작물 기초 재배기술(어린잎 산채 등 
산채재배기술)

2018

5
산채재배기술

(어린잎 산채 등)
개인 ppt 산채재배기술(어린잎 산채 등) 2018

6

산채연구 및 
산채산업 

현황(어린잎 산채 
등 산채재배기술)

개인 ppt
산채연구 및 산채산업 현황(어린잎 산채 

등 산채재배기술)
2018

7
산채연구소 포장 

견학 및 
산채재배기술

개인 ppt 산채연구소 포장 견학 및 산채재배기술 2018

8

산채 실증포장 등 
현장안내(어린잎 

산채 등 
산채재배기술 

포함)

개인 ppt
산채 실증포장 등 현장안내(어린잎 산채 

등 산채재배기술 포함)
2018

9

베이비채소 
연중생산 산채, 

환경 구명, 
벼육묘시설 

스마프탐 동향

개인 ppt
산채 3종의 적정 환경  구명 및 스마트팜 

설명
2018

10
곰취(곤달비) 

재배기술
개인 ppt

양구군 산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곰취와 
곤달비 재배기술 교육

2019

11 산채류 재배기술 개인ppt
정선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채류 재배기

술 교육
2019

12 산채 재배 기술 개인 ppt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주민 중 평소 산채

에 관심이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산채 
소개 및 재배 기술 교육

2019

13
상품성 향상을 

위한 어린잎 채소 
개발

개인 ppt
강원도 산채 재배 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을 대상으로 산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어
린잎 채소 개발에 대한 교육

2019

바. 교육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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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육 환경 조절 개인 ppt
횡성군농업인대학 미래농업 과정인 농업

인들을 대상으로 산채 생육 환경 조절기술
에 대한 교육

2019

15 양액재배이론 개인 ppt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에 신규 농업인을 대

상으로 산채 재배 기술 교육
2019

16
스마트팜을 통한 

베이비 산채 
연중생산

개인 ppt
미래농업 과정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의 필요성과 더불어 베이비 산채 
연중생산에 대한 기술 교육

2019

17
수경재배 기초 

기술
개인 ppt

부산 기장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경
재배 기초 기술 및 베이비산채 연중생산 기
술 교육

2019

No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년도
기술
수명국내 국외

1
기술이전
자기실시

신제품개발 국내 산채어린잎
산채 

어린잎 
제품출시

참농원 66,000원 2018

2
기술이전
기존업체

상품화 국내
곤약누들 
닭가슴살 

매콤샐러드

베이비산
채가 

포함된 
제품출시

본프레
쉬

1,874,
442원

2019

3
기술이전
기존업체

상품화 국내
면역력 상승 

뿌리채소 
샐러드

베이비산
채가 

포함된 
제품출시

본프레
쉬

2,653,
934원

2019

 사. 기술거래(이전) 등

No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당해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1 노하우
베이비산채 종자 
발아율 향상 기술

참농원 2018.05.01. 무상 -

2 노하우
베이비산채 종자 
발아율 향상 기술

본프레쉬 2018.11.01. 무상 -

3 노하우
베이비산채 종자 
발아율 향상 기술

온샘 2019.09.18. 무상 -

4 노하우
베이비산채연중생

산기술메뉴얼
참농원 2019.10.14. 무상 -

5 노하우
베이비산채 

저장유통 매뉴얼
참농원 2019.11.21. 무상 -

 아. 사업화 현황

(단위 : 명,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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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홍보내용 홍보일자

1 전시회
2017년 

농업기술박람회
(강원도관)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7.8.14.
~15(코엑스)

2 전시회

2017년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농업기술원관)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7.9.13.~14(
강릉시 

강남축구공원)

3 전시회
제3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8.4.27.
~29(춘천)

4 박람회
2018년 

농업기술박람회
(강원도관)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8.7.18.
~21(창원컨벤션센

터)

5 전시회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강원농업관)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8.10.24.~26(
평창 

용평돔체육관)

6 기타
양평용문산 
산나물축제

베이비산채가 들어간 샐러드 홍보 
및 판매

2019.05.03.~05.
(용문산 관광지)

7 기타
제4회 강원산나물 

한마당 축제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9.04.27.

춘천역 앞 행사장

8 박람회
2019년 

농업기술박랍회 
강원도관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9.06.19.~22.
(aT센터)

4
기술이전
기존업체

상품화 국내
부추페이스토 
파스타 샐러드

베이비산
채가 

포함된 
제품출시

본프레
쉬

1,347,
255원

2019

5
기술이전
기존업체

상품화 국내
리코타치즈 

샐러드

베이비산
채가 

포함된 
제품출시

본프레
쉬

1,463,
414원

2019

6
기술이전
기존업체

상품화 국내
그릴드치킨 

샐러드

베이비산
채가 

포함된 
제품출시

본프레
쉬

1,631,
411원

2019

7
기술이전
기존업체

상품화 국내
베이비산채가 

들어간 
불고기샐러드

베이비산
채가 

포함된 
제품출시

본프레
쉬

- 2019

8
기술이전
기존업체

상품화 국내
베이비산채가 

들어간 
해초곤약샐러드

베이비산
채가 

포함된 
제품출시

본프레
쉬

- 2019

 자. 홍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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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회
제24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
회 전시관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9.08.29.~30.
(양양군 

실내체육관 및 
남대천 둔치일원)

10 전시회
2019년 강원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전시

어린잎 산채, 산채(화분, 종자) 
실물전시

2019.12.10.
(춘천 

스카이컨벤션)

 종류 고용대상 고용 내용 고용일자 기타

고용창출 추승연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연구원
2017.7.3.~2017.12.28

고용창출 김희란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연구원
2017.7.3.~2017.12.01

고용창출 신용근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연구원
2017.7.3.~2017.12.28

고용창출 백유미 ㈜본프레쉬 R&D 신규인력 채용 2017.09.01. ~

고용창출 김남용 ㈜본프레쉬 품질관리 신규인력 채용 2017.10.10. ~

고용창출 이도원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연구원
2018.6.1.~2018.11.30

고용창출 안영준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연구원
2018.6.1.~2018.11.30

고용창출 주상섭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연구원
2019.04.01.~2019.09.30.

고용창출 최재영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연구원
2019.04.01.~2019.09.30.

고용창출 진성득
본프레쉬 기존 참여연구원 퇴사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2019.10.01.~

 종류 정책활용대상 정책 활용내용 활용성과 기타

정책건의 강원도
산채 공정육묘 생산기술 개발 및 

산채 우량종자 채종기술 개발

-산채 공정 육묘 생산체계 
구축으로 산채 육묘산업 

활성화 도모
-산채 우량종자 채종기술 
개발로 공정육묘 생산기반 

마련

정책건의 강원도
어린잎 산채 산업화를 위한 산채 

우량종자 채종기반 조성 사업 
추진

- 3시군 9.6ha 
4개소(3억원) 추진 중에 
있어 고용창출과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기대

차. 기타 

- 정책 활용

-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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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수상 표창패

산채산학연협력단에서 강원도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광역화사
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강호민
2018-12

-04
강원도청

수상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The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 국제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후 상위 5% 연구 
경력인 자에게 수상하는 상을 

부여 받음

강호민
2019-08-0

9
Marquis Who’s 

Who

번호 활용유형 발간책자명 활용내용 발간처

1 영농정보

2017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결과 
영농활용자료

어린잎채소 생산 유망 산채작
목 생산성 및 소비자 선호도

강원도농업기술
원 산채연구소

2 영농정보

201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결과 
영농활용자료

어린잎채소 유망작목 종자 적
정 저온습윤처리 방법

강원도농업기술
원 산채연구소

3 영농활용
2019

시험연구사업
결과활용 자료

왕고들빼기 종자생산을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채종시기

강원도농업기술
원 산채연구소

4 영농활용
2019

시험연구사업
결과활용 자료

곤드레 종자생산을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채종시기

강원도농업기술
원 산채연구소

5 영농활용
2019

시험연구사업
결과활용 자료

곤달비 종자생산을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채종시기

강원도농업기술
원 산채연구소

6 영농활용
2019

시험연구사업
결과활용 자료

갯기름나물 종자생산을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채종시기

강원도농업기술
원 산채연구소

번호 활용유형 단행본명 활용내용 ISBN

1 성과 홍보
2018 원예,산채 저장 유통 
및 인삼, 특작 기능성 연구 

공동워크숍 자료집 

본 과제의 1,2년차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산채의 새로운 활용 방안인 베

이비 산채의 상품화를 제시하여 과

제 성과 활용도 제고함

978-89-480-
5229-9 93520

- 수상 내역

- 영농활용

- 단행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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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달성도

(%)

연구개발

수행내용

제1세부
강원대

강호민

• 산채 후보군의 

수확 후 저장 

유통조사 비교 

25
 - 산채 수확 

후 생리 조
사 여부

100
 - 6종의 베이비 산채의 호흡률과 에틸렌 발생율 등 

수확 후 생리 조사

 • 베이비 산채

의 저장 유통

중 기능성 및 

방향성 물질 

유지 기술 개

발

25

 - 기능성, 방
향성 손실을 
최소화 방법 
구명

100

 - 기능성, 방향성 손실을 최소화 방법 구명

 - 왕고들빼기((저온 1,300cc), 곤달비(10,000cc 

OTR), 갯기름나물(저온 1,300cc OTR, 상온 

10,000cc OTR)의 기능성 유지효과 구명

 - 선발 산채중 방향성이 가장 우수한 곤달비 방향물질

의  유지효과 구명(1,300cc OTR필름 포장/8도 저

장)
• 베이비 산채의 

저장 중 안전

성 향상 기술 

개발

25

 -  베이비 
산채 살균 
처리 기술 
개발 여부

100
 -  고들빼기(ClO2 가스 10ppm, plasma 3h), 갯기름

나물(plasm 18h), 대상 가스살균효과 구명

• 베이비 산채 

다양화 및 고

급화를 위한 

자생 허브 작

물 선발

25

 -  산채류 
및 자생방향
성 작물 기
능성, 방향성 
분석 여부

100

 - 곤드레(폴리페놀, 항산화능), 곤달비(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항산화능), 큰다닥냉이(카로티노이드), 

주요 기능성 성분 비교

- 왕고들빼기 선향, 큰다닥냉이, 참비름, 고담, 곤드레, 

곤달비의 주요 방향성 성분(α-pinene, β

-phelleandrene, β-pinene, limonene, camphene, 

linalool, caryophyllene 등) 조성 비교

제1협동
강원도농

업
기술원

산채연구
소

서현택

• 어린잎 이용 

가능 산채 작

목 발아특성 

구명

25

 - 베이비 산
채 가능한 
20종의 발아
특성 구명 
여부

100

- 국내에 자생하는 산채 24종의 발아조건별 발아특성

을 조사한 결과, 광조건에서는 도라지, 왕고들빼기, 

참산부추, 수리취, 곤드레 등의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

음

- 저온습윤처리 후 발아율이 향상된 종은 수리취, 삼잎

국화, 곤드레, 잔대, 참취, 곤달비, 영아자, 곰취, 갯기

름나물, 땅두릅 등 10종으로 나타났고, 평균발아일수

도 약 4 ~ 10일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1)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최초 상품화: 5건
 2)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연중생산체계 확립: 매뉴얼 작성
 3) 국내 자생 산채자원을 이용한 베이비 산채 안전유통체계 확립: 저장 유통기간 20%연장
 4) 베이비 산채 및 종자생산 농가 육성 및 소득창출 : 50농가 3,000천원/10a

 3-2. 목표 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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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잎 이용 

가능 산채 작

목 1차 선발

25

 - 베이비 산
채 가능한 5
종 이상 선
발 여부

100

- 국내에 자생하는 산채 15종 중 상품성 있는 어린잎 

채소의 조건인 초장 6 ~ 10cm를 충족하는 종은 왕

고들빼기, 수리취, 갯기름나물, 곤드레로 나타났고, 

생산성은 삼잎국화, 곤드레, 수리취, 곤달비, 왕고들

빼기, 곰취, 갯기름나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어린잎 산채 생산이 유망한 작목은 어린잎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채종난이도가 쉬운 

왕고들빼기, 곤달비, 고려엉겅퀴, 갯기름나물, 참취 등 

5작목을 1차 선발하였음

• 1차 선발 작목 

종자 생산성 

비교

25
 - 종자 생산

성 비교 여
부

100

- 1차 선발된 5작목의 종자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10a당 

채종량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게기준으로 갯기름나물 > 곤

드레 > 참취 > 왕고들빼기 > 곤달비 순으로 나타났음

- 부피기준으로는 종자형태에 따라 W/V(부피대비 무게)

가 상대적으로 작은 갯기름나물, 왕고들빼기가 각각 

67.5L/10a, 57.6L/10a로 채종량이 높게 나타났음

• 경제성 분석 

및 최종 작목 

선발

25
 - 최종 경제

성 분석 및 
선발 여부

100

- 어린잎 산채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인 생산성 증가율이 왕고들빼기가 77.8배로 가

장 높았고, 곤드레(53.4배) > 갯기름나물(47.5배) > 

곤달비(46.5배) > 참취(37배)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종자소모량이 적고 어린잎 수

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바이어 선호도

가 높은 왕고들빼기, 곤드레, 갯기름나물, 곤달비 등 

4작목을 최종 선발하였음

제2세부
강원대

최기영

• 기능성 산채 후

보군의 수확일수

와 생산량 구명

25

 - 산채 2품
목 이상 적
정 광과 온
도 조건 구
명

- 산채 2품목 
이상 재식밀
도, 적정 상
토 구명

100

- 왕고들빼기: 250μmol·m-2·s-1,   25℃ 조건에서 

12일 재배시 초장 15cm에 도달하여 수확 가능함. 

벼육묘판은 3×5cm 간격으로 105구 플러그 트레이

에서 일반 상토로 재배함. 수경재배는 pH 5.5~6.5, 

EC 1.0~1.5 dS․m-1가 적합하였음.  

- 고들뺴기는 500μmol·m-2·s-1, 이고들뺴기는 

100~ 250μmol·m-2·s-1에서의 광도가 생육에 적

합하나 파종에서 초장 15cm 도달할 때 까지 55일 

이상 소요됨

• 방향성 산채 후

보군의 수확 일

수와 수확량 분

석

25

 -방향성 산
채 적정 광
과 온도 조
건 구명

- 산채 2품목 
이상 재식
밀도, 재배 
방식 구명

100

- 곤달비: 500μmol·m-2·s-1, 25℃에서 12~15일 

후 수확. 담액, 박막, 분무 수경에서 18일 재배하면 

수확이 가능함.  

- 갯기름나물 :100~250μmol·m-2·s-1
, 온도 25℃에

서 12~15일 수확. 216~315립(72구~105구 플러

그)가 적합함. 

• 기능성 강화를 

위한 복합 환경 

조건 구명

25

-환경 조절을 
통한 기능성
물질 함량 
증진

100

- 광도×EC를 혼합한 복합 환경에서 왕고들빼기 생육

은 광도에 영향을 받아 생육은 증가하였음. 생육과 

기능성함량 증진을 위한 적정 조건으로 100과 250

μmol·m-2·s-1 PPFD에서는 EC 0.8dS/m, 500μ

mol·m-2·s-1 PPFD에서는 EC 1.4dS/m이 적합함

- 곤달비와 갯기름나물를 수확 3일 전 고광

(500PPFD) 또는 18℃ 저온에서 재배하였을 때 생

육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능성물질함량이 증가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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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산채 

안정 생산 규격

화 기술 개발

25

-1~2년차 베
이비 산채 
생산 제한 
인자 분석과 
Big data 분
석을 통한 
SOP 개발

100

- 강원도 고성군 산채 재배농가‘참농원’ 환경 분석 

결과 어린잎 채소 초장 15cm 도달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산출하였으며, 매뉴얼 제작 기술 이전함

제2협동
본프레쉬

고무현

• 국내 자생 산

채를 이용한 

어 린 잎 채소 의 

상품화 추진

100

 - 베이비 산

채 상품화

 - 1~2인 소

비 트 랜 드 에 

적합한 규격

제품 개발 

 - 베이비 산
채 소비확대
를 위한 
r e c i p e 
book 개발

90

- 베이비 산채를 원료로 사용한 샐러드 7품목을 출시

하였으며, 올가홀프드와 ㈜고온어다이어트에 출시

- 2019년 2월~5월 3개월간 테스트판매 진행하였으며, 

매출은 8,950천원 달성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과제수업과 연계하여 recipe 개

발을 진행하였으며, 10개의 recipe를 개발

- 20건의 recipe를 개발 완료 하였으며, 향후 베이비 

산채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다면 매출로 연계 가능

하도록 standard recipe 작업을 완료

- 베이비 산채 샐러드 HACCP 관리기준서 제작을 완료

- 친환경 농산물 유통 업체인 ‘올가’와의 협력을 통

해 친환경 제품 상품화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 본과제의 달성도와 기술발전 기여도 및 후속연구 필요성

 - 건나물 위주로 직접 채취하여 이용되어 오던 귀중한 우리의 자원인 산채의 상품화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음

 - 베이비산채의 생산이 기초가 되는 채종, 종자발아, 생산조건(온실, 식물공장), 수확후 생리, 

저장 유통 기술, 포장방법까지 제시하였고,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상품화를 이

룸

 -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종자번식 식물자원의 상품화를 베이비채소로 구성하였는데, 우리의 

식물자원에는 종자번식보다 무성번식이 위주가 되는 숙근성 자원의 연중생산 등을 통한 상

품화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와 대책

- 블로그 5건 미달성하였는데, 현재 국내에서 레시피 홍보 및 공유는 SNS나 블로그가 아닌 

유투브(Youtube) 위주로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 블로그 미달성 사유는 베이비 산채 샐러드 recipe의 개발 및 블로그에 게재 참여를 유도하

였으나, 블로그 개설 및 운영에 익숙하지 않아, 본 과제 종료 시점까지 5건 밖에 등재하지 

못함. 과제 종료 후에도 개발된 베이비 산채 샐러드 recipe를 블로그에 빠르게 등제하여 지

속적으로 베이비 산채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진행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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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 어린잎 산채 연중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신소득원 창출 및 소득 증대

 - 어린잎 산채 연중생산을 위한 소요종자 채종 전문농가 육성 및 소득원 창출

 - 국내 자생 산채의 종자 휴면타파 조건 및 저장조건 구명을 통한 기술 사업화 촉진

 - 기존 어린잎채소 생산농가에 산채 어린잎 보급을 통한 수입종자의 국산화로 로열티 절감

 - 국내 자생 산채 자원을 활용한 연중 신선먹거리 창출로 국민건강 증진 도모 및 식량 자급률 향상

 - 산채 재배 지상부 및 지하부 환경 구명으로 안정·안전 생산이 가능함. 

 - 시설원예 농가 및 식물공장 엽채류 재배 생산을 위한 적정 환경 제시 활용

 - 금번 대학교 푸드스쿨과 연계하여 개발한 recipe(10건)와 베이비 산채 소비확대를 위해 개

발한 recipe(20건)는 베이비 산채의 안정적 생산이 되면 바로 제품화가 가능

 - 제품화 하여 본 과제의 목표인 국내 자생자원인 베이비 산채 상품화로 신산업 창출과, 서

양의 샐러드(어린잎)문화와 한국 토종 산채의 융합으로 베이비 산채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

 - 국내 베이비 산채 종자 자급화로 국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잎의 수입종자 대체가 

일부 가능할 것이며, 다양한 건강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제

품을 만들어 매출증대 추진

 - 태백 예랑공 마을에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식물공장내 어린잎 산채 생산 체계 육성을 ᄎ

진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진행된 정부 정책으로 산채 육묘산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처

음 채종 

 - 대량생산의 걸림돌인 종자확보를 위해 종자채종농가 육성을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 

중이며, 과제종료 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개발제품을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강원도농업

기술원과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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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연구의 필요성

 - 어린잎 산채 산업화의 걸림돌인 높은 종자 단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선발 작목의 대량채

종 기술 개발 및 생산체계 구축에 대한 추가연구가 시급함. 현재 가장 산업화가 유망한 작목인 

곤달비의 경우 채종기반이 없어 거래되는 종자 단가가 kg당 70만원으로 기존 산채종자의 단

가 5~40만원/kg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경영비 중 종자구입비의 비중이 너무 높은 실정임

 - 또한 여름철 고온기에 발생하는 병(모잘록병)에 대한 방제연구 및 안정생산을 위한 식물공

장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뿐만 아니라 파종 및 수확 시 악성노동력이 소요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화 및 생

력재배 기술 개발이 추가로 필요함

 - 개발한 베이비 산채의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기능성 물질 함량이 달라 대량 생산을 위한 시

설 원예 환경에서의 생육 및 기능성 물질 함량 변화 탐색  

 -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연중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원료공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

나, 베이비 산채의 경우, 아직 연중 생산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생산단가도 높은 편이어

서 양산화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타 연구에의 응용

 - 본 개발기술은 자생 산채자원을 활용한 어린잎 채소 연중생산기술로 국내 최초로 연구되었

기 때문에 향후 본 연구성과에서 도출 된 자생자원의 발아조건, 휴면타파기술, 종자저장조건, 

채종기술 등은 산채를 이용한 생산 및 식품 개발연구 등에 응용 가능함

 - 특히 산채를 이용한 신선 간편식품 개발 및 어린잎산채를 이용한 약품 및 화장품 개발 연구

에 응용 가능함

 - 시설 원예 및 식물공장 재배 작물 품목 다변화 기여 

○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이전

 - 본 개발기술인 산채 어린잎 연중생산 기술, 산채 어린잎 유망작목의 채종기술 등은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로 먼저 개발작목의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어린잎 생산 독농가 및 기업농과 계약재

배를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후 종자발아기술 및 연중생산기술, 수확후 관리기술 등을 기술이전하여 어린잎 산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판로확보 및 홍보를 통해 사업화하겠음

 - 식물공장 및 간편 편이식 채소 재배 기업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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